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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 농업 협동조합에 관한 통계와 사례, 일본종합농협: 지역 협동조합의 모델,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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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농업 협동조합에 관한 

통계와 사례 *
임  송  수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1. 역사적 배경 1) 

1.1. 세계 협동조합의 역사

  지난 200년 동안 협동조합은 거의 모든 경제활동 분야에 존재해 왔다. 협동조합은 

크게 4종류로 구분된다(Zamagni 2012). 첫째, 사용자(user) 협동조합이다. 주로 중간 비

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직이며 소비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다. 둘째, 

생산자(producer)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을 통해 생산자들은 시장지배력을 높이고, 독

점 구매자에 대응하며 가공품 생산을 통해 얻는 수익을 내부화할 수 있다. 셋째, 노동

자(worker)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 아래 노동자들은 비즈니스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

다. 끝으로, 사회 또는 공동체(social or community)협동조합이다. 이 협동조합에는 다양

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다.

  이와 같은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은 시민기업(civil enterprise)이나 자본주의 형태의 기

업(capitalist enterprise)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등장하였다. 중세시대 전까지 농업생산자

들은 개인이 중심이 되어 경제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중세에 들어서면서 병원을 

시초로 많은 사람들과 자본을 관리하는 시민기업들이 나타났다. 주로 부자나 기업이 

* (songsoo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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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한 자본을 토대로 형성된 시민기업들은 이익창출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전당포, 

대학, 도서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12세기 들어 많은 수의 자본공급자들이 등장하면서 개인비즈니스에 참여하여 자본

에 대한 보상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공동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의 전

초가 되었다. 

  17세기에는 네덜란드와 영국의 상업적 기업들이 등장하였다. 증권시장이 형성되면

서 주식의 거래가 용이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공동주식회사가 더욱 견고한 자본

주의 기업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은 모든 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가능한 최대의 수익을 창출하여 이

를 투자자들에게 나누는 게 목적이 되었다. 자본이 부족한 환경에서 노동자들은 이러

한 기업의 행태를 수용할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은 지역의 상점에서 물품을 구입해야 

하며, 차용자들은 은행의 대출요건을 받아들여야 한다.

  협동조합(cooperative enterprise)은 이러한 자본주의 기업에 대응해 이와 다른 환경에

서 경제활동을 추구하기 위한, 이른바 제3의 기업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협동조합이 

시민기업과 다른 점은 자본이 기부가 아닌 회원들에 의해 조달되며 최소한의 규모

로 보상이 따른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기업과 달리 협동조합에서는 자본이 핵심적

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없으며, 창출된 이익은 조합 안에서 조합원들의 활동에 따

라 분배된다.

  앞서 제시한 협동조합 중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한 형태는 사용자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신용과 보험, 소매와 도매무역, 주택과 공익사업(utility) 등이 가장 널리 알려진 

활동이다. 

  사용자 협동조합은 자본가의 수익극대화가 아니라 분산된 소규모 사용자들의 선호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중간비용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다. 추가 자본은 

조합원 수를 늘려서 확보할 수 있다. 자본이 조합원들에게 대출되기도 한다.

  두 번째로 성공한 협동조합은 생산자 특히 농업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은 농업인의 

시장교섭력을 강화하면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활동에 직접 뛰어들 수 있도록 한다. 소

규모로 분산된 생산자들이 모인 농업협동조합은 도매상인에 대응할 수 있고, 농자재 

구입에 규모화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원료가공의 수익을 내부화할 수 있다. 표

준화할 수 있는 농산물의 경우 협동조합의 규모화가 용이하다. 반대로, 기계화로 말미

암아 농업인의 수가 감소하고 대형농가가 늘어나는 환경에서 농업협동조합은 주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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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1951년에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1)은 특별위원회인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International Co-operative Agricultural Organization, ICAO)2)를 창설

해 연차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ICAO에는 세계 300대 협동조합 중 110개가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과 프랑

스의 협동조합들이 각각 23개와 21개로 다수를 차지한다. 농업 협동조합은 19세기 말

까지 확대되었는데, 특히 덴마크의 낙농 협동조합, 스웨덴과 핀란드의 산림 협동조합,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포도주 및 낙농 협동조합, 미국의 곡물 및 면화 협동조합 등이 

대표적이다. 

  사회 및 공동체 협동조합도 성공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사회서비스에 있어 협동조

합의 장점은 본질적인 동기, 생산자와 클라이언트 간의 인간적 직접접촉을 통해 관계

를 형성한다는 사실이다. 사회 서비스 조합은 보통 규모가 크지 않고, 필요에 맞춰 조

직화되어 왔으며 다른 조합의 형태보다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한다. 여기서는 무엇보

다 인적자본이 중요하다. 

  최초의 사회 협동조합은 1963년에 이탈리아에서 창설되었는데, 취약계층에 교육, 훈

련, 지원, 여가, 일거리 등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다. 또한, 이탈리아는 1991년에 사회 

조합을 규제하는 특별법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기준으로 사회 서비스의 거

의 절반 정도가 사회 협동조합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

  끝으로, 노동자 협동조합은 상대적으로 널리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문의 협

동조합은 많지 않으며, 운송(택시, 버스), 출장, 시설관리, 극장, 여행, 문화자원 관리 등 

서비스부문에서는 조금 더 많은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1.2.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역사와 발전 배경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정치 및 경제 지원책에 의해 일찍부터 발달하였다(Hollender 

2011). 1854년에 첫 소비자협동조합인 “마가찌노 프레비덴짜(Magazzino di Previdenza)”가 창

설되었고, 1886년엔 248개 협동조합이 모여 “협동조합연맹(National Cooperative Federation, 

NCF)”이 조직되었다. 

  1893년에 NCF는 “협동조합 리그(Cooperative League)”로 개명했는데, 오늘날 “리가 협

 1) (http://ica.coop/).

 2) (http://www.icao.c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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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Lega Nazionale delle Cooperative e Mutue, Legacoop)”3)으로 불린다. 1919년에 천주교 

협동조합이 분리되어 “코프 협동조합(Confederazione Cooperative Italiane, Confcooperative)”4)

이 구성되었다.  

  사실 코프 협동조합과 같은 천주교 기반의 조직은 이미 1870년경에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80년도부터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조직으로서 

이들 천주교 협동조합들은 특히 농촌지역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과 같은 분야에 진출

하였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가족을 중시하였는데, 특히 농업 협동조합의 경우 가장 중

심의 회원권 부여나 이익 분배를 추구하였다. 또한 농지의 경우 가족의 공동 소유권

(collective family ownership)을 선호하였다.

  그러다가 1920년대에 파시스트 정부가 들어오면서 협동조합들은 해체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에 레가 협동조합과 콘프 협동조합 등의 조직들이 다시 구성

되었으며, 이후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예를 들면, 레가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연맹으로

서 많은 회원 협동조합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협동조합들은 주로 시장부분이나 형태

별로 구분된다.

  <표 1>은 오늘날 레가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단체 협동조합 현황을 나타낸다. 레가 

협동조합은 이탈리아 기업 중 연간 매출액 규모에서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대 보험

사인 유니폴(Unipol)이 회원사이고, 벤처 캐피탈 회사인 핀쿠퍼(Fincooper)를 비롯해 여

러 금융회사들도 포함한다.

  이탈리아에서 협동조합의 부흥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 수가 1951년에 1만개 수준이 1971년까지 거의 그대로 유지되다가 그 이후가 

되어서야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이 고용한 인원도 비슷한 추이를 나

타냈는데, 1951년부터 1971년까지 전체 고용의 2% 수준으로 안정되어 있다가 그 이후

에 7%까지 늘어났다(Battilani and Zamagni 2011).

  <표 2>는 2009년 기준으로 이탈리아 협동조합 연맹에 소속한 회원 기업들과 사업

규모, 회원 수 및 직접 고용한 인원을 나타낸다. 이탈리아의 전체 협동조합 수는 6만 

6,000개이며, 여기에 속한 조합원 수는 1,231만 명이다. 이들은 모두 합해 1,290억 유로

(약 167조원)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회원 기업 수와 매출액 및 조합원 수 측면에

서 가장 큰 협동조합 연맹은 콘프 협동조합이다. 

 3) (http://www.legacoop.coop/).

 4) (http://confcooperative.it).



세계농업 제184호 | 11

표 1  이탈리아 레가 협동조합(Legacoop)에 속한 기업들

조합이름 설립연도 규모 활동 분야

주택협동조합 전국연합
(ANCAB)

1961 3,000개 조합, 400만 명 건축, 도시 복구, 친환경 건축

소비자협동조합 전국연합
(ANCC/COOP)

1957 - 유통정책, 소비자와 환경안전 운동

소매상협동조합 전국연합
(ANCD)

1973 4,000개 소매상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체인

노동자-생산협동조합 
전국연합(ANCPL)

- 2,500개 조합 건축, 엔지니어링, 제조분야

서비스-관광협동조합 
전국연합(ANCST)

1990
개별 조합, 고용인원, 생산가치 
측면에서 Legacoop 회원조합 
중 최대 규모

운송, 사회, 건강, 고용 서비스, 
출장요리, 환경관리, 의사 조합

문화협동조합(ANDCC) - - 문화 전통의 보존

자발적 통합상호 
이탈리아연합(FIMIV)

1990 100개 상호(mutual) 지원회사 -

농촌개발을 위한 
농식품협동조합 
전국연합(Legacoop 
Agroalimentare)

1957
22만 8,789명의 회원, 
2만 7,310명의 직원, 
1,063개 조합

농식품 생산 및 유통, 농업 서비스

사회협동조합
(Legacoopsociali)

2005 1,550개 사회협동조합 아동, 노인, 장애자 돌봄, 실업자 구제

수산협동조합 전국연합
(Legapesca)

1962
1만 3,000개 조합, 
41만 4,000명의 직원, 
770만 명의 회원 

어업, 양식

저널, 출판, 정보협동조합
(Mediacoop)

2004 370개 기업 출판, 커뮤니케이션

자료: Wikipedia(https://en.wikipedia.org/wiki/Legacoop); 각 협동조합의 홈페이지.

표 2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규모(2009년 기준)

협동조합 연합체 협동조합 수
매출액

(10억 유로)
조합원 수 직접고용 인원

Legacoop 15,500 57 8,550,000 486,000

Confcooperative 20,300 61 3,127,000 535,000

AGCI 6,900 7 388,000 71,000

UNCI 782 2 150,000 70,000

Unicoop 1,000 0.2 5,000 10,000

기타 154 1.5 90,000 100,000

합계 66,000 129 12,310,000 1,272,000

자료: Battilani and Zamagni(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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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이탈리아에서 협동조합의 부흥이 일어난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작용했다. 첫째, 법적인 뒷받침이다. 1948년 이탈리아 헌법은 제 45조에 다음처럼 협동

조합의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개인의 투기목적이 아닌 상호적 특성의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능을 인정한다. 

법은 적절한 수단과 안전 및 적절한 통제를 통해 협동조합의 특성과 목적을 촉진하고 

권장한다. 법은 장인들의 거래를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5)

  이 법 조항은 오늘날까지 유효하다. 이를 근거로 협동조합은 자본자산을 지금까지 

확대할 수 있었고, 현대화를 통해 일반기업과 경쟁해 올 수 있었다.

  둘째, 문화적인 배경이다. 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기초한 기업보다 협

동조합을 선호한다. 기업의 관리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함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을 원한다. 협동조합의 원칙에 따라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관리자는 조합원의 이

익에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다. 

  기업의 이익이 자본을 소유하고 제공한 소수의 자본가에게 집중되는 것보다는 함께 

이익을 공유하고 경제발전과 사회적 연대가 공존하는 체제에 우선순위를 둔다. 또한 

고용과 공공재가 지속적이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

한 이탈리아의 문화유산(cultural legacy)이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지속가능하게 발전해 

올 수 있도록 한 중요한 요인이다.

  셋째, 시장구조의 특성이다. 이탈리아에는 소규모 기업체가 상대적으로 많다. 이러

한 상황에서는 자본과 시장지배력이 큰 대기업의 진입이 용이하지 않다. 소규모 협동

조합이 공존하면서 서로 연대하고 네트워크화 하는, 이른바 조직의 이종동형

(organizational isomorphism)도 협동조합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조직의 이종동형은 같은 

환경에 처한 조직이 다른 조직들을 닮아가는 현상을 말한다. 시장구조와 문화적인 배

경 이외에도 공교육과 직업교육, 전문가 간의 네트워크 등 이른바 규범적(normative) 동

형이 폭넓게 나타난 점도 지적할 수 있다. 

 5) 이는 아래와 같이 영문으로 번역된 내용을 필자가 다시 국문으로 옮긴 것임. 

“The Republic recognizes the social function of cooperation of a mutual character and without purposes of private 
speculation. The law promotes and encourages them through the appropriate means and secures, through 

appropriate controls, their character and purposes. The law provides measures for safeguarding and promoting 

artisan trades.”(http://goo.gl/M3Pc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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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민간기업과 달리 일반적인 협동조합은 규모 확대를 통한 이익 극대화를 적극

적으로 추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 년 동안 이탈리아에서 협동조

합이 크게 성장한 것은 일면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00명의 근로자

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1인당 연간 100만 원의 이익을 창출하다가 그 이익이 200

만 원으로 증가한다면, 그 증가한 이익은 자본가에게 돌아간다. 이처럼 자본가에게로 

집중되는 수익은 기업 성장의 인센티브로 작동하게 된다. 반면에, 협동조합의 경우 추

가로 늘어난 이익은 조합원인 노동자에게 배분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업 성장의 

인센티브가 약하다. 

  다만, 사업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다른 협동조합과 수평적 또는 사업간 

수직적 네트워크화는 발달하게 된다.

  끝으로,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부흥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이념적 영감

(idealogical inspiration)과 정부의 지원에 기반을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림 1 참

조>. 이와 대조적으로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협동조합 운동은 다른 사회운동과 독립적

으로 내부로부터 발생하였고, 협동조합이 합법화되기 이전에 정부의 지원 없이 발달

하였다는 특징을 나타낸다.

그림 1  유럽 국가의 협동조합 유형

                  자료: Gutierrez et al.(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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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 협동조합의 현황

  이탈리아에는 총 8,100개 이상의 농업 협동조합이 존재한다. 이 가운데 97.3%가 이

른바 “상호적(mutual)” 조직이다. 농업 협동조합들은 그 활동 분야와 특성에 따라 분류

할 수 있다. 먼저, 비즈니스 절차, 포장, 농산물 공급 유통과 집하 등의 활동이 중점인 

협동조합은 전체의 52%에 해당한다. 다음은 농업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전체의 26.3%

에 이른다. 이 가운데 21.6%는 농식품 생산과 농업 노동에 모두 관여하는데, 조합원들

로 하여금 다른 노동시장에서보다 더 나은 여건 아래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목

적을 둔다.

  개별 협동조합들은 이른바 “대표 중앙협동조합(Centrali Cooperative di Rappresentanza)”

의 회원이다. 여기에 포함된 협동조합 수는 총 5,834개에 이른다<표 3 참조>. 조합원 

수는 86만 3,000명 이상이며 협동조합이 직접 고용하는 노동자 수는 9만 3,786명에 이

른다. 협동조합들의 총 매출액은 343억 6,200만 유로(약 45조 원)이다.

표 3  이탈리아 농업 협동조합의 현황

분야 조합 수
매출액

(100만 유로)
운영자 수 회원 수

과일과 채소 1,321 8,158 30,448 103,276

육류 494 7,953 20,663 20,282

낙농 963 7,043 11,932 36,236

서비스 1,547 6,231 14,802 269,850

포도주 611 3,736 8,619 190,726

올리브 383 242 1,775 203,273

기타 516 1,000 5,546 39,680

전 체 5,834 34,362 93,786 863,323

자료: Cogeca(2014).

  그 분야와 특성에 따라 협동조합들을 분류하여 살펴보면, 서비스 협동조합은 1,547

개로 전체의 26%를 차지하고, 과일과 채소 협동조합 23%, 포도주 협동조합 11% 순으

로 그 비중이 높다. 매출액 규모에서는 과일과 채소 협동조합이 81억 5,800만 유로(약 

11조 원)로 최고 수준인 24%를 차지한다. 육류와 낙농 협동조합의 비중은 각각 23%와 

21%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조합원 수로는 서비스 협동조합이 27만 명으로 가장 많

고, 올리브 협동조합 20만 명, 포도주 협동조합 19만 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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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은 2013년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10대 협동조합들을 정리한 것이다. 매출액 

1위는 축산 협동조합인 아그리콜라 뜨레 발리(Agricola Tre Valli Societa Cooperativa)로 31

억 3,500만 유로(약 4조 원)를 기록하였다. 이탈리아 최대 협동조합인 아그리콜라 뜨레 

발리의 규모는 EU 전체에서 22위권이다. EU의 육류 협동조합에 한정해 비교할 경우 

아그리콜라 뜨레 발리의 규모는 3위에 해당한다.

  이탈리아의 과일과 채소부문의 최대 협동조합은 콘세르베 이탈리아(Conserve Italia)

로 9억 8,000만 유로(약 1조 3,000억 원)의 매출액을 나타내고 있다. 콘세르베 이탈리아

는 전체 EU 원예 협동조합 중 4위의 규모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아포 코네르포(Apo 

Conerpo)를 비롯한 3개 협동조합이 EU 10대 원예 협동조합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EU 

전체에서 이탈리아의 원예 협동조합이 상대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음을 뜻한다.

  낙농 협동조합인 그란라떼 소시에타(Granlatte Societa Cooperativa Agricola)는 매출액 9

억 4,100만 유로(약 1조 2,339억 원)로 이탈리아 농업 협동조합 중 4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모는 EU 10대 낙농 협동조합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축산과 낙농, 과

일과 채소분야 이외에 이탈리아의 상위 10대 농업조합에 포함된 조합으론 설탕과 곡

물 각각 1개가 있다.

  끝으로, EU 전체의 상위 100대 농업 협동조합에 이탈리아 상위 7대 협동조합이 포

함된다. 참고로, 대규모 농업 협동조합을 가지고 있는 EU 회원국은 독일, 네덜란드, 덴

마크, 프랑스 등이다.

표 4  이탈리아의 10대 농업 협동조합 (2013년 매출액 기준)

순위 조합 이름
매출액

(100만 유로)
분야

1 Agricola Tre Valli Societa Cooperativa 3,135 축산

2 Gesco Consorzio Cooperativo Societa Cooperativa Agricola 1,352 축산

3 Conserve Italia-Consorzio Italiano Fra Cooperative Agricole 980 과실, 채소

4 Granlatte Societa Cooperativa Agricola 941 낙농

5 Apo Conerpo Societa’ Cooperativa Agricola 723 과실, 채소

6 Consorzio Latterie Sociali Mantovane Virgilio 554 낙농

7 Unipeg Societa’ Cooperativa Agricola 488 축산

8 Coprob Cooperativa Produttori Bieticoli Societa 366 설탕

9 Avi.Coop Societa’ Cooperativa Agricola 333 축산

10 Progeo Societa’ Cooperativa Agricola 323 곡물

자료: Cogeca(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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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동조합에 관한 법 규정

3.1. 법 규정

  앞서 지적한 대로, 이탈리아 헌법 제45조는 협동조합의 사회적 공헌을 인정하고 있

다. 이탈리아의 민법(Civil Code)의 특별조항인 제2511조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변동 자

본을 가지고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variable capital and mutual purpose)” 기업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여기서 자본의 변동성은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의 제1원칙인 “자발적이고 열린 회원제도(voluntary and open membership)”와 일맥상

통한 개념이다. 반면에 서로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요건은 이탈리아 법 규정만의 

특징이라 할 것이다(Foci 2010). 이는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무엇보다 

조합원들에게 우선 제공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해 이탈리아 법 규정은 “서로의 이익을 주로 추구하는(mainly mutual)” 형태

와 “그 밖의(other)” 형태로 협동조합을 구분 짓고 있다. 전자는 ①조합원 위주로 운영

해야 하며, ②조합원이 거출한 자본에 대해 제한된 보수만을 지급한다는 요건을 충족

해야 한다. 후자는 위와 같은 요건이 없어 비조합원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으며 자

본에 대한 보수도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밖의 협동조합은 

전자와 달리 조세혜택을 받지 못한다.

  민법 제2513조의 통합주석은 지배적 호혜(mutualita prevalente)의 개념, 곧 조합원 서

로의 이익을 중점으로 추구하는 것에 대한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은 

상품(output)과 같은 특정 활동 또는 투입재(input)와 같은 운영조건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Foci(2010)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① 소비자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소비에서 얻는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를 초과해야 한다.

  ② 노동자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노동비용이 총 노동비용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③ 생산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에 의해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제조비용이 총 

제조비용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④ 농업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에 의해 제공되는 상품의 물량이나 가치가 전체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⑤사회 협동조합의 경우 그 특성상 자동으로 지배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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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구성과 관리규정

  하나의 협동조합을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합원 수는 9명이다.6) 그러나 조합원 

모두가 자연인이고, 회사가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의 규정을 준수한다면 3명

의 조합원만으로도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협동조합의 협동조합 또는 2단계 협동조

합의 경우 최소 회원 조직의 수는 3개이며, 협동조합 기업(cooperative company)만이 회원

이 될 수 있다. 협동조합 기업은 개방된 투자회사에 해당하며 최소한의 자본금 요건은 

없다. 각 회원은 주식을 소유하는데, 주식의 명목가격은 최소 25유로(약 3만 3,000원)

에서 최대 500유로(약 65만원)이다. 협동조합 기업은 다른 기업들처럼 CCIAA(Chamber 

of Commerce, Industry, Craft Trades and Agriculture)에 사업 등록(Register of Undertaking)을 

해야 하고, 부가세 인증번호나 조세번호를 요청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당 한 표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게 보통이다. 

이는 주식 보유 수량에 따라 투표권이 배분되는 일반기업과 다른 점이다. 협동조합 기

업은 다음과 같은 행정체제를 지닌다.

  첫째, 전통적인(traditional) 체제이다. 이는 총회(assembly), 이사회(board of directors), 대표

(president), 관리위원회(supervisory board) 또는 단독 감사(single auditor), 감사위원회(board 

of auditors) 등으로 구성된다. 조합원 회의는 민법에 따라 이뤄진다. 조합원 회의는 재

정, 이사회, 감사, 조합규정의 수정 등을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단층(one tier)체제이다. 이는 총회, 대표, 관리통제위원회(management control com-

mittee)가 내재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로 구성된다. 단층 체제가 전통적인 체제와 다른 

점은 한 사람의 관리자에게 행정이 전담될 수 없다는 사실과 감사위원회가 없다는 사

실에 있다. 감사위원회는 관리통제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셋째, 복층(two tier) 체제이다. 복층 체제는 총회, 대표, 운영위원회(steering board), 관

리위원회, 감사위원회로 구성된다. 회사는 관리위원회가 임명한 최소 2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의해 운영된다. 운영위원회는 가능한 한 이사회에 적용되는 규정을 따

른다. 관리위원회는 총회에서 인준된다. 

3.3. 조세

  이탈리아의 조세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세로 소득세(IRPEF), 법인세(IRES), 

생산 활동에 적용되는 지역세(IRAP) 등이 있다. 협동조합은 지역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6) 이탈리아 민법 이행을 위한 지침(Guidelin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Italian Civil Code) 제111f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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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은 농업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것처럼 낮은 편이다. 둘째, 간접세에는 상품이나 서

비스에 적용되는 부가세(22%)가 있는데, 많은 농산물의 경우 세율이 10% 또는 4%만큼 

감면된다. 생산과 소비에 부과되는 물품세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경제 활동주체가 특

정 상품을 시장에 출하할 때 징수된다. 법적인 소유가 이전될 때 부과되는 조세도 있

다. 재산세와 부동산세(IMU)는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 회사가 사용하는 재산에 적용되

는 조세로 협동조합의 재산도 부과대상이다.

  농업 협동조합은 “자산으로 묶인(asset locking)” 수익, 곧 수익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

을 의무로 회사 유보금으로 적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았다. 협동

조합은 평생 이러한 자산들을 사용하거나 분배할 수 없으며, 협동조합이 해산되더라

도 분배되지 않고, 그 남은 자산은 상호기금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특혜는 

2000년도부터 축소되어 오늘날 협동조합의 수익에 부과되는 최소 세율은 20%이다. 

  모든 농업 협동조합에는 27.5%의 고정된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특정 농식품 공급과 

관련된 농업 협동조합은 지역세(3.5% 대신에 1.7%)나 부가세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재산의 이전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조세 혜택도 존재하지 않는다. 농업 협동조합의 조

세 특혜는 대차대조표가 승인된 후 환급되는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환원된다.

  결론적으로 농업 협동조합에 적용되는 조세제도는 일반 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자산으로 묶이는 수익, 곧 강제 유보금에 대한 부분 면세나 농자재를 다루는 협

동조합에 적용되는 소득감면 정도가 특정적인 조세혜택이라 할 수 있다.

4. 농업 협동조합의 지역 사례7)

4.1. 에밀리아로마냐(Emilia Romagna) 지방

4.1.1. 지형의 특성과 배경

  이탈리아에는 총 110개 주(province)가 있다.8) 이들은 크게 20개의 행정 지방(region)으

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 에밀리아로마냐는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해 있

다<그림 2 참조>. 인구는 390만 명이며 행정구 수도는 볼로냐 시(Bologna municipality)

이다. 볼로냐의 인구는 38만 명이다.

 7) 사례지역의 일반적인 협동조합 현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2012) 참고.

 8) 이탈리아 행정구역은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s://en.wikipedia.org/wiki/Provinces_of_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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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에밀리아로마냐 지방의 위치

자료: 구글지도(https://goo.gl/CR0oje).

  이탈리아 북부지역에서 협동조합이 상대적으로 잘 발전한 이유는 시민사회의 참여 

전통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Putnam(1993)은 이탈리아의 시민

전통이 어떻게 민주화의 성과를 가져왔는가에 관해 연구하였는데, 이를 통해 시민사

회(civic community)가 가장 잘 발달된 에밀리아로마냐 지방에서 다른 지방보다 경제성

과가 높게 나타났음을 지적하였다<그림 3 참조>.

  시민사회의 참여는 각종 지역연합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에밀리아로마냐 

지방은 이러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형성과 상호주의(reciprocity)의 전통이 효율적인 

조직의 성과, 곧 경제 현대화를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Putnam(1993)은 에밀리아로마냐 

지방을 가장 현대적이고 분주하며, 풍족하고 기술이 앞선 사회로 평가하면서 중첩된 

사회적 연대의 네트워크가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의 또 다른 시사점은 이미 

정착된 시민사회 구조나 역사(1850~1920년)아래 조직의 현대화(1990년)가 하나의 점진

적 과정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9) 

  에밀리아로마냐 지방에는 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기업의 40%가 이런 형

태이다. 또한 모든 기업의 90% 이상이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지역에 

존재하는 9만 개의 제조업체(manufacturing enterprise)는 세계에서 인구 1인당 가장 높은 

 9) 에밀리아로마냐를 비롯한 이탈리아 북부지역에서 협동조합 운동이 강하게 대두된 배경에는 이 지역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전통이 강했다는 설명도 있음. 특히 Riley(2005)은 시민사회 네트워크이 잘 발달된 지역에서 파시즘 또한 강하게 작동하였음

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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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에밀리아로마냐 지방의 상대적 성과

경제
현대화
지표
1990

시민사회참여
전통 1850-1920

  주: 알파벳은 20개 지방을 각각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 Em=에밀리에로마냐이고, CI=시실리임. 에밀리야로마냐 지방 등 이

탈리아 북부지방의 시민사회와 조직의 성과가 시실리 지방 등 남부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연구결과임. 각 지방의 이

름과 지도는 다음 웹사이트 참조(http://www.ebigea.it/cerca/territorio.php).

자료: Putnam(1993).

밀도를 나타낸다.10) 이 지방에 총 32만 5,000개 기업(enterprise)이 있으므로 인구 12명 

당 하나의 기업이 존재하는 셈이다. 1인당 GDP도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서도 상위를 기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과 다양한 협동조합의 존재는 이

른바 “에밀리아 모델”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한국의 지자체

나 민간단체들도 여러 번 견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태희 2013; 유정규 2013).

  협동조합과 관련해 에밀리아로마냐 지방, 특히 볼로냐 시의 특징을 요약하여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11)

  - 기업가 정신이 매우 높은 지역인 반면에 지난 50여 년 동안 진보 성향의 정당을 

지지하여 이탈리아의 “붉은 벨트(red belt)”로 지칭되는 곳

  - 정부, 민간, 협동조합 등이 어우러져 많은 개별 기업을 지원하는 곳

  - 8만 명의 학생들이 수학하는 유럽 최초의 대학(Univ. of Bologna)이 있고, 처음으로 

대학원 과정에 시민경제와 협동조합 과정을 개설한 곳

10) 이는 미국 뉴욕(New York)에 있는 2만 6,000개의 제조업체 수와 견주어 생각할 수 있음.  

11) 이 내용의 출처는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library.uniteddiversity.coop/Cooperatives/Bologna_and_Emilia_Economic_Democrac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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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로냐 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알려진 지방정부 청사, 레가 협동조합(Legacoop), 

소규모 비즈니스 소속 빌딩들이 같은 단지에 나란히 위치한 곳

  - 이탈리아 어느 지방보다도 많은 협동조합이 창설된 곳

  - 볼로냐 시민의 2/3가 협동조합 조합원이고, 지역 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의 대부분

을 제공하는 곳

  - 주요 도시에서 사회 서비스의 85%가 협동조합에 의해 공급되는 지방

  -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의 소수인 곳

  - GDP의 약 45%가 협동조합에 의해 생산되는 곳

  - 모든 신용(credit)에 관한 결정이 지방 안에서 이뤄지는 곳

4.2. 트렌티노(Trentino) 지방

4.2.1. 지형의 특성과 배경

  트렌티노 지방은 이탈리아 북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행정수도는 트렌토(Trento)이다

<그림 4 참조>. 2012년 현재 인구는 53만 명이며, 217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각 시의 인구수는 많지 않은데, 시민 수가 2만 명이 넘는 도시는 트렌토를 포함

해 3곳에 불과하다. 

  대부분 산악지역이나, 농업이 중요한 산업으로 간주된다. 특히 사과 생산지로 명성

이 높다. 사과 이외의 과일과 다양한 채소도 많이 생산한다. 이 지역은 스파클링 포도

주용 포도의 산지로도 유명하다.

4.2.2. 농업 협동조합의 현황과 특징

  트렌티노 지방은 “협동조합 지구(district)”라 불릴 정도로 협동조합이 발달된 지방 가

운데 하나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OECD 2014).

  - 협동조합은 2만 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

  - 협동조합의 총 매출액은 26억 유로(약 3조 3,946억 원)이고 자본금은 37억 유로(약 

4조 8,314억 원)에 육박한다.

  - 농업 협동조합의 시장 점유율은 거의 90%에 이른다.

  - 신용과 소비부문에서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60%와 38% 정도이다.

  비록 협동조합은 전체 기업 수의 1%에 불과하나, 전체 생산의 13%, 부가가치의 

13.2%, 고용의 15%를 차지하는 등 가치와 소득 및 고용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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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트렌티노 지방의 위치

       자료: 구글지도(https://goo.gl/PqPcGt).  

을 담당한다. 이러한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생산과정에 투입재를 제공하는 간접효과와 

소득을 통해 소비자에게 미치는 유발효과까지 감안한다면 협동조합이 경제에서 차지

하는 위상은 이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5>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트렌티노 지방의 협동조합의 수와 조합원 수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 기간에 조합원 수(중앙회는 제외)는 약 45%가 증가하였다. 

소비자와 소매 협동조합이 70%로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고, 금융 협동조합이 

33% 성장하였다. 

  농업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수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 낙농부문에서 38%, 포

도주부문에서 9%가 감소하였다. 상대적으로 젊고 이질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LSSA(노동, 사회, 서비스, 주택)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LSSA를 제외하고 협동조합 수가 전반적인 내림세를 보이는 이유는, 특히 2009년 이

후에 인수합병이 이뤄지고 일부 협동조합이 폐업했기 때문이다. 오직 LSSA만이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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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조합원 수가 모두 증가하였다. 그러나 거시적 경제상황이 어려운 최근에도 트렌

티노 지방의 조합원 수가 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표 5  트렌티노 지방의 협동조합 추이

조합
협동조합 수 활동적인 조합원 수(1,000명)

2004년 2008년 2010년 2013년 2004년 2008년 2010년 2013년

농업  70  68  68  69  19.0  17.7  17.2  15.4

소비자, 소매  86  84  80  80  64.2  85.3  96.5 108.9

금융  50  47  46  43  93.9 113.6 120.3 125.2

LSSA 279 292 294 289  19.4  23.6  24.1  24.4

기타  21  32  29  27   3.5  15.8  15.7  15.2

소 계 506 523 517 508  20.0 256.0 273.8 289.1

중앙회  22  20  22  25 -   5.8   7.7  10.1

합 계 528 543 539 533 200.0 261.9 280.8 299.2

  주: LSSA는 노동(labor), 사회(social), 서비스(services), 주택(housing) 협동조합을 말함.

자료: OECD(2014).

  트렌티노 지방의 영농여건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농가당 영농규모가 평균 1.5ha에 

불과하며, 가족농 중심이다. 규모화의 이익을 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이른바 2단

계 협동조합 접근방식아래 생산과 마케팅 활동을 분리함으로써 효율과 성과의 문제를 

해결했다. 1단계에서 협동조합은 혁신과 생산증대를 위해 기술 및 금융지원을 제공한

다. 2단계라고 할 수 있는 조치는 1980년대 말에 설립된 협동조합 연맹이 7,000명 이상

의 농업인들에게 판매와 안정된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상품개발을 촉진시키고 유통기

능을 강화한 것이었다.

  처음에 농업 협동조합의 주된 서비스는 안정된 수입을 위해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

물을 유통하고 기술자문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후 협동조합이 자치체제로 전환되자 

그 아래 농가들은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에 관한 인식과 활동을 확대시켜 나갔다. 1990

년대에 지방정부는 제조업의 위기에 대응하여 도시의 개발모형을 재정립했어야 했다. 

이때 산재해 있던 농가들이 지역 협동조합을 통해 전체 농업 생산체제를 공동 책임제

(collective accountability)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영농의 질이 향상되고 농

약 사용량이 감소했으며, 모든 유통활동을 책임지는 2단계의 협동조합이 행동규약, 협

약, 상품규정 등 확인과 관리체계를 도입하였다. 

  <표 6>은 농업 협동조합 전체의 경제 및 금융상황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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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트렌티노 지방 전체 농업 협동조합의 경제와 금융 추이

항목 2004년 2008년 2012년

자산(100만 유로) 914.1 1,149.4 1,304.3

부채(100만 유로) 628.7 784.0 888.8

자본(100만 유로) 221.7 334.8 348.3

총 매출액(100만 유로) 948.3 1,253.6 1,211.3

고용자 수(명) 2,026 2,368 2,370

평균 부채/자산 비율 0.69 0.68 0.68

자료: OECD(2014).

  2004년과 2012년의 상황을 비교하면 자산, 부채, 자본, 총 매출액 모두 상승하였다. 

이 기간에 평균 {부채/자산} 비율은 68~69%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낸다. 다만, 총 매

출액의 경우 2008년에 12억 5,360억 유로(약 1조 6,369억 원)에서 2012년에 12억 1,130

억 유로(약 1조 5,817억 원)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최근에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음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자 수가 2014년에 2,026명에서 2012년에 2,370명으

로 늘어난 것은 고용안정을 추구하는 협동조합 정신에 부합한 고무적인 현상이다.

가. 과일 협동조합

  과일 생산은 지역 농업생산액의 36%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다. 약 1만 

1,000ha의 면적에 3,000만 그루의 과실수가 자라고 있다. 가장 널리 보급된 과일은 사

과로 연간 50만 톤이 생산된다. 이는 이탈리아 전체 생산량의 10%, EU 전체 생산량의 

5%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특히, 북서쪽의 발디논(Val di Non) 지역이 사과의 주요 생산

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40년 간 이뤄진 특화과정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32개의 농업 협동조합이 1단계 활동이라 할 수 있는 최신 기술과 연구결과를 

보급함으로써 시장의 수요 변화와 EU의 생산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또 다른 성공요인은 품종의 집중이다. 이 지역의 전통적인 3개 품종(Golden Delicious, 

Canadian Reinette, Red Delicious) 중 골든 딜리셔스가 발디논 지역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품종의 집중은 농약, 비료, 출하관리 등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데 유리

하게 작동한다. 또한 과일과 채소 컨소시엄이 대규모 구매자를 상대하면서 저장, 냉장, 

제조시설 등의 측면에서 진전을 이루었다.

  2단계 수준에 해당하는 컨소시엄의 활동은 주로 판촉과 브랜드 등 효율적인 유통전

략과 관련된다. 발디논 지역의 과일과 채소 협동조합 그룹인 “멜린다(Melinda)”, 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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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다(Alto Garda) 등의 지역 협동조합들이 구성한 “라 트렌티나(La Trentina)와 CIO”, 

작고 부드러운 과일에 특화한 협동조합들의 그룹인 “생오르솔라(Sant’Orsola)” 등 3개 

컨소시엄은 APOT(Associazione Produttori Ortofrutticoli Trentini)를 구성함으로써 트렌티노 

지방 전체의 과일과 채소의 생산 및 유통에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APOT

는 이른바 3단계 수준에 해당하는 컨소시엄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 사과 농협의 컨소시엄인 멜린다는 지역의 16개 농협으로 1989년에 창립되었

다. 약 4,000호 정도의 소규모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 총 재배면적은 6,500ha이다. 

해발 300~900m에 연간 2,000시간 이상의 일조량은 다른 알프스 산맥지역의 평균치인 

1,500시간보다 길고, 적합한 토양과 풍부한 수원을 가지고 있어 사과재배에 유리하다. 

연간 36만 톤 정도의 사과를 생산하는데, 이 가운데 2,000톤 정도는 유기농 방식으로 

생산된다. 생산량의 94%가량이 신선과일로 소비된다. 또한, 생산량의 25%를 40개국이 

수출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사과 브랜드라는 명칭에 걸맞게 멜린다는 생산 최적화와 

저장 및 운송 효율을 추구하고 있다. 멜린다가 다른 경쟁조직보다 앞선 점은 무엇보다 

모든 경영, 유통을 위한 선별과 포장센터의 관리, 품질 관리, 행정 등을 완전히 중앙에 

집적하여 통제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과 서비스 및 이미지 기준을 유지하는 

데 있다. 모든 생산라인이 추적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6개 가공센터는 모두 HACCP과 

ISO 9001인증을 받았다. 또한 통합농약관리(DOP)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탈리아에서 

유일하게 골든 딜리셔스, 레드 딜리셔스, 캐나다 레인네트 품종에서 대해 지리적 표시

제(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를 받았다<그림 5 참조>. 

그림 5  사과 협동조합 컨소시엄인 멜린다(Melinda)

          자료: 세계지적재산권기구(http://goo.gl/aQpw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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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은 과일 협동조합의 경제 및 금융상황을 요약한 것이다. 트렌티노 지방 과

일 협동조합의 총 자산은 2004년에 3억 1,480만 유로에서 4억 9,730만 유로로 증가하

였다. 이는 저장 및 유통시설에 대한 새로운 투자가 반영된 결과이다. 같은 기간에 총 

매출액은 4억 1,530만 유로에서 5억 7,560만 유로로 늘어났다. 고용 규모도 1,346명에

서 1,520명으로 확대되었다.

표 7  트렌티노 지방 과일 협동조합의 경제와 금융 추이

항목 2004년 2008년 2012년

자산(100만 유로) 314.8 441.8 497.3

부채(100만 유로) 209.3 296.0 358.1

자본(100만 유로) 78.9 102.3 105.0

총 매출액(100만 유로) 415.3 623.2 575.7

고용자 수(명) 1,346 1,450 1,520

평균 부채/자산 비율 0.66 0.67 0.72

자료: OECD(2014).

나. 포도주 협동조합

  이탈리아에서 생산되는 포도주의 40% 이상은 협동조합을 통해 이뤄진다. 이 가운데 

트렌티노 지방의 포도주 협동조합인 카빗(Cavit)과 메짜코로나(Mezzacorona) 컨소시엄은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Meininger’s WBI 2009). 

  트렌티노 지방의 포도주 산업은 186개 저장고(cellar)를 가지고 있으면서 연간 4억 

7,700만 유로(약 6,229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중요한 부문이다. 생산량의 75%를 

유럽과 46개국에 수출한다. 전체 16개 포도주 협동조합에 소속된 7,188명의 조합원은 

8,100ha의 포도밭에서 12만 톤의 포도를 생산한다. 이는 트렌티노 지방 전체 생산량의 

83%에 해당한다. 협동조합의 효율적인 제조와 역량아래 브랜드와 품질에 기초한 가격 

프리미엄이 창출됨으로써 소규모 농가에 이익으로 환원되고 있다.

  이와 같은 포도주 협동조합의 성공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토양의 특성과 기후여건에 맞게(zoning) 가치가 덜한 일반 포도 품종을 희귀 품

종으로 전환하였다.

  둘째, 2단계 수준에 해당하는 컨소시엄으로서 카빗(Cavit)은 11개의 분산된 소규모 

협동조합들을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조직으로 전환시켜 품질 좋은 포도주 문화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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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해 왔다. 2010년에 카빗은 IT 기술을 활용하여 이른바 “통합 농업 및 포도생산지도 

플랫폼(Integrated Agricultural and Grape Growing Mapping Platform, PICA)”12) 프로젝트를 

이행하였다. 이는 지역의 기술 환경 요인들을 기초로 한 최적의 포도품종을 선정하도

록 돕고, 각 재배지역과 과원 관리방식에 관한 특정 정보를 농학자들과 양조학자들이 

IT 망을 통해 받아보도록 함으로써 최적화된 체제를 공급하는 것이다. 그 최종 목표는 

환경과 경관 관리 측면에서 완전한 지속가능성을 구축하는 데 있다.

  2단계 수준의 컨소시엄인 카빗13)은 연간 1억 5,300만 유로(약 1,998억 원)의 매출액

을 기록하여 전국 최대 포도주 협동조합에 등극하였다. 산하에 11개 포도주 저장고가 

있으며, 4,500명의 포도 생산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메짜코로나14)는 포도주와 사과시

장으로 다각화된 접근을 하고 있으며, 고급 포도주에 집중하는 라비스(La Vis)그룹15)도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들 3개 컨소시엄은 지역시장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있

으며, 유럽과 미국으로도 그 유통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그림 6 참조>.

그림 6  포도주 협동조합 상품의 상표들

자료: 각 협동조합 홈페이지.

  Schamel(2014)은 트렌티노와 그 북쪽의 알토 아디제(Alto Adige) 지역의 협동조합과 

일반 와이너리 간에 포도주 품질과 명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헤도닉(hedonic) 가격모형

을 채택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엇갈렸다. 최소한 알토 아디제 지역의 경우 협동

조합이 생산하는 포도주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낮고 명성에 디스카운트가 존재한다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 가설은 협동조합의 경우 개별 생산자로 하여금 포도원 관리와 

12) (http://pica.cavit.it/).

13) (http://www.cavit.it/en/company/).

14) (http://www.mezzacorona.it/).

15) (http://www.la-vis.c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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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솎기 등을 통해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공이 어렵다는 점, 소

규모로 산재해 있는 재배지에 통합적이고 일관된 관리를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점 등에 근거한다. 그러나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한 확실한 인센티브가 존재하거나, 

지역 명칭에 관한 규정에 특화할 수 있다면, 협동조합과 민간 와인너리 모두 프리미엄 

가격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었다.

  <표 8>은 포도주 협동조합의 경제 및 금융상황을 요약한 것이다.

표 8  트렌티노 지방 포도주 협동조합의 경제와 금융 추이

항목 2004년 2008년 2012년

자산(100만 유로) 469.2 560.1 633.8

부채(100만 유로) 318.1 367.7 395.1

자본(100만 유로) 118.3 205.7 212.3

총 매출액(100만 유로) 434.4 472.5 477.4

고용자 수(명) 444 578 538

평균 부채/자산 비율 0.68 0.66 0.62

자료: OECD(2014).

  2004~12년에 포도주 협동조합의 총 자산은 4억 6,920만 유로(약 6,127억 원)에서 6

억 3,380만 유로(약 8,276억 원)로 증가하였다. 이는 포도주 저장고와 유통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에 총 매출액은 4억 3,440만 유로(약 

5,672억 원)에서 4억 7,740만 유로(약 6,234억 원)로, 고용자 수는 444명에서 538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다. 낙농 협동조합

  낙농 협동조합의 기원은 18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가들이 공동으로 우유를 가

공하기 위해 유제품 공장을 설치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역사적으로 낙농 협동조합은 

경영효율과 경쟁력 증진을 위해 상당한 수준의 인수합병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2단계 수준의 컨소시엄인 콘카스트(Concast)16)는 105개 유제품 공장을 거느린 협동

조합으로 1951년에 창설되었다. 초기엔 지방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유지되었으나, 컨소

시엄과 회원 수가 늘어나면서 상업적인 이득을 가지고 운영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지역 공장들은 생존을 위해 전통적인 제품인 우유와 버터 

16) (http://goo.gl/Y7nq1B).



세계농업 제184호 | 29

이외에도 다양한 품목으로 생산을 다각화하거나, 아니면 대형 협동조합에 합병되고 

말았다.

  그러다가 1973년에 조합 내 생산구조의 합리화가 전개되면서 경질 치즈(hard cheese) 

생산과 유통에 특화된 트렌틴그라나(Trentingrana 또는 Grana Trentino)17) 컨소시엄이 

출범하게 된다. 처음에는 17개 유제품 가공 협동조합이 일부 치즈 생산량만 납품했으

나, 1983년부터는 전체 생산량을 납품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93년에 트렌틴그라나

는 콘카스트와 합병하게 된다. 물론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우유가 치즈 원료로 사

용되는 것은 아니다. 유제품은 1949년에 창설된 제3의 컨소시엄인 트렌토 라떼(Trento 

Latte)가 1988년과 2011년에 3개 낙농 협동조합을 합병하면서 최대 판매조직이 되었

다<그림 7 참조>.

그림 7  트렌틴그라나-콘카스트와 토렌토 라떼 협동조합의 유제품들

자료: Informatore Zootecnico(http://goo.gl/Kfxu6L); Trento Latte(http://www.lattetrento.it).

  이러한 인수합병에는 새로운 가공공장이 뒷받침이 되었다. 이를 통해 350명의 조

합원을 대상으로 한 운영과 유통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었고, 그 결과 4,700만 유로(약 

613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조합원 수는 감소하였

다. 곧 2000년도 20개 협동조합에 1,800명의 생산자에서 2013년에는 18개 협동조합에 

911명의 생산자로 줄어들었다. 이는 인수합병과 더불어 경영합리화 조치가 이뤄졌음

을 뜻한다.

  <표 9>은 낙농 협동조합의 경제 및 금융상황을 요약한 것이다.

17) (http://goo.gl/CFYI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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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트렌티노 지방 낙농 협동조합의 경제와 금융 추이

항목 2004년 2008년 2012년

자산(100만 유로) 130.0 147.5 173.2

부채(100만 유로) 101.3 120.3 135.7

자본(100만 유로) 24.6 26.7 31.0

총 매출액(100만 유로) 98.5 157.9 158.2

고용자 수(명) 236 340 312

평균 부채/자산 비율 0.78 0.82 0.78

자료: OECD(2014).

  낙농 협동조합의 자산은 2004년에 1억 3,000만 유로(약 1,697억 원)에서 2012년에 1

억 7,320만 유로(약 2,262억 원)로 늘어났다. 이 수치가 새로운 투자나 트렌틴그라나가 

운용하던 시설의 폐쇄까지 반영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같은 기간에 부채도 1억 

100만 유로(약 1,436억 원)에서 1억 3,500만 유로(약 1,763억 원)로 증가하여, {부채/자

산} 비율이 78%에서 82%로 커졌다.

  과일이나 포도주 부문과 견주면 낙농부문의 실적은 미약하다. 이는 시장상황이 열

악함을 뜻한다. 

  자본의 크기가 절대 규모나 자산 또는 매출액과 비교한 상대 규모에서 낮은 이유이

기도 하다. 또한 이는 주로 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매출액과 고용이 늘어난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5. 결론과 시사점

  이탈리아, 특히 그 북부지역에서 협동조합이 잘 발달한 것은 다양한 요인으로 설명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요인들이 이탈리아 협동조합만의 특성이지는 않을 것이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부합되어 이 지역에서 다양한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존재

하며 성장해 나가고 있음은 명확하다.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특징과 시사점을 나름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와 문화적 배경아래 강건한 시민사회와 시민정신이 근저이다.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오랜 역사와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미 19세기 중반부터 협동조합의 

형태가 대두되었고, 그 이후 변모하는 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발전

해 왔다. 이에 따라 오늘날의 협동조합을 지금 나타나는 경제나 사회적 배경만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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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변치 않은 사실은 협동조합의 기저에 시민사회가 있다는 사실

이다. 공유한 목적과 가치를 위해 서로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모여 함

께 노력하는 시민정신이 민주적인 조직과 원칙아래 협동조합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

이다. 모든 조합원이 의사결정과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자율과 독립의 원칙아래 고용

이나 지역사회에 기여 등의 공공재를 창출하는 기대와 정신이 지역사회에 만연해 있

다. 예를 들면, 협동조합의 활동으로 거둔 수익의 일부는 처분할 수 없는 유보금으로 

적립되어 협동조합의 발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어떤 이유로든 한국이 협동조합 

운동을 활성화하려면 먼저 시민정신과 시민사회의 틀이 사회 전체에 확산될 수 있도

록 준비하고 교육하며 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운동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 자치정부와 연대가 중요하다. 지자체 정부는 지역사회와 경제발전을 위

해 다양한 협동조합을 지원하였다. 초기엔 정부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현재

는 협동조합의 이익 유보금에 관한 조세 감면 정도가 남아 있다. 농업 협동조합의 경

우 조합원이 조합에 납품하는 상품 가치가 전체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면 앞서 서술

한 지배적 호혜(mutualita prevalente)를 충족하게 되고, 과세표준에서 75%의 환급을 받

는다(Salazar Terreros 2009).

  협동조합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중간 수준인 제3의 부문이다. 공공의 이익에 목

적을 두고 있으므로 정부와 협력과 연대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이탈리아의 지자체들은 사회적 협동조합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한국의 경우 식량안보 확보란 공공적 목표를 

위해 정부와 농업 협동조합 간의 연대와 협력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18)

  셋째,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지역 내 네트워크는 1단계 지역 협동조합이 담당하고, 

지역 간 또는 더 넓은 수준의 네트워크는 2단계의 협동조합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컨소시엄 간 네트워크화가 이뤄지는 3단계의 컨소시엄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같은 부문이나 산업 안에서 뿐만 아니라 부문 간 또는 산업 

간 수평적 네트워크도 형성되고 있다.

  Viaggi and Cuming(2012)은 세계화, 기술개발, 소비자 관심사항의 충족 등의 관점에서 

18) 식량안보의 대상을 주곡인 쌀뿐만 아니라 다른 양곡과 축산물까지 포함시킨다면 지자체와 협동조합의 연대는 바람직한 결과

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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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가 중요함을 이야기한다. 실제로 OECD(2014)는 농업 협동조합의 네트워크의 

폭이 다른 협동조합보다 상대적으로 넓다는 사실을 밝혔다. 네트워크화는 규모의 경

제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조직에 경쟁력을 높이게 된다. 상품개발과 생산공정의 혁

신뿐만 아니라 대규모 구매자를 상대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에도 유리하

다.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여러 층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그 경쟁력을 키워왔다. 

특히 볼로냐 시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협동조합 컨소시엄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끝으로, 협동조합도 기업이므로 이익을 창출해야 하며, 일반기업과 경쟁에서 살아남

아야 한다는 엄연한 사실에 직면해 있다. 트렌티노지방의 낙농 협동조합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최근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여러 협동조합들이 인수합병 되거나 문을 닫았

다. 조합원에 의한 직접 경영이든 아니면, 협동조합이 고용한 전문 관리인에 의한 경

영이든 간에 협동조합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

  오늘날 협동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개별 농가들이 기계화와 전문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스스로 추구하고 있다. 소비자의 수요에 민첩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높

은 품질의 농산물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전문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있다. 잠재적

인 경쟁상대자로서 이와 같은 개별 농가들의 약진은 협동조합의 끊임없는 혁신을 요

구한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은 기술지원, 교육과 훈련, 연구, 정보공유 등에 더욱 힘쓰

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네트워크를 통해 전문성과 신축성도 키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제품에 소비자들이 적극 호응하고 지지하는 것도 

협동조합의 발전에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상품을 구

매하거나 그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조합원들끼리 서로 지지하고 공유된 가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실제로 볼로냐 시에서는 이러한 풍토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자본가에게 이득이 환원되는 일반기업과 달리 창출된 이익의 상당부분을 강

제로 회사의 유보금으로 적립해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어

쩌면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이러한 유보금이 상대적으로 작은데, 이는 조합원들이 받는 농산물 가격에 

이러한 이익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역사와 문화, 경제와 정치, 그리고 농업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한국과 이탈리아 간 

농업 협동조합의 역할과 성과를 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탈리

아 농업 협동조합의 성공 사례는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구현하는 하나의 수단으

로서 참고할 만하며, 이에 관한 연구와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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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종합농협:

지역 협동조합의 모델*
김  형  미

(재단법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

1. 지역 협동조합의 모델, 일본 종합농협 19)

1.1.‘21세기 협동조합’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는 1980년 모스크바 총회를 앞두고 

21세기 협동조합의 전망을 모색하는 연구프로젝트를 캐나다의 알렉산더 프레이저 레

이들로 박사에게 의뢰했다. 그는 캐나다협동조합연맹 총장을 역임하고 국제협동조합

연맹 집행위원으로도 일했으며 세계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에서도 일한 바가 있는 협동

조합 연구자이며 또 실천가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농촌사회에서 협동조합 개발을 위

한 활동도 펼친 바가 있어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기에 적임자였다. 레이들로 박사는 21

세기 협동조합의 전망을 찾아 1979년 초부터 약 1년 동안 세계 협동조합인들을 인터

뷰하고 협동조합 현장을 방문하였다. 

  레이들로 박사와 프로젝트팀은 1980년 3월 보고서를 완성했는데 이 보고서는 그해 

10월에 열린 제27차 국제협동조합연맹 회의에서 21세기 협동조합 결의문으로 채택

되었다. 결의문은 21세기 협동조합의 최우선 과제로서 다음 네 가지를 선언한다. 

 * (hyungmi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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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량 생산량의 증가와 1차 생산자의 실제 소득증가를 목적으로, 특히 저개발국가

의 소농들 사이에서 농업생산자협동조합을 포함한 농협을 발전시키는 일 

(2) 생산성을 높이고 우대하기 위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소득을 더욱 공평하게 배

분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생산협동조합을 장려하고 기

존의 산업체를 협동조합 조직형태로 전환하는 일

(3) 사기업과 분명하게 다른 소비자협동조합의 특징을 강조하고, 그 독립성을 유지하

고, 조합원이 효과적·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소비자협동조합을 더욱 발전

시키는 일

(4) 특히 도시지역에서 광범위한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식으로, 예를 들

면 인근에 있는 한 협동조합의 영역에서 주택·신용·은행·보험·외식·제조업·의료서비

스·여행·여가 등의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여러 협동조합 또는 하

나의 다목적 협동조합을 만드는 일1)

  이 결의문을 담은 21세기 협동조합 (일명 레이들로 보고서)는 이후 국제협동조합

연맹이 세계 협동조합운동의 방향을 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이를 계기로 협동조

합의 미래를 모색하는 논의가 이어진 끝에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관한 선언’을 공표했다. 

  이는 동 연맹 창설 100주년을 기념하여 협동조합의 정의, 가치, 원칙을 처음으로 일

목요연하게 명시한 선언으로 21세기 세계협동조합운동의 이정표가 된다. 여기에는 제

7원칙 ‘커뮤니티에 관한 기여’를 포함했다. 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승인한 정책을 통해 

커뮤니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활동한다.”2)라는 내용으로 협동조합의 임무를 조

합원의 더 나은 생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확장했다. 협동조

합 제7원칙은 21세기 협동조합 에서 선언한 협동조합의 최우선과제 (4)에서 유래했

다. 그리고 레이들로 박사가 이러한 발상을 얻게 된 배경은 1979년 일본의 농업 협동

조합 방문이었다.  

1.2.‘지역 협동조합’

  레이들로 박사는 21세기 협동조합 에서 일본 종합농협3)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1) 레이들로 지음, 염찬희 옮김. 2015. 21세기의 협동조합: 레이들로 보고서 . 알마. 7~8쪽. 

 2) 김기태·김형미·신명호·장종익·정병호외. 협동조합키워드작은사전 . 알마. 175쪽. 

 3) 일본의 한자로는 総合農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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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적인 일본의 상황에서 종합농협이 무엇을 하고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생

각해 보라. 종합농협은 농자재를 공급하고 농산물을 판매한다. 그것은 저축신용조직이

고, 보험대행사이며 소비재 공급센터다. 어떤 지역에서는 의료 서비스와 건강관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농민에게 찾아가서 영농지도도 하며 지역사회 문화활동센터도 있다. 

요약하자면 이러한 종류의 협동조합은 되도록 넓은 범위의 경제·사회 서비스를 아우

르고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이 없었다면 일본의 지방 거주민의 삶과 전체 지역사회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것이다.4)

  이는 레이들로 박사가 21세기 협동조합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4번째 과제 ‘지역 

협동조합’에서 사례로서 제시한 글이다. 유럽과 북미의 농협은 대체로 품목별 농협이

나 특정 목적만을 위하여 결성된 전문농협이 주류였다. 그런데 그는 일본에 와서 농촌 

지역사회에서 농협이 요람(농협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탄생)에서 무덤(농협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 영결)까지 주민의 생활이 대부분 농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

았다. 여기서 영감을 얻은 레이들로 박사는 도시지역에서도 “모든 협동조합은 지역 사

람들이 지역 내부로 눈을 돌려 자신들의 자원을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하도록” 

하자고 제안한다. 이어 “협동조합 지역사회로 여길 만큼 도시인에게 강한 영향을 주고 

싶다면, 일본의 종합농협에 비해 손색이 없을 만큼 종합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

다.”5)라고 말한다. 

  일본 지역농협은 실제로 그러한가 ? 지역농협 대부분 그렇다. 예컨대, 군마 현 안나

카(安中) 시는 인구 6만의 농촌도시이다. JA 안나카는 조합원 5,188명(정 조합원 2,920

명, 준 조합원 2,268명), 출자금 10억 엔, 이사 16명의 중견 농협이다. 농협의 사업은 금

융 영농 생활 사업으로 나뉘는데 금융, 영농은 한국 농협에서도 익숙한 사업분야인 

만큼 생활사업 및 활동의 예를 보자. 생활센터(일용잡화, 보석, 묘비까지), 여행센터, 

택지 건물 상담지원센터, 농산물 가공센터, 식재료 택배, 레스토랑, 복지 센터, 장례식

장, 자동차 판매 수리 센터, 주유소 (JA⁃SS), LP가스, 그리고 관내 13개 사업소가 분포

되어 있다. 그 중 ‘아그리 몰’ 이란 종합유통센터에 할인마트 형의 A CO-OP가 입점하

여 주민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테마파크처럼 기능한다. 농협은 관

내 초·중등학교의 문화활동을 후원하고 의원, 진료소랑 연계하여 건강검진을 다니는 

등 문화, 복지증진 활동에도 열심이다. 

  이처럼 일본 전국 어디를 가나 대부분의 농촌 지역, 농촌 도시에는 농협이 주민생

 4) 레이들로 지음, 염찬희 옮김. 2015. 21세기의 협동조합: 레이들로 보고서 . 알마. 198~199쪽. 

 5) 레이들로 지음, 염찬희 옮김. 2015. 21세기의 협동조합: 레이들로 보고서 . 알마. 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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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협마저 없는 지역은 무척 과소한 지역이고 이런 

지역에서는 농협의 여성부, 청년부 활동경험을 지녔던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전개된다. 예컨대, 일본은 농촌, 산촌 여성이 중심이 되어 농림어

업 관련 경제활동으로 소득 증가를 꾀하는 경제활동, 창업활동이 활발한 편이다. 일

본 재단법인 동북활성화연구센터의 2011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농촌에서 

여성들이 창업한 사례는 9,641건이다.6) 이들의 창업에는 대체로 농협 부인회 활동, 

농협 조작(출하 조합, 생산부회, 작목반 등)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작용한다.7) 즉 “어

디를 가나 다 농협”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농협의 모습은 양면성을 지니게 된다. 잘 운영하면 레이들로 박

사가 묘사한 바대로, 지역주민의 경제·사회·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해주는 주체가 된다. 

반면, 조합원과 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잘못 운영되면 농협의 그물망은 조합원과 

지역주민이 다른 선택지를 가지지 못하도록 만들게 되어 ‘사람의 얼굴을 한 채 피를 

빨아먹는 흡혈 오징어’로도 묘사된다.8) 최근 아베 정권은 강력한 지도감독 · 감사 기능

을 지닌 전국 농업협동조합중앙회(JA 전중)과 경제 집중 기능을 지닌 전국농업협동조

합연합회(JA 전농)에게 정부의 개혁안을 들이대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본의 종합농

협은 이러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2. 일본 종합농협의 현황: JA그룹을 중심으로

2.1. 일본지역 종합농협 최근 현황 

  일본 농림수산성 기준에 따르면 신용 및 공제사업과 판매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행

하는 농협은 종합농협, 신용사업을 행하지 않는 경우 전문농협이다. 일본농협의 주류

는 종합농협이며 보통 JA(Japan Agriculture)라고 불린다. 각 지역의 JA와 그 연합회들로 

구성된 농협 집단을 아울러 JA그룹이라고 부른다.  

  지역 종합농협의 현황을 농림수산성의 종합농협 현황 조사에 따라 소개하면 다음

과 같다.9)

Ÿ 2014년 3월 현재 일본의 종합농협은 731개 조합이 있다. 이 중 집계데이터가 있

 6) 財団法人東北活性化研究センター. 2011. 東北地域の農山村における女性起業家たちの事例調査. p.2．
 7) 三原育子. 2005.“農村における女性起業の経営的性格と課題”. 国立女性教育会館研究紀要 8巻. pp.73-83. 

 8) Colin Jones. Five reasons why agricultural reform will be a tough slog. Japan Times. 2014.9.10. 

 9) 総合農協一斉調査の結果(平成25事業年度)(http://www.maff.go.jp/j/keiei/sosiki/kyosoka/k_tok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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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712개 조합 현황을 통해서 일본 종합농협의 개요를 알 수 있다. 

Ÿ 종합농협의 71.7%는 농촌과 중 산간 지대에 위치한다. 

표 1  일본 종합농협의 지대별 현황

지대 구분 조합 수 전체 조합 중 비율 

농촌 지대 375  52.7% 

중 산간 지대 135  19.0%

도시화된 농촌지대 169  23.7% 

도시 지대  33   4.6% 

계 712 100.0%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종합농협 일제조사의 결과(2013년)에서 필자 정리.

Ÿ 종합농협의 조합원 수는 2013년도 현재 1,000만 명 정도이다. 이중 정 조합원 수

는 454만 6,000명이며 준 조합원 수는 550만 3,900명이다. 정 조합원 중에서 농가 

수는 389만 6,532호이다. 정 조합원 수와 준 조합원 수의 역전이 일어났던 시기는 

2009년부터이다. 2008년에는 949만 명 조합원 중 정 조합원 483만 명, 준 조합원 

467만 명이었던 게 이듬해에는 각각 478만 명, 480만 명으로 정 조합원은 줄어들

고 준 조합원이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표 2  일본 종합농협의 조합원 수

정 조합원 (명) 준 조합원 (명) 총계 (명)

개인조합원 
조합원 수 4,546,050 개인조합원 5,503,946

개인조합원 10,049,996
그 중 여성 928,584 농협 223

법인조합원
농사조합법인 4,729 농사조합법인 2,617

단체조합원 95,367
기타 법인 10,725 기타 단체 77,073

계 개인+법인 4,561,504 계 5,583,859 총계 10,145,363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종합농협 일제조사의 결과(2013년)에서 필자 정리.

Ÿ 조합 규모는 조합원 5,000명 이상 1만 명 미만이 204조합으로 가장 많고 이어 2만 

명 미만 조합이 116조합으로 양 규모가 전체 조합의 44.9%를 차지한다. 3,000명 

이상 조합까지 합치면 6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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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규모별 조합 수 

조합원 수 (명) 조합 수 

~500  88

500~999  61

1000~1999  56

2000~2999  53

3000~4999 110

5000~9999 204

10000~19999 116

20000~  24

계 (조합) 712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종합농협 일제조사의 결과(2013년)에서 필자 정리.

Ÿ 종합농협의 임원 중 상근이사는 2,590명이다. 이 중 조합장은 701명이며, 여성 상

근이사는 12명이다. 반면 비상근 이사 1만 1,525명 중 여성 이사는 978명으로, 이

사직 중 여성 비율은 7.0%이다. 

Ÿ 종합농협의 임직원 수는 20만 9,478명으로 임원을 뺀 직원 수는 17만 6,969명이

다. 그 중 신용사업 종사 직원 수가 가장 많으며 신용·공제사업 직원 수는 전체 

직원 수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표 4  업무별 직원 수

신용사업  56,591
대출업무 종사자  8,754

저축업무 종사자 21,609

공제  39,383

구매  40,087

판매  16,060 이 중 쌀 판매  1,420

농업창고   1,254

가공   2,029

이용   6,367

지도  15,198

계 (명) 176,969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종합농협 일제조사의 결과(2013년)에서 필자 정리.

Ÿ 712개 종합농협의 자산규모는 101조 2,941억 엔, 부채는 94조 8,206억 엔, 순자산

은 6조 4,735억 엔이다. 경제사업 중 구매사업의 공급금액은 3조 459억 엔,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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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은 4조 4,210억 엔이다. 총 사업이익은 1조 876억 엔으로 1조합 당 평균 26억 

3,400만 엔이 된다. 이 중 당기잉여를 기록한 조합은 696개 조합(97.8%)이며 당기

손실을 기록한 조합은 16개 조합(2.2%)이다. 712개 조합의 손익계산서를 정리하면 

<표 5>과 같다. 지표로는 그리 나쁘지 않다.  

표 5  종합농협의 손익계산서(712조합)

단위: 억 엔

과목 금액 전년대비증감률 과목 금액 전년대비증감률 

총 사업이익 18,760 -0.1% 사업관리비 16,706 -0.9%

  신용사업 7,817 1.5%     인건비 11,970 -0.3%

  공제사업 4,722 -2.8% 사업이익 2,054 6.5%

  구매사업 3,282 -1.4% 경상이익 2,803 8.4%

  판매사업 1,387 1.2% 세전당기이익 2,636 10.3%

  기타 1,776 1.4% 법인세, 주민세 등 669 2.0%

  지도사업수지차액 - 223 -1.3% 당기잉여금 1,967 13.4%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종합농협 일제조사의 결과(2013년)에서 필자 정리.

2.2. JA그룹의 현황 

  지역 종합농협의 대다수는 각종 연합회에 가입하여 이러한 연합회와 지원조직, 사

업체가 이 JA그룹을 구성하고 있다. 그 특징은 연합회의 사업목적에 따라 4개의 전국

연합회가 결성되어 있으며 이들 연합회는 또 지역별 연합회를 조직하고 있다는 점이

다. 그 현황을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내면 <표 6>과 같다. 

표 6  JA그룹의 조직과 목적, 주요 사업

사업영역 사업내용 전국 조직 

지도사업 정책, 회원조합 지도감독, 경영지도, 홍보, 국제협력 JA전중(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사업 농축산물 판매 및 구매 사업 JA전농(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상호부조의 기치 아래 생협, 손해보험 JA공제련(전국공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

신용사업 조합원, 주민의 예/적금, 대출 등의 금융서비스 농림중앙금고

후생사업 병원, 농촌진료소 운영, 조합원·주민의 보건의료, 돌봄 JA전후련(전국후생농업협동조합연합회)

기타사업 신문, 출판, 문화, 여행
일본농업신문, 이에노히카리협회(출판사), 
농협관광 

자료: 각 연합회 웹사이트에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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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중심이 되는 연합회는 JA전중과 JA전농이다. 전자는 1954년에 설립된 농협 운

동의 지도감독 조직으로 지역연합회, 지역 조합에 대한 감사, 분쟁 조정의 역할을 하

고 있다. 지역 조합, 지역연합회, 중앙단체, 특히 농림중앙금고까지 회원으로 있어 922 

회원, 102억 엔의 예산(2015년)을 집행한다. 후자는 농협의 경제사업을 추진하는 전국

연합회로 그 사업의 종류는 실로 농업자의 거의 모든 경제생활분야를 포괄한다. 예컨

대, 판매(미곡, 맥류, 낙농, 축산, 원예, 과수 등), 사료, 비료사업, 자재, 석유판매, 소매

유통(A CO-OP)이다. 2014년도 분야별 사업금액은 미곡농산사업 7,674억 엔, 원예사업 

1조 1,119억 엔, 축산낙농사업 1조 1,361억 엔, 영농자재사업 8,268억 엔, 석유·소매유통

사업 1조 161억 엔으로 총 4조 8,884억 엔이었다.

2.3. 조합원 조직

  지역 농협의 조합원 조직은 기초 조직과 자주 조직, 기능별 조직, 이용자 조직으로 

이루어진다. 기초 조직으로서 마을조직은 마을별로 정회원, 즉 농업자 조합원들로 구

성되어 대의원, 이사 선출의 기반이 되는 조직이다. 농가조합, 생산조합, 실행조합으로 

불리나 사업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느슨한 조합원 조직이라 하겠다. 자주 조직은 

청년부, 여성부 등 조합원 가족들이 구성원이 된다. 이러한 기초 조직의 유래는 전쟁 

전 산업조합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능별 조직으로는 작목반, 영농 부회처럼 품목별 활동을 위해 구성된 조합원 조직

이다. 지역농협의 생산, 출하를 담당하는 조합원 조직이다. 역사적으로는 1967년 쌀 풍

작 후 영농 단지화로 경쟁력을 추구하는 ‘농업기본구상’에 따라서 도입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조직으로 농협의 사업, 시설 이용자들의 교류를 목적 삼아 구성

되는 생활반, 연금자 모임, 공제회원 모임 등이 있는데 그 실태는 명목으로만 있는 경

우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는 지역으로 차이가 크다. 도치기 현의 JA나스노(조합원 1

만 8,000세대)인 경우 이용자 조직을 활성화하며 조합원의 참여를 높이고 있는데 특히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하여 활동한다. 이시다 마사아키의 조사에 따르면, JA나스

노의 여성부는 연령대별로 65세 이상 수국모임(134명), 45~64세 초록모임(670명), 45세 

미만의 유채꽃모임(45명)으로 나뉘어 활동하는데, 농협 본점에서 여성대운동회(200여 

명 참가), 여성들의 축제(300명 참가), 요리강연(200명 참가)을 매년 개최하고 농협의 

간병사모임(58명)은 지역의 고령자들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38곳에서 개최했다(2014년). 

또한 농협은 조합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8개의 문화, 교양, 복지강좌를 마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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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와 지역생활의 즐거움을 얻는다. 이들 강좌 중에는 20대 여성들을 위한 여성대학

(20명, 트레킹, 연극관람회, 수제 햄 만들기,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테이블 매너 

배우기), 월간지 이에노히카리 10)를 읽는 독자모임(15명), 농업을 배우는 강좌(농업고

교 교사가 강사) 등이 있어 농협 조합원의 참가와 활동의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11)  

3. 일본 종합농협의 변천: 운동의 목표, 방침을 중심으로

3.1. 농업진흥과 농협 경영건전화, 식량관리제도 하의 성장 

  일본 종합농협의 유래는 1900년 산업조합법으로 설립된 산업조합이며 전쟁 시기 농

업회를 거쳐 패전 후 재건되었다. 산업조합은 종합협동조합법에 가까운 법으로 협동

조합이 지역 내 거주민을 직업구별 없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신용, 판매, 구매, 이용 

등 다목적 사업을 펼칠 수 있게 하였다. 

  현재의 농협은 제국주의 전쟁에서 패전하여 연합군 사령부의 점령 하에서 탄생했

다. 연합군 사령부는 일본 경제의 전후 복구와 민주화를 위해 재벌 해체, 노동 3법 제

정, 농지개혁을 추진했다. 농지개혁과 함께 탄생한 가족 단위 자작농들의 협동조합을 

장려하기 위하여 연합군 사령부는 농업협동조합법 제정을 서둘러 1947년 농협법이 제

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조합원 자격을 ‘농업자’로 규정하면서도(농협법 제12조 1항1호) 

‘해당 농협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해당 농협에서 사업에 관한 물자의 공급, 또는 

계속된 용무를 제공받는 자로서 해당 농협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준 조합원으로 인

정하였다(농협법 제12조 1항 2호). 

  초기 농협은 전쟁 시기 농업회의 불량자산, 채권을 인수하고 소규모 조합이 난립하

면서 심한 경영부진을 겪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중앙조직으로서 1954년에 농협중

앙회를 설립했다. JA 전중에 따르면 1954년 중앙회 가입 농협은 11만 650조합이다.12) 

중앙회는 식량 증산과 농협의 경영 강화에 힘을 쏟았으며 당시 식량관리제도

(1942~1995)는 농협의 사업성장에 크게 이바지했다. 전쟁 시기, 그리고 패전 직후, 식

량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식량은 암시장에서 비싸게 거래되어 도시 서민은 식량난과 

기아에 허덕였다. 일본 정부는 1942년 식량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쌀과 맥류를 자가소

10) ‘가정의 빛’이라는 뜻임.

11) 石田正昭. 2015. “JAにみるゆるやかな組合員参加と事業活動：栃木県 JAなすのの取組み”. にじ . JC総研. p.42～52.

12) JA全中. 2014. JA全中60年の歩み  . JA全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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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이외에는 공정가격으로 의무공출하고 식량배급제로 관리했다. 전후 공출제도가 폐

지되고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방식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1960년 쌀가격 소득보상방식

이 도입되어 쌀 수매가격을 보장한 것과 1961년 농업기본법 제정에 따라 쌀 판매대금

이 자동으로 농협 계좌에 입금되면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결합한 종합농협의 구조

가 사업 확대에 매우 유리했다. 이렇게 모여든 자금은 농협이 사업을 확장하는데 레버

리지 기능을 발휘했다. 동시에 농협은 지역에서 다목적 사업을 시행하면서 유럽의 전

문농협과는 전혀 다른 종합농협의 양상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관리제도 하 유리한 위치에서 사업을 전개했던 결과, 농산물 시장개

방과 경제의 세계화 추세가 본격화된 1990년대부터 일본 농협의 경제사업 성과와 자

립성은 약화되고 있어 거꾸로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1967년에 쌀이 대풍작을 이루어 자급률 100%를 돌파하고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유출이 일어나면서 농가의 겸업화와 동시에 농협은 정 조합원이 

줄고 준 조합원이 꾸준히 늘어나는 변동을 겪게 된다. 농업자가 아니면서 농협의 사업만 

이용하는 준 조합원은 1960년 전체 조합원의 11%, 1970년 19%, 1980년 24%, 1990년 

36%로, 2009년에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 절반을 넘으면서 정 조합원 대비 증가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3.2. 제도로서의 농협, 자립개혁을 위한 합병노선 

  한국농협과 마찬가지로 일본농협은 ‘제도로서의 농협’이란 위상을 지니고 있다. 그

것은 정부의 농업정책의 대행자로서 정부와 농협이 강하게 결합하여 농협이 정부 농

정의 보완장치로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일본농협이 ‘제도로서의 농협’을 이룬 구조는 세 가지이다. 하나는 종합농협이란 성

격, 둘째는 자작농의 전원 가입, 셋째는 3단계 연합조직의 존재이다.13) 종합농협은 모

든 사업을 일정한 지역을 범위로 전개하므로 각기 다른 품목을 재배하거나, 영농 형태

가 달라도 누구나 가입하기 쉬운 협동조합의 형태이다. 그 결과 전 농가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는데, 이는 유럽의 품목별 협동조합 방식에서는 한 조합원이 여러 개의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셋째, 지역조합-현 연합회-전국

연합회의 3단계 조직제도는 기초 지자체-광역지자체-중앙정부의 국가행정조직과 병렬

되어 국가의 농정 정책과 실행을 그대로 농협에 위탁하기에 어울렸다. 

13) 太田原高昭. 2003. “日本型農協は自立できるか”.  農林金融(2003.8) . 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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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로서의 농협’은 전쟁 시기, 전후 연합군 사령부의 점령통치와 같은 통제경제 아

래에서는 효율적이며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에 적응하고 제도를 

개혁하지 못한 채 제도에 갇힌 결과, 농협이 조합원의 자립, 자율적인 자치조직으로서 

성장하며 경제·사회 조건의 변화에 맞추어 자유롭게 변신하고 혁신할 수 있는 내부 환

경을 억압하는 조건으로 작용했다. 

  많은 지역농협이 이러한 문제점을 모르지 않았다. ‘제도로서의 농협’으로 존재하지

만, 자치를 중시해 온 농협들은 선구적인 자립의 길을 개척했다. 그 길의 대부분은 소

비자와의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에서 안전 · 안심의 먹을거리

를 구입하고 환경을 지키겠다는 소비자들(특히, 주부)이 중심이 되어 탄생한 1970년대

의 시민 생협은 농협의 관행농법 계통출하미(系統出荷米), 고온살균 우유, 관행재배 

과일과 채소를 거부하고 직접 산지를 다니면서 친환경농업 생산자들을 찾았다. 이 과

정에서 발굴된 지역농협들은 소비자들과의 직거래를 통해서 안전 · 안심의 먹을거리

를 생산하는 주체로서 자립형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한국에 소개된 사례들만 보더라

도 시모고 농협(오이타 현),14) 사사카미 농협(니이가타 현),15) 야사토 농협16) 등이 있

다. 연합회 중에는 JA 전농에 속하지 않고 독자의 길을 선택한 홋카이도 농협들의 연

합회인 호쿠렌도 있다. 

  일본농협은 1952년부터 3년마다 전국농협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 대회가 농협운

동의 방향과 방침을 결의하는 공론장이 된다. 1967년 제11회 전국농협대회에서는 농

가 겸업화와 약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단지 구성, 직능별 조합원 조직과 같은 내

용을 담은 ‘농업기본구상’이, 1970년 제12회 대회에서는 농협이 보다 지역에 열린, 지

역 조직으로서 존재하겠다는 ‘생활기본구상’이 결의되었다. 생활기본구상은 농협이 지

역사회 건설을 향해 적극적인 행위자가 되겠다는 결의로 이어서 소개한다. 1991년 제

19회 농협 전국대회의 주제는 ‘농협·21세기에의 도전과 개혁’으로 제도로서의 농협을 

스스로 개혁하여 자립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그 방법은, 경영자립기반을 갖추도

록 지역 소규모 농협의 합병을 추진하여 1,000개 농협으로 압축하고, 3단계 조직에서 

중간단계를 뺀 2단계 조직으로 슬림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개혁노선에 맞추어 종합농협은 1990년 3,688개 조합에서 1992년 2,006개 조합, 

14) (http://m.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958).

15) (http://www.krei.re.kr/web/www/74;jsessionid=705E44A253D5A63D3F390881288A85D1?p_p_id=EXT_BBS&p_p_lifecycle

=1&p_p_state=exclusive&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get_file&_EXT_BBS_extFileId=37

072563).

16) 지성구, 정신영, 이래민. 2015. “광역형 바른 먹거리 협동조합 모델”. 경영컨설팅연구 제15권, 제1호, pp.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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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039조합, 2009년 740개로 극적으로 합병이 진행되었다. 반면, 2단계 조직으로

의 완결은 진행 중이다. 특히, 농산물 출하 금액이 큰 홋카이도, 후쿠이 현, 시즈오카 

현, 아이치 현, 와카야마 현, 구마모토 현, 미야자키 현, 가고시마 현의 경제사업연합회

는 JA 전농과 통합하지 않았으며 홋카이도경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인 호쿠렌은 JA 전

농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3.3. 협동과 복지의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1970년 전국농협대회 결의문 ‘생활기본구상’의 내용에는 “농협은 본래, 공정과 평등

을 기초로 조합원이 상부상조하여 스스로 생산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추구하는 조

직이다. 인간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경제사회 변화 속에서 농협은, 사람이 사람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운동의 중심체가 되어 사람들의 연대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지역

사회 건설을 향해 운동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국제협동조합운동이 아직 지역사회에 주목하지 못한 가운데, 일본 종합농협의 이러

한 구상은 매우 선구적인 발견이라 하겠다. 실제로 레이들로 박사가 1979년 일본을 방

문했을 때 그는 농촌지역 주민의 삶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농협이 제공하는 경제 울타

리에서 영위됨을 보았다. 

  필자도 2000년대 후반에 위에서 언급한 시모고 농협, 사사카미 농협, 야사토 농협을 

방문했던 경험이 있는데, 농업자의 협동조합으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지역주민에게 봉

사하며 경영도 알뜰하게 수행하는 모습에 감동했던 기억이 있다. 세 농협 모두 친환경 

유기농업을 타 농협들보다 먼저 실천하고 생산자들의 재배기술 향상과 판로 확보(생

협과의 계약재배)에 앞서서 경제사업의 자립기반을 쌓았고 지역쇠퇴를 저지하고 활성

화하기 위한 6차 산업화에서 성공하고 있는 사례였다. 농협의 활동홍보를 위해 일상적

으로 순회 방송차량을 가동하거나 (야사토 농협)조합원 조직, 특히 청년과 여성부 활

동에 힘쓰고 있었다. 더욱이 주목할 점은, 농협이 운영하거나 제휴하고 있는 이용, 돌

봄, 서비스 산업(온천, 숙박시설 운영)의 질이 안정되며 높아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도시주민이 꾸준히 찾아오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특히 보건의료, 돌봄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농협이 농촌 지

역에서 의료사업을 펼치게 된 것은 1919년 시마네 현 산업조합이 농촌진료소를 개설

한 것이 그 시작이다. 패전 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1948년에 도도부현, 군 단

위에서 후생농업협동조합연합회를 결성하여 의료사업을 시행했다. 일본 농촌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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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모델로 손꼽히는 사쿠종합병원(나가노 현 사쿠 시)은 1944년 산골 마을에 진료소

를 개설하고 1945년 청년의료인 와카츠키 의사가 부임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농민

들은 글자도 배우지 않는 데다 아파도 병원에 올 시간이 없어 그는 극단을 창설하여 

출장 진료, 왕진을 다니면서 농민들을 계몽하고 진료하였다. 농협이 출연해서 만든 의

료기관으로서 1947년부터 조합원을 위한 축제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환자와 가족, 의

료인과 직원들이 교류하는 축제를 열고 있다. 1947년 일본에서 최초로 환자 급식을 시

행했으며 1955년 종합병원으로 승격, 1983년 최초로 환자헌장을 제정한 것으로 유명

하다. 2014년 현재, 전국 후생농업협동조합연합회가 운영하는 병원 수는 107개로, 국

립병원기구의 143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주목할 점은 그 중 40%가 인구 5만 명 미

만의 농촌 지역, 농촌 도시지역에서 활동하며 20%는 벽지의료기관으로서 활약한다는 

점이다. 이 병원들은 모두 조합원이 출자한 농협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설립되었다.17)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해 농협이 지자체의 행정과 제휴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사

례도 적지 않다. 우에다 시(인구 15만 명)에 소재한 JA신슈우에다는 약 2만 7,000여 명

의 조합원의 대형지역농협이다. 이 농협은 1994년 7개의 지역농협이 합병하여 탄생했

는데, 고령화율이 25%가 넘는 관내에서 참가형 고령자복지모델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

여 농협이 관내 고령자 1인 세대의 실태를 조사하고 농협 여성부가 중심이 되어 ‘서로 

돕는 모임(다스케아이노카이)’을 발족시켜서 후생농업협동조합연합회의 가케유병원과 

함께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양성했다. 

  ‘서로 돕는 모임’에는 돌봄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조합원 자원활동가, 지역찬조

회원이 함께하여 유상 재택돌봄 서비스, 가사 지원 등의 활동을 확대했다. 그러한 참

가형 고령자복지모델이 지자체에서 높은 평판을 받아 JA신슈우에다는 우에다 시로부

터 1998년 시오다 데이서비스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었다. 이어 JA신슈우에다의 

호덴 지구 조합원들은 1,491세대(1999년) 전 주민과 함께 고령자 요양시설과 진료소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2002년에는 ‘로망 우에다’라는 고령자 의료복지시설 건립, 2003

년에는 호덴진료소 개소에 성공했다.18)   

  더불어 농협은 농업취업인구가 줄어드는 현대19)에 농업자만의 협동조합이 아니라 

먹을거리와 농업을 중심으로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협동조합으로서의 모습을 강화하

17) 前田由美. 2014. “大手病院グループの経営状態について”. 日医総研ワークングペーパー. p.94.
18) 小川理恵. 2015. “住民とJAと行政が創る、安心して暮らせる地域社会―JA信州うえだ　‘住民参加型’福祉の取組みー” にじ 

2015年夏. p.68-86.

19)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농업종사자 수는 2000년 389만 명에서 2011년 260만 명으로, 동 시기 전업농가 수는 240만 명에

서 186만 명으로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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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한 노력은 신선하고 안전·안심의 농산물과 가공품을 가

지고 직접 소비자들과 만나려는 직매소 개설에 대부분의 농협이 나서고 농협 청년, 여

성부가 개설한 곳도 꽤 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일본 농림수산성의 조사에 따르면, 

2009년 전국 1만 6,816개의 직매소 중에서 농협이 직접 운영하는 직매소는 1,901개, 농

협의 청년, 여성부가 운영하는 곳은 427개, 생산자그룹이 운영하는 직매소가 1만 686

개이었다.20) 전국의 종합농협이 730여 조합인 점을 생각하면 평균 1개 농협과 농협 조

직이 3개 이상의 직매소를 운영하는 것이다. JA전중의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직매소

(파머즈 마켓)의 사업금액은 약 2,500억 엔이다.21)

4. 강요받은 개혁, 그러나 자주개혁의 새로운 계기  

4.1 아베정권의 농협개혁의 공세

  JA그룹은 전임 민주당 정권 시절부터 추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이하 TPP)에 맹렬히 반대했다. 2011년 10월에는 무려 

1,167만 필의 반대서명을 받아 총리관저에 전달했다. 이에 동참한 국회의원 서명도 

356필이었다. 심지어는 민주당 정권하에서 제51대 농림수산성 대신(장관에 해당)을 역

임했던 야마다 마사히코씨도 TPP 반대운동의 선두에 섰다. 일본의 총취업자 수가 

6,270만 명, 농가호수가 232만 호인 점을 생각하면 1,000만 필이 넘는 서명을 모았다는 

것은 대단한 힘을 과시한 것이었다. 

  사단법인 JC총합연구소는 JA그룹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동 연구소의 웹사이트

에 ‘TPP 코너’를 설치하고 TPP의 일본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스즈키 노부히로 소

장(도쿄대학교 대학원 교수, 경제학자)의 해설을 포함하여 꾸준히 TPP의 문제점에 관

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했다.22) 

  이러한 JA의 집단적인 압력에 대해 2012년에 재차 등장한 아베정권은 정부차원의 

규제개혁회의를 설치하고 농협을 규제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다. TPP 추진을 주요정책

으로 삼는 아베정권에게 JA그룹은 TPP추진의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임은 틀림없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이 회자되는 가운데, 규제개혁회의는 농협의 개혁에 대해서 단위

20) 農林水産省. 2009. 産地直売所調査結果の概要 (http://www.maff.go.jp/j/tokei/sokuhou/tisan_tyokubai_09/).

21) 全国農業協同組合中央会. 2014. JAグループの自己改革について～農業者の所得増大, 農業生産の拡大, 地域の活性化の実
現に向けて～ . 全国農業協同組合中央会. 

22) (http://www.jc-so-ken.or.jp/agriculture/tpp.php)에 공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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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자주적으로 단독, 또는 연대하여 전략을 세우고 실효성 있게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해야 하며 불필요한 리스크와 사무부담을 없애 경제사업의 효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 개혁 방향을 중앙회제도 폐지, 전국농업협동조합경제연

합회의 주식회사화, 단위농협의 전문화를 추진하며 신용사업은 농림중앙금고(신용협

동조합연합회)로 이관, 조직형태의 다양화, 이사회 개혁(이사의 과반수를 인정 농업

자,23) 또는 민간경영인으로 함)을 제시했다. 

  2014년 6월 30일 아베정권은 내각 결정에서 농업협동조합의 자기 개혁안을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이렇게 아베 정권에게 ‘개혁’을 요구받은 JA그룹은 11월 6일, 자기 개

혁안을 발표했다. 종합농협의 위상을 ‘먹을거리와 농업을 축으로 지역에 뿌리내리는 

협동조합’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형태의 농업자의 필요와 기대에 부응하여 농업자를 

지원하며 지역주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과 ‘풍요롭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실현을 

목표로 자기 개혁에 힘쓰겠다는 것이다. 농업자의 소득증대, 농업생산 확대, 지역활성

화를 세 축으로 지역 종합농협과 연합회가 각기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며, 특히 중앙

회 제도는 과거 통제경제 시기 국가에서 부여받은 통제적인 권한을 폐지하고 회원조

합의 경영문제 해결과 적극적인 사업 개척 지원을 목표로 삼아, 농협법상 자율적인 중

앙회로 거듭나겠다고 했다.24)

  그러나 아베정권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14년 11월 12일, ‘농업협동조합 재검토 

의견’을 공표했다. 그 내용은 첫째, 각 단위농협은 협동조합의 정신을 살리면서 기업 

경영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농업소득향상’에 힘쓸 것, 둘째, 연합회 · 중앙회는 단위농

협의 자유로운 경영을 존중하여 이를 제약하지 말고 회원조합의 필요에 따른 지원에

만 힘쓸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표면상 이는 매우 기본적이고 일반적이며 합리적인 

의견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제언으로 들어가면, 중앙회의 경영지도와 감사기능, 대표

기능 및 조정기능을 농협법에서 삭제하여 중앙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며 JA 전중

의 법적지위를 농협법에 따른 전국 중앙회가 아니라 일반사단법인으로 빠른 시일 내

에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더불어 준조합원 이용분량의 규제, 경제사업의 연합

기능을 지닌 JA전농과 일부 현의 경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경제련)에 대해서도 농협법 

상에 보장된 계통출하, 판매· 구매사업 집중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독점금지법의 제외 

23) 일본의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의거하여 기초 지자체가 설정한 농업경영 기본 목표에 부합한 농업자의 경영개선계획을 인

정하여 저금리융자, 농지 취득 지원, 기반조성사업 등의 각종 지원정책의 대상이 되는 농업자임.

24) 全国農業協同組合中央会. 2014. JAグループの自己改革について～農業者の所得増大, 農業生産の拡大, 地域の活性化の実
現に向けて～ . 全国農業協同組合中央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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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여 주식회사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

견을 제시했다. 

  2015년 2월 9일, 중앙회 회장은 자민당 본부를 방문하여 아베 정권의 농협 개혁안을 

받아들인다고 공식 표명했다. 

4.2. 기로에 선 농협 개혁, 자주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패전 후 농업 협동조합법이 제정되고 농협이 탄생하여 67년, 일본농협은 스스로 힘

에 의한 개혁이 아니라 국가의 힘으로 개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것도 농협의 

전통적인 지지 정당인 자민당 정권에 의해 농협의 강력한 중앙회, 연합회 기능을 해체

시켜야 할 운명의 기로에 처하고 있다. 이 무슨 역설일까? 

  TPP 반대운동의 강한 집결, 농협의 다방면에 걸친 엄청난 사업규모도 있는데 중앙

회, 즉 JA Zenchu가 아베 정권의 개혁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정 조합원

인 개별농가의 농업경영 약체화와 소비자 요구의 변화가 크다. 

  사단법인 미곡안정공급확보지원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도 소비자의 쌀 구입

처 중 가장 많은 곳은 슈퍼마켓 45.9%이며. 친척에게서 무상 제공받은 경우가 23.5%, 

생협 8.6%, 농가직매 6.8%, 인터넷통신판매 6.4%, 미곡 전문점 3.8%, 농협 1.4%로, 농

협에서 쌀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25)

  과거 농협 출하 쌀만 구매하던 시대에서 구입처가 다양해지면서 쌀은 치열한 가격

경쟁과 품질 경쟁에 노출되고 있는 시대이다. 더욱이 시대는 고도경제성장이 끝나고 

저성장 또는 장기 침체, 기후변동, 저출산 고령화, 인구절벽, 지역사회 쇠퇴라는 미증

유의 문제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 종합농협의 활동과 사업 지속성의 기반이 흔

들리고 있는 시대에, 일본농협의 기로는 정부에 의해 강요된 개혁의 계기를 스스로의 

개혁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수 있을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자주개혁은, 예컨대, 지역

종합농협이 자유로운 의사와 참여를 통해서 어떠한 연합회를 만들 것인지를 구상하고 

새로운 연합회 구조와 규범, 기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지역농협의 조합원들이 농협의 사명을 “어떻게 인식하고 조합원제도를 정비하느냐”에

도 달려 있다. 

  이러한 시기에 농협의 사명은 무엇인가? 안전·안심 먹을거리의 안정적 공급, 식량자

급률 향상,26) 안심의 지역사회 건설은 일본 지역 종합농협의 역사적 경험과 일본 사회

25) 米穀安定供給確保支援機構 米穀の流通 価格 受給情報 (http://www.komenet.jp/komedata/shouhi/2004/data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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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기여와 일치한다. 일본의 종합농협이 JA 전중 60년을 되돌아보면서 제정한 

‘JA 강령’을 기본 삼아 이러한 사명을 실현하는 자주 개혁의 길을 선택하고 성공하길 

지켜본다. 

JA 강령 

  우리 JA 조합원·임직원은 협동조합운동의 기본 정의·가치· 원칙(자주, 자립, 참

가, 민주적 운영, 공정, 연대 등)에 기반을 두어 행동합니다. 

  또한 지구적인 시야에 서서 환경 변화를 내다보며 조직 ·사업 ·경영 혁신을 추

구합니다. 

  더욱이 지역·전국·세계의 협동조합 동료들과 연계하여 보다 민주적이며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농업과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조직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 지역 농업을 진흥하며, 일본 농업의 먹을거리와 푸름, 물을 지키자. 

 ­ 환경·문화·복지에 공헌하여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만들자.

 ­ 자주·자립과 민주적 운영의 기본에 서서, JA를 건전하게 경영해서 신뢰를 높이자.

 ­ 협동의 이념을 배우고 실천을 통해서, 함께 보람을 찾자. 

자료: JA 전중 60년의 발자취(2014.12). 

26) 일본의 식량자급률은 39%(칼로리 베이스), 일본정부의 식량자급률 향상 목표는 2020년까지 5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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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현황과 사례 *
임  지  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1. 서론 27) 

  협동조합은 지난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수적으로 급속

히 증가하였다.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우리나라에서 개

별법의 적용을 받는 협동조합이 이미 존재하였으나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경우 설립에 

큰 제약이 없이 5인 이상이 모이면 협동조합 구성의 기본 요건을 갖추게 된다는 점에

서 더욱 관심을 모았다. 각지에서 협동조합 조성 붐이 일었고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

이 조직되었다.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과 함께 사회적 협동조합을 규정하고 있다. 협동조

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하는데, 이 가운데서도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

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1) 

  이러한 사회적 협동조합은 최근 몇 년 간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중

 * (jelim@krei.re.kr).

 1) 국가법령정보센터, “협동조합기본법” 법령내용 발췌. 2015.11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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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형태 중 하나이다.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는 이윤 이외의 목적을 추구하는 민간 

기관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흔히 사용된다(Borzaga, C., et al., 2015). 채종헌·최준규

(2012)는 사회적 경제를 “사회적 목적, 사회적 소유, 사회적 자본을 구성요소로 하여 

자본과 권력을 핵심자원으로 하는 시장과 국가에 대한 대안적인 자원배분을 목적으로 

하며, 시민사회 혹은 지역사회의 이해당사자들이 그들의 다양한 생활 세계의 필요들

을 충족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경제 방식”이라 정의한 바 있

다. 중요한 것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의 원리와는 다르게 사회적 경제는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사회적 목적을 우선 추구한다는 데 있다. 또한 협동조합은 조

합 구성원의 이익에 더욱 초점이 있는 한편,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협력의 원리

를 조합원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적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일찍부터 발전한 곳은 협동조합의 역사가 오랜 이탈리

아이다.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일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실패하거나 

충분하지 못했던 시장과 국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하였다(카를로 보르자가 외 

2012). 이탈리아는 헌법에서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법이 최초로 제정되었고 협동조합연합회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등(김정현 

2013) 사회적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국가이다. 이탈리아에서 사

회적 협동조합이 어떻게 등장하고 발전하였으며 실제로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를 검

토하고자 한다. 

2.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

2.1. 현황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은 1980년대 사회복지 제도의 위기 시기와 1991년 법제화 

시기 즈음에 크게 늘어났다. 1985년 650개에서 1990년 1,800개로 증가하였다. 1990년대

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규정하는 법(1991년 11월 8일, 법 381) 도입과 함께 사회 서비

스의 개혁으로 두 번째 양적인 급증을 경험하여 1995년 2,834개, 1996년 3,857개, 2001

년 5,674개로 증가하였다. 2013년에는 1만 3,941개였으며 이는 이탈리아의 전체 기업 

수는 439만 513개의 0.3%에 해당한다. 그러나 고용자 수로는 전체 1,642만 6,791명 중 

2.1%인 35만 2,227명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고용되어 있었다. 조직의 수 대비 고용인원

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일자리 제공 측면에서 기여하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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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 증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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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1985, 1990, 1995, 1996년 자료는 Social Enterprise London(2002)에서 발췌. 

     2001년, 2011~2013년 자료는 ISTAT, Enterprises and human resources. 

표 1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의 업종별 분포(2013년)

사회적 협동조합 기업 전체

채광, 채석 - 2,336 (0.1)

제조 333 (2.4) 407,344 (9.3)

전기, 가스, 증기, 공조 공급 3 (0.0) 10,169 (0.2)

물 공급, 하수처리와 개선 활동 199 (1.4) 9,121 (0.2)

건설 299 (2.1) 549,846 (12.5)

자동차 및 오토바이 도소매와 수리 317 (2.3) 1,153,640 (26.3)

운송과 저장 279 (2.0) 129,865 (3.0)

숙박과 음식제공 서비스 460 (3.3) 313,207 (7.1)

정보와 의사소통 196 (1.4) 95,989 (2.2)

금융 보험 활동 9 (0.1) 93,031 (2.1)

부동산 활동 30 (0.2) 243,564 (5.6)

전문적, 과학적, 기술적 활동 248 (1.8) 691,700 (15.8)

행정 지원 활동 1,948 (14.0) 139,362 (3.2)

교육 1,243 (8.9) 27,677 (0.6)

보건, 사회적 활동 6,981 (50.1) 261,056 (5.9)
 - 보건활동 501 (3.6) 247,731 (5.6)
 - 주거 돌봄 활동 2,393 (17.2) 4,857 (0.1)
 - 시설 없는 사회적 활동 4,087 (29.3) 8,468 (0.2)

예술, 오락 370 (2.7) 62,704 (1.4)

다른 서비스 활동 1,026 (7.4) 199,902 (4.6)

계 13,941 (100.0) 4,390,513 (100.0)

 자료: I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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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협동조합의 업종은 일반 기업과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 일반 기업은 자동차 

및 오토바이 도소매와 수리 업종, 전문적 기술적 과학적 지원활동의 빈도가 높았던 

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보건 및 사회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50% 이상으로 많고 

그 다음으로는 행정 지원활동이 14%로 많았다. 그 이외 업종으로는 교육이 8.9%, 그 

외 서비스 활동이 7.4%이다. 

  북부 이탈리아(북서, 북동)에는 전체 사회적 협동조합의 37.4%가 있고, 종사자 수로

는 59.9%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사회적 협동조합의 27.3%가 위치한 남부 이탈리아에

서는 종사자 수가 전체의 11.9%에 불과하였다. 이는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규모

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북부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표 2  이탈리아 지역별 사회적 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 전체 기업의 분포(2013년)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한 협동조합 기업 전체

북서 3,141 (22.5) 9,205 (21.3) 1,271,533 (29.0)

북동 2,071 (14.9) 6,950 (16.1) 934,137 (21.3)

중앙 2,698 (19.4) 10,536 (24.3) 950,534 (21.6)

남 3,806 (27.3) 10,814 (25.0) 858,703 (19.6)

섬 2,225 (16.0) 5,773 (13.3) 375,606 (8.6)

전국 13,941 (100.0) 43,278 (100.0) 4,390,513 (100.0)

자료: ISTAT. 

표 3  이탈리아 지역별 사회적 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 전체 기업의 종사자 수(2013년)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한 협동조합 기업 전체

북서 118,832 (33.7) 198,572 (26.3) 5,548,666 (33.8)

북동 92,093 (26.1) 267,545 (35.4) 3,885,292 (23.7)

중앙 70,092 (19.9) 163,970 (21.7) 3,611,079 (22.0)

남 41,829 (11.9) 88,521 (11.7) 2,370,564 (14.4)

섬 29,382 (8.3) 36,621 (4.8) 1,011,190 (6.2)

전국 352,227 (100.0) 755,230 (100.0) 16,426,791 (100.0)

자료: ISTAT. 

  이탈리아 국가통계기관인 ISTAT(Istituto nazionale di statistica)은 2011년 ‘9번째 산업과 

서비스 센서스’에 비영리 법인 부문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비영리부문

은 협회, 재단, 종교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되어있다(Borzaga, C. et al., 

2015). 이 가운데 일반 협동조합은 2001년 대비 2011년에 5.1% 증가한 반면 사회적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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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은 2001년 5,674개에서 2011년 1만 1,264개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사회적 

협동조합 종사자 수 또한 2001년 대비 2011년에 129.4% 증가하여, 조직 수보다도 가파

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표 4  이탈리아 비영리조직의 법적 형식(legal forms)에 따른 분포와 종사자 수(2011년)

조직 수
2001년 대비 

변화(%)
종사자 수

2001년 대비 
변화(%)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 제외) 50,134 (14.3) +5.1 835,579 (46.6) +2.0 

사회적 협동조합 11,264 (3.2) +98.5 365,006 (20.4) +129.4 

식별되지 않은 단체 201,004 (57.2) +28.7 228,270 (12.7) +46.3 

식별된 단체 68,349 (19.4) +9.8 113,416 (6.3) -0.9 

재단 6,220 (1.8) +102.1 109,956 (6.1) +131.3 

다른 비영리 조직 14,354 (4.1) +76.8 140,476 (7.8) +21.5 

계 351,325 (100.0) +24.2 1,792,703 (100.0) +27.0 

자료: Borzaga, C., Carini, C., Carpita, M. and Lori, M. (2015).

2.2. 설립 배경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출현한 시기는 1970년대로 알려져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들은 법적으로 제도화되기 이전에 민간 부문에서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생

겨났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사회복지의 한계를 경험한 민간 부문에

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포괄하는 사회적 경제 또는 사회적 기업을 자발적으로 설립하

였고 이러한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발전한 것이다. 즉, 사회적 협

동조합의 출현은 지역 공동체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시민그룹 혹은 결사체

(associations)의 추진에서 생겨났고, 이는 공공부문에 의해 충족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Fazzi, L. 2011). 

  지방 정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한 이탈리아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방 당

국이 사회 복지 제도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이들이 점차 사회 서비스 

제공보다 재정적 지원 분배에 초점을 두게 되면서 비영리 민간 부문에서 개인을 대신

하여 점점 더 나은 사회 서비스를 요구하였다(Social Enterprise London 2002). 1970년대부

터 지자체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과 같은 사회적 기업과 계약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출현하고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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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법제화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관련 법제는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헌법에서는 협동조합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 데 공헌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민법

(Codice Civile)에 있는 ‘협동조합기업 및 상호보험조합’ 조문, 앞서 언급된 사회적 협동

조합법(381/91), 협동조합의 인적요건 등을 규정한 법(59/92), 각 주의 조례와 EU법이 

규정한 협동조합 등이 관련되어 있다(김정현 2013). 2005년에는 사회적 기업을 인정하

는 법(118/05)도 제정되었다.2)

  사회적 협동조합이 처음 법제화된 것은 이탈리아 법 381/91에서였다. 1980년대 협동

조합 모델이 사회보건 분야와 교육 분야에서 효과적인 결과를 낳았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법이 제정되었다(김정현 2013). 이전에

는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조직 형태가 존재하였으나, 적절한 법인격

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법제화되었다. 

  법 381/91, 일명 사회적 협동조합법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인간의 발전(human 

promotion)과 시민의 사회통합에 있어서 공동체의 보편적 관심(general interests of the 

community)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3) 이러한 목적은 두 가지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데 1) 사회, 보건, 교육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2) 사회적 소외계층(disadvantaged 

people)의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농업, 제조업, 상업이나 서비스 활동 등)

을 통해서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이 A유형과 B유형으로 구분된다. 실제로는 

A유형과 B유형뿐만 아니라 혼합 유형이 존재한다. 즉, 사회·보건·교육 서비스 제공과 

같은 일반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고용인원의 30% 이상을 소외계층으로 채용하여 사

실상 B유형 사회적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노동통합의 역할도 꾀하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법에는 관련 규제, 혜택 등의 조항도 있다. 예를 들어 정관상에 무

임으로 일하는 자원봉사자를 조합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으나, 전체 조합원의 50%를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B유형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적어도 30%의 종사자가 소외계층(disadvantaged peo-

ple)이어야 한다. 공공사업 계약 시 행정계약과 관련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공

공 경제기관과 주식자본이 있는 공공기업 포함)이 B유형 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 공

공사업 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이는 공급 물품이나 서비스 금액이 20만 유로 이내

 2) 이탈리아 법률은 법률번호와 제정 연도로 특정할 수 있어 ‘법률번호/두 자리 연도’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음. 이 원고에서도 이

러한 방식을 따라 표기함.

 3) 법률 내용 Normattiva 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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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 그리고 이러한 계약이 사회적 소외계층의 근로 기회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가능하다. 컨소시엄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이 적어도 70%라면, 이 컨소시

엄에도 사회적 협동조합법이 적용될 수 있다. 공공법인이나 회사의 정관에서 구체적

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동의 자금조달과 발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다면 이들도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의 구성원으로 허용된다. 

표 5  법 381/91에 따른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유형 분류

A 유형 B 유형

경영자/종사자/조합원
모두 가능

(수행 활동에 밀착된)
소외계층 30%

시장 사회, 보건, 교육 서비스 영역 모두 가능

자료: Ghibeli, P. (2012).

2.4. 발전 배경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은 법제화 이후에도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였다. 우선 오랜 협동조합의 역사를 갖고 있어서 협동과 상생의 

문화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고, 그 외에도 관련 법제가 잘 정비되어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Social Enterprise London(2002)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발달하게 된 요

인을 자금조달 측면, 우선 공공구매 제도, 세제, 협동조합연합회, 민간부문과의 협력 

등의 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협동조합이 발달한 이탈리아에서는 그 규모

의 한계를 협동조합 연합체계와 컨소시엄 형태를 통해 극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2.4.1. 협동조합연합 체계

  사회적 경제 연결망이 잘 구축되어 있는 이탈리아는 일반 협동조합의 전국적 연합 

조직이 여러 개 존재한다. 이 가운데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규모가 큰 연합은 Legacoop

과 ConfCooperative이다. 보다 작은 규모의 전국연합으로는 AGCI(Associazione Generale 

Cooperative Italiane), UNCI(Unione Nazionale Cooperative Italiane)가 있다. 

  이들 협동조합연합(federation)은 구성원협동조합을 대변하고 보호하고 지원하며 상

호 간 필요조건, 수익, 특별대출사항, 법의 준수여부 등을 감독하는데, 이에 위반사항

이 있을 시 일시적으로 경영권을 인수하고 등록 폐지, 회사 청산, 이사 교체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트렌티노 협동조합 2012). 연합은 개별 협동조합의 상위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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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개념으로 협동조합 운영을 지원하고 관리하며 협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이들 연합은 분야별, 지역별로 구성된 하위 연합들로 세분화 되어 있다. 예를 

들어 Legacoop에는 소비자조합의 전국 연합인 ANCC/COOP, 농촌 개발을 위한 농업 식품 

협동조합 전국연합인 Legacoop Agroalimentare,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인 Legacoopsociali 등

이 있다. Confcooperative는 분야별로 구분하였을 때 농업과 농식품연합조직인 FEDAGRI, 

주거협동조합 연합인 Federabitazione, 사회적 협동조합의 연합 조직인 Federsolidarietà 등 

9개의 전국연합으로 나뉜다.4)

2.4.2. 컨소시엄

  사회적 협동조합의 컨소시엄은 1980년대부터 발전되어 현재까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2000년 이탈리아 내 사회적 협동조합 컨소시엄 수는 총 207개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52%(107개 조직)가 북부지방에 위치하였고 남부(59개 컨소시엄, 전체의 

28%), 중부(전체의 20%)순으로 많았다(Loss, M. 2012).

  개발 초기단계부에서부터 사회적 협동조합의 주된 전략은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

하기 위해 단독 협동조합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파생시

켜 이를 통해 특수화 전략을 추구하고, 지역 컨소시엄으로 그룹을 지어서 규모의 혜택

을 누리는 데 있다(조은상 외 2007). 바꾸어 말하면, 컨소시엄은 같은 목표를 가진 다

른 협동조합과 사업추진을 위해 구성한 조직이며 같은 분야 혹은 다른 분야의 조직과 

함께 구성할 수 있다. 

  개별 협동조합에 회계, 훈련, 기술 관리, 마케팅, 연합입찰, 기금 모금 등과 같은 서

비스를 제공한다.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협동조합들은 대부분 협동조합 연합에 

소속되어 유사한 가치를 공유하는 한편 연합의 지원과 감독을 함께 받고 있으므로 이

러한 협력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협동조합 간 사업 협력이 동일 지역 간 이뤄질 수도 있으므로 지역 단위 컨소시엄

이 존재하며, 보다 넓은 사업 운영을 위한 전국 단위의 컨소시엄도 있다. 사회적 협

동조합의 전국 단위 컨소시엄은 1987년에 구성된 CGM Cooperative Group이 있다. 이

는 이탈리아의 70개 지역 컨소시엄으로 결합되어 있고 1,000여 개의 사회적협동조합

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A유형이 61%, B유형이 31%, A+B유형이 7%이다. 또한 비

영리 주체들처럼 사회적 미션을 갖고 활동을 하지만, 상업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

하기도 한다.5) 

 4) (http://www.confcooperative.it/LAssociazione/Le-Federazi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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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에 CGM활동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증대시키기 위해 트레이드마크 회사를 만

들기로 결정하였고 이 회사들은 기업가적 논리에 따라 특화되고 통합된 활동을 관리

하는데, 그 종류로는 노동 통합을 위한 ACCRODI(agreements), 그룹 내 금융회사인 

CGM FINANCE, 돌봄회사인 COMUNITA’ SOLIDALI(supportive communities), 이주 관

련 CONNECTING PEOPLE, 가족복지 서비스인 SELFARE ITALIA 등이 있다(Ghibeli, 

P. 2012). 근로자는 3만 6,000명, 조합원 근로자는 2만 1,000명, 소외계층 근로자는 

1,800명, 자원봉사자는 6,000명, 2014년 매출은 15억 유로이다.6) 

2.4.3. 자금 및 기타지원7)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Marcora Law에 의해 연 수

익의 3%를 상호 펀드 기금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금은 새로운 협동조합을 지

원하고 협동조합 합병 시 또는 신사업 추진 시에도 활용하기 위한 재원으로, 이탈리아 

협동조합부문의 창출과 지속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컨소시엄 또는 연합회는 지역은행과의 협정으로 개별조합에 낮은 이율로 우선

권 대출(preferential lending arrangement)을 제공할 수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들은 보통 

공공 계약에 의존도가 높고 공공 부문들은 보통 60-90일 체납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

는 매우 중요하다. 협동조합들은 공공계약 후 정산이 되기 이전에 임금과 같은 지불금

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이다. 타 비영리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행되는 연

대채권(solidarity bond) 구매자에게 추가적인 세금혜택이 있다는 점과 협동조합들이 이

용할 수 있는 대출 프로그램 및 관련 기관이 있다는 점도 사회적협동조합이 성공적으

로 운영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정부 및 공공부문은 사회적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법률이 정한 자선조직, 사

회적 협동조합과 계약할 수 있으며, 이들 조직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까지 

감면받는다. 또한 공적으로 요구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20%까지 소외계층을 고용하

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할당할 수 있으며, 이 조합들은 사회보장부담세를 면제받는다. 

그리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확보한 부동산에 대하여 대출 계약, 매입 및 임

대에 따르는 세금의 1/4을 감면받는다.8)

 5) (http://www.cgm.coop/index.php/en/).

 6) (https://www.b2match.eu/euromed/participants/2334).

 7) Social Enterprise London(2002)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함. 

 8) 법률 내용 Normattiva 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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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9)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의 유형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회 서비스 제공형인 A유

형과 노동 통합형인 B유형, 두 유형의 혼합형이 있으며 컨소시엄 형태도 일부 존재한

다. 우리나라에는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다수의 사례가 소개되어 있

지는 않은데, 몇몇 사례를 통해 이들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도 비교적 

잘 알려진 사회적 협동조합 CADIAI를 비롯하여 A유형, B유형 협동조합 가운데 일부 

사례를 제시하고, 일부 사회적 협동조합 컨소시엄의 활동도 소개한다. 

표 6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 요약

명칭 유형 지역 설립연도
조합원수/
종사자수

주요 활동 영역

CADIAI A 볼로냐(북동부) 1974 778/1,296 보건, 돌봄서비스

Studio e Progetto 2 A 오리스타노(사르데냐 섬) 1992 50/30 정보 서비스

Altercoop A+B 볼로냐(북동부) 1985 77 사무 및 용지

A.L.P.I.scs B 트렌토(북동부) 1990 32 직업훈련, 제조

Sol.Co. 컨소시엄 카타니아(시칠리아 섬) 1994 110/8 사회적 활동 통합

In Concerto 컨소시엄 카스텔로프란코베네토(북부) 2002 1,293 사회 서비스

자료: (http://stories.coop). 

3.1. CADIAI 

  CADIAI 사회적 협동조합은 1974년 설립되었고 볼로냐(Bologna)에 위치하고 있다. 조

합원 수는 778명, 고용인원은 1,296명이며 어린이와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보

건/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고 경제, 

사회, 직업적 조건을 제공하며 이용자 맞춤 프로젝트를 통해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

고 지속적인 서비스 질의 향상을 추구한다. 처음에는 30명으로 시작하였는데 이 가운

데 27명이 여성이었다. 

  창립자들은 돌봄, 어린이와 노인 보조 등에 있어서 비공식 직원이나 사설요양시설 

종사 등의 형태로 경험이 있었다. 이 시기에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에 어려움

이 더 많은 시기였으며, 경력이 많지 않고 최소한의 교육만 받은 경우 불법적으로 일

자리 외에는 일자리를 얻기 어려웠다. 

 9) 다음을 참조하여 정리함 (http://stories.coop). 



세계농업 제184호 | 63

  설립 후 2~3년 간 CADIAI의 활동은 주로 어린이나 노인을 돌보는 민간부문에서 이

루어졌고 주 정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1977년에서 1980년 사이에 협동

조합은 중요한 발전을 경험하였는데, 이탈리아와 리비아 간의 협약에 따라 주로 어린

아이들인 리비아 환자들이 볼로냐 병원에서 돌볼 수 있 된 것이다. 협약은 카디아이와 

주 이탈리아 리비아 대사관 간에서 이뤄졌고 협동조합이 리비아 시민들을 병원과 양

호시설에서 돌볼 수 있게 되었다. 

  1979년에는 처음으로 지방 정부와 노인과 장애인 재가 돌봄서비스에 있어서 계약을 

하였고 처음으로 장애인을 위한 지역시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첫 번째 협력 프로

젝트는 공공부문에 협동조합과 민간사업이 협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그

들의 직원을 활용하는 동시에 그 구조를 운영하고 조직에 대해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이후에는 협동조합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여서 직원들에게 노인들 위한 거주공간을 

재공하고 장애인을 위한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볼로냐 정신병원 환자의 탈제도화를 

위한 활동을 하였다. 1986년에 협동조합은 약물 중독자의 재활을 위한 커뮤니티 운영

을 시작하고 1989년에 직업의학(occupational medicine)과 환경위생(environmental health)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CADIAI에서 매출이 가장 높은 분야는 교육과 아이 돌봄 부문이다. 협동조합은 요양

시설과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을 운영한다. 기본적으로 볼로냐에서 운영이 이뤄지나, 

그 가치를 공유하는 지역의 다른 협동조합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지역 외부의 프

로젝트를 개발한다. 전문가 위원회의 감독과 연구, 조사, 훈련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직원 가운데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가 많지만 이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조합

원 가입 여부는 선택사항이므로 협동조합 활동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할 

때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된다. 1,296명의 지원 가운데 65%가 조합원이고 86%가 여성

이다. 이사회 13명 가운데 10명이 여성이며 CEO와 의장을 포함하여 관리자 직급에서

도 여성이 많다. 이는 처음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을 때의 정신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

을 보여준다. 

  또한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2004년 설립된 카라박(KARABAK) 프로젝트 통해 알려

져 있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디아이는 다른 협동조합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민간부문과 지역 정부 부문이 함께 참여한 것이다. 이

러한 사업 연합을 통해 카디아이는 볼로냐 각지에 보육시설을 설립하였다. 그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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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라 치코냐(La Cicogna)10)이다. 볼로냐 시 정부는 부지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어린이

집 건설비용은 협동조합이 공동 부담하는 대신, 협동조합이 일정기간(20년) 운영권을 

가지고 기간이 만료되면 소유권을 시로 이전한다.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협동조

합은 급식노동자협동조합 CAMST, 건축노동자협동조합 CIPEA 등이 있다. CADIAI는 

이 외에도 ALDEBARAN, NRETE, KEDOS와 같은 다양한 컨소시엄을 통해 활동하고 있

다.11)

3.2. Studio e Progetto 2

  Studio e Progetto 2 협동조합은 1992년 설립되어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Sardegna)에 있

는 오리스타노 현(Oristano) 아바산타(Abbasanta)에서 운영되고 있다. 조합원은 50명, 직

원 수는 30명이다. 지역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사람을 돕는 사람(people serving people)’

을 협동조합의 미션으로 하고 있다. 이 조합은 처음에 시민, 관광객들을 위한 정보관

리 카운터를 운영하고자 시작되었다. 그러나 몇 년 간 활동 후 공공 독서 서비스(독서 

워크샵 등)의 관리,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와 이민자의 사회통합 진작 등 새로운 활동

을 하게 되었다. 

  이 협동조합은 기업이기 이전에 조합원, 시민, 공동체 사이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중심이 되는 인간 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특히 젊은이, 실업자, 여성, 전 수감

자, 이민자 등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고용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05년에는 소외계층의 고용을 위한 B유형의 비영리 협동조합인 ‘Digitabile’를 분할 

조직(spin-off)으로 설립하였다. 인적자원과 직업적 경험에 바탕을 두고 Digitabile은 이 

협동조합과 실천 경험을 나누었다. 이 분할조직은 점차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고 있다. 또한 같은 해에 ISO9001:2008 품질인증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

으며 인증을 매년 갱신하고 있다. 

  현재 협동조합의 활동 영역은 어린이나 노인 등 특정 계층을 위한 정보서비스 계획

과 운영, 공공 독서 서비스(도서관, 독서 워크샵, 문화 행사 등) 계획과 운영, 공공과 민

간부문 조직이 국가와 EU펀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 외국인의 통합을 위

한 활동 계획과 운영, EU펀드에 의해 운영되는 활동의 계획과 운영 등이다. 

 10) 라 치코냐에 대한 설명은 서울시에서 사회적 경제 소식을 소개한 “볼로냐 협동조합서 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벤치마

킹”(수정일 2013. 1. 17)에서 발췌함. (https://economy.seoul.go.kr/archives/13303). 

 11) (www.cadiai.it/consorzi)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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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Altercoop12)

  볼로냐에 있는 Altercoop은 1985년 설립되었고 사회적 협동조합 A유형과 B유형의 혼

합형이다. 이 협동조합의 미션은 두 가지이다. 한 가지는 사무용품 및 용지부문 사업

을 수행하는 것이며, 다른 한 가지는 사회통합을 위해 소외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

는 사회적 활동이다. 설립 이래로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 인권, 노동과 안전이라

는 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소외계층 직원이 30% 이상인데, 정신 질환자, 중독자, 

전 수감자 등으로 다양하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법, 특히 법 17/05의 22조에 따라 협동조합에서 소외계층을 위

한 일자리 배치가 촉진되면서, 주요 일자리 영역으로써 데이터 입력 및 목록화, 고객

담당 서비스, 커피 로스팅, 청소 등의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 

배치는 인력의 직업적 기술을 향상시키고 고용의 지속성을 보장하며, 직업적 역할을 

통해 정체성 인지를 촉진시켜 사회 통합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된 것이다. 

  이 협동조합의 사업은 사무용품 및 용지 부문, 서비스 부문에서 선도적이며 적절한 

다각화 전략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품질 기준과 향상 정책을 계속해

서 추구하고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인증을 받았다. 

  또한 이 협동조합은 전국 단위 협동조합연합인 Legacoop 소속이며 Indigo 컨소시엄, 

SIC 컨소시엄의 회원이다. 또한 사무용품 및 용지 사업과 관련해서도 다른 협력조직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3.4. A.L.P.I.

  A.L.P.I는 개인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한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트렌토(Trento)에서 1990년에 20명의 조합원으로 시작되었다. 현재 조합원수는 32명으

로 증가하였다. 일을 통한 소외계층의 통합에 그 목표를 두고 있으며, 주로 사회적 불

편감이나 정신 질환, 약물중동 등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람에게 일자리에 정

착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과정으로 실질적

인 세 단계의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업무 기술 평가와 훈련, 직업 훈련자 기술에 

맞는 적정 업무 선정, 조합원이 고용된 후 새로운 직업의 경과 모니터링이 그것이다.

12) (http://www.altercoop.it/).

(http://www.sogniebisogni.it/index.php/cooperative-sociali-k/elenco-coop-a-bologna/36-associazione-coopsociale

-altri/cooperazione-sociale/178-alterc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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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합은 생산을 위탁(outsourcing)할 지역의 기업들과 계약하는 방식의 사업모델을 

갖고 있다. 근면하고 비용 절약적인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기업을 고객으로 모

집한다. 또한 앞치마나 정원용 악세서리 등 판매 가능한 상품들을 생산하여 수익을 얻

는다. 직업 훈련자들은 생산품 조립, 포장, 자료 입력 등의 작업을 통해 급여를 받고, 

조합 내 지원 직원의 멘토십, 튜터링을 받는다. 이 협동조합은 자체적으로 지속 가능

하도록 직원 급여와 간접비를 충당할 수 있는 만큼의 수익을 추구한다. 매출의 70%는 

개별 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나, 협동조합 파트너에도 의존한다. 이러한 파트너들은 협

동조합의 변호, 로비, 자원이 필요한 기타 사업에 있어서 기반이 된다.

  이 협동조합의 성공은 직업 훈련자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졸업 이후까지 계속되는 

지속적인 지원과 평가에 있다. 이는 장기 커리어를 위한 개인의 준비도를 결정하고 각 

개인의 적절한 프로젝트를 식별하기 위한 심층평가에서 시작된다. 개인에게 맞는 맞

춤 직업을 지역 공동체 내에서 찾아, 현재 60명의 졸업생들이 트렌토 지역에서 고용되

어 있다. 이들은 협동조합과 지속되는 연결고리를 갖는다. 

  조합 회원은 봉사자, 지원 직원, 직업 훈련자로 구성된다. 이들은 협동조합 업무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만, 32명의 조합원은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1인 1표의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조직의 경제적 필요와 근로자들의 사회적 요구를 함

께 고려하는 구조를 갖고,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500% 이상의 성장을 보였다. 처음에

는 130㎡의 공간에서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55명의 훈련자와 30명의 지원인력(무급, 

유급 포함)이 있는 2,500㎡ 규모의 시설로 성장하였다. 지속적인 평가와 지원을 통해 

성장한 이 협동조합은 상업적으로 경쟁력 있는 비영리 협동조합으로서의 위치를 지속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5. Sol.Co.

  Sol.Co. 컨소시엄은 남부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사회적 협동조합 네트워크 중 하나이

다. 시칠리아 섬(Sicilia) 카타니아(Catania)에 위치하고 있다. 1994년 A유형 사회적 협동

조합 다섯 개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110개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 컨소시엄은 사회적 활동의 통합과 진흥, 품질보증 달성을 추구하고 있다. 2010년 

6월에 일반입찰을 통해 마피아로부터 몰수된 소유지의 10년 운영 계약을 부여받았다. 

이곳은 아치카스텔로(Aci Castello) 거주지역에 위치한 300㎡ 별장인데, 이를 “유스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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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 Hills)”이라 하고 커뮤니티센터로 전환하여 청년층 훈련에 집중하였다. 지역의 

젊은 사람들, 특히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사회경제적 생활에 효

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본래 황폐화된 상태에서 재건하기 위해 지역 참여자들의 도움을 받

았다. 

  Sol.Co 컨소시엄은 지역 협의회, 타 컨소시엄, 협동조합과 함께 일하며 마피아에 대

항하는 인구를 늘리고 합법성 진작과 특히 고용시장 접근에 있어 취약한 그룹을 대상

으로 한 중재를 목표로 하여 활동하였다. 캠페인을 수행하기 위해 “MaifiusuMai(Mafioso 

no way)”라는 브랜드 이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유스 힐의 강화와 전향을 위한 자금

모금의 일환이었다. 2011년 여름에 시작하여 아치카스텔로 전역에서 지역 공예품부터 

지역 유기농 농산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였다. 기금 모금뿐만 아니라 

집합적인 협동을 강화하는 결과 등을 기대한 것이었다. 이렇게 모금된 펀드는 별장 개

조와 젊은 사람들의 통합을 목표로 한 교육계획에 사용되었다. 재원모금 캠페인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효과로 인해, 유스 힐의 문화적, 합법적 전향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기금사용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내역을 웹사이트에 개시하여 지역 참여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3.6. In Concerto

  2002년 설립된 In Concerto 컨소시엄은 북부 카스텔프란코 베네토(Castelfranco Veneto)

에 있다. 22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가운데 5개는 사회적 서비스

를 제공하며 16개는 노동통합에 초점을 두고 있고, 1개는 컨소시엄을 위한 실문자산 

확보를 위한 투자회사로 운영된다. 이 컨소시엄은 이미 협업하고 있는 협동조합들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조합원들과 전체적인 공동체 모두를 위한 상호 

지원과 서비스를 위해 고안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10여 년 동안 In Concerto 컨소시엄은 카스텔프란코 베네토에서 가장 큰 사업이 되었

다. 거주인구 10만 명 지역에서 컨소시엄에 약 1,293명의 직원이 있는데 이 중 200명 

이상이 신체적 혹은 사회적 소외계층이며, 1,000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컨소시엄은 총매출이 4,700만 유로를 초과하며 대부분의 기업 활동이 주춤

했던 2010년에는 약 13%의 성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컨소시엄은 매우 큰 조직이라기보다 하나의 미션을 가진 협동조합들의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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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이라 볼 수 있다. 이 컨소시엄의 창립자이자 회장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역에서 

가능한 한 모든 영역 활동에 있어서 현재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지역에서 소득을 창출하고 고용을 제공하며 통합(inclusion)을 만들

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통합은 장애가 있는 사람의 통합, 전 수감자, 50대 

실업자 가장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통합이다. 컨소시엄의 한 협동조합에서 일자

리가 필요할 경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도움을 요청한 지역 사람들을 연결하여 고

용될 수 있게 한다.

  이는 컨소시엄에 포함된 22개 협동조합이 특정 기능과 의사결정이 중앙에서 관리되

도록 결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예를 들어, 계약이나 급여지급 정책뿐만 아니라 

직원 고용, 회계와 재무관리, 구매, 자금모음, 판매 제안 등에 있어서도 중앙에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회원 조합의 회장이자 의장은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월 2회 회

의를 소집하며 구성원 간의 관계가 매우 가깝다. 컨소시엄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협동

조합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펀드는 협동조합이 혁신할 수 있도록 돕는데, 협동조합들은 

얼마나 수익을 냈는가에 따라서가 아니라 얼마나 일했는가에 따라 이 펀드에 납부하

게 된다. 이것은 ‘근로’가 소외계층 회원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최종목표이자 가치이

기 때문이다. 근로 한 시간당 10센트를 기부하며 매년 15만 유로의 이용 가능한 기금

이 조성된다. 이러한 기금은 회원조합 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활용된다. 

  컨소시엄의 활동영역은 목공, 청소, 재가 간호 서비스, 노인문제, 정신질환 문제, 공

동체 돌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또한 생산라인 운영, 물류, 생산, 인사관리, 인증 

등을 감독·관리한다. 개별 이윤보다는 전체적 시스템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고 협

동조합 간 협업을 제고하는 것은 이용자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 생산, 구매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여 개선하고 생산 시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화를 이룸으로써 

중국산 제품 수입이 많았던 때에도 중국에 물품을 수출한 바 있다. 

4. 결론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민들의 필요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에서 시작하

였으나 본격적인 법제화 이후 더욱 성장하였다. 지역의 오랜 협동조합 전통을 바탕으

로 지역민들이 당면한 문제를 협력과 연대의 원리를 바탕으로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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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의 사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

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나타난 움직임을, 법제화

를 통해 규정하였다. 또한 적절한 규제와 혜택을 함께 제공하여 사회적 협동조합 발전

의 기틀을 더욱 다져주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례에는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먼저, 개별 사회적 협동조합이 필요에 따라 컨소시엄을 조직하거나 컨소시엄에 가입

하여 활동한다는 점이다. 컨소시엄에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들이 참여하기도 

하지만 CADIAI 사례와 같이 다른 활동에 특화된 협동조합들이 협업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단일 협동조합이 여러 개의 컨소시엄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는데, CADIAI 협동조

합도 Karabak 컨소시엄 외에 Aldebaran, Inrete, KEDOS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

한 컨소시엄은 개별 사회적 협동조합이 초반부터 지켜온 운영 양상이나 원리를 훼손

하지 않도록 적정 규모로 남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규모 확대로 인한 이점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개별 사회적 협동조합이 필요에 따라 다른 유형의 사회

적 협동조합을 분할 조직 형태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기존 협동조합의 인적자

원과 운영경험을 공유하며, 각 조직을 재무적 파트너로 삼는 등 협력체계를 구성해 나

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들은 서비스와 상품 품질제고에 노력을 기

울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서비스와 상품 가치를 높이는 것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장

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게 하는 기본 요건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일부 사회적 협

동조합들은 지역의 문화나 분위기를 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지역민들의 공감과 참여

를 이끌어 내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이는 지역 특성과 개별 사회적 협동조합의 목표

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업내용을 구상하고 운영하는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의 유연

한 운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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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양돈산업 동향 *

이  윤  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들어가며 13) 

  전 세계 육류생산량은 2014년 3억 1,000만 톤이다. 돼지고기는 이 중 37%(1억 2,000

만 톤)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소고기(6,800만 톤)나 닭고기(1억 900

만 톤)에 비교했을 때도 높은 수치이다. 닭고기에 비해 생산량 증가폭은 줄어드는 추

세이지만, 여전히 세계적으로 선호되고 가장 많이 소비되는 육류임에 틀림없다. 

  2013년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는 중국이었다. 그 뒤를 EU, 미국, 브라

질이 차례로 잇는다. 아시아에서는 베트남, 필리핀, 일본이 돼지고기 생산량 10위권 안

에 드는 국가이며, 아쉽게도 한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

은 돼지고기 생산국이지만 수출량은 가장 많은 국가이다. 2008년에서 2013년까지 생

산량은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의 10%에 다다른다. 일본, 멕시코, 캐나다, 중국, 홍콩, 그

리고 한국이 주요 수출국이며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수출량이 줄었다가 이후 

2012년 최고치에 다다랐다. 

  반면에 미국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수출량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수입은 대부분 

캐나다와 EU, 멕시코에서 이루지고 있는데, 이마저도 North American Free Trade 

 * (ykl0817@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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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세계 10위 돼지고기 생산국(2013)

단위:  천 미터톤(metric ton)

국가 생산량

1 중국 55,620

2 EU-27 22,390

3 미국 10,530

4 브라질  3,280

5 러시아  2,400

6 베트남  2,220

7 캐나다  1,820

8 필리핀  1,350

9 일본  1,309

10 멕시코  1,281

그림 1  세계 10위 돼지고기 생산국(2013)

단위:  천 미터톤(metric ton)

필리핀

중국

EU-27

미국

일본
멕시코

베트남
러시아
브라질

캐나다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Agreement(NAFTA)협정 때문에 발생한다. 

  미국의 돼지 사육규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업체의 합병이 

이루어지면서 점차 사육의 밀집화와 농가 규모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양돈 농가 또는 

업체 당 사육 마릿수는 5,000마리를 훌쩍 넘는다. 돼지 사육 마릿수가 증가한 이유도 

이러한 트렌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사료비가 증가하면서 많은 돼지 사육농가와 육가공업체가 어려움을 겪었으

나, 이후 2011년 이후 사료비가 증가했음에도 수익성은 오히려 좋아졌는데 이는 좀 더 

효율적인 사육과 생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돼지고기를 생고기로 소비하는 양보다 가공하여 소비하는 양이 더 많

다. 이로 인해 햄, 소시지, 베이컨과 같은 육가공품이 발달하였으며, 육가공산업도 크

게 성장하였다.

  2014년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1,100만 톤으로 미국의 생산량과 비교한다면 

규모가 작다. 그러나 국내 축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돼지고기는 가장 많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육류이다.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6위에 위치하고 있다. 가구당 

사육 마릿수도 꾸준히 늘어 2014년 9월 기준 2,078마리에 다다랐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고에서는 축산 선진국들과 발맞춰 점차 규모의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있

는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미래를 미국의 동향을 통해 가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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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국 돼지와 돼지고기 사육과 생산 및 수출입 동향(2008-2013)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돼지                                  단위: 천 마리

기존 재고량 68,177 67,148 64,887 64,925 66,361 66,373

당해 연도 생산량 115,030 114,542 113,685 115,838 117,601 118,853

수입량 9,348 6,365 5,749 5,795 5,656 4,957

수출량 97 21 15 30 55 26

총 공급량 192,555 188,055 184,321 186,558 189,618 190,183

세계 생산량 1,170,841 1,187,557 1,216,119 1,202,597 1,240,883 1,257,161

세계　수출량 12,608 9,634 8,592 8,544 8,236 7,275

돼지고기                    단위: 천 미터톤(metric ton)

당해 연도 생산량 10,599 10,442 10,186 10,331 10,555 10,508

수입량 377 378 390 364 364 389

수출량 2,110 1,857 1,915 2,354 2,441 2,292

총 공급량 11,211 11,108 10,814 10,940 11,165 11,180

총 소비량 8,813 9,013 8,654 8,340 8,441 8,616

세계 생산량 97,923 100,323 103,188 102,285 105,651 107,514

세계　수출량 6,220 5,632 6,031 6,948 7,254 7,058

자료: USDA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database.

2. 미국의 양돈산업

2.1. 돼지 및 돼지고기 생산, 수출입 동향

  미국 돼지 사육마릿수는 2008년과 2010년 사이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표 2 참조>. 돼지 수출량도 2010년까지 감소하였다가 이후 2012년까지 증가하였으

며, 총 공급량은 2011년 이후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 생산량의 경우 2008년 이후부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으나 꾸준한 수준

을 유지하였다. 수입을 포함한 돼지고기 총 공급량은 2013년에 2008년 수준을 다시 회

복하면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반면 미국 돼지고기 소비량의 경우 2008년보다

도 낮은 수준이다. 해외의 미국 돼지고기 수요 증가로 수출이 늘어나 자국의 낮은 수

요를 상쇄하고 있다. 

  2013년 미국에서 수출한 돼지고기는 230만 미터톤(metric ton)에 달한다. EU는 미국 

바로 뒤를 이어 220만 미터톤을 수출하는 국가이지만 순수출(수출량에서 수입량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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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가별 돼지고기 수입, 수출, 순수출(2013)

단위:  천 미터 톤(metric ton)

구분 수입 수출 순수출

EU  18 2,200 2,182

미국 389 2,292 1,903

캐나다 235 1,245 1,010

브라질   1  600  599

자료: USDA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database.

표 4  미국 주요 7개국 생고기, 냉동 돼지고기 수출량(2008-2013)
 단위: 천만 미터톤(metric ton)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생고기                             단위: 미터톤(metric ton)

일본 419.1 391.8 391.0 464.4 421.6 402.3

멕시코 228.4 274.2 283.1 285.8 409.8 427.7

캐나다 125.1 112.8 112.6 122.6 130.8 111.9

중국/홍콩 263.2 112.3 106.5 256.0 237.8 199.5

한국  94.9 83.9 69.5 148.6 132.5 87.2

호주  30.7 38.5 44.5 56.0 59.6 48.6

러시아 134.0 89.7 53.7 63.4 89.4 5.4

기타 171.7 150.4 178.7 150.5 164.5 205.7

총 합계 1,467.1 1,253.7 1,239.7 1,547.5 1,646.1 1,488.4

냉동 돼지고기                   단위: 천만 미터톤(metric ton)           

일본 1,407.7 1,464.1 1,551.9 1,884.0 1,873.5 1,810.2

멕시코 411.8 423.8 559.1 598.5 777.7 853.6

캐나다 410.4 357.6 419.5 468.3 492.5 432.3

중국/홍콩 480.3 194.0 174.8 550.9 482.3 430.2

한국 229.3 182.8 160.9 433.3 371.9 234.1

호주 79.4 85.7 122.6 178.9 181.4 149.1

러시아 315.4 179.9 154.9 198.3 255.8 16.1

기타 390.7 291.0 385.2 372.8 404.7 503.3

총 합계 3,788.0 3,178.9 3,528.9 4,685.0 4,839.8 4,428.8

자료: USDA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database.

외함)이 미국에 비해 높다. 캐나다의 경우도 연간 125만 미터톤을 수출하며 지리적으

로 가까운 미국의 돼지 가격과 돼지고기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표 3 참조>. 

  <표 4>는 미국이 주로 생고기와 냉동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국가들을 보여준다. 자

료에 따르면 일본이 가장 많은 미국산 돼지고기를 수입하였고, 멕시코, 캐나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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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포함)이 차례로 그 뒤를 잇는다. 한국의 경우 2013년 23만 4,000미터톤을 수입하

였으며, 다섯 번째로 미국산 돼지고기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대부분은 냉동 돼지고기인데 이 중 절반 정도가 가공육이다. 한국에서 2010년 구제역

이 발생하면서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

가하였으나, 2012년 이후 다시 감소하였다.

2.2. 돼지 사육 동향

  미국의 양돈산업은 4년을 주기로 일정한 사이클을 반복하며 움직인다. 양돈업자들

은 이러한 주기에 맞춰서 사업을 확장하고 줄인다. 사육 마릿수의 증가는 돼지고기 생

산량의 증가를 야기하고 이어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육 마릿수와 가격은 

정반대의 사이클을 갖게 된다. 즉,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사육 마릿수를 감축하고, 가

격이 상승하면 사육을 확장하는 것이다. 

  돼지의 생물학적 사이클도 이와 깊은 관련이 있다. 원종돈의 임신기간 15주, 모돈

이 임신 가능할 때까지의 기간인 32주, 모돈의 임신 기간 4주, 새끼돼지가 태어나고 

키워지는 기간 8개월을 고려하면 생산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약 2년간의 기간이 소요

된다. 그러나 대규모로 돼지를 사육하는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양돈업체들은 생산량

을 급격히 줄일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고, 산업사이클이 4년 주기로 움직이게 되는 원

인이 되었다.

  앞서 언급된 생물학적 사이클을 크게 나누어 보면 번식과 임신, 분만, 수유, 비육의 

네 가지 단계이다. 모돈의 임신기간은 보톤 113일에서 116일 정도이며, 태어난 새끼는 

2~3주 정도가 지나야 젖을 뗄 수 있다. 

  이후 6~10주 정도의 기간이 지난 뒤에 비육 기간을 거쳐 250~275 파운드에 다다르

면 도축이 된다. 평균적으로 203파운드(2012년 기준)에 도축되었으나, 모돈의 무게가 

점차 증가하면서 2014년 206파운드로 늘어났다.

  일반적으로 사육농가들은 돼지사료가 생산되는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밀집해 있

다. 옥수수와, 대두는 사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기 때문에 미국의 

옥수수 벨트라고 불리는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미시간, 미네소타, 미

주리, 네브라스카, 오하이오, 위스콘신 주에 걸친 중부지역과 남부지역에 대부분 위

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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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옥수수 벨트에서 전체 돼지고기 생산량의 약 3/4가 생산되

었다. 10개의 옥수수 벨트에 포함되는 주에서 2008년 71% 가량이 생산되었으며, 2013

년의 경우 그보다 소폭 증가한 73%가 생산되었다. 이 중 5개 주요 주는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그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옥수수 벨트에 포함되지 않는 대부분의의 주는 2013

년 기준 전체 돼지고기 생산량의 1% 내외를 생산하였다. 

  아이오와는 가장 많은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주이다. <표 5>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3년 사이에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미네소타나 일리노이 주의 경우에도 2008

년 이후 꾸준히 성장하였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옥수수 벨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

만 상위 5위안에 드는 유일한 주이며 아이오와 주와 생산량 차이는 크지만 전미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돼지고기를 생산하였다. 

표 5  미국 대표 돼지고기 생산지(2008-2013)
단위:  십억 파운드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아이오와 9.4 9.6 9.3 9.8 10.4 10.7

노스 캐롤라이나 4.2 4.1 3.8 3.7 3.9 4.1

미네소타 3.8 3.7 3.7 3.7 4.0 3.9

일리노이 1.7 1.8 1.9 1.9 2.0 2.0

오클라호마 1.3 1.3 1.3 1.3 1.3 1.4

미주리 1.7 1.7 1.3 1.3 1.3 1.3

네브라스카 1.4 1.4 1.4 1.3 1.3 1.2

기타 다른 지역 6.1 6.1 6.1 6.2 6.2 6.2

총 합계 31.4 31.4 30.5 31.0 32.2 32.2

자료: USDA, NASS, Meat Animals Production, Disposition, and Income annual summaries 2008-2012.

  2012년 양돈업체를 포함한 농가는 6만 8,300가구로 지난 5년여 간 지속적으로 감소

하였다<표 6 참조>. 

  1992년에서 2004년 사이에 70% 이상의 사육농가가 줄어들었고 이후로 꾸준히 감소

하였으며,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는 6.6%가 감소하였다. 5,0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가구의 사육 마릿수는 2008년 전체의 60%에 다다랐으며 2012년 기준 62%까지 늘어났

다. 여전히 양돈 농가들은 점점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양돈업체간의 합병이 점차 늘

어나면서 소규모의 농가 수는 점차 줄어들고 대군 농가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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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규모별 사육농가 수 (2008-2012)
단위: 마리

규모 2008 2009 2010 2011 2012

1~99 50,680 50,400 49,000 49,400 48,700

100~499  6,740  6,100  5,200  5,100  5,000

500~999  3,490  3,200  2,800  2,400  2,300

1,000~1,999  3,950  3,550  3,650  3,400  3,300

2,000~4,999  5,370  5,250  5,350  5,500  5,700

5,000 이상  2,920  2,950  3,100  3,300  3,300

총 합계 79,150 71,450 69,100 69,100 68,300

규모별 사육 마릿수 비율(%)

1~99  0.9  0.9  0.8  0.8  0.8

100~499  2.5  2.3  2.1  2.0  1.9

500~999  3.5  3.3  3.1  2.7  2.6

1,000~1,999  8.0  7.5  8.0  7.5  7.3

2,000~4,999 24.0 24.0 25.0 24.9 25.5

5,000 이상 61.1 62.0 61.0 62.1 61.9

 자료: USDA, NASS, Farms, Land in Farms, and Livestock Operations, Annual Summaries, 2009-14.

  육가공업체는 크게 도축(포장 포함)업체와 추가적인 육가공품을 만드는 업체로 나

뉜다. 미국에는 2013년 기준 606개의 도축업체가 있으며, 2008년에 잠시 줄었다가 다

시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도축업체는 그 규모가 크지 않다. 1/3 가량이 연간 1,000마리

의 돼지를 도축하는 정도이다. 이러한 작은 업체들은 점진적으로 그 수가 줄어들고 있

다. 반면 주요 12개의 도축장에서는 연간 400만 마리의 돼지를 도축하는데, 이 업체들

이 전체 사육 마릿수의 절반 이상을 도축하고 있다. 

  주요 대형 5개의 업체(2012년 기준)는 스미스 필드 식품(Smithfield Foods Inc.), 타이슨 

식품(Tyson Foods Inc.), JBS USA LLC, 호멜 식품(Hormel Foods Corp.), 카길(Cargill Inc.)이 

다. 이들 업체는 이미 사육부터 도축까지 계열화가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육가공품

을 생산한다. 스미스 필드 식품의 경우 프랑스,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고 영국에 지사

가 있으며 브라질, 중국, 멕시코, 스페인과 합작투자를 하고 있다. 타이슨 식품은 닭고

기 가공업체로 잘 알려져 있지만 브라질, 중국, 인도, 멕시코와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돼지까지 산업을 확장하고 있다. 호멜 식품의 경우도 호주, 중국, 덴마크, 한국 등 여

러 국가와 협력하고 지사를 늘려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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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업체 규모별 도축 마릿수 (2008-2013)

단위: 규모는 천 마리, 도축 마릿수는 백만 마리 기준.

규모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 미만   0.13   0.13   0.12    0.12   0.12   0.12

1～10   0.32   0.29   0.33    0.36   0.38   0.40

10～100   2.58   2.57   2.17    1.98   1.89   2.02

100～250   1.49   1.75   2.24    2.18   2.16   2.09

250～500   4.21   3.84   2.8    2.86   2.4   2.65

500～1,000   3.11   3.09   3.35    3.33   3.47   2.92

1,000～2,000   4.92   3.85   4.85   4.9   3.86   5.85

2,000～3,000  28.51  27.83  26.86  27.09  30.1  27.66

3,000～4,000   7.05   7.25   3.86   3.9   3.85   3.85

4,000 이상  63.1  62.02  62.75  63.25  64.05  63.69

총 합계 115.42 112.61 109.31 109.96 112.27 111.25

자료: USDA, NASS, Livestock Slaughter Annual Summaries 2009-13.

2.3. 돼지 생산비

 양돈산업의 수직, 수평적 합병은 크게 돼지를 종부하여 임신부터 도축까지 하는 경

우와 비육부터 도축까지 하는 경우로 나뉜다. 이렇게 계열화된 업체들은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꾸준히 늘어왔는데 임신부터 도축까지 하는 업체들의 순수익은 비육부

터 도축까지 하는 업체보다 높은 편이다<그림 2 참조>.

  미국 사육업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사료비이다. 2008년

에서 2010년까지 사료비는 감소하였으나, 이후 2011년과 2012년에는 증가하였다. 2009

년에서 2012년까지 임신-도축 업체들의 사료비는 전체 비용의 51%에서 61%로 증가하

였으며, 비육부터 도축까지 담당하는 업체들은 45%에서 52%로 증가하였다. 임신-도축 

업체의 경우 모돈을 사육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기 때문에 사료비가 전체 비용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 

  미국에서는 돼지-옥수수 가격비율(hog-corn price ratio)을 통해 돼지산업이 향후 수익

성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를 판단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돼지사육비의 65～70%는 

사료비로 들어가고 그 중 옥수수(또는 옥수수의 대체제로 쓰이는 수수나 보리)와 대두

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그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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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돼지 100파운드 당 비용과 생산액(2008-2013)
단위: 달러($)

<돼지 임신-도축 업체>

 사료비     노동비     기타 운용비     기타 모든 비용     생산액

<돼지 비육-도축 업체>

 사료비    모든 사료비    노동비    기타 운용비    기타 모든 비용    생산액

자료: USDA, ERS, Commodity Costs and Returns.

그림 3  돼지 사료의 옥수수 및 대두 사용량 
 단위: 백 만 부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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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       대두

자료: Paragon Economic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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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에 표시된 돼지-옥수수 가격 비율(Hog-Corn Price Ratio)은 100파운드 당 돼

지 시장 가격과 부셸(약 35리터의 건조물 용적)당 옥수수 가격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돼지 100파운드가 70달러이고 부셸 당 옥수수가 3.50달러라면 돼지-옥수수 가격비율

은 20이다.

  역사적으로 이 비율은 20 또는 그 이상이 되어야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수익

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반면 16 또는 그 이하인 경우에는 이후 동기간(12~18개월) 수

익성이 떨어진다고 추정한다. 이러한 결정지연구조가 생기는 이유는 옥수수 판매업자

가 판매 결정을 내리는 기간과 돼지를 사육하는 업자가 생산량을 늘릴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기간 때문이다. 최근에는 돼지와 곡물을 모두 생산하는 농가가 많지 않

기 때문에 이 비율의 중요성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수익성 추정을 위한 지표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림 4  돼지-옥수수 가격 비율(1991-2013)
단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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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아이오와 주의 돼지 시장 가격 기준, 오마하 #2 옐로우 옥수수 가격 기준.

자료: Paragon Economics, Inc.

  <그림 4>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여 돼지-옥수수 가격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그림 5>를 보면 돼지-옥수수 가격 비율이 돼지고기 생산량과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비율의 영향력은 과거 그 

주기가 짧았던 것(12~18개월)과 달리 2007년 이후 약 2년에 걸쳐 지속된다는 것을 보

여준다. 시설 현대화로 돼지 사육규모를 늘리는 것이 과거보다 더욱 오래 걸리고, 업

체의 재정적인 손실 또한 과거에 비해 천천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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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돼지-옥수수 가격 비율과 돼지고기 생산량(1991-2013)

 지수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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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옥수수 가격 비율        8주 평균 돼지고기 생산량

  주: 돼지-옥수수 가격비율은 아이오와 주의 돼지 시장 가격과 오마하 #2 옐로우 옥수수 가격 기준.

자료: Paragon Economics, Inc.

2.4. 돼지와 돼지고기 가격

  미국 돼지와 돼지고기 시장이 점차 확장되면서, 거래 경로는 점차 수직적으로 계열

화가 이루어졌다. 과거 비육을 마친 돼지들은 도축업체를 통해 현물시장(spot market)에

서 거래되었으나 최근에는 선물시장(forward market)을 통해 주로 거래된다. 위탁 사육

을 통해 생산되는 비중이 많다보니 종돈장, 모돈장, 사료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대

형업체들은 대부분 내부적으로 생산계약을 하여 돼지고기를 조달하기 때문이다. 현물

시장 거래 비중을 보면 2009년 11.6%에서 2010년 7.5%로 감소하였으며, 2010년 기준 

전체 거래의 71.5%가 선물시장1)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의 경우 단순히 살아있는 돼지의 무게보다는 도체된 돼지고기의 품질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다. 도체 무게 기준은 일반적으로 기준 가격에서 프리미엄을 붙이거나 

할인하여 판매되는데 무게 이외에도 USDA 등급, 지방 함유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다. 대부분은 선물거래를 통해 거래되지만, 일반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

으로 하여 선물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물 거래 가격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돼지 가격은 연내 공급량 변동에 따라 계절성을 띄고 있다. 평균적으로 돼지 가격은 

한여름에 가장 최고치에 다다랐다가 한겨울에 가장 크게 하락한다. <그림 6>에서 

 1) 1년 또는 그 이상의 기한을 두고 미리 정한 가격에 돼지 또는 돼지고기 매매를 계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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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부터 2013년까지의 돼지 가격 변동을 볼 수 있다. 1970년대는 육류 소비량이 점

진적으로 증가하여 돼지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였으나, 1990년대 곡물 가격의 하락과 

기술의 발달로 생산비가 줄어들어 돼지 가격은 하락하였다. 1998년부터 수출이 활성

화되고 외국의 미국산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하면서부터 가격은 다시 강세를 띄었으

며, 이때 곡물가격도 에탄올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돼지 가격은 

3년에서 4년 정도로 주기적 변동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주기적 변동은 앞서 언급했듯

이 돼지 사육 주기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며 사육 업자들이 돼지 가격이 하락하더

라도 어느 정도 어려운 시기를 감내하려는 경향도 영향을 주었다.

그림 6  아이오와, 미네소타 주의 돼지 1주 평균 가격(1973-2013)

 단위: 100파운드 도체 당 달러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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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SDA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미국 돼지가격과 생산량의 계절성은 돼지가격 계절성지수와 돼지고기 생산량 계절성

지수를 통해 알 수 있다. 아래 <그림 7>은 1980년부터 2013년까지 돼지고기 생산량과 

돼지가격의 계절성을 반영해 지수로 표현한 것이다. 2013년 7월의 돼지고기 생산량 계

절성 지수가 91.3%이면 7월의 돼지생산량은 1980년부터 2013년까지 그 달에 생산된 평

균 돼지생산량의 91.3%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돼지가격 계절성 지수가 110%라면 2013년 

7월 돼지가격은 동기간(1980-2013) 평균 7월 가격의 110%라는 의미이다. 

  날씨는 돼지번식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임신기간(약 4개월)과 사육기간(약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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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을 고려했을 때 번식은 되도록 가을이나 겨울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더운 시기에 번식을 하는 것보다 새끼돼지를 더 많이 낳을 수 있고 더 크게 비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돼지가 성장하는 속도도 계절에 따라 변동되는데 이는 사료섭취량

에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더운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사료를 먹고 더디게 크는 

반면 날씨가 점차 시원해지면 사료섭취량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여름에 출하되는 

돼지 마릿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림 7  돼지 가격 계절성 지수와 돼지고기 생산량 계절성 지수(1980-2013)

                                                                                             단위: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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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돼지고기 생산량 아이오와, 미네소타 남부 지역 돼지 가격

자료: Paragon Economics, Inc.

2.5. 돼지고기 소비

  2013년 미국의 돼지고기 소비량은 전체 육류(소고기, 송아지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소비량의 45%를 차지하였다.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 소비량은 소폭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육류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크다고 볼 수 있다.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육

류 소비 지출액 기준으로 볼 때 소고기 다음으로 가장 지출액이 크다<그림 8 참조>.  

 돼지고기는 일반적인 생고기형태로 소비되는 것 이외에도 햄, 소시지, 베이컨 등 다

양한 형태로 가공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식료품 산업 곳곳에 뿌리를 내리

고 있다. 가공된 돼지고기는 아침이나 점심용으로 주로 소비되며, 생고기의 경우 저녁 

식사를 위해 사용된다. 미국의 연간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에 따르면 19.3파운드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90 | 2015. 12.

그림 8  미국 명목 육류 소비 지출액(1978-2012)

 단위: 명목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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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aragon Economics, Inc.

그림 9  미국 연간 1인당 돼지고기, 가공육 소비량

 단위: 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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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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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용 햄 2.8

햄 14.4

베이컨 3.2

자료: Davis and Lin, Factors Affecting U.S. Pork Consumption, 2005.6.

(37.8%)가 생고기로 소비되며, 햄이 14.4파운드(28.2%), 소시지가 6.5파운드(12.7%)가 소

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9 참조>.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돼지고기가 가정 내에서 소비되고, 생고기보다는 가공육에 대

한 소비가 많은 편이다. 과거(1994~1996년, 1998년)에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돼지고기

의 78%가 가정 내 소비를 위한 구매였지만, 2000년대에 들어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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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반면 돼지고기 외식소비 비중은 2006년 50%까지 증가하였으며, 이후 꾸준히 증

가하는 추세이다. 미국 돼지고기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1년 사

이에 레스토랑이나 식료품 업체에서 사용되는 돼지고기의 양이 두 배로 늘어났다. 최

근에도 성장세는 계속되어 2013년 전체 돼지고기 생산량 중 900만 파운드가 외식업체

에서 사용되었으며 이는 전체 생산량의 절반에 다다르는 양이다. 

  미국 농무부의 2005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돼지고기 소비량은 지역 외곽 인

구가 도시인구에 비해 더 많은 돼지고기를 소비하고, 아프리카계 미국인일수록, 그리

고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돼지고기 위원회는 

가공돈육의 경우 55세 이상의 남자가 가장 많이 소비하고, 생고기의 경우 55세 이상의 

여자가 가장 많이 소비한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밝혀냈다. 

  돼지가격이 계절성에 맞춰 변하듯 돼지고기 소비도 계절에 따라 변동이 있다. 여름

철 야외에서의 바비큐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등심, 갈비, 목살의 수요가 증가하며 

특히 핫도그나 소시지에 사용되는 갈은 고기도 수요가 증가한다. 베이컨의 경우 연 중 

내내 수요가 높지만 이를 위해 사용되는 돼지 뱃살부위의 가격에 따라 변한다. 햄의 

경우에는 여름에 가장 수요가 적은 반면, 10월과 11월에 가장 수요가 많다.  

3. 미국 양돈산업 전망

  2014년 3월, 새로운 형태의 PED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수많은 돼지들이 살처분 

되었다. 이 질병은 완벽하게 알려지지 않은 채로 빠르게 전파되었고 돼지고기 생산량

에도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2014년 돼지가격은 100파운드 당 100달러

를 호가하였다. 

  최근 들어 돼지가격 하락이 심상치 않은 것은 이미 산업 전반에 걸쳐 우려되는 부

분이다. 2014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과 비교했을 때 2% 감소한 수준에 그쳤고 

2013년에 비해 PED바이러스가 확인된 경우도 크게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양돈 농가

와 업체의 지속적인 사육 확장은 돼지고기의 공급과잉으로 인해 오히려 손실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국 내 사료가격이 점차 하락하면서 양돈농가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2015년 들어 돼지가격은 전년보다 큰 폭으로 하

락하였고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2015년 돼지고

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7.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PED가 발생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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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던 2013년과 비교했을 때도 5.7% 높은 수준이다. 

  2015년 하반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베이컨, 소시지, 햄과 같은 가공육 제품

이 암 유발 가능성을 높인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돼지고기 가공품의 수요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생고기에 비해 가공육의 소비가 더 큰 부분을 차지하는 돼지고기이

기 때문에 다른 육류에 비해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다행히도 수출은 호조세이다. 9월의 경우 전년보다 17.8% 증가하였으며 앞

서 언급된 미국의 주요 수출국(캐나다, 필리핀 제외)에서 모두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늘렸다. 한국에서도 2015년 3분기까지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전년보다 14% 늘린 것

으로 나타났다.

  2015년은 2014년보다 공급량이 늘어나고 돼지가격이 하락하였으나, 돼지고기 가격

은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향후 사육 마릿수 증가로 인한 돼지고기 

가격의 하락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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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양돈산업과 에코피드 정책*

유  지  은 
(일본 국립 국제정책연구대학원 석사)

1. 들어가면서 2) 

  일본의 양돈경영은 최근 돼지 지육1)가격 변동과 배합사료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그 

수익성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현재 양돈경영체(経営体)가 사용하는 배합사료의 대부

분은 수입원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외 곡물시장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013년 일본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 

Pacific Partnership, TPP)에 적극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국내시장에서 저렴한 미국산 돼지

고기와의 경쟁을 우려하는 양돈업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어려

움을 타개하고자, 사료 자급률을 높이고 사료비의 절감을 도모함과 동시에 순환형 사

회실현에 기여하는 방법으로서 최근 에코피드(Eco-feed)2)가 주목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양돈산업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 생산비 절감과 상품차별화를 

통해 돼지고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에코피드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 (jieunyou8@gmail.com). 일본 농림수산성(www.maff.go.jp)과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www.alic.go.jp)의 발표된 내용과 통계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함.

 1) 도축장에서 가축을 실신시켜 즉시 방혈하고 도체는 박피하여 신장을 제외한 내장을 적출하고 두부, 사지단, 꼬리 부분을 제거

한 시점의 도체를 의미함.

 2) 에코피드(Eco-feed)란 "친환경"(ecological) 또는 "절약"(economical)등을 의미하는 "에코"(eco)와 "사료"를 의미하는 "피드

"(feed) 은 합친 조어로, 농식품 부산 재료, 잔반 등을 이용하여 제조된 가축용 사료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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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일본의 양돈산업 동향에서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사료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농

가 지원을 시작한 2009년부터 2015년 8월까지 파악된 일본산 돼지고기의 생산 및 소

비, 수출입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가격 변동을 살펴봄으로써 일본 국내 돼지고기 

소비시장과 행태의 변화를 다룬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실시한 에코피드 정책의 주요내용과 경영 형태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고, 동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육질 향상, 식량자원 순환 등에 미치

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일본 양돈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양돈농가와 정

책 관계자들에게 일본 돼지고기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의 사례와 비슷한 

맥락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축산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일본의 양돈산업 동향

2.1. 생산과 소비현황

  2009년(평성3) 21년) 일본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돼지 사육두(頭)수 증가와 위생대책

의 효과로 가축전염병의 발병률이 줄어들면서 전년대비 4.6% 증가했다. 2010년에는 

미야자키 현의 구제역 발생과 기록적 무더위의 영향으로 출하 두수가 줄어들어 전년

대비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상반기에는 이전 해의 무더위로 수태율4)

이 저하되어 출하 두수가 줄어든 반면, 8월 이후에는 출하 두수가 증가하여 전년 수준 

정도로 회복됐다. 그 이후 2012년과 2013년에는 계속 출하 두수가 증가해 전년대비 각

각 1.4% 및 1.2% 증가했다. 하지만 2014년은 이전 해의 폭염 여파, 일본 내 PED5)발생 

등의 영향으로 출하 두수가 줄어들어 전년대비 4.6%감소했다. 2015년 4월에서 8월은 

현재까지 파악된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기대비 1.4% 감소를 보였다.

  한편, 소비량(추정 출회(出廻)량)을 살펴보면 2009년은 국산 돼지고기의 가격이 떨어

져 수요가 증가했지만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는 크게 줄어들어 전년대비 2.2%감

소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각

 3) 일본의 현재 천황이 1989년 즉위한 후 사용하고 있는 연호임.

 4) 교배 혹은 수정의 연 횟수에 대한 수태 두수의 비율임.

 5) 돼지유행성설사병 [porcine epidemic diarrhea, 豚流行性泄瀉]. 돼지 coronavirus에 의한 자돈의 급성 유행성설사병, 포유자

돈의 경우 거의 100%의 치사율을 나타내며, 구토, 유행성설사, 탈수 등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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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돼지고기 수급 추이
(부분육 기준, 단위: 천 톤, %)

연도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소비량
1,635 1,641 1,672 1,635 1,660 1,688 1,674 1,673 1,673 692

(▲4.7) (0.3) (1.9) (▲2.2) (1.6) (1.7) (▲0.8) (▲0.1) (0.0) (2.5)

생산량
874 873 882 923 895 894 907 917 875 350

(0.5) (▲0.2) (1.1) (4.6) (▲3.0) (▲0.1) (1.4) (1.2) (▲4.6) (▲1.4)

수입량
737 755 815 692 768 803 760 744 816 343

(▲16.2) (2.4) (8.0) (▲15.1) (11.0) (4.5) (▲5.4) (▲2.0) (9.7) (▲7.2)

수출량
0.441 1.012 1.889 2.112 0.519 0.663 0.854 1.378 1.454 0.492

(731.5) (129.5) (86.6) (11.8) (▲75.4) (27.6) (28.9) (61.3) (5.5) (▲5.3)

기말재고 185 171 194 172 174 183 175 162 179 179

주 1: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임. 

주 2: 소비량은 생산량, 수입량, 수출 물량 및 기말 재고보다 추계한 추정 출회량임.

주 3: 기말 재고의 경우 각 연도는 연도 말 재고량, 2015년은 8월 말의 재고량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축산물 유통 통계‘(2015), 재무성 ‘일본무역통계’(2015), 농축산업진흥기구 ‘정육 등 보관 상황 조

사’(2015).

그림 1  일본 연도별 돼지고기 소비량, 생산량과 기말재고량 그래프(2006-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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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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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부분육 기준, 단위는 천 톤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축산물 유통 통계‘(2015), 재무성 ‘일본무역통계’(2015), 농축산업진흥기구‘정육 등 보관 상황 조사 

’(2015).

각 1.6%와 1.7% 증가했다. 2012년에는 가계소비 감소와 수입물량 감소를 배경으로 전

년대비 0.8% 감소했다. 2013년에는 현지 가격상승과 엔화약세 등에 의한 수입물량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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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돼지고기 수입량
(부분육 기준, 단위: 천 톤, %)

구분

연도

수        입        량

일본 내 국가별 수입량

합 계 국내 냉장육 국내 냉동육 덴마크 미국 캐나다

수량 전년대비 수량 전년대비 수량 전년대비 수량 전년대비 수량 전년대비 수량 전년대비

2006 737 83.8 224 103.6 513 77.4 167 73.4 261 89.5 155 82.3

2007 755 102.4 239 106.4 516 100.6 152 91.0 278 106.5 165 106.6

2008 815 108.0 273 114.5 542 105.0 153 100.9 342 123.0 178 107.5

2009 692 84.9 224 82.1 468 86.3 128 83.7 275 80.5 174 98.0

2010 768 111.0 236 105.2 532 113.8 133 103.8 309 112.3 176 100.9

2011 803 104.5 258 109.3 545 102.4 131 98.8 330 106.6 174 99.2

2012 760 94.6 262 101.5 498 91.4 115 87.7 300 91.0 165 94.9

2013 744 98.0 306 116.8 438 88.0 117 101.7 275 91.7 142 85.9

2014 816 109.7 292 95.5 524 119.5 127 108.7 268 97.4 151 106.0

2015(4-8) 343 92.8 136 110.4 208 84.1 48 76.9 117 95.0 69 114.7

자료: 재무성 ‘일본무역통계’(2015).

소로 전년대비 0.1% 감소했다. 2014년에는 생산량은 줄었지만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전년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고, 2015년(4-8월)에는 전년 동기대비 2.5%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표 1>과 <그림 1>을 참고하면, 일본의 돼지고기 소비량과 생산량은 큰 변동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증감률을 살펴보면, 소비가 다소 증가했던 해를 기점으로 그 다음 해에는 생산

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다시 소비가 증가하는 행태로 차례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다. 따라서 일본 돼지고기 시장은 안정적인 수요와 공급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기말

재고량의 경우 소비와 생산의 변동에 의한 것이 아닌, 수입과 수출의 큰 변동 폭으로 인

해 연도별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2.2. 수출입 현황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연도별로 약간씩의 증감은 있지만 미국·캐나다·덴마크로

부터의 수입을 중심으로 최근에는 75~80만 톤의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2009년에는 

수입재고의 처리와 국내 생산량의 증가, 수입산 돼지고기의 수요가 감소한 것 등을 이

유로 전년대비 15.1% 감소했다. 2010년에는 분기 초의 수입품 재고량이 낮은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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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국내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전년대비 11.0% 증가를 보였다. 2011년은 돼지

고기 가공품 수요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했다. 2012년은 미국의 멕시코 수출 

및 캐나다의 대 러시아 수출 급증, 국내 생산량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년대비 5.4% 감

소했다. 2013년은 수출국 수출가격 상승과 엔화 약세 등으로 전년대비 2.0% 감소했으

며, 2014년에는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고 상반기 수입량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9.7% 증

가했다. 2015년(4-8월)은 전년 동기대비 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량을 살펴보면 2009년은 대만과 베트남 수출용 고기부스러기의 수출기반이 계

속 견고했던 덕분에 전년대비 11.8% 증가했다. 2010년은 4월 20일, 미야자키 현에서 

발생한 구제역6)으로 베트남 등의 국가에 수출이 정지된 것의 영향으로 대폭 감소 (전

년대비 75.4%감소)되었다. 

  2011년은 마카오에 수출을 재개하면서 전년대비 27.6% 증가했다. 2012년은 홍콩과 

캄보디아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28.9%증가했고 2013년은 마카오 수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61.3%나 증가했다. 2014년은 홍콩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5.5%증가했다. 2015년(4-8월)은 전년 동기대비 5.3%감소했다.

표 3  돼지고기 수출 물량 및 수출 가격

(부분육 기준, 단위: 톤, %, 백만 엔)

구분
연도

수  출  량 수  출  금  액

합 계 전년대비 합 계 전년대비

2006 441 831.5 102 177.0

2007 1,012 229.5 215 211.8

2008 1,889 186.6 375 174.4

2009 2,112 111.8 400 106.6

2010 519 24.6 259 64.8

2011 663 127.6 258 99.7

2012 854 128.9 312 120.7

2013 1,378 161.3 482 154.5

2014 1,454 105.5 717 149.0

2015 (4-8) 492 94.7 266 96.1

자료: 재무성‘일본무역통계’(2015).

 6) 2000년과 2010년 연이어 구제역이 발생한 미야자키 현은 피해 복구 및 구제역 종식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일본 정부의 허가

를 받아 2011년 10월15~25일까지 구제역 부흥복권을 발매하기도 했다. 2015년에는 마지막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연도인 2010

년을 기준으로 구제역 종식 5주년을 맞이함.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100 | 2015. 12.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일본 돼지고기 산업의 국내 소비와 생산은 균형을 이룬 

채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 <그림 2>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수출량은 

큰 변동 폭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구제역 발생 등으로 인한 수출 금지의 영향이나, 이후 

홍콩, 마카오 등의 해외시장과의 거래재개에 따른 성과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  일본 연도별 돼지고기 수출입량과 기말재고량 그래프(2006-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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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부분육 기준, 단위는 천 톤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축산물 유통통계‘(2015), 재무성‘일본무역통계’(2015), 농축산업진흥기구‘정육등 보관상황조사’(2015).

2.3. 수출입 정책

  일본의 돼지고기 수출입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차액관세제도와 긴급조치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차액관세제도란 일정한 가격의 유지를 요하는 특정물

품의 수급조절에 있어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법령이 정하

는 기준가격7)에서 그 물품의 과세가격을 공제한 금액 이하의 금액을 관세로서 부과하

는 제도이다. 따라서 수입물품이 일정한 기준가격보다 싸게 수입될 때에는 기준가격

과 과세가격과의 차액은 관세로 부과 · 징수되지만, 수입물품이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수입될 때에는 무관세가 된다.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를 살펴보자면 가격이 낮을 경우에는 기준 수입가격에 미치지 

 7) 차액관세제도의 기준 수입가격은 국내 생산자와 수요자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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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부분을 관세로 징수하여 저렴한 수입 돼지고기로 인한 일본 국내 양돈농가의 피

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반대로 수입 돼지고기의 가격이 높을 경우에는 저율의 관세

를 적용함으로 관세부담을 경감하여 소비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 

  <표 4>를 참조하여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지육의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 수입가격이 1kg 당 409.9엔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이 관세로 과세된다. 반대로 수입가격이 409.9엔을 초과한 경우에는 종가세(수입

가격의 4.3%)가 과세된다. 

표 4  돼지고기의 기준 수입가격 및 종가세율
(단위: 엔 / kg, %)

연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2015

기준수입가격
470.7

(626.67)
460.01

(613.34)
450.02

(600.03)
440.06

(586.76)
429.71

(572.95)
419.79

(559.73)
409.90

(546.53)

종가세율8) 5.0 4.9 4.8 4.7 4.5 4.4 4.3

자료: 농림수산성 ‘식육‧계란을 둘러싼 정세’(2015).

  기준 수입가격은 우루과이라운드 관계국가와 협의 결과 합의수준 이상의 기준 수입

가격을 자발적으로 낮추어 1999년 이후 510.03엔/kg(합의 수준)에서 409.90엔/kg으로 조

정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에서 차액 관세제도의 기능은 유지했지만 기준 수

입가격 등에 대해서 양허9)수준의 인하를 합의했다.

  한편 그 대상 조치로서, 돼지고기 등에 대하여 각 분기 말까지의 누계 수입량이 발

동기준 수량(이전 3개년 동 분기 평균수입량의 119%)을 초과한 경우 기준 수입가격

을 양허수준으로 되돌리는 긴급조치제도를 도입했다. 이 긴급조치는 일반적인 세이

프 가드로 4분기 누계 수입량이 일정수준(과거 3년간 평균 수입량의 119%)을 초과할 

경우에 자주적으로 현행 관세율이 WTO 협정상 인정하는 수준까지 자동 조정되는 

시스템이다. 

  일본 경제신문에 따르면 현재 일본은 미국과 TPP 협상에 있어 돼지고기 수입 관세

를 현재의 ㎏당 482엔을 10년 내에 50엔으로 낮추기로 합의한 데 이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8) 과세단위를 과세 객체인 금액에 두고 세율을 백분율로 표시한(종가세율) 조세체계임.

 9) 양허 WTO 체제 내에서 다른 회원국에 대한 약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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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긴급조치발동의 예

제1사분기 제2사분기 제3사분기 제4사분기 제1사분기

4~6월 7~9월 10~12월 1~3월 4~6월

이전 3년 대비
119% 이상

기준 수입가격
(409.9엔/kg → 510.03엔/kg(지육)

이전 3년 대비
119% 이상

기준 수입가격
(409.9엔/kg → 510.03엔/kg(지육)

이전 3년 대비
119% 이상

기준 수입가격
(409.9엔/kg → 

510.03엔/kg(지육)

이전 3년 대비
119% 이상

기준 수입가격
(409.9엔/kg → 

510.03엔/kg(지육)

  주: 실제 수입과 수입 통계 발표까지 시차(약 1개월)가 존재하므로 분기 당초부터 발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자료: 농림수산성‘식육‧계란을 둘러싼 정세’(2015).

2.4. 가격현황

  도매가격은 도축두수가 증가하는 가을에는 감소하고, 연말 성수기 즈음에는 상승하

는 경향이 있다. 2009년부터 살펴보면, 도매가격이 전년대비 13.1%나 떨어졌다. 국내 

생산 증가와 국산 재고수준이 높았던 점 등에서 7월 하순 이후 급속히 낮아졌기 때문

에 돼지고기 도매가격의 회복을 목적으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 말까지 비축한 

바 있다. 

  2010년에는 미야자키 현의 구제역 발생이나 기록적 무더위의 영향으로 출하 두수가 

줄어든 것 등의 요인으로 도매가격이 전년대비 10.0% 상승했다. 2011년은 8월 이후 출

하 두수가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4.0% 하락했다. 

  2012년은 소비가 감소하는 한편, 출하 두수가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3.3% 하락했다. 

2013년은 엔화 약세와 수출국 수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수입물량이 줄고 국산으로 대

체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13.4% 상승했다. 2014년은 이전 해의 폭염 등의 영향

으로 출하 두수가 줄어든 것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8.8% 상승했다. 2015년(4-9월)은 전

년 동기대비 1.8% 하락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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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돼지고기 도매가격 추이(도쿄·오사카 가중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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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가격은 도쿄 및 오사카 중앙 도매 시장에서의 "극상·상"규격의 가중 평균치(농림수산성 기준가격)임.

주 2: ()안은 전년대비 등락률임.

주 3: 27년 9월분은 속보치임.

자료: 농림수산성‘축산물 유통 통계’(2015).

2.5. 사양(飼養) 동향

  사양(飼養)호수는 소규모 사육자 층을 중심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에는 전년대비 5.4% 감소했다. 전체 사육두수를 살펴보면, 2006년에는 가격변동이 없

었지만 2007년에는 전년대비 1.4% 늘었다. 

  2008년에는 거의 보합세를 보인 반면, 2009년에는 위생대책10)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했다. 

  2011년에는 2010년 구제역 발생과 폭염의 여파로 2009년 대비 1.3%감소했다. 2년 후

인 2013년에는 약간 감소하여 전년대비 0.3%, 2014년은 전년대비 0.5%, 2014년은 전년

대비 1.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호당의 사육두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4

년에는 1,810두로, 전년대비 4.1%증가를 보였다. 따라서 사양 1호당의 사육두수가 증

가한 이유로는 소규모 사육자 층이 크게 감소하여 대규모 사육농장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10)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위생활동으로 가축의 전염병이나 자연재해 이후 주로 각 현 단위로 발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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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에코피드 정책

3.1. 추진 배경 및 내용

3.1.1. 일본의 양돈 비용문제와 사료 자급률

  일본의 농림수산성은 농축산물의 생산비를 네 가지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우선  가족노동 비용 등을 포함한 노동 비용과 사료비 등의 제품 비용의 합을 총 생산

비라고 한다. 이 총 생산비에서 부산물 가격을 공제한 잔여분을 부산물 가격이 차감된 

총 생산비라 하고, 거기에 이자 비용과 지대를 더한 것이 지급이자 · 지대 산입생산비

이다. 또한 부산물 가격이 차감된 총 생산비에 자기자본이자와 자작하는 땅의 지대를 

더한 것을 자본이자 · 지대 전액 산입생산비 (이하 전 산입생산비)라 하여 지급이자 · 

지대 산입생산비와 구별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비라 함은 보통 이 전 산입생산비를 가

리킨다. 

  2014년(평성 26년)의 돼지 1두당 전 산입 생산비를 살펴보면 3만 4,728엔으로 전년보

다 2.2% 증가했으며, 생체 100kg당 전 산입생산비는 3만 455엔으로 전년보다 2.1%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 1두당 전 산입생산비가 증가한 것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

로 주로 배합사료의 가격 상승 등에 기인한 것이었다. 더불어 <그림 5>에서 알 수 있

듯이 증가하는 주요 생산비용의 3분의 2 이상은 사료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돼지 1두 당 주요 생산비용의 구성 비율

  주: 사료비에는, 배합사료 가격안정제도 보전금을 포함하지 않음.

자료: 농림수산성‘농업경영통계조사’(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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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 간 양돈경영통계를 살펴보면, 2010년의 돼지 1두 당 전 산입생산비는 3만 

371엔으로 측정되고 있다. 일본의 양돈경영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료비가 가

장 높은 1만 8,846엔으로 생산비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사료비용의 90% 

이상은 배합사료 구입비이며, 그 원재료의 50%를 차지하는 옥수수는 거의 대부분 수

입에 의존한다. 이 수입 옥수수의 가격은 2008년을 정점으로 여전히 높은 추세를 유지

하고 있어 배합사료를 구매해야 하는 축산 농가는 큰 생산비 압박을 느껴왔다. 그 결

과, 비싼 사료용 수입곡물로 만든 사료에 비해 출처와 성분이 분명한 식품 찌꺼기로 

만드는 에코피드의 가격경쟁력 또한 주목받게 된 것이다.

3.1.2. 식량 자원의 순환 및 상품 차별화

  일본 농림수산성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업자로부터 배출되는 연간 잔반은 약 1,134

만 톤으로 조사됐다. 이 중 사료화되는 것은 238만 톤으로 전체의 21%에 머무는 실정

이다. 따라서 2020년까지 잔반의 절반 정도를 사료화 할 계획으로 제도와 체계를 갖추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2007년 식품재활용법 개정은 식품 폐기물의 재

활용에 대한 식품기업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냈다. 특히 식품관련 사업자, 농업 

생산자, 재활용 사업자가 공동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재활용 루프)이 전개되도록 하여, 

축산관계자 이외에도 에코피드가 널리 인정되는 조건이 갖추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에코피드 제도를 알리고 널리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2009년에는 사료로서의 안전성, 영양성분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그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에코피드 인증제도’가 시행되었

다. 동 제도를 통해 정부가 인증하는 마크를 에코피드 사료 포장지에 새김으로써 양

돈농가의 에코피드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그 이후에도 2011년에는 에코피드 인

증을 활용한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인증제도인 ‘에코피드 활용 축산물 인증제도’ 등 

에코피드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장려하도록 체제를 정비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

으로 일본 정부는 식료·농업·농촌 기본 계획을 개정함으로써 사료자급을 국가의 중요 

과제로 인식하여 구체적으로 사료자급률을 2020년에 38%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

정하고, 에코피드 제도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에코피드 정책의 추진 배경이 되는 문제점은 비단 일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비슷한 문제와 맥락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정책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에코피드를 세분화하여 알아보고 그 효과와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

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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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에코피드의 분류와 특징

3.2.1. 제조법에 따른 분류

  에코피드의 제조법 중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사일리지를 꼽을 수 있다. 사일리지

는 사료작물(대부분 옥수수)을 사일로 등에서 발효시킨 것이 대표적이지만, 식품 찌꺼

기를 원료로 제조되는 것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방법은 유산균 등을 이용해서 

젖산 등 유기산 성분비율을 늘리고, pH를 저하시켜 사료의 저장성을 향상시킬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6  에코피드의 주요 재료인 국수, 빵, 과일 찌꺼기 등

자료: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축산 정보’(2012).

  두 번째로는 식품 찌꺼기를 고온 건조시켜 제조한 사료로 장기보존이 가능한 건조사

료이다. 건조사료의 경우 기존에 있는 설비를 개조할 필요는 없지만, 사료를 건조시키

기 위해 여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액상(Liquid)사료이다. 이는 식품 찌꺼기와 물

을 혼합하여 액상화한 것을 파이프라인을 통해 먹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수분이 많

은 식품 찌꺼기의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저장성이 나쁘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저장

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발효 액상사료가 개발되었다. 발효 액상사료는 액상 

사료에 유산균을 증식시키고 pH를 4수준으로 저하시킨다. 이를 통해 대장균이나 원숭

이 모네라 균의 증식을 억제시켜 저장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발효 액상사료를 

먹인 가축은 첨가유산균에 따른 면역력 향상, 육질 향상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더욱 그 귀추가 주목된다.

3.2.2. 사료의 원료조달방법에 따른 에코피드 분류

  에코피드는 원료의 구입처와 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식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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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공장이나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먹을 수 없는 음식 잔여물 등을 직접 구입하여 

농장에서 자가 배합하는 방법(직접 구매형)과 에코피드를 직접 제조하고 있는 사료회

사에서 제조 배합된 에코피드 사료를 구매하는 방법(사료 회사를 통한 구매형)이다.

(1) 직접구매형 경영

  직접구매형은 농장의 입지조건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 식품부산물을 생산하는 시설

에서 원료를 구매하는데, 원료의 저장공간이 부족하거나 거리가 너무 멀면 부패할 우

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장이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사료비와 농장관리비뿐만 

아니라 농장 존립에까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

접 원료를 구입하여 배합하는 농가들은 농장과 최대한 가까운 구매처를 지정하여 충

분한 양의 원료를 정기적·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 7  직접 구매형의 예

식품공장, 농가 등

경 영 체

식품제조부산물, 
규격 외 품 등을 수집

또는

사료 설계 후 건조, 발효 

등의 제조를 거쳐 만든 

자가 배합물 급이

사료 설계 후 액상 

급이시스템을 통해 자가 

배합물 급이

자료: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축산정보’(2012).

  원료를 직접 구입하고 가공 · 제조하는 농가들은 최근 쌀겨나 유청 등과 같은 식품 

제조 부산물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부산물은 사료화하지 않으면 산

업 폐기물로 버려지기 때문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또한 가공

을 거쳐 소매단계까지 유통된 식품 찌꺼기는 이물질 혼입, 품질 저하, 영양의 불균형 

등의 문제가 있는 반면 제조단계의 찌꺼기는 성분을 확인하고 배합할 수 있어 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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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다.

  개별 사료원료를 살펴보면 일반 배합사료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옥수수의 대

체품으로 밀유래11) 제품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 가공으로 생산되는 제

품뿐만 아니라 지역산 원료를 이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일본의 농축산업진흥기구의 한 조사에 따르면 홋카이도의 치즈공장에서 제공되는 

유청12)과 아오모리 현의 사과주스를 제조하고 남은 사과 찌꺼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홋카이도 양돈농가의 유청 활용은 이미 대표적인 에코피드 성공사례로 잘 알려져 

있다. 치즈생산의 원료인 우유의 90%가 유청이기 때문에 유청을 사료자원으로 재활용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지역의 특색을 살려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

어 진정한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 ‘홋카이도 유청 돼지’의 판매결과를 살펴보면, 기존 

돼지고기의 도매가격에 지육 1㎏ 당 20~30엔의 프리미엄을 부가하여 판매하는데 성

공을 했다. 또한 생산비용측면에서 살펴보면 사료비용 하락으로 전체 비용이 평균적

으로 소요되는 비용 이하의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이에 양돈기간을 연장하여 고품질

의 육질을 향상시키거나, 시세가 좋은 계절에 출하하는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 일본의 사과로 유명한 아오모리 현에서는 주스용 사과 찌꺼기의 활

용이 지역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사과 찌꺼기의 활용방법의 하나로 가축용 사

료가 주목 받고 있다. 사과즙을 활용한 사료로 키운 돼지고기는 정장 작용, 소변 질소

량의 저하 등의 측면에서의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좋은 품질의 에코피드를 제조하여 더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 대부분 농가들

은 액상사료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에코피드를 액상화하여 먹임으로써 사료양의 감

소와 돼지의 소화율 향상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며, 출하기간 단축, 여름에 돼지의 증체

(增體)로 인해 자주 나타나던 불량 개선 등의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찌꺼기의 종류에 따라 쉽게 부패할 수 있

다는 단점 또한 존재하므로 쉽게 부패하는 음식물 찌꺼기의 경우에는 부패하기 전에 

빨리 먹이거나, 반입 후 발효처리 등으로 부패를 막아 적절하고 정기적인 공급을 보장

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11) 밀 가공 후 남은 잔여물임.

12) 우유를 치즈로 가공할 때 형성되는 부산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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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농장 내 설치된 유청 저장 탱크

                 자료: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축산정보’.  

  사료회사가 판매하는 일반 배합사료는 돼지의 몸체를 키우고 좋은 육질을 얻기에 

적합한 재료설계가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원료를 직접 조달하고, 자가 

배합하는 경영체는 이 작업을 스스로 해야만 한다. 처음 에코피드를 활용하는 대부분

의 경영자는 어떤 영양소를 함유해야 하는지 고려하고 실험용 배합사료로 다양한 사

전연구를 하는 등 사료 설계에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고민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에코피드의 사용 비율이 90%에 달하는 일

본의 한 농가는 전문가와 함께 스터디 그룹을 출범하여 다른 양돈농가와 작업장과 협

력하여 시행착오를 거듭한 결과 동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또는 새로운 사료배합 

설계를 시도할 때, 이미 그 배합을 활용하고 있는 경영체로부터 배합비율과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유상으로 얻어 초기 위험을 줄이도록 하였다.

  에코피드 활용으로 사료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발육 부진이나 육

질의 품질 악화의 결과를 낳는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따라서 사료배합의 설계는 

에코피드를 도입 및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로는 현실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막대한 설비투자가 필요

하다는 것이다. 투자액은 대략 한 경영체 당 6,000만에서 1억 엔 정도이며, 도입하는 

기업이나 기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모돈(母豚) 1 두당 약 6~7만 엔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도입 후 유지비용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일반 사육업무를 수행하

는 직원 이외에도 별도로 농장에서 먹이시스템 관리 등을 수행할 담당자가 필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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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직원의 증원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해외제품이 많이 포함된 시스템 장비들을 

보유한 경우에는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기본 언어 교육 등이 필요하다.

  에코피드는 액상화된 사료로 수분 함유량이 많은 재료가 적합하지만 수분 함량이 

높아지면 부피와 무게가 증가되어 운송비용 또한 높아진다. 또한 액상사료를 먹여 사

육한 돼지 분뇨는 보존성이 낮아 부패하기 쉽고, 분뇨의 양도 늘어나기 때문에 분뇨 

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하게 된다. 도입 시 장점과 함께 이러한 문제점들도 감안하여 원

료, 입지 조건, 자금조달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9  액체사료의 원료와 급이시스템

자료: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축산정보’.  

(2) 사료회사를 통한 구매형

  앞에서 다룬 바와 같이 자가 배합하여 에코피드를 도입할 때는 보존성을 높이기 위

해 건조, 발효, 액상화 등의 사료화 처리설비가 필요하지만, 사료회사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에는 공장에서 처리과정을 담당한다. 직접처리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농가의 사료화 비용과 시설정비 부담은 적다. 또한 수분함량이 많은 원료의 부패문제

도 미리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적다. 그리고 대부분의 건조 에코피드는 원

유 단백질, 조지방13) 함량을 일반 배합사료의 성분과 동일하도록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성분을 고려한 사료설계의 수고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3) 식품 및 사료의 일반분석에서, 속슬렛 추출기를 이용하여 에테르로 추출되는 성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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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사료회사를 통한 구매형의 예

그대로 급이

식품잔여물 배출 기업(슈퍼 등)

잉여식품 등의 분별 및 수집

또는

원료의 배합, 가공(건조, 발효, 액상화 등)을 
거쳐 에코피드 제품으로 출하

에코 피드 제조 기업

경 영 체

다른 사료 첨가 및 배합 등 

제조하여 급이

              자료: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축산정보’.  

  사료회사가 제조한 에코피드 사료를 구매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경우는 직접구매형 경영체가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사료를 구매하다가 공급업체

의 폐업과 원 조달 업체와의 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에코피드 사료를 제조하

는 회사로부터 사료를 구입하게 된 경우이다. 두 번째 경우는 생산자 단체를 결성하여 

사료회사와 제휴를 통해 저임금 사료를 안정적으로 구입하는 형태이다. 전자의 경우

에는 자가 배합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구입 후 직접 사료설계를 

병행하는 경영체도 있다.

  사료화단계를 공장이나 회사가 담당하게 되면 식품제조 부산물뿐만 아니라 유통업

체에서 발생되는 반찬과 도시락 등의 잉여식품을 주원료로 할 수 있다. 이물질 제거 

및 품질관리시스템이 정비되어있는 전문업체가 사료화 작업을 통해 원료로 인한 영양

의 불균형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사료를 배합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원료를 이용하

여 원료 공급이 안정된 에코피드 사료 생산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료화 과정에 있어 건조와 발효처리 등의 가공비용은 제품가격에 포함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사료비만 비교해보면, 직접구매형에 비해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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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찌꺼기를 파쇄하고 건조하여 사료로 제조하는 과정

자료: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축산정보’.

3.3. 추진 효과

3.3.1. 비용절감 효과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의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에코피드를 먹임으로써 얻는 사

료비 절감효과는 특히 직접구매형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모돈 

두수를 약 2.5배 증두(増頭)했지만, 사료비용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거나, 중량기준으로 

비교해볼 때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거나, 사료비용이 약 40% 감소하는 등의 사례

가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사료회사를 통한 구매형에서도 볼 수 있다. 실제 농장 전체사

료비용이 약 10% 감소했거나 매달 사료비용이 약 15만 엔 이상 감소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총 사료에 대한 에코피드 활용 비율은 각 경영체의 원료조달 방법, 수유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직접구매형 경영체의 경우가 에코피드 이용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경우는 총 먹이양의 약 90%를 에코피드

로 먹이고 있다. 그러나 같은 직접구매형 내에도 이용률에 있어 10%정도 차이를 보이

며 평균적으로 약 25~40%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용비율에 차이가 있는 것은 비용과 수익문제도 있지만, 일반 육류시장 출

하에 적합한 육질을 유지하려면 철저한 배합설계와 같은 시행착오(즉, 시간 비용)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피드를 활용한다는 것은 해외 곡물시장 

가격에 큰 영향을 받는 배합사료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개념으

로 위험 분산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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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육질 향상

  아직까지 에코피드로 인한 육질 향상효과를 단언할 수 없지만, 다양한 실험결과를 

통해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야마구치 현의 농림수산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에

코피드는 시판 배합사료보다 고단백, 고지방으로 TDN14)이 높기 때문에 시판 배합사

료의 일부를 에코피드로 대체함으로써, 사료의 에너지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시판 배합사료의 10%및 30%를 에코피드로 대체하면, 돼지의 발육

은 빨라지고 사료 요구율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시판 배합사료 50%를 에코

피드로 대체하면, 돼지의 발육은 늦어졌지만 사료 요구율 또한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

다. 시판 배합사료의 30% 및 50%를 에코피드로 대체하면, 체지방 중 불포화지방산15) 

비율이 높아지고 지방 융해점16)이 떨어졌다.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에코피드를 육돈 

돼지용 사료로 이용하면 사료 요구율이 낮아지고 에코피드의 대체율이 높아질수록 사

료 값이 감소한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율 30%및 50%에서 돼지의 지방 융해

점이 낮아지고 50%를 대체했을 때에는 발육도가 늦어진 점에서 돼지의 발육, 육질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에코피드 대체율 30%정도를 상한으로 이용하는 것

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활용 찌꺼기의 활용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고단백질, 고지방 식품찌꺼기를 사료화하

는 에코피드가 돼지의 전 사육 기간에 활용가능한지 검토한 실험이 있다. 

  먼저, 돼지의 체중에 따라 성장 기간을 전기(체중 30~70kg)−후기(체중 71~110kg)로 

나누고, 에코피드의 배합비율에 따라 10%구, 20%구, 30%구, 그리고 0%의 대조구를 설

정하여 실험을 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배합비율이 높아질수록 근육 내 지방함

량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대조구와 비교했을 때에는 유의한 차이(p값이 0.5 미

만)가 나타났다.

  이 외에도 현재 일본에서는 에코피드의 육질향상 효과를 실험하기 위해 다양한 기

관의 연구진들이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주로 활용하고 있는 재료는 면, 초콜릿, 빵 

등의 규격 외 품, 잉여 식품으로, 에코피드에 포함되는 리신17)이나 단백질의 함유량을 

14) 총 가소화 영양분 [total digestible nutrients]. 가축의 생산 및 사육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급해야 하지만 사료의 에너지 함량

은 사료의 영양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총 가소화 영양분(TDN)은 사료가 가축 등의 대사 작용에 의해 이용되는 에너지를 가

리키는 단위로서 쓰이고 있음.

15) 한 분자 속에 탄소-탄소의 불포화결합과 카복시기를 가지는 사슬 모양 화합물로 동식물속에 널리 분포함. 포화지방산에 비해 

화학적으로 불안정하고, 산화되기 쉬우며, 융점이 낮음.

16) 지방이 융해되는 온도를 의미하며, 지방 융해점이 높을수록 잘 상하지 않음.

17) 염기성 α-아미노산의 하나로 동물성 단백질에 많이 존재하고 식물성 단백질에는 그 함유량이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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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여 설계 후 배합해 먹이고 있다. 그 중 눈에 띄는 결과를 나타낸 것은 초콜릿이

나 설탕을 배합한 사료로 칼로리를 높인 사료이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배합사료는 옥수수, 보리, 벼 등을 이용해 칼로리가 낮은 반

면, 에코피드의 높아진 지방 함유량이 근육 내 지방비율을 높이고 부드럽고 촉촉한 맛

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도쿄 농업대학 등 기관에서는 초코 빵, 치즈 유청, 

해초 등을 먹인 돼지고기의 육질 분석을 통해 에코피드의 육질 향상 효과를 지속적으

로 실험 연구하고 있다.  

그림 12  시판 배합사료를 먹인 돼지고기 로스18)(좌)와 에코피드를 먹여 ‘시모후리19)’가 된 돼지고기 로스 (우) 

  주 : 일본 미야자키 현에서 에코피드로 인한 육질 향상 효과 실험의 결과 사진임.

자료: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2006).

3.3.3. 식품 재생순환으로 상품 부가가치의 향상

  식품자원의 사료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식품산업, 사료회사 및 축산업 등의 각 단

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일정한 품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 · 공급하는 체제를 구축

하는 동시에 자원순환형 축산업에 관하여 소비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에코피드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에코피드 사료의 제조업자로 인정받게 되면 사료의 포장 표면에 인증마크를 표시하

고, 에코피드를 먹인 돼지고기는 포장비닐에 인증마크를 표시하여 친환경 제품으로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소비자들은 인증제도를 통해 안심하고 구매하며, 안정적으

로 이용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여 에코피드의 인지도 

향상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8) 소·돼지 따위의 어깨에서 허리까지의 상치 고기.

19) 지방(脂肪)이 희끗희끗[드문드문] 박혀 있는 좋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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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에코피드를 통한 식품재생 순환도

에코피드 
사료로 이용

비육,
1차 가공품

식품찌꺼기
및 규격 외 품

양돈농가

차별화,
고부가가치화 식품가공업체,

음식점

돼지고기 출하

식
육
관
리
장

자료: 일본 아이치(愛知)현 에코피드 정보.

4. 정책적 시사점

4.1 주요 이슈

  에코피드를 활용함에 있어 양돈경영자의 입장에서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고, 시설 

정비뿐만 아니라 경영형태, 비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액상화 급이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수천만 엔 단위의 자금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런 초

기자금과 비용을 감축시키기 위한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여러 가지 중 배합사료 

업체 등에 의뢰해 배합사료에 에코피드를 혼합시켜 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

법이다. 그러나 과자 부스러기와 빵가루처럼 가공 없이 에코피드로 사용할 수 있는 남

은 음식물은 이미 다른 산업 및 사료제조에 활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폭 넓은 분

야에서의 입수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의 중앙축산회는 에

코피드 제조자와 해당 정책내용을 정리하여 공개하고 있다.20)

  금전적인 비용과 더불어 고민해보아야 할 것은 시간 비용이다. 에코피드를 도입하

는 과정에서 성분분석과 사료설계를 실시하는 것으로, 일반 돼지고기와 동등 이상의 

20) 일본 중앙축산회 홈페이지(jlia.lin.g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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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질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다소의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을 고려해야 한다. 배

합비율에 따라 다르지만, 사료설계가 궤도에 오르면 사료비용 절감은 충분히 예상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일본에서는 현(県) 정부나 단체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지

고 있다.21) 

  에코피드 도입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는 데에는 정부지원 이외에도 현재 식

품 재생법에 따른 식품순환자원의 재생활용을 추진함에 있어 기업차원의 지원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다. 식품 찌꺼기 배출업체 등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도 주목 받고 있어 식품 찌꺼기 재활용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도 많

아 그들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

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에코피드 도입에도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점은 있다. 우선, 광우병과 같은 질병

의 위험을 일으키는 동물성 지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식품 찌꺼기를 사용할 수

도 있다. 이에 사양표준에 입각한 사료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원료로 쓰이는 식품 찌꺼

기 성분이 분명해야 한다. 그러나 식품 찌꺼기는 품질과 배출량이 시기마다 다르고, 

일정한 품질의 친환경사료를 제조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식품 찌꺼기의 배출 사업자, 식품 찌꺼기 회수업자, 에

코피드의 제조사업자, 양돈사업자의 이익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다. 예를 들어, 육질 향상이나 가축의 건강상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발효된 사료

의 경우, 양돈시설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돈업자의 협력이 꼭 필요하

다. 그러나 환경친화의 유용성이 양돈 사업자에게 충분히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사업 

협력을 얻기 어려운 점도 있다. 실제 에코피드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들을 대상

으로 2014년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용자가 에코피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① 안전성, ② 품질, ③ 안정적 공급, ④ 육질 등에 대한 불안이 주된 원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정부 및 관련자는 에코피드의 유용성을 적극적으로 홍보

하고 에코피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환경친화적 사료의 

이용률 향상으로 이어져 최종적으로는 사료 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

을 것이다. 

21) 일본 농업연구소기구 홈페이지(https://www.naro.affrc.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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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양돈산업과 정책 *

신  호  정  
(KDI국제정책대학원)

1. 머리말 22) 

  약 200년 전 유럽의 선단이 호주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기 전까지의 돼지가축에 대한 

기록은 전무하다. 그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호주는 연평균 돼지 500만 마리를 생산하며 

식탁에서 돼지고기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먹거리로 자리 잡았다. 호주의 돼지고기

산업의 생산량과 국내소비량은 비슷한 수준으로, 수출형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동

안 큰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그러나 점차 확대되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과 소비자들의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인식변화로 해외 국가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

작하였다. 

  지난 5-10년간 양돈산업의 사업자들은 효율성 낮을 경우 산업에서 배제되거나  나

머지 소규모 사업자들은 규모가 큰 소매업자나 수출업자와의 장기간 계약을 하면서 

늘어가는 돼지고기 수요에 맞춰 공급해왔다. 현재 호주에는 종자 암퇘지 축군의 98%

가 100마리 이상으로 이루어져있을 만큼 활발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호주 총 양돈생산의 약 34%가 베이컨, 햄 등과 같은 육가공식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정육(fresh meat)으로 판매되고 있다(USDA 2013).

 * (hojung.shin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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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는 지리적으로 다른 대륙과 격리된 대륙이기 때문에 질병으로부터의 침입이 적

은 나라이다. 특히 양돈산업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꼽히

는 돼지생식기호흡장애증후군(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PRRS)1)이 발

병하지 않는 국가이기도 하다. 현재 호주정부는 돼지식별시스템, 산업품질보증시스템 

등의 정책을 통하여 가축복지와 식품안전을 최우선시 하며, 긴급 발생되는 가축질병

이나 식품안전의 위험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호주 돼지고기의 생산과정과 양돈시스템에 대해 소개한다. 그리고 

현재 호주 양돈산업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의 교역 동향, 돼지고기 가공

산업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현재 호주정부가 양돈산업과 관련하여 

실행하고 있는 정책과 여러 프로젝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10월 세계보건기구(WHO)가 햄, 소시지 등의 가공육과 적색육 소비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의 육류 및 가공육 생산산업과 식품안전과 관

련된 이슈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호주 또한 육류, 가공육 식품수출입 관련 산업과 밀

접한 관계를 가진 나라 중에 하나이다. 본고에서는 호주 양돈산업의 소개뿐만 아니라 

식품안정성을 위한 정책을 소개하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그리고 현재 호주의 돼지

고기 생산과정 소개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

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2. 호주 양돈산업 소개

2.1. 돼지고기 생산과정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서는 크게 5개의 단계를 거친다. <그림 1>과 같이 교배(breeding), 

임신(gestating), 분만(farrowing), 이유(weaning),출하하기 전까지 마지막 사육단계 (growing/ 

finishing)이다. 대부분의 가축들은 모든 생산과정에서의 식이, 환경, 건강상태를 조정할 

수 있는 집중적인 양돈장(intensive piggeries)에서 사육된다. 개인 양돈시설일 경우 생활

방식에 따라 1~2단계의 과정이 추가된다. 

  양돈장 종류로는 돼지를 종부하여 임신에서부터 비육을 마치고 출하할 때까지의 비

육과정을 거치는 형식(Farrow to Finish)의 양돈장, 이유돈2) 양돈장(Weaner piggeries), 육

 1)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은 임신한 모돈에게 유산, 사산, 조산 등의 번식장애와 모든 일령의 돼지에서 호흡기 장애가 나타나

는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질병, 돼지 소모성 질환(농식품백과사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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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돈 양돈장(grow-out piggeries) 등이 있다. 이외에도 둘 이상의 여러 시설이 복합된 양

돈장이 있다.  

  종자 암퇘지들은 출산하기 며칠전 사육실에서 분만장으로 가게 되는데 새끼돼지가 

이유를 하고난 후에 다시 사육실로 옮겨지게 된다. 그리고 새끼돼지는 성장하면서 비

육을 위한 또 다른 사육시설로 이동한다(AUSVETPLAN 2011). 

그림 1  돼지 생산과정3)

교배
(breeding)

분만
(Farrowing)

이유
(Weaning) 출하 전 마지막 사육

(Growing/Finishing)

임신
(Gestation)

종축/인공수정
(Breeding 

stock/artificial 
insemination)

종축 도축
(Cull breeding 

stock)

비육장으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영양 공급시설
(Nursey unit)

판매
(Sale)

출하를 앞둔 
비육돈 시설

(Growing/Finishing)

     자료: APL(2010).

2.2. 양돈장 생산시스템 

  대부분의 소규모 양돈장에서는 매주 단위로 암퇘지들이 교미, 분만을 할 수 있는 연

속적인 분만시스템을 운영한다. 또한 암퇘지들을 그룹으로 관리하여 간격을 두고 분만

할 수 있는 일괄분만시스템(batch-farrowing system) 운영을 통해 올인올아웃(all-in-all-out)

생산4)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양돈장의 위치는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특히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다. 대부분의 양돈장은 곡물 공급원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거나 곡물구입이 가까

운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 

   생산업체들의 규모는 소규모의 비상업적인 농장에서부터 복합적인 시설이 연결되

어 운영되는 대규모의 생산업체들까지 다양하다. 돈사는 일반적으로 실내돈사5)나 짚

 2) 젖을 뗀 어린돼지(농업용어사전 참조). 

 3) 종축: 자축(仔畜)의 생산을 위해 사육되는 번식용 가축(농촌진흥청 농업용어사전 참고).

 4) 가축을 한꺼번에 입식하고 한꺼번에 출하함으로써 질병의 사이클을 차단하는 사양관리시스템(농촌진흥청, 농업용어사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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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까는 형식의 돈사로 이루어져 있다. 야외돈사는 울타리가 없는 방목장에 작은 막사

를 갖다 놓는 형태이다. 돈사에서 사육되는 돼지는 대게 호주 양돈산업의 틈새시장

(niche market) 진출을 위한 공급원으로 사용된다. 많은 돼지고기 사업은 공급망(supply 

chain)을 통한 업체들 간 협동이나 동맹형성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통합된 생산업체

들을 통해 슈퍼마켓, 정육점, 음식점에 돼지고기를 공급한다(AUSVETPLAN 2011). 

일반적인 사육장

  전형적인 사육방식으로 철제와 목제로 된 우리 철장으로 되어 있으며 대게 작은 나

무 조각들로 된 바닥으로 이루어져있다. 또한 바닥 아래에는 돼지 사육과정에서 발생

한 폐수관리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그림 2  일반적인 돼지사육장 

자료: APL(2014). 

바닥에 짚을 까는 방식의 전형적인 사육장(Deep Litter)

  고리모양의 철제 프레임을 가진 사육장으로 짚과 쌀겨를 깔아 놓은 전형적인 돼지 

사육장이다.

 5) 보통 15-30마리의 돼지가 동시에 비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축산물품질평가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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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바닥에 짚을 까는 방식의 돼지사육장

자료: APL(2014). 

야외 사육장 (Outdoor piggeries)

  가축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야외에서 보내는 방목장이다. 우리 없이 방목되지만 방

주(akr)나 기본적인 막사(basic huts)가 갖추어져 있는 가축사육시스템이다.

그림 4  야외 돼지사육장

자료: APL(2014). 

2.3. 돈사 종류

(1) 분만에서 출하 전까지의 돈사(Farrow-to finish piggeries)

  돼지를 교배하여 분만, 이유 출하 전까지의 과정이 모두 진행되는 전통방식의 

돈사6)로 약 18~26주의 기간이 소요된다. 만약 농장이 교배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가축이 축군(herd)에 들어오기 전에 약 4~6주 간 격리된다. 

 6) 돼지우리라고 흔히 부르는 돼지를 가두어 기르는 곳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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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축 돈사 (Breeder Piggeries)

  새끼 암퇘지, 암퇘지, (거세안한)수퇘지, 식용 새끼돼지(suckling pig)들을 한 장소에서 

사육할 수 있는 돈사이다. 가축의 교배, 임신, 분만, 이유까지의 경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 분만이후 3~4주의 시간이 지나면 새끼돼지들은 비육하여 출하되게 전까지

(grower-finisher)사육되는 돈사로 보내지게 된다.

(3) 이유 돈사(Weaner Piggeries)

  이유 돈사에는 갓 젖을 뗀 생후 3~4주부터 8~10주의 새끼돼지(weaner)를 수용한다. 

돼지집단은 각 주마다 올인올아웃 방이나 헛간에 보내지게 된다. 호주 내에서 가장 큰 

농장에서는 돼지들이 이유 장소에서 비슷한 수준의 건강상태에 따라 2~3개의 다른 

돈사로 이동된다. 

(4) 비육하여 출하 전까지 돈사(Grower-finisher Piggeries) 

  주로 비육을 준비하는 생후 10-16주의 돼지와 생후16주부터 22-26주의  돼지가 출하

되기 전까지 사육되는 곳이다. 특히 비육하기 위한 돼지는 약 26-65kg정도의 무게이며 

출하하기 전 시기에는 65~95kg 정도의 무게가 나간다. 이 과정에서 각 비육단계에 적

합한 최적의 영양공급으로 환경적인 통제가 이루어진다. 

(5) 복합 돈사 (Multisite Piggeries) 

  2개 이상의 사육농장이 합쳐져 생후 2~3주 이유부터 비육, 출하 전까지의 장소가 같

이 있는 곳이다. 예를 들어 2~3 단계의 비육단계의 경우 교배장소부터 5~7주간의 이유

단계 이후 비육(10-17주), 출하 전(17-24주) 단계까지 운송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복합 돈

사인 경우에 주 농장부지 경계선이 10-150km정도이다. 또한 돈사 내에 5~15개의 분리

된 사육개체(piggery unit)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가축운송에는 사육장 소유의 운송차량을 

이용하거나 계약된 운송업체를 통해 이루어진다(Primary Industries Ministerial Council 2011). 

3. 호주 양돈산업 동향

3.1. 생산현황

3.1.1. 생산지역과 생산자 

  가장 큰 양돈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남동부 퀸즐랜드(south-eastern Queensland)

와 달링 다운즈(Darling Downs), 북부 뉴사우스웨일즈(NSW), 북부, 서부 빅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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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호주 주별 총 돼지가축 분포도

55,000마리 이상

5,000~55,000마리

100~5,000마리

1~100마리

0마리

자료: APL (2012).

(norhtern and western Victoria), 남동부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outh-eastern SA), 남서부 

서호주(south-western WA)이다. 전통적인 호주 양돈장은 곡물 생산지역에 분포하거나 

낙농지역에 위치하여 있지만 최근에는 도축장과 가까운 곡물 생산지역에 위치해 있

다<그림 5 참조>.

  현재 2만 명 이상의 인력이 호주 양돈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량에 약 28

억 달러7)를 기여하고 있다. 호주 양돈산업은 전체 농장생산의 2.13%에 기여하고 있으며 

호주 내의 생산 농가는 약 1,386개이다. 이 중 400개의 생산농가가 호주 전체 돼지고기 

생산의 90%를 생산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10%를 차지하고 있다(APL 2013). 특히 뉴사우

스웨일즈, 퀸즐랜드, 빅토리아 지역은 종자 암퇘지 축군 규모가 50마리 이하인 생산자가 

호주 전체생산자의 약 63%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1 참조>. 

  특히 작은 규모의 생산자들은 호주 양돈산업의 틈새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아시아 국가들로 수출하기 위한 틈새시장이 주를 이루고 있었지만 현

 7) 호주달러 AUS Dollar.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126 | 2015. 12.

재 호주 내 시장에서는 유기농 돼지, 개방사육 돼지, 이유기구 돼지 구이 시장, 온라인 

마케팅 등을 활용한 틈새시장 진출이 활발하다. 

표 1  호주 전체 축군규모, 전체 가축 수와 생산자 수(2012-2013) 
단위: 마리, 곳

지역 구분
종자 암퇘지 축군 규모

0 1~49 50~99 100~499 500~999 1000+

뉴사우스웨일즈 
(NSW)

암퇘지 수 4,090 846 10,999 2,454 38,219

총 돼지 수 79,483 19,739 3,271 104,896 23,445 279,459

생산자 수 114 389 15 66 3 8

빅토리아 (VIC)

암퇘지 수 1,977 694 12,182 4,763 38,283

총 돼지 수 190,671 13,465 3,885 88,821 36,893 184,502

생산자 수 134 180 10 49 8 15

퀸즐랜드(Qld) 

암퇘지 수 1,743 2,609 9,850 2,759 37,413

총 돼지 수 86,041 11,930 19,485 80,248 28,476 329,535

생산자 수 152 235 43 49 4 11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SA)

암퇘지 수 870 2,082 9,810 5,275 21,177

총 돼지 수 34,455 7,014 14,804 95,987 44,923 119,053

생산자 수 48 71 28 39 9 8

서호주(WA)

암퇘지 수 446 347 5,841 3,004 17,336

총 돼지 수 61,085 2,427 3,028 33,259 20,801 104,564

생산자 수 24 34 5 31 4 7

태즈매니아(Tas) 

암퇘지 수 394 279 839

총 돼지 수 856 2,102 1,201 8,065

생산자 수 49 50 5 4

노던테리토리 
(NT)

암퇘지 수 11

총 돼지 수 9 43

생산자 수 3 6

호주전체

암퇘지 수 9,530 6,858 49,520 18,254 152,428

총 돼지 수 452,599 56,720 45,674 411,277 154,538 1,017,114

생산자 수 523 966 106 238 28 49

자료: APL(2013)인용.

3.1.2. 가축 수와 축군규모 

  주로 돼지고기 생산은 대체로 안정적인 편이지만 수출입 경쟁, 가뭄, 높은 곡물 가격, 

가공시설 부족 등의 외부적인 영향을 받기도 한다. 특히 2007-2008년에서 2008-2009년

도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지면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다. 이 시기 전까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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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육가축 수의 총 공급 및 보급량 통계 
 단위: 1,000두, %

가축 수 (Animal 
Numbers, Swine) 

2014 2015 2016

2014년 1월 시장 시작 2015년 1월 시작 2016년 1월 시작

총 가축 기초재고 2,098 2,308 2,300

암퇘지 기초재고 266 255 255

생산 (Pig Crop) 4,985 4,850 4,850

총 수입 0 0 0

총 공급 7,083 7,158 7,150

총 수출 0 0 0

암퇘지 도축 두수 0 0 0

기타 도축 두수 4,775 4,858 4,850

총 도축 두수 4,775 4,858 4,850

Loss 0 0 0

기말 재고량 2,308 2,300 2,300

총 보급량 7,083 7,158 7,150

자료: USDA (2015).

표 3  돼지고기 총 공급 및 보급량 통계 

단위: 1000두, 100mt CWE8), %, 명(people), kg

돼지고기 
2014 2015 2016

2014년 1월 시장 시작 2015년 1월 시작 2016년 1월 시작

도살 수 4,775 4,858 4,850

기초재고량 20 25 25

생산 362 370 370

총수입량 191 230 250

총 공급 573 625 645

총 수출량 37 38 40

1가구 소비량 511 562 580

이외 용도, losses 0 0 0

총 가구 소비량 511 562 580

기말 재고량 25 25 25

총 보급량 573 625 645

자료: USDA(2015).

자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32만 5,000마리의 암퇘지가 생산되었지만 

2007-2008년부터 2008-2009년도 이후부터는 전국 축군규모의 30%에 해당하는 약 10만 

마리가 감소되어 2013년 기준 축군규모는 약 23만 7,000마리이다(APL 2013).

 8) mt CWE: metric tones Carcass-Weight Equivalent 지육중량의 톤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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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2014년 기준 돼지고기 생산량은 약 36만 톤이며 2014-2015년은 전년대비 1%증

가한 36만 4,000톤으로 예상된다. 

  종자 암퇘지의 축군규모는 약 23만 7,000마리(암퇘지)이며, 연평균 490만 마리의 돼

지고기를 생산하고 있다(APL 2013). 

  2016년 총 돼지도축 수는 490만 마리로 예상되며 돼지고기 생산률은 37만9) MT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호주 돼지축군에 포함되어 있는 종자 암퇘지(breeding 

sow) 수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6  연도별 종자암퇘지 가축 수 변화(1960-2011)
                                                                                               단위: 1,000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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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APL(2013). 

3.1.3. 생산비용 

   양돈산업의 생산비용을 살펴보면 곡물 사료비용, 노동비용, 에너지비용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 중 곡물 사료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5%에서 60%로 주로 밀, 보

리 수수 등이 이용된다. 곡물 사료의 가격은 세계 수요나 공급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가뭄과 같은 환경적인 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가뭄이 발생할 경우 총 생산

비용의 60%를 차지하던 곡물비용이 70%까지 오르기도 한다. 노동비용은 농장 규모와 

양돈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큰 농장일수록 높은 노동비용이 들지만 가족 

농의 경우 생산자들의 노동 기여에 비해 과소평가되어 보고되는 경향이 있다. 에너지 

비용의 경우, 분만이나 새끼 돼지들을 위한 돈사, 사료배합, 가축 운송비용, 폐수 펌프 

 9) Metric ton=1,0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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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사용된다. 

   2014-2015년 안정된 강우량의 영향으로 곡물가격 변화는 비교적 안정적이며 이에 

따른 돼지고기 생산투입비용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양돈생산업자들의 투

입원가 마진을 나타내는 돼지 곡물사료 가격비율(pig-to-feed price ratio)10)을 살펴보면 

곡물사료 가격에 따른 양돈생산업자들의 수익성을 알 수 있다. 2013-2014년 돼지 보리

사료 가격비율은 10% 증가하였고 밀 사료 가격비율은 6% 증가하였다. 2014-2015년 역

시 곡물 사료 가격비율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ABARES 2014)<그림 7 참조>.

그림 7  돼지곡물사료 가격 비율(Pig-to-feed price ratio)

단위 : 비율(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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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1월           7월           3월           11월           7월
   2006          2007         2009          2011          2012          2014

자료: ABARES(2014). 

3.2. 소비현황

  호주의 1인당 연평균 육류 소비량은 약 110kg로 미국(125kg)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

째로 크다.11) 그 중 돼지고기 소비량은 연평균 약 24.8kg이며  9.8kg은 정육으로, 15kg

은 베이컨, 햄 등의 육가공식품의 형태로 소비한다. 

  정육은 호주산 돼지고기를 사용하지만 가공 식품의 경우 덴마크, 캐나다, 미국 등에

서 수입한 뼈 없는 냉동 돼지고기를 사용하여 가공하고 있다. 수입 냉동 돼지고기의 

약 70%이상이 햄이나 베이컨 등으로 가공되고 있는데, 이렇게 가공된 식품들은 호주 

돼지고기 소비의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반면, 내장류는 호주 

10) 1kg 돼지고기를 판매 했을 때 구매할 수 있는 사료 kg 수를 뜻함. 

11)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AO) 2014 통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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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로 내장류 수요가 많은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되고 있

으며 호주 내에서는 대부분 정육 형태로 소비되고 있다(USDA 2015).12)

  호주 국내의 1인당 돼지고기 섭취량을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약 25% 증가하여 

2012-2013년의 연평균 돼지고기 소비량은 26.7kg이다. 2002-2003년 국내 돼지고기 소

비량은 23%에서 2012-2013년 49%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입량이 감소하면서 돼지고

기 소매가격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호주 당국은 2019-2020년까지 돼지고기 소비량은 

약 26.5kg으로 예상하고 있다(USDA 2015). 

  소비량과 수입량을 살펴봄으로써 자급률을 알 수 있다. 국가별 돼지고기 자급현황

을 보면 한국(71.6%), 일본(52.6%)과 비교했을 때 호주의 돼지고기 자급률은 91.2%로 

높은 편이다. 

표 4  국가별 돼지고기 자급률 현황(2013년)

단위 : %, 천 톤

구 분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EU-27 러시아 중국 일본

자 급 률 71.6 95.7 76.9 91.2 97.1 73.4 98.1 52.6

소비량 1,628 8,668 810 510 20,173 3,267 56,096 2,549

수입량 388 399 221 183 15 868 770 1,223

  주: 자급률 환산방법: 자급량(소비량-수입량)/소비량 × 100.
자료: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참조, USDA/FAS PSD Online 웹사이트 인용.

3.3. 교역현황

3.3.1. 돼지고기 수입 

  호주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햄과 베이컨 등과 같은 가공식품의 70%는 수입산 돼지

고기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호주 수입시장은 정육, 냉장육, 뼈 있는 돼지고기 생물보

안(biosecurity)의 이유로 개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호주 내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만

이 정육으로 판매된다. 

  호주로 수입해 들어오는 돼지고기는 격리 상태, 조리시간, 동물 질병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온도조건 등의 엄격한 가공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13) 현재는 선정된 일부 국

가로부터 돼지 발골육(deboned meat)14)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반드시 판매 전에 열 

12) 국내 1인당 연간 육가공 소비량은 약 4.4kg, 일본 약6.1kg, 독일 약 30.7kg, 마국40~50kg임(육가공협회 2015). 

13) APL(2010) 참조. 

14) 뼈를 발라낸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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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처리된 상품으로 호주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다(ABARES 2014). 

  2013-2014년 호주 돼지고기 수입량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약 11% 감소한 약 13만

6,000톤이다. 이는 2013-2014년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덴마크, 네덜란드, 캐나다, 미

국 등 해외통화에 비해 호주달러가 평가절하되어 호주 내의 수입품 가격이 높아지

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특히 2014년 초 북아메리카에서 돼지유행성설사병바이

러스(PEDV)가 발병하면서15) 미국 내의 새끼돼지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호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공급이 감소하여 가격인상에 영향을 받기도 했

다(ABARES 2014). 

  2014-2015년에는 14만 9,000톤으로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2020년

에는 수입량이 점차 증가하여 16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의 돼지고기 주요 수입국가는 캐나다, 덴마크, 미국이다. 2008-2009년 수입국가 

비율을 보면 이 세 국가는 각각 33%를 차지하며, 나머지 1%는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

되었다. 2010년 기준 캐나다, 덴마크, 미국으로부터 수입량은 약 14만 톤16)이며, 

2013-2014년 또한 캐나다와 미국은 돼지고기 전체 수입량의 60%를 차지하였다. 

그림 8  호주 돼지고기 수입과 수출량 추이 

                                                                                               단위: 킬로톤(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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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2013).

15) 지난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미국 돼지가격은 60%정도 인상이 되었지만, PEDV로 인한 돼지 개체 감소는 줄어들 것으로 예

상됨(ABARES 2014).

16) 2009년 6월부터 2010년6월까지 수입량(AP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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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호주 돼지고기 주요 수입국가

                                                                                                 단위: 킬로톤(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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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f는 ABARES 예측치임.

 자료: ABARES(2015). 

3.3.2. 돼지고기 수출

  호주 돼지고기 수출산업은 호주 내 돼지고기 생산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다. 돼지고기 수출량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전 세계 돼지고기 생

산량의 0.4%, 수출량의 1%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산업이다(APL 2013). 하지만 호

주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잠재성이 큰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

로 틈새시장을 개척하였다. 특히 일본시장에서는 등심과 안심 부위를 위주로 일본 내

의 국외 거주자나 관광객들을 위해 좋은 품질의 음식서비스를 제공하는 틈새시장을 

활용했다. 그 효과로 2005년 일본으로 수출하는 양은 호주 돼지고기 전체 수출량의 

18.4%를 차지하였다. 또한 중국의 중상위계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고품질, 고가격의 차

별화된 호주산 돼지고기의 홍보전략이 성공하고 시장에 자리매김하면서 중국시장이 

호주 돼지고기 수출 틈새시장의 주요한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처럼 호주의 돼지고기 산업은 아시아 국가를 중점적으로 현재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일본으로 주로 수출하고 있다. 이중 최대 수출국은 싱가포르이다. 1990년대 말,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로 인해 대량으로 돼지 개체수가 줄

어들면서 싱가포르 돼지고기의 주요 공급원이었던 말레이시아의 공급에 문제가 발생

했다. 이후 돼지고기 공급원이 호주로 대체되면서 호주 돼지고기 수출량은 빠르게 증

가하였다. 그 이후 호주는 싱가포르의 냉장 돼지고기의 주요 공급원으로 자리잡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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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싱가포르는 호주 돼지고기 수출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APL 2010). 

  호주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2003년 중반부터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7-2008년 

산업수익에 위기를 맞으면서 국내의 돼지고기 부족사태에 이르렀고, 2008년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감소하게 되었다<그림 9 참조>.

  2014년 기준 호주돼지고기 총 수출액은 전년대비 4% 증가된 8,500만 달러이다. 호

주달러의 평가절하로 인해 북반구(North Hemisphere)산 돼지고기가 더 저렴한 값으로 

가격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수출은 약 9,000톤으로 변동이 없었으나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홍콩으

로의 수출은 5%~8% 증가하면서 총 수출액이 증가하였다. 2015년 돼지고기 수출은 약 

4만 MT로 예상된다(ABARES 2014). 

  특히 호주 소규모 양돈수출업자들은 주로 돼지고기의 무병(disease-free)생산이라는 장

점을 통해 일본시장 진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 일본-호주 경제동반자협정(Japan- 

Australi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체결되면서 호주 배타적인(Australia-only) 쿼터

를 통해 현재의 돼지고기 무역거래량의 10배 이상 양에 대한 특혜적 접근권을 얻을 

것이다. 특히 일본에 대한 호주의 돼지고기 수출은 FTA조항들과 엔화 대비 호주 달러

의 약세 등의 이유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USDA 2015).

그림 10  호주의 돼지고기 주요 수출국가

단위: 킬로톤(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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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기타

홍콩

파푸아뉴기니

뉴질랜드

다른 아세안국가들

싱가포르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06        -08          -10        -12          -14         -16f

  주: f는 ABARES 예측치임.

자료: ABARES(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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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우리나라와의 교역 

  우리나라는 호주돼지고기 수출에 있어서 2013년 기준, 7번째로 큰 교역상대국이다. 

호주 또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돼지고기 수출국이다. 한국육류유통 수출협회(KMTA)

통계에 따르면 호주로부터 수입한 돼지고기는 2012년 12만 3,964톤과 2013년 14만 

2,797톤에 이어 2014년에는 총 15만 882톤(냉장 3만4,438톤, 냉동 11만 6,444톤)으로 증

가하였다.

  우리나라의 호주 돼지고기 수입은 전체 수입량의 5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

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 뉴질랜드 순이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특히 수입산 육류의 

식품안정성에 대해 가장 많은 우려를 하고 있지만 꾸준히 호주산 또는 미국산의 수입 

돼지고기를 섭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우리나라의 국가별 돼지고기 수입량 

단위: 톤, %

　 호주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기타 총합 

합계 150,882 104,953 20,964 2,739 118 856  280,512 

냉동 116,444 93,546 20,834 2,441  118 856  234,239 

냉장 34,438 11,407 130 298 0 0 46,273 

전체비율 53.8 37.4 7.5 1.0 0.0 0.3 100

  주: 2014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자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2014).

  앞으로의 우리나라와 호주의 교역량은 현재 호주와의 양자무역협정(bilateral trade 

agreement)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12월 체결된 한-호주 FTA에 따

르면 5~15년 동안 단계적으로 양돈 관세가 폐지될 것이다. 이에 호주는 한-미 FTA로 

인해 이익을 봤던 미국 양돈산업과 팽팽한 경쟁구도를 갖출 것이며, 무역협정을 통해 

우리나라 시장에 더욱 더 용이한 접근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  한-호주 FTA 돼지고기 협상 결과

주요품목 양허유형

냉동 삼겹살 (25%) 양허제외

냉동 삼겹살, 냉장 기타(22.5%) 10년

돼지족(18%), 밀폐 가공품 (30%) 7년/5년

냉동기타 (25%) 5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인용(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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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돼지고기 가공산업

  육가공산업은 인도적 도축이 포함된 것으로 소비를 위한 위생적으로 가축(소, 돼지, 

양, 말, 양, 사슴)이 가공되는 과정을 일컫는다(AUSVETPLAN 2011). 식용 가축들이 가

공 공장에 도착하기 전에 냉각장치(holding chiller)을 통해 도축, 내장제거(eviscerate)가 

된다. 도축되는 과정에서 특정한 부위로 잘려지거나, 전체 지육, 또는 가공된 제품들로 

만들어져 냉장, 냉동, 염지식품 등으로 생산된다(Animal Health Australia 2011).

  APL 연구에 따르면 몇몇 규모가 큰 호주 돼지생산 회사들은 사료생산, 돼지생산, 연

구, 가공까지의 수평적인 통합이 이루어진 경영을 하고 있지만,  많은 생산업체는 규

모가 작거나 가족농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현재 호주 돼지고기 가공산업은 약 45개의 도살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의 인

가를 받은 7개 도살장에서 호주 전체의 83%의 돼지고기를 가공되어지고 있으며 대부

분의 식품들은 호주 내에서 소비된다. 특히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지역에서는 호주 

전체의 25%에 해당되는 육류가 가공된다. 연평균 120만 마리의 돼지고기가 가공되고 

있으며 가공산업의 가치는 약 3억 6,600만 달러이다(APL 2011). 

4. 양돈산업 정책 및 프로젝트 

4.1. 돼지식별시스템(Pork identification)

  국가가축식별시스템(National Livestock Identification System, NLIS)과 호주 연방법에 따

라 호주 내에서 판매되거나 도축되는 모든 돼지는 돼지식별시스템으로 관리를 한다. 

동 시스템은 돼지고기의 원산지로부터 발생되는 병이나 식품안전 사고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모든 돼지는 특정한 무게와 나이가 지났을 

때 원산지 소유자 식별코드와 연결된 축산 브랜드를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가축이 다른 돈사나 사육장으로 이동을 할 때에는 가축의 원산지에 대한 농장등록

제도(Property Identification Code, PIC)에서부터 이동에 대한 추적을 위해 승인된 이동 문

서를 동반해야한다. 돼지출하를 위한 국가가축출하자증명서(Pig Pass National Vendor 

Declaration, PPNVD)가 권장되며 승인된 이동문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허용되지만 화물 

운송장(way bills)의 경우 부분적으로 일부 주에서만 허용이 된다.

  국가에서 공인된 문서인 PPNVD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긴급 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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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발병과 긴급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가축추적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생산자들이 

시장에 공급할 때 품질보증 상태와 가축의 화학 잔여물 상태 등의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는 지역을 식별할 수 있다. PPNVD를 얻기 위해서 생산자는 돼지출하를 위한 데이

터베이스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농장등록제도에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소유자 

주소, 이름, 가축 사육책임자의 정보 등이 필요하다. 

4.2. 포크세이프 시스템(PorkSAFE)

  포크세이프 시스템은 미국의 사고통제시스템(Incident Control System)을 바탕으로 계

획된 것이다. 동 시스템에 따르면 사고(incidents)는 “공중 보건과 대중인식, 국내시장, 

국제 무역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포크세이프 

시스템은 호주 양돈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잠정적인 사고나 실질적으로 농장이나 

생산라인에서의 발생가능한 사고와 이에 따른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인적자원, 자산, 

운영 등 경영체에 부정적으로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비상경영을 계획하

는 시스템이다. 동 시스템을 통해 호주 양돈산업에서 발생가능한 다양한 잠재적 사건

들에 대해 최대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오염과 가축복지, 

비상가축질병(Emergency Animal Disease, EAD)에 대한 경영사항을 계획한다.17)  

4.3. 돼지고기산업 품질보증프로그램

(Australian Pork Industry Quality Assurance Program)

  호주 돼지고기산업 품질보증프로그램(APIQü®)은 생산자의 위험관리 지원프로그램

으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18)을 바

탕으로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19))를 준수하여야 한다.

  기존의 돼지출하품질보증(Pig Pass QA)시스템은 방목장부터 소비자의 식탁에 놓이기 

까지 가축의 생산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식품안전성만이 보장되었기 때문

에 그보다 범위가 더 넓은 APIQü®시스템으로 대체되었다.  

  APIQü®시스템의 관리 대상 및 기준 범위는 경영(Management), 가축 복지(Animal 

17) AUSVETPLAN (2011).

18) 식품의 원료관리에서 제조, 가공 및 유통에 이르기 까지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위해 물질이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생 관리체계를 말함(한경 경제용어사전 참조). 

19)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 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하고 있는 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고 그 사항을 소비

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한경 경제용어사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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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생산 이력제(Traceability), 식품 안정성(food safety), 생물보안(Biosecurity)을 포합

한다. APIQü®은 정부의 식품안전, 생물보안, 가축복지 규제와 일치하며 규격사항은 

다음과 같다.

Ÿ 실질 가축복지를 위한 모델 코드- 돼지 제3판(2007)20)  

Ÿ 호주 가축복지 규격 및 지침- 가축의 육로수송(2009)21)  

Ÿ 호주 양돈산업 생물보안 코드 ver.2(2011)22)

4.4. 철제우리 폐지23)

  호주는 처음으로 임신한 돼지를 가두는 철제우리에 대해 자발적으로 단계적인 폐지

제도(voluntary phase-out)를 시행한 국가이다. 현재 철제우리 폐지 정책은 호주 전역뿐

만 아니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EU국가에서도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호주 정

부는 2010년 11월부터 약 9,500만 달러의 예산으로 2017년까지 철제우리의 자발적이

고 단계적인 폐지를 목표로 관련 정책을 제시했다. 가축복지위원회(Animal Welfare 

Working Group)에서 발표한 가축복지 코드-제 3판에 의하면 2014년도까지 철제 우리에 

대한 최소치에 대한 규격을 제시하였고, 2017년부터는 철제우리 안에 임신상태의 암

퇘지를 최대 6주까지 가두어 놓을 수 있다고 정의했다. 

  암퇘지우리의 새로운 설치에 대한 코드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Ÿ 4.1.1 가축의 우리는 상해, 기후 등 가축에게 해로운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계 및 건설, 경영되어야 한다. 

Ÿ 4.1.3 암퇘지 또는 수퇘지를 위한 개별적인 우리에서는 가축이 서거나 누웠을 때 

철제 우리에 의해 방해받아서는 안 되며, 가축이 다리를 뻗었을 때 어떠한 

움직임에서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Ÿ 4.1.5 코드승인 10년 후부터 암퇘지는 임신기간 동안 6주 이상 우리에 감금되어서

는 안 된다. 

  이로써 종자 암퇘지들은 교배우리에서 5일까지 머무르면서 임신상태를 안정시킬 수 

있고, 그 이후 분만하기 전 일주일 동안만 분만 틀이나 분만 우리로 옮겨지게 된다. 과

거 16주의 감금기간이 최대 6주로 감소되는 것이다. 

20) Model Code of Practice for the Welfare of Animals — Pigs, 3rd edition (2007). 

21) Australian Animal Welfare Standards and Guidelines — Land Transport of Livestock (2009).

22) Australian Pork Industry Biosecurity Code, Version 2 (2011).

23) APL(2010), 호주생물보안 자문위원회 웹사이트 참조(http://biosecurityadvisory.dpipwe.tas.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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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제 우리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하체 약화, 관절 손상, 운

동 부족과 딱딱한 바닥 위에서 생활하면서 요로감염증 등이 발병될 수 있다. 또한 분만 

시기의 우리 생활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비정상적이고 공격적

인 행동, 암퇘지의 조기폐기 등의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철제 우리를 철거하면서 가축

을 개별적으로 진단하거나 사료를 주는 데에 용이하며, 새끼 돼지 보호와 분만과정에

서의 암퇘지와 새끼돼지에 대한 감독에 용이하다. 철제 우리의 대안으로는 실내에서 

가축들을 그룹으로 수용하거나, 짚이 깔린 방목장, 울타리가 없는 야외 방목장이 있다.  

  호주 생물보안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철제우리 폐지로 인해 호주 전역 농가로부터  

2만 3,76달러의 총 생산이익(순현재가치 이익, NPV)얻을 수 있다. 

  호주 최대 유통업체인 Coles는 2010년 5월 정부의 철제우리 폐지에 대한 정책 발표 

후 2014년까지 철제 우리가 없는 곳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정육과 2015년에는 철제 우

리가 없는 곳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의 가공육품만 판매할 것이라는 발표를 할 만큼 사

회적으로도 관심을 보였다. APL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호주에서는 2014년 3월까지 

약 60% 이상의 암퇘지들이 철제 우리에서 해방되었고, 2015년 8월 약 70%의 철제우리

가 폐지되었다. 

그림 11  철제 우리 철거 전과  철거 후 

자료: (좌)Farm weekly, (우)Ausie farm(2015).

4.5. 돼지 바이오에너지 지원프로그램 

  2012년 5월 호주 돼지협동연구센터(Australian Pork Cooperative Research Center)는 호주 

양돈산업의 주요 요소인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역생산 활성화, 

가축복지 개선, 환경보호 및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돼지 바이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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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지원프로그램(Bioenergy support program)24)을 실행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다음의  

6가지 활동을 포함한다.

(1) 암퇘지와 새끼돼지의 감금사육 제한(Reduced confinement of sows and piglets): 종자 암

퇘지와 새끼돼지의 복지를 위해 장기간 우리 안에 가두는 시스템을 제한한다. 또한 

생산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이유(weaning)과정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특히 

새끼돼지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면역력 증진 및 비육 발달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2) 축군 건강관리(Herd health management): 축군 건강진단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 건강하고 튼튼한 돼지 가축의 유전자형을 선별하여 높은 생산성

에 기여하고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또한 항생

물질 사용을 줄이면서 생산시스템의 항생제 의존도를 감소시켜 가축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용을 감소와 생산 효율성 증진을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3) 건강한 돼지고기 소비(Healthy pork consumption): 돼지고기 섭취 시 Type-II 당뇨병, 

비만, 대장암 등의 발병률을 경감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

한 다양한 범위의 공급관리와 오염이나 품질 측정을 위한 온라인 선별을 위한 돼

지고기 품질예측 모형을 발전시키는 연구를 한다. 특히 한국, 중국 등 아시아 시장 

수요 조건에 맞는 청정한 호주돼지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품질설계에 대한 

연구를 한다. 

(4) 환경친화적인 양분공급의 투입과 산출(Carbon Conscious Nutrient input and ouput): 돼

지 생산에 필요한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료공급, 배수경영시스템에 관한 연구

를 한다. 특히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carbon neutral) 영양소 공급원으로 새로

운 재료(예를 들어 바닷가의 조류)를 활용하여 돼지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고 있다.

(5) 종자 암퇘지의 번식력 개선(Improving sow reproduction): 암퇘지의 신속하고 정확한 

임신 감지와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산자 수25)와 산자 규모 확대를 위한 영양관리, 

관련 기술개발 등 암퇘지의 번식력 증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6) 돼지 성장을 위한 사료 효율성 강화 및 영양관리(Nutritional manipulations to enhance 

the performance and feed efficiency of growing pigs): 효율적인 돼지 사육을 위한 사료의 

배합비율 조정, 영양공급, 사료 섭취량 등을 연구한다. 또한 비용대비 효율적인 사료

원재료의 개발 연구와 성장촉진을 위한 영양공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24) PorkCRC 웹사이트 참조 (Porkcrc.com.au).

25) 1회 분만으로 출산한 새끼의 수(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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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 된 온실가스 배출 추산내용의 예

  자료: Australian Pork(2013). 

4.6. 양돈산업 온실가스측정프로젝트 

  양돈산업 온실가스측정프로젝트(The pork industry greenhouse Gas Calculator-The Pig 

Gas Calculator)는 Ian Kruge컨설팅, 호주정부, APL의 공동기금이 워크샵, 일대일 컨설팅 

방식을 통하여 호주 양돈장의 잠재적 온실가스배출 완화에 대한 조사와 검사를 실시

하는 프로그램이다(Department of Primary Industry 2015). 현재 호주 양돈생산업체의 약 

24%가 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26) 돼지측정프로그램(PigGas Calculator)은 마이크

로소프트 엑셀파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양돈장 소유자나 경영자, 온실가스 측정과 관

련 컨설턴트들이 개인적으로 쉽게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되었다. 프로그램 내에

서 매뉴얼을 통하여 돼지가축에 대한 정보와 양돈장에 대한 정보(폐기물 처리, 운송시

설, 사료종류 등)를 입력하면 프로그램에서 호주 온실가스측정 방법에 의거하여 이산

화탄소 배출량 환산을 추산한다. 

26) PigGas 측정 파일은 뉴사우스웨일즈 1차 산업부 (www.dpi.nsw.gov.au/agriculture/livestock/pigs)와 호주 돼지고기 리미티

드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음(www.australianpork.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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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적으로 경지 내에서의 잠재적인 온실가스 배출완화율은 약 54%이지만, 동 프로

젝트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5%에서 87%까지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

하고 있다. 

Ÿ 사료 효율성을 5% 증가시킴으로써 낭비되는 사료를 감소시키고, 10%의 온실가

스 배출 감소시킬 수 있다.  

Ÿ 현재 폐기처리물시설과 재활용시스템의 기술개발을 통해 15~25%의 온실가스 배

출 감소시킬 수 있다. 

Ÿ 돼지 사육장(Deep Litter) 바닥에 짚을 깔아놓는 방식으로 일반적인(Conventional) 사

육장보다 40% 정도 낮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

Ÿ 메탄가스를 발전용으로 사용하거나 연소하며, 농가 발전용 및 판매를 위해 혐기

성 안정화지(covered anaerobic pond)나 소화조 탱크(tank digesters)를 이용하여 비료

를 처리하는 농가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을 일반 농가보다 75~84% 정도 감축시

킬 수 있다. 

5. 시사점

  전 세계 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호주의 전체 식품산업 중 양돈산업은 비교적 작은 

규모이다. 호주의 돼지고기 수출산업은 주로 아시아시장에서 북미와 유럽으로부터 수

입된 상품들과 경쟁하고 있다. 호주는 온실가스 측정프로그램, 바이오에너지 지원프로

그램 등의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과 식품안정성을 고려한 농가이력제

와 식품보증프로그램을 통해 호주의 ‘청정한 돼지고기’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양돈장의 철제우리 폐지에 대한 정책은 호주뿐만 아니라 북미지역이나 유럽에서도 점

차 넓혀 시행될 만큼 많은 나라에서 지지하고 있는 가축복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이다. 가축복지와 관련하면서도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

가 된다. 앞으로 점점 증가하는 돼지고기 수요에 맞춰 식품품질 안전성을 잘 유지한다

면 호주 양돈산업이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잠재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 양돈산업은 호주에 비해 가축복지 개선과 생산 효율성, 환경적인 측

면을 고려한 연구나 관련 정책이 아직까지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에서는 농장단위 이력제가 도입 진행 중인 단계이며 분뇨처리시설, 사료효율성, 분뇨

처리시설 효율성 측면에서 따져보았을 때, 유럽이나 호주의 경쟁력에 크게 뒤쳐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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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축복지측면에서도 우리나라 가축복지법이 아닌 유럽 동물복지관련 법률기준에 

맞추어 양돈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한계점이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구축을 위해 생산성 향상, 우

수한 품질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사육환경 개선

을 통해 가축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생산성 개선을 위한 축산농가 지원프로

그램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친환경적인 요소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장기

적으로 지속가능한 양돈산업 발전의 미래를 위하여 돼지사육에 따른 메탄가스 활용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활용방안 등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와 선진국의 모범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양돈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

는 연구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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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의 농업 현황과 시사점*

최  민  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엘살바도르 국가 개황 27) 

1.1. 지형 및 기후 

  엘살바도르는 중미1) 북태평양 연안에 위치해있는 2만 1,000㎢(한반도의 1/10)면적의 

중미에서 가장 작은 면적의 나라이며,2) 서쪽으로 과테말라, 북동쪽으로 온두라스, 남

쪽으로 태평양에 접하고 있다. 엘살바도르의 해안지역은 열대기후, 고지대는 아열대 

기후를 보이고 있으며 환태평양 조산 및 지진대에 속하여 국토의 90% 이상이 화산활

동에 의해 생성되었다. 또한 유일하게 카리브해로 통하는 해안선이 없는 중미(Central 

America)국가이다. 

  엘살바도르는 다른 중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저지대와 고원지대로 구분되며, 크게 

해발고도를 기준으로 북부고원(해발 3,000피트 이상), 중앙고원(해발 2,000피트) 및 태평

양 연안 저지대의 세 지역으로 구분된다. 고원지대는 중앙아메리카 지협을 종단하는 

 * (choimj@krei.re.kr).

 1) 중미는 통상적으로 멕시코에서 파나마까지 포함하는 지역을 말하며, 멕시코를 미국, 캐나다와 함께 북미로 포함시키고 중미는 

벨리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7개국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음.

 2) 2014년 기준, 엘살바도르의 인구는 약 610만 명으로 중미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으며 주로 유럽계 메스티소(Mestizo)와 미국 

원주민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World Bank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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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엘살바도르 국가 지도

     자료: 두산백과(2015).

시에라마드레산맥의 일부로 이 산맥은 북서부의 과테말라에서 시작되어, 두 개의 지맥

을 이루며 북부 국경과 태평양 연안 근처를 따라 나란히 뻗어져있다. 엘살바도르의 산

은 활화산(이살코산)을 포함한 대체로 화산성이며, 지진도 빈번하다. 전 국토의 1/4을 

차지하는 중앙고원 지역에 대부분의 인구가 거주한다. 

  하천은 300개 이상이나 대부분 짧으며, 가장 긴 강인 렘파강(Lempa)에서만 배가 다닐 

수 있다. 그 밖의 주요 하천으로는 과테말라와의 국경을 이루는 파스강, 온두라스의 동

부를 남쪽으로 흐르다가 폰세카만(灣)으로 들어가는 고아스코란강 등이 있다. 엘살바도

르에는 호수도 많으며 특히 코아테페케호는 양질의 미네랄워터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엘살바도르의 기후는 온화한 열대성 기후로 건기와 우기로 뚜렷이 나뉘며 건기는 

11~4월이고, 우기는 5~10월이다. 특히, 11월부터 4월은 여름시즌으로 카리브해의 기

류가 온두라스 산맥을 넘어오면서 비를 내리기 때문에 북부 고원 산맥지역을 제외한 

엘살바도르는 상대적으로 건조하고 더운 기후가 계속된다. 연평균 기온은 25℃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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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월중 최고기온은 35~36℃까지 상승한다. 기후에 따라 온도차가 심하나 계절적인 

특성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태평양 부근의 저지대는 연중 고온다습한 열대성 기후를, 

중부 평원과 고원지대는 온화한 기후를 나타낸다. 연강수량은 최다우 지대에서는 약 

3,000mm, 최소우 지대에서는 1,500mm, 수도 산살바도르에서는 1,700∼2,000mm이다. 

일

반

위치 중미, 북태평양 연안

면적 2만 1,000 km2 (한반도의 1/10)

수도 San Salvador

기후 열대 (해안), 아열대 (고지대)

인구 610만 명 ('14)

민족 메스티조 (86%), 백인 (13%), 인디안 (1%)

언어 스페인어 (공용어)

종교 가톨릭 (57%), 개신교 (21%)

정

치

독립일 1821. 9. 15. (스페인)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단일공화제)

국가원수 Salvador Sanchez Ceren대통령

의회 단원제 (84석)

주요정당 민족해방전선 (FMLN), 국민공화연합 (ARENA)

경

제

GDP 251억 달러 ('14)

1인당 GDP 3,958 달러 ('14)

화폐단위 Colon (C)

회계연도 1. 1. ~12. 31

산업구조 ('13) 서비스업 61%, 제조업 29%, 농업 10%

주요수출품 ('13) 커피, 설탕, 직물, 금, 에탄올, 화학제품, 철강제품

주요수입품 ('13) 원자재, 소비재, 연료, 식음료제품

주요부존자원 농산자원 (커피, 설탕)

국제기구가입 UN, IMF, IFC, IDA, OAS, CACM, WTO, IDB, IBRD 등

국제신인도 OECD 4등급, S&P BB-, Moody's Ba3, Fitch BB-

표 1  엘살바도르 개황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5).

1.2. 경제 일반

  엘살바도르는 중미에서 면적이 가장 작은 나라이지만, 경제규모는 세 번째로 큰 중

저소득국(Lower middle income country) 중 하나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최근 엘살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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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엘살바도르의 경제성장 추이(1980-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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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2015).

르의 경제성장률은 2013년 1.7%, 2014년 2.0%, 2015년(추정치) 2.2%로 점차적인 회복

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인플레이션율은 1.1%로 추정된다. 2014년 엘살바도르의 

명목 GDP 251억 달러, 1인당 GDP는 3,958 달러로 추정된다(한국수출입은행 2015). 

2013년 전체 엘살바도르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농업은 GDP의 10%, 제조업이 29%, 

서비스업이 61%를 차지한다. 전체 GDP 비중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농업 인구에 대한 부가가치는 1995년 1인당 1,500~2,500달러에서 2010년 

2,500~3,000달러로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엘살바도르의 주요 부존자원은 커피와 설

탕으로 수출에서 농산품이 높은 비중을 보이는 농업국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는 

1962년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문화 협정, 무역협정, 대외경제협력기금협정, 무상원조

협정 등 다방면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소수의 농지과점에 기초한 전형적인 단일경작의 농업국이었으나 

1960년대 중미공동시장(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CACOM) 출범 이후 공업화에 

착수하여 1970년대에 중앙아메리카 최대 공업국이 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12년간

의 내전으로 경제가 쇠퇴하여 미국의 원조와 해외거주자의 송금에 의존하였고, 1989

년 집권한 국민공화연맹(ARENA)의 대통령 알프레도 크리스티아니는 가격통제 철폐, 

수입관세 인하, 비관세장벽 철폐, 금리자유화 등 경제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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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료된 1992년 이후에는 건설·서비스업을 중심으로 4∼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

였고 1995년까지 6%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1996-1999년 멕시코 경제의 정

체, 소비세율 상승 등으로 경기가 후퇴하여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8%선으로 둔화되

었으며, 2000년에는 2.0%로 떨어졌다. 2001년 1월 1일자로 미국 달러를 자국 화폐와 

공동 통용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지속된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 2006년에는 10년 이

래 최고인 3.9% 성장을 이루었다. 주요 경제성장 요인으로는 농업, 금융, 상업 및 교통, 

통신부문의 성장과 해외투자 및 국내 소비의 증가와 더불어 해외거주 교포의 송금 등

을 들 수 있다. UNDP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엘살바도르는 급진적 산업화로 인해 남

미 국가 중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에서 0.662점을 기록했으며 이는 

1980년 대비 28% 상승한 점수로 중남미국가 중 16위(전체 187개국 중 115위)를 차지하

였으나 여전히 높은 빈곤율과 불평등 및 사회적 범죄의 문제를 안고 있다. 

1.3. 교역 및 대외거래  

  엘살바도르의 교역의 특징은 심각한 무역수지 불균형을 보인다는 점이다. 2014년 

기준 총 수출액이 45억 2,100만 달러인데 반해, 총 수입액은 101억 1,400만 달러로 심

각한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자 폭은 계속해서 증

가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전통적으로 커피, 설탕, 금 등이며 최근에는 가공식품, 에

탄올, 직물의 비중이 높아졌다. 주요수입품은 원료, 식품, 자본재, 소비재 등이다. 2015

년 기준으로 주요 수출국은 미국(45%),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독일이고, 주요 

수입국은 미국(40%), 과테말라, 멕시코 중국 등이다. 엘살바도르 중앙은행에 따르면 

2012년 엘살바도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4억 6,200만 달러를 기록하여 2011

년에 비해 4.85% 증가하였으며, 2012년 말까지 엘살바도르의 총 FDI 유치 실적은 86억 

3,500달러를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금융 및 보험이 전체 투자 유치액의 44.2%를 차지

하였고, 제조업에 2억 달러, 정보통신 분야에 6,900만 달러, 전력분야에 5,500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및 2015년(상반기)에 각각 전년 동기 대비 FDI 유입이 1.6% 

증가하였으나, 이는 여전히 중미 최저수준이다.3) 외국으로부터의 누적 투자액은 미국

이 가장 많으며 파나마, 온두라스 또한 엘살바도르의 주요 투자국이다.

  엘살바도르는 2000년 이후 국가 수출구조가 변모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

 3) 2014년 10월 중앙은행(BCR)에 따르면 2014년도 FDI 순유입액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3.43억불을 기록하였으나, 최근 

7년 연속 중미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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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수출품인 커피, 설탕 등의 수출비중이 대폭 감소한 반면, 섬유의류보세업체(마낄라

도라)4)의 대미 수출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4년에는 전체 수출의 58%를 상회

하는 등 주요 품목이 되었다. 엘살바도르의 공업은 중앙아메리카에서 비교적 발달한 

편이며, 면방직, 음료, 식료품공업 등의 경공업뿐만 아니라 석유, 화학, 비료, 가구, 경

금속 등도 발달하였다.

경 제 지 표 단위 2011 2012 2013 2014(추정) 2015(추정)

대
외
거
래

환율 (달러당, 연중) C 1.0 1.0 1.0 1.0 1.0

경상수지 백만 달러 -1,137 -1,264 -1,588 -1,627 -1,604

  경상수지/GDP % -4.9 -5.3 -6.5 -6.5 -6.1

상품수지 백만 달러 -4,772 -4,927 -5,295 -5,593 -6,044

  수 출 〃 4,243 4,235 4,334 4,521 4,716

  수 입 〃 9,015 9,162 9,629 10,114 10,760

서비스수지 〃 449 508 584 697 754

외환보유액 〃 2,152 2,805 2,466 ‥ ‥

외
채
현
황

정부채무/GDP % 52.3 54.3 56.4 58.0 ‥
  국내정부채무/GDP 〃 23.5 22.6 25.1 27.2 ‥
  해외정부채무/GDP 〃 28.8 31.7 31.3 30.8 ‥
총외채잔액 백만 달러 11,992 13,277 14,227 15,110 15,912

   총외채잔액/GDP % 51.9 55.7 57.8 59.0 59.6

단기외채 백만 달러 1,944 2,292 2,722 ‥ ‥
외채상환액/총수출 % 28.3 26.6 26.8 25.9 27.9

표 2  엘살바도르 대외경제 현황(2011-2015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5).

2. 엘살바도르 농업 현황

2.1. 농업 여건 및 정책

  엘살바도르의 농업생산 방법은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지금도 봉건적인 무역형태와 

셰어크로퍼(생산물의 일부를 지대로서 지주에게 바치는 소작인)가 존재한다. 주요 작

 4) 마낄라도라 산업이란 외국산 원부자재, 기계장비 등을 무관세로 수입하여 조립 가공한 후 완제품 또는 반제품상태로 재수출하

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집약형태의 산업을 총칭하며, 보세산업(In-bound Industry) 또는 쌍둥이공장(Twin Plants)이라고

도 함(코트라 국가정보).



세계농업 제184호 | 157

물인 커피생산은 외국자본 및 이와 결부된 엘살바도르의 대자본가가 지배하고 있으

며, 화산성 토양과 독자적 재배기술로 독특한 풍미를 가진 고급커피를 생산하고 있다. 

그 밖에는 목화, 설탕, 사이잘삼(Sisal hemp) 등이 수출용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옥수수, 

쌀, 밀 등의 곡물이 자급용으로 재배되고 있다. 축산은 소, 돼지가 중심이며, 임산물로

는 약용 발삼(Balsam)이 독특한 수출품이다. 엘살바도르의 경제는 전통적으로 농업 중

심이었으며, 식민지배시기 동안에는 인디고식물(Indigo plant, 쪽), 커피가 주요산업이었

으며 20세기 초기까지 농산품이 전체 국가 수입의 9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20 세기 

중반부터 엘살바도르는 커피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무역 및 금융개방화를 통한 경제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어 농업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FAO)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는 식량안보5)가 취약한 국가로 식량안보강화를 우선시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현재 

엘살바도르의 식량안보 상태는 심각한 식량부족의 사례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나 

농산품의 시장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FAO는 엘

살바도르 식량안보와 관련된 몇 가지 위험사례를 발표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2010-2011년 옥수수와 콩 가격이 40% 이상 상승했던 사례로, 이는 엘살바도르의 식량

안보문제를 전면적으로 대두시켰다. 2010년 엘살바도르의 과도한 강우량과 국제 곡물 

가격상승의 영향으로 인해 엘살바도르의 옥수수와 콩(기초 식품군) 생산이 급격히 감

소했으며, 2011년에는 엘니뇨현상으로 곡물 파종량이 매우 적어 식량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엘살바도르의 식량안보 문제는 수세기에 걸친 엘살바도르의 정부방침에서 기

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1980년 농업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소수 재산가를 중심

으로 토지운영이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수출을 목적으로 수십 년 간 재배 가능한 단일

작물(Mono-crop)을 중심으로 토지를 일구었고, 단일작물 생산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

지 않는 농산물을 다량 수입하였다. 그 대표적인 단일작물로는 16세기에 시작된 카카

오, 18세기 인디고 식물(Indigo plant, 쪽), 19세기 중반 커피가 있다. 특히, 엘살바도르는 

1871-1927년 커피 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커피 교역은 수익성이 상당히 높은 품목으로

써 과두제 당시 정부가 관리하던 토지를 중심으로 커피를 다량 생산할 수 있었다. 그

러나 1980년대 초 일반 농민들의 토지접근 강화를 목적으로 한 농민의 시위와 데모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농업분야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정부는 230여개의 사유지 

 5) 국제식량기구는 식량안보를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자신의 섭취욕구와 식품 기호를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가 있는 식량을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상태' 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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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헥타르에 대해 농업 개혁을 시행하였고, 이 면적은 전체 농지의 15%에 달하는 비

중이었다. 당시에는 토지개혁 자유화를 통해 토지 재분배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기존의 엘살바도르 농업구조를 변화시키기에는 그 효과가 미미했다. 

  1989-1994년 크리스티아니(Cristiani)정부 당시, 크리스티아니는 가족 소유의 농업회사

(Semillas Cristiani Bukard, SCB)의 수익 창출을 위해 다량으로 종자 수입6)을 하는 등 개

인의 부를 축적하며, 농산품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심화 시키고 농업 발전을 저

해했다. 또한 크리스티아니 정부는 경제수출자유지역과 항구를 통해 제3국의 값싼 노

동력을 이용한 제품으로 수출을 하는 등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공

산품 및 서비스, 전기와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도시화가 진전되었으나 농

업분야의 발전은 미미했다. 2009-2014년 푼(Fune) 정부는 엘살바도르의 농업생산이 다

각화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전 정부의 집중적인 곡물수입 전략의 영향으로 인해 국

내 농업 분야의 발전계획이 부재하다는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당시 엘살바도르에서 

소비되는 과일과 채소의 약 95%, 옥수수의 40%, 콩 30%를 수입하고 있었는데 이에 푼 

정부는 2011년 식량주권 강화를 달성하기 위한 소농가 및 가족농가의 역할을 명시했

다. 정부는 소농 및 가족농은 엘살바도르에서 경작되는 곡식의 70%를 생산하고 있으

며 안정적인 식량안보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가

족농업계획(Family Agriculture Plan)’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자급 농업 위주

의 32만 5,000이상 가족농 가구에 무료 종자보급과 화학비료를 제공하는 등 농업생산

력 향상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교역부문을 살펴보면 엘살바도르는 도미니카 공화국, 칠레, 멕시코, 파나마, 대만, 

콜롬비아, 미-중미 공동시장(CAFTA-DR)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이후로 

엘살바도르에서 교역은 경제 부문에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2013년 EU-중미 협력 협정이 발효되고 향후 중미지역을 중심으로 한 무역협정이 확대

될 것으로 보여 엘살바도르의 교역을 큰 폭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2.2. 주요 농산품

  FAO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의 주요 농업 생산 품목은 생산액 기준으로 사탕수수, 닭

고기, 우유, 커피, 소고기, 콩, 망고 등으로 설탕 생산에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농

업 수입 품목은 수입량 기준 옥수수, 기타 조제 식료품(Food Prep Nes), 팜유(Palm oil), 

 6) 과테말라에 본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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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품 목 수출액(천 달러) 수출량(MT)

1 사탕수수 185,760 6487,423

2 닭고기 180,790 126,923

3 우유 126,730 406,105

4 생두 96,143 89,489

5 소고기 69,089 25,575

6 콩 61,609 107,811

7 망고, 망고스틴, 구아바 61,415 102,500

8 계란 51,667 62,295

9 옥수수(Maize) 24,974 925,839

10 레몬, 라임 22,996 58,000

표 3  2011년 엘살바도르 주요 수출 농산품목

자료: FAO Stat(2015).

순 위 품 목 수입액(천 달러) 수입량(톤)

1 옥수수 209,327 603,724

2 기타 조제 식료품 170,649 51,602

3 팜 유 95,445 74,334

4 면직물 94,903 27,486

5 밀 89,348 243,849

6 대두박 64,105 144,620

7 소·송아지 살코기 59,547 13,488

8 치즈 55,251 16,253

9 콩(Dry) 47,903 44,385

10 음료 47,486 153,275

표 4  2011년 엘살바도르 주요 수입 농산품목

자료: FAO Stat(2015).

면직물, 밀, 대두박(Cake of soybeans) 순이다. 

  평균적으로 엘살바도르 가구의 식(食)소비 지출은 가계수입의 65% 정도이며 엘살바

도르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주요 식품은 옥수수로 만든 또띠아, 콩, 계란, 빵, 육류, 

채소이다. 식품 소비패턴을 보면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빵과 고기를 소비

하고 또띠아와 콩을 덜 소비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부분 미국 식문화에 익숙한 편이다.  

  본고에서는 엘살바도르 농업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작목인 커피와 설탕에 대해 기

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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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설탕 

(1) 설탕산업 전반

  USDA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의 설탕산업 추이는 사탕수수의 다품종 생산 증가 및 

대체 에너지 개발로 인한 사탕수수 산업의 다각화, 제분공장 설비 투자, 미-중미 자유

협정(CAFTA-DR)을 통한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 등으로 향후 3-5년간 상승세를 이룰 

것으로 보이나, 국제 설탕가격의 하락 및 엘니뇨현상으로 인한 기후문제가 엘살바도

르의 설탕가격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설탕 산업화, 생산, 배분과 관련한 국내 설탕 법은 엘살바도르 설탕산업이 재편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전에는 자연재해, 높은 수송비용, 관련 정책부재 등 사탕

수수산업의 저해요소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미국시장으로의 접근 확대, 설탕가격 상승 

등으로 설탕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설탕산업은 사탕수수 재배 증가, 설탕

생산 증가, 대체에너지로의 변용 가능성,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에탄올 법 등 다양

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설탕 법 제정에 따라 그 추이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대

체연료 생산관련 설탕법령은 현재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급격한 수요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설탕생산 및 소비

  FAO에 따르면 2014-2015년 엘살바도르의 사탕수수 경지 면적은 7만 1,143헥타르로 

전년대비 늘어난 수치이며 이에 따른 2014-2015년 사탕수수 생산량은 전년 대비 25

만 메트릭 톤 증가한 635만 메트릭 톤 이었으며, 2014-2015년 설탕 생산량은 72만 

5,000 메트릭 톤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탕수수의 경작 면적이 늘어나고 품종의 생산

성이 향상되어 가능해진 결과이다. 설탕 생산부문의 정책 기조는 사탕수수 재배를 지

속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사탕수수 재배 대신 수확시기에 사탕수수 밭을 태워 해충

과 질병에 강한 신종 사탕수수품목을 연구하고 설탕제분(Milling) 과정의 투자를 장려

하고 있다. 2015-2016년도의 설탕생산은 올해 대비 1만 메트릭 톤 증가한 73만 5,000

메트릭 톤으로 추정되나, 엘니뇨현상 및 가뭄 등 기후 조건이 설탕생산에 주요 변수

로 작용할 수 있다.

  사탕수수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은 국제 설탕가격의 호조세로 인한 것으로 

에탄올생산 법령이 시행될 경우 사탕수수재배 면적은 더욱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보

인다. 사탕수수의 설탕함유량에 따라 설탕 가격이 호조세를 지속할 수 있으며, 설탕 

수익배분 관련법에 따라 생산자는 전체 설탕 총 판매액의 54.5%의 수익을 얻고,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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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014-2015년 엘살바도르 원료당(Raw sugar) 주요 수출국 현황
단위: 메트릭 톤(MT)

기간 국가 2014년(MY) 2015년(MY)

1 미국 재수출(re-export) 85,690 94,000

2 한국(South Korea) 84,000 86,000

3 캐나다 61,500 63,500

4 호주 28,500 30,000

5 뉴질랜드 27,320 29,000

6 대만 23,394 25,000

7 네덜란드 18,092 19,500

8 이탈리아 3,171 4,500

9 스페인 2,440 3,500

- *미국 60,439 65,500

수출 총계(기타국 포함) 403,801 429,600

 자료: USDA(2015).

지 45.5%에 대한 판매수익은 설탕제분 과정에서 수익이 책정되는데 설탕 제분공장

(Mills)업자는 이 판매수익을 사탕수수 생산량에 따라 생산자들에게 배분한다. 또한 생

산자들은 공장 미가동시간(Downtime)을 줄이기 위해 지역 내 설탕제분 공장에 고루 순

차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설탕회복율(Sugar recovery rates)7)을 경

쟁력 있도록 유지하고 있다. 

  최근 엘살바도르의 사탕류 및 주스류 소비가 증가하면서 내부소비는 안정세를 보여 

2014-2015년도 국내소비는 28만 5,000메트릭 톤이 되었으며 미-중미 자유협정

(CAFTA-DR)에 따라 설탕수출이 대폭 증가하여 2015년 중반기에 설탕 소비가 증가한 것

으로 보인다. 2015-2016년 설탕 소비 예상치는 28만 8,000메트릭 톤으로 추산되며 이는 

경기불황 및 회복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설탕 교역 

  엘살바도르 정부와 엘살바도르 설탕위원회(Salvadoran Sugar Council, CONSAAA)는 수

입관세 부과 및 시장접근 제한을 통해 전반적으로 설탕교역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

다. 현재 엘살바도르는 원료당(Raw sugar)만 수출하고 있으며 엘살바도르 정부는(the 

Government of El Salvador, GOES) 설탕 도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제한 할 것이다. 현재 백

설탕 소매가격은 1파운드 당 평균 0.39달러(US)이고, 부가세금이 13% 부과된다. 

 7) 설탕회복율이란 투입되는 사탕수수(즙) 메트릭 톤당 생산되는 설탕 생산 비율(%)이며 보통 9-11%가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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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1월, 엘살바도르는 중미지역 국가와 함께 EU와 무역협정을 채결하여 중미

지역의 10만 메트릭 톤의 설탕을 무관세로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약 25만 메트릭 톤에 

대해서는 쿼터제를 시행했다. 또한 중미는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을 논의 중에 있으

며 협정이 타진될 경우 설탕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2014년(시장년도 기준, MY) 엘살바도르의 주요 원료당 수출국은 미국 재수출, 한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대만, 네덜란드 시장 순이었으며, 2014-2015년 설탕수출량은 

43만 메트릭 톤, 2015-2016년도에는 45만 메트릭 톤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에 8만 4,000메트릭 톤을 수입하였고 올해 또한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

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설탕 수입관세에 종가세(Ad-valorem) 40%를 부과하고 있으며, 

정부가 설탕을 정치적으로 민감 품목으로 지정8)하여 양허세율을 70%로 지정하고 있

다. 현재 미-중미 자유협정(CAFTA-DR)은 시장 혼란과 삼각차익거래(Triangular arbitrage) 

피하기 위해 시장 지역 관세조화를 장려하고 있으나,9) 중미지역 국가는 설탕품목에 

대한 관세조화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4) 설탕관련 정책

  엘살바도르 정부는 실명률(Blindness)을 낮추기 위해 내수시장에서 거래되는 설탕의 

비타민A 함유량을 강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자와 가공

업자의 투입비용은 다소 증가할 것이다. 정부는 설탕생산 강화방안이나 지원프로그램

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지는 않았으나 수입관세를 통해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등 설탕산

업 보호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에탄올 등 대체연료 생산법은 정부의 심의를 통과

하기 전이나, 이전 정부는 사탕수수를 에탄올이나 가솔린 생산에 이용할 경우 설탕산

업에 10% 비용을 부과할 것에 동의했다. 현 정부는 경제적 수익성 및 환경과 소비자

에게 미치게 될 모든 영향을 고려하여 추후 대체연료법령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엘살바도르의 설탕산업 수익성을 향상을 위해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고 있다. ①수익성 있는 가격 책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탕생산, ②제조공정의 

생산력 향상, ③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공정수입의 다양화, ④사탕수수 품종 개량을 통

한 설탕 회복생산량 증가 및 양질의 설탕 생산, ⑤기타 설탕생산국과 기술-연구 교류 

협력, ⑥병충해와 질병에 강한 신품종 사탕수수 개량이 이에 해당된다. 

 8) 설탕산업은 농촌 소득 및 고용 창출에서 중요한 분야로써 정치적으로 민감함. 

 9) 관세조화란 각 나라마다 옹일 품목에 대해 부고하는 세율이 현격히 다른 불균형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일정한 수준의 관세율

을 기준으로 삼아 각국의 관세율을 평준화하는 관세인하 방식이며, 삼각차익거래는 3개국 통화 간에 발생하는 가격의 불일치

를 이용한 거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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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커피(Green Bean)   

(1) 커피 생산   

  2014-2015년도 엘살바도르의 커피 생산은 전년대비 24% 증가한 62만 4,000자루

(60kg)였으며 기록적으로 낮은 커피생산량을 보였던 2013-2014년도에서 회복 추세를 

보였다. 이는 2014-2015년 시장년도 기준(2014년 10월 1일~2015년 9월 30일)으로 엘살

바도르의 커피 수확이 연간 2회 가능하다는 특성으로 인해 측정기준 시점에 수치가 

늘어난 것으로 내년도(2015-2016년) 커피 생산량은 35만 1,000자루(60kg)로 예상되어 

또 다시 생산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량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커피 녹

병(Coffee Leaf Rust)으로, 녹병은 중미지역의 커피생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

로 인해 최근 80년간 커피생산 중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었다. 또한 엘니뇨현상으로 인

해 이상기후가 지속되고 건기가 길어지면서 커피생산이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커피생산의 감소는 수출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 커피 생산 지원책 

  커피는 엘살바도르 농촌지역의 고용창출과 관련 있는 매우 중요한 품목이며 현재 

13만여 개의 커피산업관련 일자리가 있다. 커피생산이 1,000만 kg 줄어들 때마다 1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커피생산량 감소로 인해 2015-2016년에는 4

만개의 커피관련 일자리가 줄어들고 동시에 도시 이주민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최근 급격한 커피생산 감소로 커피농가 및 고용에 심각한 타격이 있었으며 유

기되는 커피농가는 지역 환경과 조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엘살바도

르 정부는 커피생산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국영 금융기관을 통해 커피 100kg 생

산 당 70달러를 대출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커피생산에 대한 투기 가능

성을 막기 위해 대출조건으로 향후 커피재배 계획 및 사업계약서를 요구하고 있다.

(3) 커피 수출

  2014-2015년도 커피수출은 커피녹병으로 인해 연 초 예상치보다 줄어든 54만 2,000

자루(60kg)로 추정10)되고, 2015-2016년도 커피수출량은 30만 1,000자루(60kg), 수출액은 

5,500만 달러로 더욱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커피는 더 이상 엘살바도르의 주

요 수출품목이 아니며 비전통적인 수출 품목이었던 에스닉(Ethnic)식품, 열대 과일 등이 

10) 엘살바도르의 커피 수출량은 2013-2014년 41만 7,450자루(60kg), 2014-2015년 54만 2,000자루(60kg), 2015-2016년 30만 

1,000자루(60kg)가 될 것이며 내년에는 기록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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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국가 2014년(MY) 2015년(MY)

1 미국 256,532 142,562

2 독일 72,133 40,086

3 일본 65,082 36,168

4 캐나다 28,202 15,673

5 스웨덴 26,575 14,769

6 잉글랜드 22,236 12,357

7 벨기에 22,236 12,357

8 이탈리아 21,152 11,755

9 대만 5,424 3,014

수출 총계(기타국 포함) 542,350 301,400

표 6  2014-2015년 엘살바도르 커피 수출 주요 국가 현황
단위: 자루(60kg)

자료: USDA(2015).

최근 수출 강세를 보이고 있다. 2014-2015년도 엘살바도르 커피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

으로 전체 수출량의 47%인 25만 6,000자루(60kg)를 수출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독일이 전체 수출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 주요 커피 수출국으로는 일본, 이탈리

아, 캐나다, 벨기에, 대만, 스웨덴이 있다. 최근 엘살바도르는 스페셜티 및 고메

(Gourmet) 원두와 같은 고품질 커피에 초점을 두어 수출을 장려하고 있으며 일부 커피

생산자는 마이크로-랏11) 방식을 통해 유럽, 미국, 아시아 최고급 원두 소매상을 겨냥

하여 수출하고 있다. 최근 엘살바도르 커피위원회(The Salvadoran Coffee Council)는 13회 

“Cup of Excellence”12)에서 홍보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엘살바도르에서 생산된 최상급 품

질의 커피가 국내, 국외 커피 전문 심사단이 참여한 경매에서 채택되었다. 이 행사를 

통해 엘살바도르 커피는 기존 수출국이었던 미국, 일본, 유럽 소비자에게 현물시장에

서 C등급을 받은 커피 보다 5~10배 비싼 가격에 판매되며 엘살바도르의 최상급 커피

의 인지도는 높아지는 등 고메와 스페셜티 커피의 프리미엄 가격은 엘살바도르의 커

피 수출을 증가시키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5년 중미 스페셜티 

커피 연합(Specialty Coffee Association of America, SCAA) 박람회에 엘살바도르 커피 수출

11) 대형농장에서 구획 구분하여 특별 관리를 하는 커피, 혹은 특정 지역의 특정 농장을 관리하여 얻어지는 커피이며 마이크로 랏 

방식으로 얻어진 커피는 출하한 농장 뿐 아니라 농장주의 이력까지 자세히 설명됨.

12) ‘Cup of Excellence’는 최상급 품질의 커피에 주어지는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그 선별과정은 여타 커피산업에서 비교 될 

수 없을 만큼 매우 엄격하게 진행됨. ‘Cup  of Excellence’에서 수상한 커피는 최상급 커피 상위 10위 안에 들게 되며 판매

자는 최소 5배 이상의 높은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할 수 있음. 심사과정에는 원두의 특성을 기준으로 수 천 잔의 커피가 평가되

고, 음용되며 평가되어짐. 경매에서 수상자가 받게 되는 가격은 매년 기록을 경신할 만큼 매 회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희귀하

고 최상급 품질의 커피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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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새로운 고메 커피 소비시장을 찾고 마케팅활동을 하고 있으

며 유럽, 미국, 대만, 일본 스페셜티 커피 전문점 운영자와 커피 가공공장 운영자들로 

구성된 역무역사절단(Reverse trade missions)을 통해서 엘살바도르(Salvadoran) 블랜드 커

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4) 커피 수입

  2014년 엘살바도르의 주요 커피수입국은 브라질, 멕시코, 니카라과이며 브라질에서 

수용성 커피생두 7만 8,458자루(60kg), 멕시코에서 6만 4,112자루(60kg), 니카라과에서 3

만 5,696자루(60kg)를 수입했다. 최근 콜롬비아 또한 엘살바도르의 수용성 커피 상품 

브랜드인 ‘Colcafe’와 ‘Juan Valde’ 커피 매장에 진출하여 6,272자루(60kg)를 엘살바도르에 

수출하는 등 엘살바도르의 커피 수입량이 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엘살바도르에서는 

다양한 커피브랜드가 신설되는 등 커피상점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당분간 국내 커피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2014-2015년도 엘살바도르 내수시장에서 소비된 커피 

생두는 27만 5,000자루(60kg)였으며 대부분의 내수소비는 브라질, 멕시코, 니카라과에

서 수입해온 수용성 커피였으며, 2015-2016년 내수소비는 24만 4,000자루(60kg)로 전망

된다. 이처럼 엘살바도르의 커피수입이 증가하는 이유는 커피 가공 부가가치산업 및 

지역별 커피생산 관련 지원책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당분간은 브라질, 멕시코, 니카라

과로부터의 수용성 커피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간 국가 2014년(CY) 2015년(CY)

1 브라질 78,458 89,500

2 멕시코 64,112 68,500

3 니카라과 35,696 38,500

4 콜롬비아 6,272 8,200

5 칠레 3,360 4,200

6 온두라스 1,733 2,000

7 과테말라 1,399 1,600

8 페루 579 750

9 미국 3,497 3,850

수입 총계(기타국 포함) 197,800 219,600

표 7  2014-2015년 엘살바도르 커피수입 주요 국가 현황
단위: 자루(60kg)

자료: USDA(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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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커피관련 정책

  엘살바도르 커피생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민간부문의(생산자, 기업, 제조공장 등) 관

계자를 통합할 수 있는 제도적인 프레임워크가 부족하고, 규제 주체로서 정부의 역할

이 미진하다는 것이다. 또한 커피산업의 전략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

기적으로 커피 생산자의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어렵다. 간혹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이 엘살바도르 커피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회복세를 보이기도 하

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대처가 늦고 커피산업의 전반적인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있

지 않아 근본적으로 엘살바도르의 커피산업은 완전히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4분기 엘살바도르 농식품부는 CENTA카페를 설립하여 커피농가에게 기술보

급 확대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 2분기에는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살진균

제를 공급하고 병충해 내성이 있는 커피나무 700만 주를 무료 보급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이처럼 엘살바도르 정부는 소농가13) 중심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소농

가의 경지면적은 전체 커피 경작지의 10%를 차지하는 비율에 달한다. 그러나 엘살바

도르커피연합(SCA)은 이렇게 한시적인 정부의 지원책 보다는 생산력이 급격히 감소한

(25년 이상) 커피나무 재배지역을 개조하기 위한 대규모 이식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고 있다. SCA에 따르면 매년 700만 주 이상의 나무가 이식되지 못하여 자연 소멸하

고 있으며 국영 커피 재배지 개간을 위해서는 병충해에 내성이 있는 커피나무 3,000만 

그루를 10년 간 심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엘살바도르 정부는 녹병(곰팡이병)을 예방하기 위해 살충·살균제와 액체비료를 

소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나 커피 녹병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신용한도(Loan ceiling)와 

투입재 공급이 커피농가가 생산력을 높이고 녹병예방 비용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한 수

준이다. 한편, 미국 농무부(USDA)는 식량개발프로그램(Food for Progress)을 통해 국가 

협동조합(National Cooperative of Business Association)과 공동으로 농가규모에 상관없이 

약 7,500커피농가에게 신기술 공급, 기술이전, 무병충 품종 등을 지원했다. 

3. 엘살바도르 농업·농촌 개발협력 현황

  엘살바도르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식량안보 및 수자원이 위협받고 있는 국가

이다. 예측 불가능한 강수량과 가뭄은 작물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생산량 감소 및 

13) 소농가는 3헥타르 이하의 토지를 가진 농가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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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15년 대 엘살바도르 분야별 ODA 프로젝트 현황

법률 
및 사범 
(8건)

사회적 
서비스 
(9건)

보건
(9건)

중앙정부 
행정 시스템 

(27건)

정부산하기관 행정
 시스템 (6건)

초등교육 
(6건)

농업·임업·
어업 일반 (5건)

일반 산업 
   및 무역
        (5건)

중등교육 
   (5건)

직업교육 
(5건)

         자료: World Bank(2015).   

시장가격 상승의 원인이 된다. 특히, 홍수가 날 경우에는 강물 및 하천 오염 정도가 매

우 심각해지는데, FAO 추정치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의 인구 중 16%만이 안전한 식수

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환경·자원청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강의 2%만이 물 소비로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FAO는 전체 엘살바도르 인구 중 9%가 

영양결핍이라고 밝히며, 식량접근에 대한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엘

살바도르 농민 커뮤니티는 식량안보와 수질문제 개선을 목표로 가장 오염이 심한 강

인 렘파(Lempa)강 하부지역의 관개시설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기에도 작물경

작을 원활히 하여 일정 생산량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World Bank에 따르면 2014년 엘살바도르에서 진행 중인 개발협력 사업은 총 63건 프

로젝트로 중앙 정부 행정분야 27건, 보건 9건, 법률분야 8건, 초등교육 6건, 정부 산하 

행정관련 6건, 일반 농림어업분야 5건 등으로 중앙정부 행정시스템과 관련한 ODA 사

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 엘살바도르 ODA사업은 주로 미국, 일본, 스페인

의 관련 부처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은 농업 생산성향상과 농업-비지니

스 연계 서비스, 소농의 경제력 향상을 목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USDA는 소농에게 밀 등의 농산품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수익을 얻게 하였으

며, 학교에 ‘우유공급 프로젝트(Glass of milk)’를 시행하는 등 무상지원책을 펼쳤다. 그

러나 이러한 미국 등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지원사업이 엘살바도르 국내 경기를 진작

시키고 농업 및 낙농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가져왔는지는 논란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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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1991-2014년 코이카(KOICA)의 대 엘살바도르 지원 실적: 총 3,004만 달러(잠정)

사업 유형 사업 내용 (사업기간/지원규모)

프로젝트
(17건)

엘살바도르 식수공급시설지원 (’95-’96/ 30.97만 달러)

엘살바도르 농촌식수공급 (’97-’98/ 53.82만 달러)

엘살바도르 IT 교육센터 지원 사업 (’02-’03/ 39.54만 달러)

엘살바도르 중미기술연구소 현대화 2차사 업 (’04-’05/ 32.9만 달러)

엘살바도르 소비자보호청 IT 시스템 구축사업 (’05-’06/ 56.73만 달러)

엘살바도르 소야빵고시 초중등학교 시설개선사업 (’07-’08/ 51.04만 달러)

전염병 검사·관리 역량강화사업 (’07/ 76.95만 달러)

엘살바도르 교육분야 정보통신기술 지원사업 (’07-’09/ 240.86만 달러)

엘살바도르 임산부 요양소 건립사업 (’08-’10/ 184.56만 달러)

엘살바도르 채소재배 생산성 향상 (’08-’10/ 180.21만 달러)

엘살바도르 외교부 통합정보시스템 및 사이버교육센터 설립지원
(’09-’10/ 77.03만 달러 지원)

엘살바도르 특수학교 건립사업 (’10-’12/ 249.92만 달러 지원)

엘살바도르 치안강화를 위한 방범시스템 구축사업 (’10-’11/ 221.72만 달러 지원)

엘살바도르 농업기술역량강화사업 (’10-’12/ 198.43만 달러 지원)

엘살바도르 아와차빤시 취약아동 사회편입 지원 사업
(’11-’13/ 217.05만 달러 지원)

엘살바도르 한-엘 의료센터 건립사업
(’13-’15/ 300만 달러 약정 중 0.05만 달러 지원)

엘살바도르 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개개발사업
(’13-’15/ 320만 달러 약정 중 55.6만 달러 지원)

물자지원 25건 268.33만 달러

긴급구호 6건 58.17만 달러

연수생초청 316명 250.03만 달러

전문가 6명 13.49만 달러

해외봉사단 전체 82명, 신규 61명 403.63만 달러

자료: KOICA(2015).

며,14) 수원국 현지 상황에 맞는 방식과 현지 농민 중심의 실질적 수혜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ODA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 엘살바도르 한국대사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1991년 시작된 코이카(KOICA)의 

대 엘살바도르 지원은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7년에 들어서면서 지원

규모가 연 100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23년간(1991년-2014년) 총 3,004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잠정 집계된다. 엘살바도르는 중남미 최초로 ‘한-엘 무상원조기본협정’을 체결

14) USDA가 '우유 공급 프로젝트(glass of milk)’를 위해 미국에서 가루우유를 대량으로 수입, 공급함으로써 엘살바도르 현지 우

유제품 가격이 폭락하게 되어, 현지 낙농업자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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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이며, 지원분야는 교육 보건의료 치안분야 중심이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8 참조>. 2007년 이후에는 엘살바도르정부의 ‘국가교육계획 2021’ 및 

국가개발계획(2010-2014), 위기극복방안(Anti-crisis Plan) 등 국가개발정책 목표달성과 

빈곤퇴치 등 개발수요에 부합하는 교육역량 강화 및 모성 영아사망률 감소를 중심으

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2015년 이후에는 엘살바도르 신정부(2014.6월 출범)의 5개년 국

가개발계획의 정책목표 달성 등 새로운 개발수요에 부합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그 

동안 대 엘살바도르 개발협력 사업은 프로젝트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며, 엘살바도르 

정부의 로컬 비용분담, 수혜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여 등 수원 태세 및 사업추진 여건

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2015년 한국의 대 엘살바도르 ODA사업 지원 예산은 총 393만 달러가 책정되어 있

으며, 농업협력으로는 코이카가 시행하는 ‘엘살바도르 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개개

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업은 국가 기초식량작물인 쌀 농업확대를 위한 관정개

발, 관개시설 구축, 농민교육 및 농민공동체 조직을 통한 농민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

업이다. 엘살바도르는 지하수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관개시설이 전무하기 때문

에 관개시설 사업을 통해 물 이용방안 확대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

망된다. 특히, 최근 엘살바도르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극심한 가뭄 발생으로 지하

수자원 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개시설 기술지원은 엘살바도르 

농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4. 시사점

  지난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엘살바도르에서 한·중미15)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협

상이 개최되고 상품양허협상 등에 대한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등 향후 엘살바도

르를 포함한 한-중미 국가 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6월, 9월에 걸쳐 한-중미 시장의 교역 협상을 위해 상품, 무역구제, 원산지·통관, 

정부조달 등 9개 분과 15개 챕터의 주요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2

차 협상에서는 상품 양허협상을 비롯하여 서비스·투자,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지적재

산권 등에 대한 협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중미 6개국 수출은 37억 6,400만 달러, 수입은 12억 3,800만 

15) 협상에 참여한 중미 6개국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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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등 총 교역규모는 5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한-중미 FTA를 통해 우리나라는 자동

차, 전자, 섬유 등을 수출하고 중미 6개국은 커피, 열대과일, 금속 등의 수출을 늘려 상

호 보완적인 교역의 형태로 그 규모를 점차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엘살

바도르의 경우 수입-수출의 불균형으로 인해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농산품목에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에 신(新) 수출시장에 진출하는 것 또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늘어나는 수입과일 소비 추세로 볼 때 한-중미 FTA 체결 이후 엘살바도르

의 저가 수입과일이 대량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본격적인 한-중미 FTA가 본격화되고 경제협력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한-엘

살바도르의 경제·농업 분야 협력 방안 또한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엘살바도르는 전

통적으로 설탕과 커피재배 중심의 농업국가로서 세계적인 수출국이었으나, 최근에는 

커피 생산량의 급속한 감소로 관련 산업이 쇠퇴하고 있다. 이는 커피 녹병과 같은 병

충해와 엘니뇨 등 기후변화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기후변

화 문제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제열대농업연구소(CIAT)는 2050년경 엘

살바도르의 기온이 2.1도 상승하여 전체 커피 재배가능면적이 60% 감소할 것으로 예

상하고 있으며16), 엘살바도르 커피 재배업자 및 관련 기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기술 도입 또는 가뭄이나 기온상승 등 기후변화 조건에 강한 신 커피 종

(種)개발을 시급히 촉구했다. 따라서 엘살바도르 커피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는 병충

해에 강하고 기후변화 조건에 강한 커피종자 개발 및 보급이 중요하며 이에 우리나

라 정부는 엘살바도르 농업 협력 방안으로 6차 산업17)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6

차 산업을 접목하는 방식은 외부 환경 저해요소에 강한 원두 품종 종자 개발부터 원

두 재배, 가공, 생산, 유통 등 커피 품목의 가치 사슬에 유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엘살바도르의 커피 생산성이 향상되고 부가가치가 창출 될 수 있다. 특히, 

엘살바도르는 세계적인 커피 수출 등 농업 중심 국가였으나, 기후변화 및 병충해 등

으로 인해 생산성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이기 때문에 한국의 농업 기술 및 체계를 이

용한 농업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정부는 엘살바도르에 6차 산업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한국형 ODA 연계 사업으로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엘살바도르는 변화하는 농업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시

16) 실제로 2015-2016년 커피수출의 경우 올해 대비 약 24만 자루(60kg)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록적으로 낮은 생산량이 예상됨.  

17) 6차 산업이란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특산품 제조가공(2차산업) 및 유통판매, 문화. 체

험, 관광, 서비스(3차 산업) 등을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함. 6차 산업이 농가경제의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는 이유에는 6차 산업이 내포하고 있는 부가가치 창출에 있으며, 원료가 되는 생물이나 자원이 다양한 처리과정을 거

치게 되면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는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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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절한 대응으로 농업 분야의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어야 하며, 이에 

한국이 향후 주요 경제·농업협력국으로서 주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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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농업 현황과 시사점 *

최  민  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국가 개황 18) 

  아르헨티나는 1810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전체인구는 백인 97%, 메스티

소 및 인디언등의 3%로 이루어진 4,261만 명으로 추정된다. 언어는 스페인어를 사용

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92%가 가톨릭, 기독교 2%, 유태교 2%로 전형적인 가톨릭 국

가이다.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337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도시

거주 인구는 92.95%, 농촌인구 7.05%로 도시 거주자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아르헨

티나는 23개주, 1개 자치시(부에노스아이레스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는 독자적

인 행정부, 사법부 및 입법부로 구성되어 있다. 아르헨티나는 각 주의 자치권을 대폭 

인정하면서도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연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1.1. 지형 및 기후 

  아르헨티나는 아메리카 대륙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브라질에 이어 남아메리카에서 

두 번째, 전 세계적으로는 8번째로 큰 면적(278만 400㎢)을 보유한 나라이다. 아르헨티

나는 전국토의 61%가 비옥한 경작 가능지인 평원(Pampa)으로 이루어졌으며 남북 최장

 * (choimj@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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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아르헨티나 국가 지도

아르헨티나

남태평양

대서양

티에라델푸에고

자료: 두산백과(2015).

거리는 3,800km, 동서 최대거리는 1,425km이며 서쪽은 안데스 산맥을 경계로 칠레, 북

쪽은 볼리비아, 파라과이, 동쪽은 브라질, 우루과이, 남쪽은 남대서양과 접경하고 있

다. 아르헨티나는 지리적 특성에 따라 중부 빰빠, 남부 빠따고니아, 중서부 꾸요, 북서, 

북부 그란차꼬, 메소뽀따미아의 6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부 빰빠지역(Región Pampeana)은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서쪽과 북쪽에 펼쳐진 대평

원 지역으로, 부에노스 아이레스주, 꼬르도바주, 산따페주를 포괄하며, 라팜파주와 산

루이스주의 일부도 포함, 비옥한 토양을 바탕으로 한 농업의 중심지이며, 제조업 또한 

발달한 아르헨티나의 경제 중심지로 해안지역보다 건조하고 바람이 많으며 여름기온

은 최고 38도까지 상승한다. 남부 빠따고니아 지역(Región Patagónica)은 리오네그로강

에서 마젤란해협에 이르는 스텝초원 지역으로 네우껜주, 리오네그로주, 추붓주, 산타

크루스주, 띠에라델푸에고주 및 라빰빠주 포함하고 목양지로서 유명하며, 석유 등의 

자원지대로 중요하며, 바람이 많고 건조하며 온대기후지역이다. 띠에라델푸에고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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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영향으로 서늘하고 다습한 특징을 갖고 있다. 중서부 꾸요지역(Región Nuevo 

Cuyo)은 안데스 산맥 동쪽에 위치한 아르헨티나 중서부 지역으로 라리오하주, 산후안

주, 멘도사주 및 산루이스주 포함한 지역으로 칠레 국경지역에는 안데스 산맥 최고봉

인 높이 6,960m의 아꽁까구아(Aconcagua)산이 위치고 있어 고산지대에서 녹은 물을 이

용해 멘도사주와 산후안주에서 과실재배와 와인생산이 활발하다. 

  아르헨티나는 북쪽으로 갈수록 기후가 건조하며 더운 편인데 북서지역(Región NOA)

은 아르헨티나 북서부의 고원지대로 살따주, 까따마르까주, 후후이주 및 뚜꾸만주를 

말하며 광물자원이 풍부하다. 특히 칠레, 볼리비아와 접경한 살따주, 까따마르까주 지

역은 리튬매장량 풍부하고 열대지역으로 고온다습하다. 북부 그란차꼬지역(Región 

Gran Chaco)은 북부의 아열대평원 지역으로, 포르모사주, 차꼬주, 산띠아고 델에스떼로

주를 포함하며 주로 목화를 재배하고 가축을 방목하고 있으며, 열대지역으로 계절에 

다라 건조하거나 다습하다. 마지막으로 메소뽀따미아 지역(Región Mesopotamia)은 북동

부 지역의 파라나강과 우루과이강 사이에 위치여 엔뜨레리오스주, 꼬리엔떼스주 및 

미시오네스주 포함하고 목축과 식물재배에 적합한 평야지역이 있으며, 아열대 지역으

로 아열대우림과 이과수폭포가 위치해 있다. 

1.2. 경제 일반

1.2.1. 경제 동향

  남아메리카에서 아르헨티나는 GDP기준으로 멕시코, 브리질, 콜롬비아에 이은 4위

의 경제대국으로 남미경제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국내 경제는 세

계경기침체 및 아르헨티나 정부의 비시장적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2012년부터 경제성

장률이 둔화(0.9%)되었으며, 2013년에는 대두 및 옥수수 등 주요 원자재수출 회복 등

으로 2.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4년에는 디폴트 발생, 민간소비 위축 등

으로 역성장(-1.7%)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14년 아르헨티나 GDP는 5,362

억 달러, 1인당 GDP는 1만 2,778달러이며 페소화가 50%이상 평가절하된 것이 GDP 감

소의 큰 원인이다. 또한 수년간 지속된 확장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인해 공식적으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0% 내외이나 비공식 통계로는 30%를 상회하는 높은 인플레이

션이 지속되고 있다. 

  전통적 농축산업 위주의 산업구조1)를 가진 아르헨티나 경제는 2003년부터 경제가 

 1) 2013년 기준, 아르헨티나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61%, 제조업 30%, 농업9%의 비중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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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00-2015년 아르헨티나 1인당 GDP 추이 

단위: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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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2015).

경 제 지 표 단위 2011 2012 2013 2014(추정)

국
내
경
제

GDP 억달러 5,566 6,030 6,103 5,362

1인당 GDP 달러 13,719 14,698 14,709 12,778

경제성장률 % 8.6 0.9 2.9 -1.7

국내총투자/GDP % 20.0 17.3 18.3 18.0

실업률 % 7.2 7.2 7.1 8.8

재정수지/GDP % -2.8 -3.2 -2.8 -4.5

소비자물가상승률 % 9.8 10.0 10.6 ‥

표 1  2011-2015년 아르헨티나 국내경제 지표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5).

큰 폭으로 성장하고 이로 인해 내수가 증가함에 따라 제조업, 도·소매업, 부동산이 크

게 성장했다. 특히,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건축경기가 활기를 띠면서 재건축 등 부동산 

업종이 성장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2008년 초 4개월 간 농촌파업으로 인해 농·축업 분

야의 경제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내수경기 침체에 영향을 미쳤고 이와 더불

어 2008년 하반기 세계경제위기의 여파가 아르헨티나 내수경기 침체에 가중되면서 

2009년 GDP가 크게 감소했으나 2010~2011년 부동산 경기호조로 인해 경기 회복세를 

보였다. 2011년부터 시행된 강력한 수입규제와 환전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2년

에도 제조업, 도·소매업 및 부동산 분야의 비중은 크게 나타났으며 수산업, 정부서비



세계농업 제184호 | 177

경 제 지 표 단위 2011 2012 2013 2014(추정) 2015(추정)

대
외
거
래

환율 (달러당, 연중) Ps 4.1 4.5 5.5 8.2 10.5

경상수지 백만달러 -4,113 -1,238 -4,946 -4,409 -5,960

  경상수지/GDP % -0.7 -0.2 -0.8 -0.8 -1.1

  상품수지 백만달러 12,870 15,158 10,985 10,574 11,128

  수 출 〃 83,996 80,246 81,526 76,470 77,972

  수 입 〃 71,126 65,088 70,541 65,896 66,844

  서비스수지 〃 -2,191 -3,121 -4,212 -3,094 -2,606

FDI순유입 〃 9,232 13,889 8,876 5,150 8,050

  유입 〃 10,720 14,941 10,263 6,800 8,450

  유출 〃 1,488 1,052 1,387 1,650 400

외환보유액 〃 43,227 39,920 28,143 26,604 ‥

외
채
현
황

정부채무/GDP % 40.3 39.7 39.7 39.7 39.7

  국내정부채무/GDP 〃 20.0 22.6 24.4 24.4 24.4

  해외정부채무/GDP 〃 20.3 17.1 15.3 15.3 15.3

총외채잔액 백만달러 164,841 160,723 154,104 154,079 154,344

  총외채잔액/GDP % 34.2 29.8 27.3 30.6 27.9

  단기외채 백만달러 23,514 20,300 20,620 20,249 ‥
외채상환액/총수출 % 19.5 24.2 26.1 24.7 29.5

표 2  아르헨티나 대외경제 현황(2011-2015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5).

스, 보건·교육분야에서 또한 큰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1년 말부터 다시 경제성장

률 둔화가 나타났으며  2014년 경제성장률은 –1.7%, 1인당 GDP는 1만 2,778달러로 

추정된다. 

1.2.2. 대외거래 현황

  아르헨티나의 대외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석유, 천연가스 및 농산물 수출로 상품수

지는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서비스수지 및 소득수지 적자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기

조가 유지되고 있다. 또한 경상수지 적자, 해외직접투자(FDI) 유입액 축소 및 외채상환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5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11년 432억 달러 → '14년 266억 

달러 전망)하는 등 대외지급능력이 악화되고 있다. 2015년 현재 아르헨티나는 미국 헤

지펀드와의 소송에서 패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선택적 디폴트에 빠져 있으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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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여건도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 경제가 회복 중에 있어 조만간 미국연방준비

위원회(FED)가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남미에 몰려 있던 국제 투기 자

본이 미국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한때 톤당 600달러를 상회하여 정부

의 외화벌이의 원천이었던 대두의 국제 시세는 2014년 11월 기준으로 톤당 388달러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2015년 올해 유입될 대두 수출대금이 예년보다 100억 달러나 감

소한다는 의미이며, 무역이외에는 뚜렷한 달러조달 창구가 없는 아르헨티나에 치명타

가 될 것이다.

  한편, 아르헨티나의 에너지 자급자족을 위해서는 아직도 십여 년 이상의 투자와 개

발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입에 막대한 달러(13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어 국가 재정상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계속되는 불황으로 인해 

아르헨티나 의회는 오랫동안 논란을 거듭해 온 중국과의 인프라 협력 보완 협정을 

2014년 지난해 12월 말 승인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대외경제협력 기조로 인프라 이

외에 에너지, 광업, 농업, 산업단지 조성 등의 분야에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또한 2015년 12월 출범하는 새 정부가 유능한 인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거시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을 만큼의 능력과 신중함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점차 경제가 안정되면서 수 년 안에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2. 농업 현황 

2.1. 농업 일반  

  1959년 아르헨티나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였으나 2014에는 6.5% 내

외로 추정된다. 그러나 2012년 기준 아르헨티나의 국민총생산액이 4,700억 달러 수출

은 802억 4700만 달러중 농산원료 수출이 109억 5,000만 달러임을 감안할 때 아르헨티

나 경제에서 농업은 여전히 중요한 산업임을 알 수 있다. 농산 원료는 전체 수출의 

24%, 가공 농산품이 34%(274억 7,400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산물 의 1·2차 상

품이 전체 아르헨티나 수출의 58%에 해당한다. 즉, 비록 농업생산이 전체 총생산액의 

10% 미만일지라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0%에 가깝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8위, 남미 2위의 국토면적을 가진 국가로 전 국토의 60%(1억 

7,000만 헥타르2), 남한 면적의 17배)가 농림·축산업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대평원이다. 

 2) 총면적 2억 7,900만 헥타르의 60%가 농업에 적합한 평지이며 그 중 4,000만 헥타르는 곡물 사료작물 경작지 및 조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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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차 대전 전후에 대규모 유럽 이민자들이 유입되면서 농업발전이 본격화되어 한

때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현재에도 아르헨티나 인구의 약 10%가 농·목축업

에 종사하고 있으며, 2014년 농업 총생산은 전체 GDP 비중의 6.5%3) 수준이나, 수출액

은 총 수출액의 60%, 연방정부 총 세입의 25%를 차지한다. 

  아르헨티나는 매년 약 4,850만 톤의 대두를 생산하며, 대두, 바이오디젤, 소맥분, 대

두유의 세계적인 수출국이다. 또한 와인, 소고기, 과일, 생선, 유제품, 곡물 또한 아르

헨티나의 중요한 농산품이다.

  아르헨티나 농업의 특징으로는 총인구 대비 곡물생산량이 많아 생산된 곡물 대부분

은 북반구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곡물생산자는 국제 곡물동향을 주시하

며 수확 후 곡물관리, 차 년도 재배 작목 및 면적을 정하는 등 수출지향적 사업운영을 

하고 있다. 연간 1억 톤의 곡물을 생산하는 아르헨티나의 농업은 대규모 기계화되어 

있고, 파종, 방제, 수확, 저장, 가공, 운반 등 단계별 분업화가 되어있다. 곡물농업에 투

입되는 농기계는 구입 유지비용이 높고, 농장주가 이를 직접 소유, 관리하는 것은 비

효율적이기 때문에 대규모 농기계 작업은 기계화 영농단이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다.

품 목 수출 수입 수지

전체 상품 81,986 71,998 9,987

농산품 43.296 2.491 40.805

제조품 25.990 57,193 -31,203

- 기계 및 장비류 12.908 32.897 -19.989

Ÿ 사무, 전산기기 98 6.144 -6.046

Ÿ 자동차 9.985 13.652 -3.667

Ÿ 기타 기계 장비 2.825 13.101 -10.276

- 직물 242 1.190 -948

- 화학제품 6.596 12.200 -5.604

- 기타 제조품 6.244 10.906 -4.662

연료 4.466 9.758 -5.291

기타 8.234 2.556 5.678

표 3  2011-2014년 아르헨티나 주요 부문 무역수지 평균

 단위: 백만 달러/년

자료: ICTSD(2015).

9,000만 헥타르는 방목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4,000만 헥타르는 활용이 되지 않고 천연임지 상태로 최근 방목지를 곡물

경작지로 개간하는 사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주 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3) 농·축산업은 전체 경제의 16%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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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업 생산 

  아르헨티나 농업생산은 곡물과 유지작물(Oil seeds)생산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로 건

지농법으로 재배되고 있다. 건지농법은 아르헨티나처럼 연간 강수량이 풍부해 관개시

설 없이도 많은 생산량을 얻을 수 있는 지역에서 주로 이용되는 방법이다 아르헨티나

에는 전체 농업생산의 75%를 차지하는 주요 생산품목 8개가 있는데, 곡물류에는 대두, 

옥수수, 밀, 해바라기 씨가 있으며 축산물에는 소고기, 유제품, 가금류, 돼지고기가 포

함된다<표 4 참조>. 아르헨티나의 주요 생산품목인 곡물(일년생, 다년생) 재배 시에

도 전체 면적의 95%(약 4,000만 헥타르)에서 건조방식이 이용되고 있으며 축산용 자연

목초지 또한 관개시설이 아닌 건조방식이 사용된다. 관개시설을 이용하는 농지면적은 

200만 헥타르 정도이며 주로 과일(사과, 배, 포도 등), 채소, 사탕수수, 담배 재배 시 이

용된다. 아르헨티나는 면적당 재생가능 용수의 비율이 매우 높고 지하수 시스템 활용

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방작물과 목초재배에는 관개

시설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곡물, 유지작물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0년대부터 기술 및 

조직 개혁을 통해 농업분야 가치사슬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유전자 개량과 토질개선, 수확 후 관리 시스템이 동시에 진행되어 에너지 집약적 경작

이 가능해졌고, 토양 개량, 효율적인 빗물사용으로 인해 농업생산성이 높아졌다. 이 시

스템은 직파방식을 포함하고 있으며4) 윤작(Crop rotation), 토지 영양 개선, 생물농약, 밑  

깎기5), 기타 생산방식 변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방식은 유럽이나 기타 지역과 비교

했을 때 온실가스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 친환경적 생산방식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한편, 관련조직 개혁6)을 통해 농업 생산규모는 급격히 상승하였고, 이를 통해 가치 

사슬구성, 거래비용 감소, 경쟁력을 겸비한 지속가능한 생산방식,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이 가능해지며 상대적으로 불리한 가격으로 책정되었던 아르헨티나 농산품이 경쟁

력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는 곡물과 유지작물전체 생산량의 3분의 2가 이와 같은 통합 

네트워크7)를 통해 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아르헨티나의 농업은 생

산규모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가치사슬에서의 높은 효율성을 연계할 수 있어, 낮

은 비용으로 농산품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1990년대 아르헨티나 내수경기가 호조

 4) 전체 곡물과 오일시드 경작 면적의 90%이상이 직파 방식을 이용함.

 5) 조림한 어린 묘목의 생장을 촉진하기 위해 묘목의 생장에 방해가 되는 잡초목을 깎아 주는 일(두산백과).

 6) 생산, 제조, 마케팅을 조직화 통합하는 네트워크임.

 7) 곡물관리전문 토지 소유자, 자본 투자자, 농업기술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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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보이고, 투자유치 및 수출을 활성화하는 농업·무역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와 같은 

농업분야의 기술적, 조직적 발전의 발판이 처음 마련되었다. 

   2015년 5월 기준 아르헨티나가 벌어들인 농산물 수출대금은 전년대비 동 기간에 

비해 29.1% 감소한 25억 달러로 추정된다. 코트라는 아르헨티나의 농산물 수출이 줄

어든 건 세계적인 불경기 탓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수출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세계 곡물가격은 올해 세계적인 풍작으로 공급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약세

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순 위 생산 품목 생산액(천 달러)

1 대두 1,0714,081

2 소고기 6,752,089

3 우유 3,687,001

4 옥수수 2,635,031

5 닭고기 2,370,558

6 포도 1,600,528

7 밀 1,207,817

8 해바라기 씨 915,795

9 사탕수수 820,925

10 사과 5248,643

표 4  2012년 아르헨티나 주요 생산 농산품목

자료:FAO Stat(2015).

2.3. 주요 생산 곡물

2.3.1. 대두(Soybean) 

  농업국가로 잘 알려진 아르헨티나는 2014년 기준 총 경지면적 3,000만 헥타르에서 

총 1억 톤의 농산물을 생산하였는데, 그 중 대두의 경작 면적은 약 2,000만 헥타르, 생

산량 총 5,550만 톤에 달할 만큼 대두를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약 7만 명의 아르

헨티나 대두 생산자들은 최근 10년 이상 지속된 세계 대두가격 상승으로 큰 이익을 

얻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정부 또한 대두 및 대두 부산물에 부과하는 수출세(32~35%)

를 통해 그 수익을 얻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4-2008년까지 대두의 국제가격이 크게 

상승8)하여 당시에 대두 수출은 국가 재정에 많은 기여를 했고 농업관련 분야가 호황

 8) 2008년 7월 3일 시카고 시장에서 톤 당 대두 가격이 609.2달러로 최고치 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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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루었다. 그러나 2014년 상반기에 1톤 당 558달러였던 대두가격이 점차 하락하여 

388달러까지 떨어진 후 점차 회복중이다. 2014-2015년에는 대두생산량이 5,800만 톤, 

대두경작지는 전체 경작지(3,560만 헥타르)의 57%(2,005만 헥타르)를 차지할 것으로 예

상되며 향후에도 대두는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출품목이자 중요한 외화수입원이 될 것

으로 전망된다. 2014년에는 대두 이외에도 유지종자와 부산물9)의 수출로 240억 달러

를 벌어들였으며 이는 아르헨티나 총 수출액의 33.3%를 차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경제학자 루시노 코헨(Lucino Cohan)은 아르헨티나의 대두 생산체인이 아르헨티나 

GDP의 5.5%와 수출세액의 10%를 차지하며, 대두에 의한 외환수입이 없다면 국가경

제를 다시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대두가 아르헨티나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보여진다. 

  대두 수출은 아르헨티나가 세계 3위이나, 대두유(油)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

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대두유 생산량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비슷하지만, 브라질

에서는 내수시장에서 대부분 소비가 되는 반면, 아르헨티나에서는 올리브유, 해바라기 

유와 옥수수유를 사용하고 대두유는 대부분 수출하기 때문에 2013-2014년의 경우 아

르헨티나가 전 세계 수출량의 44%인 409만 톤으로 대두유 수출량은 브라질(138만 톤)

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높다. 대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인도로 연 183만 톤

을 수입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135만 3,000톤을 수입하는 중국이 차지한다. 대두

와 부산물에 대한 중국의 수요는 차츰 증가10)하고 있으며 중국은 향후 10년 내에 전 

세계 대두전체의 80%을 수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농무부(USDA)는 약 8년 후

인 2022-2023년에는 미국의 수입량이 1억 1,500만~1억 2,0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

하는 등 대두의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전 세계 대두 공급량의 90%를 담당할 것이다.

  현재 아르헨티나 경제는 기술적인 디폴트의 헤지펀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11) 

외화 유입을 거의 수출에 의지하고 있으며 특히 대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2014년의 

경우 대두 및 부산물 수출을 통해 247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등 무역수지가 흑

자를 이루었다. 이처럼 대두는 향후에도 아르헨티나 국가재정에 기여를 할 것으로 전

망되며 2014년 아르헨티나 외환보유고가 270억 달러였음을 감안할 때 대두산업이 아

르헨티나의 경제에 차지하는 중요성을 알 수 있다.

 9) 식물성 기름, 대두박, 바이오디젤 등임.

10) 중국은 2013년도 콩 6,000만 톤을 수입했고, 2014년에는 7500만 톤을 수입할 예정임.

11) 2014년 아르헨티나는 미국에 15억 달러의 채무상환을 두고 미국의 해지펀드 채권단과 막판 협상을 가겼으나 결렬됨.



세계농업 제184호 | 183

그림 3  2011-2013년 농업분야 수출 품목별 비중(금액 기준)

대두 49%

옥수수 
13%

밀 6%

소고기 5%

우유 4%

포도 3%

해바라기 3%

보리 3% 기타 14%

                                자료: ICTSD(2015).

  대두생산과 수출을 대량으로 하는 나라 중에서 아르헨티나의 재배역사가 가장 짧

다. 아르헨티나에서는 1909년에 농업학교에서 대두를 처음 시험 재배하였고 1960년부

터 농장에서 재배하기 시작하여 1965년에 본격적으로 대두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에 

착수하였다. 1970년 들어선 이후 대두의 재배지역이 증가하고 농업기계 등의 투입재

가 발달함으로써 1960년도에 비해 20배의 소출을 늘리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더욱 

청결하게 재배하고 안전한 농약이 알려져 이때부터 단백질이 풍부한 대두분(粉)과 대

두유 등을 생산하는 가공산업이 발달해 본격적으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아르헨티나의 대두 경작지는 1980~2015년 간 200만 헥타르에서 2,000만 헥타르로 

1,000% 증가하며 급격한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두경작지 확장은 다른 작물 

재배와 일부 축산업(소)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소규모 농민의 이농현상을 야기하는 등 

다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대두경작지의 급격한 확대는 1996년 유전자변형

(Genetic Modification, GM) 대두가 재배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GM대두생산은 옥수수, 

소고기, 낙농제품 생산에 비해 생산비가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다는 장점이 

있었다. 즉, 대두는 수출용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수출쿼터로부터 자유롭고, 옥수수, 밀 

또는 낙농제품과 같이 일정량 내수시장 의무공급 제약에서도 벗어났다.  

  2015년 아르헨티나 대두생산량 예측치는 2013-2014년 생산량(5,340만 톤)을 8.6% 능

가하는 사상 최고치(5,8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14-2015년 대두 수확량 증

가는 기온과 강수량 등 기상조건이 대두 성장에 최적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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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량이 가능했고 부분적으로는 대두 파종면적이 2013-2014년 1,980만 헥타르에서 

2014-2015년에는 2,005만 헥타르로 소폭 증가한 것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

나 이러한 기록적인 대두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대두의 국제가격 하락(톤당 365~370달

러, 작년대비 20% 하락)으로 아르헨티나 정부나 농민들의 수익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대두가격 하락은 다른 주요작물인 옥수수(-6%)와 밀(-2.5%)의 수출가

격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업종사자들이 대두농업에 집중되는 이유는 1990년대에 직파농법이 도입되고 

GMO종자 사용 등으로 영농비를 절감할 수 있고, 국제시세가 높으며, 수출쿼터가 없

으며, 대두유 가공원료용으로 수요가 많고,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이에 따

라 대두농업이 점차 단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대두농업 집중화 경향으로 종

전 복합영농 형태가 사라지고 농장주들은 자녀교육 등 문제로 농장인근 주택을 비워

두고 지방 거점도시로 옮겨 살면서 주로 파종 및 수확시기에만 농장을 방문하는 사례

가 다수이다.12) 또한 대두농업을 위해 목축을 줄인 결과, 전체 소 사육두수가 5만 두 

이하로 감소하여 쇠고기 가격이 상승13)하고 대두작물 연작피해 등 지력약화 사례가 

발생는 등의 부작용도 따르고 있다. 

2.3.2. 기타 곡물 

  대두에 비해 다른 곡물은 생산비가 높은 반면 국제시세가 낮아 수익성이 크지 않은 

편이다. 2013-2014년 평균 수출가격을 살펴보면 대두가격은 537달러로 높은 반면 옥수

수는 263달러, 밀은 106달러이다. 이러한 이유로 농장주들은 대두농사를 선호하게 되

었고, 전 농경지가 대두 농사로 단작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전에는 콩, 옥수수, 면화, 

밀, 보리 등을 교대로 경작하는 순환농법을 고수하면서 윤작으로 인한 휴경지는 가축

을 방목하는 형태를 유지하였다. 특히, 20세기 전반기제1,2차 세계대전 기간 아르헨티

나는 밀을 대량으로 수출하여 유럽으로 다량 수출하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밀 

수출량이 늘어나고 국제 곡물시세가 변하자 밀 중심 생산에서 대두 생산으로 급속히 

재편되었듯이, 향후 국제시세 및 국내 정책에 따라 대두이외의 다른 곡물산업이 호황

을 이룰 수 있다. 

12) 과거에는 아르헨티나의 전통적인 농촌 모습은 토양에 적합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면서 목축/낙농을 겸하면서 농장주들은 농

장인근에 거주함.

13) 1958년 아르헨티나 국민 1인당 쇠고기 연간 소비량이 98kg, 2000년대 중반 75kg대에서 2014년 59kg으로 하락하는 등 소비

량 또한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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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07-2014(~5월)년 곡물별 수출 가격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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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CTSD(2015).

  대두를 제외한 기타 주요곡물의 생산을 살펴보면, 2015-2016년 기준 아르헨티나의 

밀 생산량은 1,020만 MT으로 집계되며, USDA의 추정치 보다 130만 MT 더 낮은 추정

치이다. 이는 생산 수익이 저조한 소규모 곡물 경작지를 정리하고 투입재를 거의 사용

하지 않아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밀수출 또한 500만~670만 MT으로 평년보다 낮은 

수치를 보일 것이다. 옥수수 생산량 또한 3,380MT으로 예상되며 이는 수익성이 떨어

지고 내수 시장 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2015-2016년 아르헨티나의 곡물 생산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곡물생산자들

의 작물선택에는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곡물생산은 풍작이

었으나 국제 곡물가격의 하락, 높은 국내 인플레이션율에 따른 인한 생산비용 증가, 

국내통화 약세, 높은 수출관세, 옥수수와 밀에 대한 수출제한정책, 높은 수송비용 등이 

경제적 수익성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 또한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 이번 10월 대통령

선거 이후 농산물 수출제한정책 폐지 및 수출관세 감소 등 향후 농업분야 정책이 변

화 할 수 있어 곡물 생산자들의 작물선택 시 혼란이 가중되기도 하였다. 만약 현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면 옥수수 생산자들이 대두생산으로 작목을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 

옥수수 경작지의 60~70%는 임대토지인데, 이는 생산자 소유의 토지 및 농기계를 사

용할 경우 2~3번 이상 수확 후에나 손익분기점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밀 경작

지는 작년대비 50만 헥타르 감소하였으며 보리는 거의 비슷한 면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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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밀 

  2015-2016년 기준 아르헨티나의 밀 생산량은 1,020만 MT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는 

USDA의 공식집계 보다 130만 MT 적은 수치이다. 밀 생산은 평소보다 줄어들 수 있는

데, 이는 생산자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구식기술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며14) 엘리

뇨 현상으로 인해 봄에 강우량이 많았던 것이 이유로 추정된다. 따라서 시장생산에 어

려움이 있고, 불리한 수익이 예상되며, 넘쳐나는 밀 재고량으로 인해 많은 생산자들이 

밀 재배를 기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 남쪽 지방에서는 밀

은 생산이 매우 쉬운 최고의 곡물로 여겨지며, 실제로 아르헨티나 밀 경작지의 3분의 

1이상이 이 지역에 집중되어있다. 올해 말 정권이 바뀌면서 밀 수확시기에 밀 생산자

의 요청에 따른 정부의 지침이 달라질 수 있어 밀 산업의 귀추가 주목된다. 밀 생산자 

중에는 현재의 윤작방식을 선호하거나, 동 절기에 잡초관리 등 지력회복 방식을 선호, 

혹은 대두 등과의 이모작 방식을 선호하는 생산자 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가이드라

인을 지켜 볼 필요가 있다.

  2015-2016년 밀 수출량은 500만 MT으로 예상되며 이번 년도 수출량인 550만 MT보

다 적은 수치가 될 것이다. 올해의 경우 국내 밀 공장의 수요부족으로 부에노스아이레

스 남부지역에는 밀 재고량이 매우 많았는데, 이에 정부는 2015년 7월에 밀 420만 MT, 

단백질 함유량이 낮은 밀 50만 톤, 밀가루 50만 톤(밀 65만 톤 상당)에 대해 수출허가

를 내렸다. 이처럼 곡물 수확시기 및 수요에 따라 정부의 추가적인 대응책을 기대해 

볼 수 있다. 

(2) 옥수수 

  2015-2016년 옥수수 수출량은 1150만 MT이며 이는 수출초과량(Export Surplus)이 작

년보다 감소한 수치15)이며 현 경제상황과 국제시장 곡물가격, 국내정책을 종합하여 

볼 때 2015-2016년 옥수수 재배면적은 280만 헥타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타 곡물과 

비교할 때 옥수수는 생산비용이 높고, 수익에 직결되는 화물비용이 높으며, 헥타르 당 

많은 투자액이 요구되며, 내수시장에서는 옥수수 상업화16)에 제한이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 옥수수는 보통 9월, 12월에 심기 때문에 10월 대선 이후 관련 정책의 수정여부

에 따라 대두에서 옥수수 생산으로 작목을 변경하는 생산자가 늘어나는 등 옥수수 생

14) 특히, 비료의 경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거름을 주는 등 옛날 방식 고수하는 생산자가 다수 있음. 

15) 생산량이 2100 MT으로 줄어 수출 초과량 또한 감소함. 

16) 옥수수 상업화는 농민 수익과 직결되며 경제적 수익이 불리해 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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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호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관련 현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면, 옥수수 경작 

면적은 15~30% 감소하게 될 것이다. 북부지역의 경우 옥수수 경작 면적이 100만 헥

타르 이상인데 이는 매 년 잡초와 병충해에 내성이 강한 대두와 옥수수를 번갈아 재

배하기 때문이다. 

  북부지역 옥수수 생산자들은 지난 작물 3~4 철 동안 진출할 시장이 부족하고 기후

이상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작물 선택에 대한 고민이 늘

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살타(Salta), 쿠만(Tucuman)주에서 로사리오(Rosario)항구까지 옥

수수 운송비용은 농민에게 돌아가는 순 수입의 50%에 달하는 비용인 것을 감안하면 

옥수수 생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4-2015년 옥수수 재배면적은 약 330만 헥타르로 추정되며 이는 USDA의 공식 통

계 보다 30만 헥타르 많은 것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 올해는 토지의 수분 함유량이 안

정적이고, 온도가 적합하며, 일조량이 풍부하여 옥수수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

었다. 2014-2015년 옥수수 수출량은 1,700만 MT으로 생산량 증가에 따라 수출량 또한 

증가했다. 현재까지 정부는 1,500만 톤의 옥수수 수출 허가를 내렸으며 향후 추가적으

로 수출량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주요 수출국은 베트남이 1위이며, 알제리, 인도네시아, 말레이

시아 순이다. 아르헨티나 무역업자은 베트남의 옥수수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베트남 

내의 옥수수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고, 중국으로 재수출 하는 경우가 있어 베트남으로

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과는 2013년 6만 6,000톤으로 옥

수수 수출을 시작하였으나 중국의 옥수수 수입 시 할당관세(Tarrif Rate Quotes, TRQ)가 

한정적이라 교역량이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다. 

(3) 보리

  2014-2015년 아르헨티나의 보리 생산량은 280MT이고 2015-2016년 국내 소비량은 

145만 MT로 추정된다. 맥아제조(Malting industry) 산업의 수요가 110만~115만 MT이고 

15만 톤은 종자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료용 보리 양은 보리의 품질과 수출량에 따

라 달라지며 2015년 기준 약 15만 톤의 보리가 사료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봄철 강

우량이 많을 경우 보리 상태가 악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품질이 낮은 보리는 사

로로 쓰이게 된다. 2014-2015년 보리 수출은 145만 톤으로 추정되며 맥아제조용으로 8

만 3,000톤, 사료용으로 6만 2,000톤이 수출되었다. 2013-2014년 보리 재고량은 49만 

2,000톤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료용 보리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국가별 농업자료

188 | 2015. 12.

3. 농업 정책

3.1. 농산물 수출정책

  2011년 11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2020 식량과 농업 전략플랜17)’을 통해 2020년까지 

농업생산을 50% 증가시키고, 유전자 공학 기법을 이용하여 4억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농업규모를 6억 명까지 확대시킬 계획 및 전망을 발표했다. 2001년부터 아르헨티나 정

부는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농업 수출품에 대해 최대 35%까지 수출세를 부과하는 정

책을 실시했고, 2011년 12월에는 토지소유 규제법이 통과되어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은 

가용농토 중 15%만 소유할 수 있고, 개인당 1,000헥타르 이상 구매가 불가능해졌다.

  아르헨티나의 농산물 수출세율은 상황에 따라 변동되기도 하나 과일 및 채소 5%, 

포도주 2.5%, 쇠고기 15%, 밀 23%, 옥수수 20%, 쌀 10%이고 특히 대두 35%, 대두유 

32%로 높은 편에 속한다<표 5 참조>. 

  이러한 수출세 도입 기본배경은 농산물 수출세 수입이 정부 전체수입의 1/4를 차지

하는 등 정부재정의 주요 수입원 역할을 하므로, 특히 대두(대두유 포함)의 경우 수출

세 수입이 전체 농산물 수출세 수입의 1/2 차지하는 등 매우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유지종자와 이들 부산물(식물유, 대두박, 바이오디젤)의 수출액은 2014

년 240억 달러로, 이는 아르헨티나 총 수출액의 33.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아

르헨티나 농업전문기관들은 2015년 대두 관련 수출액이 2014년과 비슷하게 252억 달

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로 인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62억 달러의 수출세를 거

둘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아르헨티나 수출 농축수산물은 국제시장에서 

20-30%로 비교적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출세를 상당 납부하더라도 가격경쟁력

이 있고, 농장주는 수출세를 내더라도 경영이익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국내시장의 식료품 가격은 국제 곡물가보다 낮게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2006년부터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쇠고기, 밀, 옥수수에 대한 수출쿼터

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품목별 생산량 및 국내 소비량을 감안하여 수출쿼터를 

정하고 있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경우 과거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다. 

2013-2014년의 경우, 국내 공급 필요량을 밀 650만 톤, 옥수수 800만 톤으로 먼저 정하

고 이 물량을 초과하여 생산된 밀 600만 톤, 옥수수 700만 톤의 수출을 허용하였다.

17) 농업 10개년(2010-2020) 전략 계획(Plan Estrat é gico Agroalimentario y Acroindustrial 2010-2020, 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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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수출세율(%) 품목 수출세율(%)

소고기 15 해바라기 유 30

옥수수 20 해바라기 분 30

대두 23 땅콩 23.5

대두 유 35 땅콩 기름  5

대두 분 32 보리 20

해바라기 씨 30 쌀 5~10

사과/배/포도  5 감귤류 2.5

표 5  2015년 주요 품목별 수출세율

자료: USDA(2015).

  농산물 수출세에 관련하여 아르헨티나는 국가재정 수입확보, 주요 내수 식료품(쇠고

기, 밀, 옥수수, 우유 등)의 국내가격 상승 방지 등을 목적으로 수출 농산물에 대하여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 또는 쿼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

다. 수출세는 아르헨티나의 독특한 제도로서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도입되었다가 중

단되곤 했다. 이러한 수출세 수입은 중앙정부 총세수의 20% 내외이며, 그 중 대두수출

세 수입이 전체 농산물 수출세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아르헨티나 농장주

는 곡물농업 수입의 1/2 내지 1/3을 세금으로 공제하고 있어 농업종사자에게 할당되는 

이익이 매우 적은 편이다. 이런 제도를 피하기 위하여 최근 아르헨티나 농장주들이 볼

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 브라질 등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있다18). 아르헨티나 농업

생산자협회(AACREA) 보고서에 의하면, 대두의 톤당 생산비용에서 도착지 최종비용

(CIF, 로테르담)까지 3배 이상 증가치를 보인다. 아르헨티나 도착지 가격에는 수출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농장에서 발생하는 생산비 또한 미국, 브라질보다 낮다.

  아르헨티나의 농산품수출 인프라수준은 곡물생산량이 증대됨에 따라 저장 및 가공

시설이 증설되고, 비교적 양호한 선적시설 구비하고 있다. 주요 가공시설은 대두유, 해

바라기 유 및 올리브유 등 식물성 기름 가공시설과 밀 제분시설이며, 최근에는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여 수출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농산물 가공시설을 증설하는 추세이다. 

아르헨티나의 10여개 회사의 대두가공시설은 그 규모가 세계적인 수준이며, 연간 대

두 생산량 중 2,500만 톤 정도를 대두유 및 바이오 디젤로 가공하여 수출하고 있다. 

2014년 기준, 대두유는 약 700만 톤을 생산하였으며 이중 대부분을 외국으로 수출(인

도 35.5%, 중국 8.72%, 베네수엘라 8.7%, 한국 1% 등)하고 있다. 

18) 이웃나라에서 농사를 지으면 적어도 수출세 20-30% 만큼 농업수익이 늘어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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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2월 10일 출범하는 마크리(Maurcio Macri) 정부 이후 새롭게 재편된 농업 정

책은 곧바로 적용 될 것이며 이는 내수 및 국제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된다. 가장 크게 변경되는 부분은 수출세, 수출허가제도(ROEs)와 기타 세제관련 정

책으로 수출 지향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두, 밀, 옥수수와 같

은 아르헨티나의 주요 곡물이 단 기간 내에 국제 시장에서 판매 증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생산자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신정부가 제시한 농업 

정책의 네 가지 기조는 첫째, 수출 개방과 수출허가제(Export License) 폐지, 둘째, 국내 

시장의 투명성 제고, 셋째, 수출세 감소 및 폐지, 넷째, 모든 국내 세금의 간소화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6년 처음 시행된 수출허가제도가 사라질 것이고,19) 국내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준거가격(reference prices)과 최고가격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또한 수출세 폐지를 위해 대두에 부과되는 수출세를 점차적으로 감소시킬 것이고, 대

두 부산물에 부과되는 수출세를 매년 5%씩 줄일 전망이다. 

3.2. 농업 투자 여건 및 정책

3.2.1 농업 투자 여건  

  2012년 국가별 물류 환경 평가지수에 의하면 아르헨티나의 물류 종합지수는 5점 만

점에 3.1점으로 한국의 3.7점보다 낮다. 특히 세관절차의 효율성이 2.5점으로 부문별 

점수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저소득 국가군 평균인 2.4와 비슷한 수준이

다. 물류 인프라 역시 상대적으로 열악하였는데 컨테이너 정기선 연결지수는 2004년 

최대치를 100으로 하였을 때 34.2를 나타내었으며 항구 인프라 품질 평가 역시 7점 만

점에 3.6으로 세계 평균 4.3보다 낮았다.

  한편, 아르헨티나의 세제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은 기타세 비중이다. 상업이윤 대비 

기타세 비중은 75.4%로 세계 평균 28.2%를 크게 상회한다. 이는 아르헨티나가 2001년 

경제위기이후 세수확보를 위해 추가부가세, 수출세 등의 세제 항목을 신설하였기 때

문이다. 아르헨티나의 수출입 절차에 있어서는 수입보다 수출에 보다 효율적인 행정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수출에 걸리는 기간은 2013년 기준 평균 12일로 고소득 국가군 

평균과 일치하고, 수출에 필요한 서류는 6개로 세계 평균과 동일하다. 반면 수입에 걸

리는 기간은 30일이고 수입에 필요한 서류는 8개이다.

  사업체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규제 환경인지를 평가하는 사업 용이성 순위에서 아르

19) 특히, 옥수수, 밀, 소고기, 유제품의 수출 허가제도가 중점적으로 폐지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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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티나는 전체 185개국 중 124위를 차지하여 저소득 국가 평균인 148위보다는 높았으

나 중간소득 국가군 평균 103위보다는 낮았다. 조사대상국 중 아르헨티나보다 낮은 국

가는 브라질(130위), 인도네시아(128위), 우크라이나(137위) 등이 있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는 8위, 미국은 4위, 뉴질랜드는 3위이다.

3.2.2 농업투자 정책

  아르헨티나의 외국인 투자는 내외국기업 무차별 대우로 외국인투자 진출 업종을 완

전히 개방하고 있으나 거시경제 특성상 투자에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수출입은

행 해외경제연구소는 2013년 기준 투자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아르헨티나를 꼽았

으며 “아르헨티나의 단기 유동성 위험은 작년보다 개선되었지만 국가신용 등급, 기업

경영여건, 글로벌 경쟁력 지수가 악화되었으며, 특히 보호무역 및 외환통제 강화로 시

장 동향 및 제도변화 부문에서 평점이 크게 나빠졌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물가가 가

파르게 상승함에도 물가상승률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 IMF에서는 아르헨티나 정부 통

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환율 또한 공식발표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암달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또한 강력한 외환규제 정책으로 2012년 기준으로 현지에서 

달러화 구매가 매우 어렵고, 해외송금도 거의 불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투자규제로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당 토지소유한도를 1,000헥타르로 제한하는 농업

용 토지의 외국인 소유제한법이 있으며 주, 시, 군별 외국인 총 소유면적은 지역 농경

지 총면적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낙후 지역에 대해 정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외국인 소유한도의 상향조정 가능하다.

  농업투자와 관련한 인센티브 제도로는 농산물 및 임산물의 가공 및 무역 촉진 프로

그램인 ALIMENTOS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규법의 간소화 및 표준화를 도입하여 품질

향상 및 무역 촉진을 도모했다. 또한 부에노스아이레스, 코드도바, 추붓, 라팜파, 멘도

사, 미시오네스, 살타, 산루이스, 투쿠만 주에 자유무역지역을 설치하여 수입관세,  계

세, 전기 가스 상수도 전화요금에 대한 부가세, 국내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수출용 원

자재에 대해서는 관세, 통계세, 부가세 등을 환급해 주고 있다. 

  한편, 농장경영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업체의 경우 국제곡물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곡물을 생산해야 경영수익이 발생하는데 조방농업(Extensive Agriculture)20) 인프라가 구

축된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저비용으로 곡물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조방농업 시스

템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인지 판단해야한다.21) 또한 조방농업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

20) 일정 면적의 농경지에 투하되는 노동력과 자본이 적고, 수확량과 판매액이 적은 농업형태(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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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곡창지대 주산지는 농경지 거래가격(헥타르 당 5,000달러 이상) 

또는 임대료가 높아서 투자수익을 남기기 어렵기 때문에 환경외적인 요소 또한 고려

해야한다. 따라서 법적으로 외국인에게 취득이 허용된 규모의 토지는 매입하고 동 범

위를 초과하는 토지는 임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개간이 필요한 토지는 개발비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15년 이상 장기 임

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입가격 및 임차료는 가급적 장기 분납하도록 하거나 농작

물 생산량 중 일정분을 현물로 지불토록 약정하면 초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

리고 국제 곡물가격이 높거나 투자시점이 호경기인 경우 매물이 적고, 거래가격도 높

게 형성되는 반면 요즘처럼 국제 곡물가격이 하락하는 시기는 매물이 많아지고 가격

도 떨어진다. 즉, 통상 농장 거래가격은 일정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매

사례는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가격이 없다는 점에 유

의해야한다.  

  아르헨티나 농업 분야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월 2,300페소(일 11.5페소)이며 하루 3시

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할 수 없으며 농업노동자의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

아도 된다. 2013년 9월 기준 아르헨티나의 생산직 초임은 월 6,000페소임을 감안 하면 

농업 관련 노동자들의 처우가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전통적으로 친 

노조 성향을 보이고 있어 정규직의 경우 해고가 어려우며 노조가 강력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이로 인해 농장에서는 볼리비아 출신 일용직을 선호하고 있다.

4. 시사점 

  2015년 12월부터 새로 출범하는 마크리 당선자는 ‘Cambiemos(바꾸자)’라는 구호를 기

치로 새 정부를 꾸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마크리는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파탄 난 상황

에서 더 이상의 포퓰리즘은 이어갈 수 없다는 의지를 내세우며 새로운 개혁의 시작을 

강조했다. 마크리 정부의 기조는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

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자유 무역이 확대되고 국내 시장이 전면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인해 농업도 새 국면을 맞게 되었다. 가장 

특징적인 점은 수출세감소 및 수출 허가제 폐지 등에 따라 수출 지향적 농업이 활성

21) 조방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진출업체 스스로 상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나 독자적으로 농기계 영농단을 운영하거나 수

집/저장/유통/선적시설을 갖출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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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된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농업 생산자들의 이익이 증가할 것 이라는 등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이 구체적으로 도입되기 이전에 시장 개방

이 아르헨티나의 농업에 미칠 영향과 전망에 대해 좀 더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아르헨티나는 미국, 브라질,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함께 세계적인 곡물 수출

국이다. 수출 상위 3국이 전체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콩·옥수수 모두 90%에 이

르고, 밀은 50%에 달할 만큼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미국은 곡물 시장을 좌

우할 만큼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이 구조를 살펴보면 미국수출량의 60% 이상을 

장악하는 것은 다국적 농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농기업들은 종자·비료·농

약 등의 농자재부터 유통·가공에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에 개입되기 때문에 기하급수

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 신정부의 자유주의 정책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해 가격 경쟁력

을 확보하여 농민 생산자의 이익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장밋빛 낙관론이 아니라 소규

모 농업생산자 보다는 다국적 농기업 및 대규모 농장집단에 실질적인 이윤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즉, 단순히 생산자가 부담하는 수출세 

감소 및 보호주의적 제도 탈피에만 초점을 두고 낙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현재 아

르헨티나의 농축산물 생산의 50%이상을 담당하는 주체는 소 농장주이며 기존에는 소

농가에게는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소농보호차원의 지원책이 있었다. 실제로 

2011-2014년 아르헨티나 정부의 수출세 및 수출허가제 시행으로 인해 다국적 곡물메

이저 회사(농업계, 곡물 종자업체, 곡물유통업체 등)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2.4%에서 64.8%까지 하락하였고22) 반면, 중소규모 농업인들의 단체인 아르헨티나 농

업연맹(AFA), 아르헨티나 농업협동조합협회(ACA)에 의한 수출비중이 2010년 5.1%에서 

2014년 13.81%로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현 정부의 농업 정책은 기존 방향과

는 반대로 농업 자유화를 표방하고 있어 아르헨티나의 기존 농업생산 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곡물 수출과 투자가 자유로워 질 경우 곡물투기 등으로 인한 

가격 폭락, 급증으로 인해 많은 농가와 소비자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2008년 식

량위기의 주요원인 중 하나는 곡물 시장의 투기 자본이었다. 당시 곡물 가격 폭등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것은 농식품 다국적 기업으로 당시 국제 농산물 가격이 24% 인상 

되었을 때 곡물 메이저 회사의 이윤이 103% 이상 증가23)하는 등 다국적 기업은 곡물

22) 세계 3대 곡물메이저인 카길, 벙기 및 루이 드레이푸스에 의한 아르헨티나의 곡물 및 유지종자 수출규모는 2010년 42.1%에서 

2014년 28.02%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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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투자(투기)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

다. 아르헨티나는 세계적인 곡물생산 국가로서, 아르헨티나의 농업여건 및 정책변화가 

주는 함의는 크다. 안정적인 식량 수급과 국제 곡물가격은 식량안보 문제와도 직결되

는 것임을 인식하고, 무조건적인 자유주의와 미국식 자본논리가 아닌 주요 곡물 수출

국으로서의 책임과 아르헨티나만의 명확한 기준에 따라 향후 농업정책의 방향을 설정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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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사막화방지협약 논의 동향 *

김  명  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UN사막화방지협약 과거 논의 동향 24) 

   UN사막화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은 건

조 지역의 사막화 및 토지황폐화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서 출발하였다. 협약

은 1994년 6월 17일 채택되어 1996년 12월 26일에 발효되었으며 현재 195개국이 회원

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UN사막화방지협약(UNCCD)은 사막화의 물리학적, 생물학적, 

사회경제적 측면을 인지하고 있으며, 수요 중심 기술이전의 중요성과 사막화 및 토지

황폐화, 가뭄(desertification, land degradation and drought, DLDD)의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 

참여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UN사막화방지협약(UNCCD)의 역할은 UN 기구 및 

공여국, 지역 사회 및 비정부기구(NGOs)의 협력 하에 국가 정부에 의한 국가적/지역적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표 1>은UN사막화방지협약(UNCCD)의 과거 주요 연혁과 당사국총회에서 논의된 사

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1992년 UN 총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UNGA)는 UN환

경개발계획 요구에 의해 특히 아프리카와 같은 심각한 가뭄과 사막화를 겪고 있는 나라

 * (mekim@krei.re.kr). 본고는 2015년 10월 27일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IISD)에서 발행한 

“Summary of the 12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12-23 
October 2015”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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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년도 장소 주요 내용

1977년 8-9월 케냐, 나이로비 UNCOD 개최 및 사막화방지활동계획(PACD) 채택

1992년 6월 브라질 리오 
UNCED 개최 
지구정상회의와 의제21에서는 UN 총회에 정부간 위원회를 설립하여 
사막화 문제를 다루는 법적 구속력 있는 수단을 준비하도록 촉구함.

1994년 6월 프랑스 파리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채택

1996년 12월 UNCCD 발효

1차 1997년 10월 이탈리아 로마
- 당사국총회(COP) 및 부속기구 운영 규칙에 대한 논의 
- 재정체계(Global Mechanism)의 기능 발효 및 사무국 지정 

2차 1998년 12월 세네갈, 다카르
- 사무국 중기전략에 대한 논의
- 사막화에 대한 Member of parliaments의 첫 번째 원탁회의 선언

1999년 1월 독일 본 UNCCD의 사무국 설치

3차 1999년 11월 브라질, 레시페 UNCCD의 이행증진을 위한 책무로 “레시페 이니셔티브” 발효

4차 2000년 12월 독일 본
- 중부 및 동부 유럽에 대한 이행 부속서 (Annex Ⅴ) 채택
-“협약 하에 책무 선언” 

2001년 3-4월 독일 본
- 특별작업그룹(AHWG) 회의
- 국가보고서 및 기타 보고서에 대한 검토 계획 수립

5차 2001년 10월 스위스 제네바
- 당사국총회(COP)의 부속기구로서 CRIC 설치
- CST 재구성 채택 및 전문가 그룹 설치

2002년 8-9월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세계 정상회의 (WSSD)
- 각 정부에서 GEF(지구환경기금)의 UNCCD재정체계화 촉구 

2002년 10월 중국 북경
GEF 2차 회의에서 토지황폐화를 5번째 주요 분야로 지정하는 것과 
GEF를 UNCCD의 재정체계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결정문 채택

6차 2003년 8-9월 쿠바 하바나
사막화방지협약의 재정체계로 GEF를 지정함
사막화방지협약의 이행증진 방법에 대한 CRIC의 2차 제안이 지지를 얻음 

7차 2005년 10월 케냐 나이로비 CST 7차, CRIC 4차 회의 개최 

2006년 ‘사막과 사막화의 해’ 지정

8차 2007년 9월 스페인 마드리드
CST 8차, CRIC 6차 개최

‘협약의 이행 강화를 위한 10개년 전략 계획’ 채택(2008-2018년)

9차 2009년 9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앙이레스

CST 9차, CRIC 8차 개최
10개년 전략의 이행 평가 체계 결정 및 부속기구의 임무 결정

10차 2011년 10월 한국 창원
CST 10차, CRIC 10차 개최
첫 번째 UNCCD 영향 모니터링에 대한 수단에 동의하고 제도적 개편을 지속

“창원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다면적 파트너십 착수

11차 2013년 9월 나미비아 빈트후크 11차 당사국총회 개최

12차 2015년 10월 터키 앙카라 12차 당사국총회 개최

자료: UNCCD(www.unccd.int).

표 1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의 주요 논의 경과 

에서 발생하는 사막화 방지 협약 노력에 대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

ating committee for the elaboration of a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NCD)를 설립하

도록 촉구하는 결의안(47/188)을 채택하였다. 정부간협상위원회는 1993년 5월부터 1994

년 6월까지 5차례 회의를 추진하였고, UNCCD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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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비안 연안, 북지중해 연안 등 네 곳에 지역 이행 부속서(annex)를 선정하였다.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회의를 개

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각 대표단들은 UNCCD의 사무국으로 독일 본(Bonn)을 지정하

고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을 재정체계

(Global Mechanism, GM) 운영 기구로 지정하였으며, 재정체계(GM)와 관련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채택하였다. 또한 국가 및 지역 행동 프로그램 

보고서를 검토·분석하기 위한 특별 작업반(ad hoc working group)을 설치하였고, 중부 및 

동부 유럽에 다섯 번째 지역 부속서를 채택하였으며, 협약이행검토위원회(Committee 

for the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CRIC)를 수립하였고, 토지황폐화 

지역을 자금 조달 집중 구역으로 지정하는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의 제안을 지지하였다. 

  쿠바의 하바나에서 개최된 제6차 당사국총회(COP 6)에서는 지구환경기금(GEF)을 

UNCCD의 재정 체계로 지정하고 UN공동감사기구(UN Joint Inspection Unit, JIU)가 사

무국의 활동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지역 간 협력에 대한 타당성 연

구를 촉진하도록 요구하였다. 2005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7차 당사국총회

(COP 7)에서는 협약 이행을 검토하고, UN사막화방지협약(UNCCD)과 지구환경기금

(GEF) 간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제8차 당사국총회(COP 8)는 2007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를 

통해 ‘협약의 이행증진을 위한 10개년 전략계획(10-year Strategic Plan and Framework to 

Enha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2008-2018, the Strategy)’이 채택되었다. 또한 

UN공동감사기구(JIU)에 GM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제9차 당사국총회

(COP 9)에서 발표하도록 요청하였다. 

  제9차 당사국총회(COP 9)에서는 ‘10개년 전략계획’에서 요구한 항목들에 초점을 두

어 36개 결정문을 채택하였다. 여기에는 협약이행검토위원회(CRIC) 및 과학기술위원

회(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CST), 재정체계(GM), 사무국의 작업계획과 재정

체계(GM)에 대한 UN공동감사기구(JIU) 평가, 협약이행검토위원회(CRIC)의 권한, 지역

협력체제 조정, 프로그램 및 예산 등이 포함된다. 

  2011년 대한민국 창원에서 개최된 제10차 당사국총회(COP 10)에서는 재정체계(GM)

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를 포함한 40개의 결정문이 채택되었고, 당사국들은 재정체계

(GM)의 책임 및 법적 행사권을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에서 UN사막화방지협약



국제기구 동향

204 | 2015. 12.

(UNCCD) 본부로 이전할 것에 동의하였다.  

  2013년 나미비아 빈트후크에서 개최된 제11차 당사국총회(COP 11)에서는 재정체계

(GM)의 새로운 체제 마련에 대한 승인과 리우+20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착수, 사

막화·토지황폐화·가뭄(DLDD) 및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Sustainable Land Management, 

SLM)에 대한 UN사막화방지협약(UNCCD)의 국제적 권위 증진을 위한 과학-정책인터페

이스(Science-Policy Interface, SPI) 설립 등에 관한 41개 결정문을 채택하였다. 

2. 제12차 당사국총회 주요 논의 내용

2.1. 개요

  지난 10월 12일-23일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된 UN사막화방지협약 제12차 당사국총

회(UNCCD COP12)에서는 약 6,000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35개의 결정문이 채

택되었다. 토지황폐화중립(LDN) 목표 이행 방법과 UN사막화방지협약(UNCCD)의 목표 

및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연계 방법을 포함하여 사

막화·토지황폐화·가뭄(DLDD)과 관련한 의제 항목들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었다. 20일

과 21일에 개최된 고위급 회담에서는 “토지황폐화중립의 이행”, “국가차원의 가뭄관리

정책 및 가뭄영향 완화”, “지속가능토지관리를 통한 기후변화 회복성” 등의 주제가 논

의되었다.1)  

  이번 총회에서는 무엇보다 추진성과 지표(progress indicators) 및 협약의 범위, 토지황

폐화중립의 개념 정의와 이의 달성을 위한 당사국의 노력 등에 대한 주요 결정문이 

채택되었다. 3대 리오 환경협약(UNCCD, UNCBD2), UNFCCC3)) 하에서 토지 피복도와 

토지생산성, 탄소저장량 등의 추이를 보고할 때 이 성과지표를 활용하도록 제안하였

고, 건조지역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토지황폐화율을 언급하였다. 또한 SDG 목표 15.34) 

달성을 위한 노력이 “UN사막화방지협약(UNCCD)의 이행을 촉진하는 강력한 수단”임

을 결의하였다. 

  당사국들은 토지황폐화중립을 “생태기능과 서비스 유지 및 식량안보 증진에 필요한 

 1) 우리나라는 고위급 회담에서 “토지황폐화중립의 목표 설정과 각국의 정책적 선택사항 개발 등을 지원”할 것을 약속함(산림청, 

2015).

 2)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3) UN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4) SDG 목표 15.3: 2030년까지 사막화를 방지하고 사막화·가뭄·홍수 등의 피해 토지를 포함한 황폐지를 복원하며 ‘토지황폐화중

립 세계’ 이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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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자원의 양과 질이 특정 시공간 및 생태계 내에서 균형 또는 증대되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당사국총회는 사무국장과의 자문회의에서 재정체계(GM)의 상무이사에게 

독립적인 토지황폐화중립 기금 창설을 포함하여 사막화·토지황폐화·가뭄(DLDD) 활동

에 대한 인센티브 및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옵션을 개발하도록 요청하였다. 

  대표단은 당사국이 단일의 통합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 과정에

서 UN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United Nations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의 후속조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에 합의하였다. 회의에서 지구환경기

금(GEF)과 주최국은 “앙카라 이니셔티브(Ankara Initiative)”를 통해 자발적 국가 토지황

폐화중립 목표 수립을 위한 기금이 마련될 수 있음을 선언하였다. 대표단은 또한 제13

차 당사국총회에 앞서 보고체계의 안내 및 구조 검토를 위한 협약이행검토위원회

(CRIC) 특별세션 회의(일명 “방법론적 CRIC”)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였다. 

  전체위원회에서 4가지 의제가 논의되었는데, 첫째는 post-2015 개발 의제의 시사점

이며, 둘째는 협약의 효율적 이행, 그리고 셋째 계획 및 예산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협약의 위임사항 및 영역에 관한 부속서Ⅴ의 요청을 포함한 절차상의 문제이다.

  동 회의에서는 당사국총회 결정 협상을 위하여 계획 및 예산 접촉단, 계획 및 예산

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접촉단, 과학기술위원회(CST) 접촉단, CST/CRIC 공동 접촉단, 

협약이행검토위원회(CRIC) 접촉단 등 5개의 접촉단이 구성되었다. 다음 절부터는 전체

위원회에서 각 접촉단을 중심으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2.2. 주요 의제1: Post-2015 개발 의제- UNCCD 관련 시사점

2.2.1. 토지황폐화중립에 대한 정부간작업반(IWG) 보고 및 SDGs와 UNCCD 

목표의 통합 

  이 결정문(ICCD/COP(12)/L.4)에서 당사국총회는 UN 총회에서 사막화 방지와 황폐지 

및 토양 복구, 토지황폐화중립 세계(land degradation neutral world) 달성을 위한 노력 등

을 다루는 SDGs 및 SDG 목표 15.3이 포함된 “세계의 전환: 지속가능개발 2030 의제” 결

과문서를 채택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 외에도 결정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Ÿ 영향 지역의 사막화·토지황폐화·가뭄(DLDD)을 다루는 데 있어 UN사막화방지협

약(UNCCD)의 고유 역할을 인지하며, SDG 목표 15.3 의 이행에는 타 부속기구 및 

기관과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함. 

Ÿ 토지황폐화중립(LDN)의 정의를 지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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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SDG 목표 15.3 달성을 위한 노력이 UN사막화방지협약(UNCCD) 이행을 촉진하는 

강력한 수단임을 결정함.    

2.2.2. 미래전략체계 정부간작업반(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the 

future strategic framework of the Convention, IWG-FSF)

  이 결정문(ICCD/COP(12)/L.22)에서는 협약의 향후 전략 체계에 관한 정부간작업반

(IWG-FSF)을 설치하여 이행 효과성 및 향후 추진성과지표(progress indicators)의 관련성

을 포함하는 ‘10개년 전략계획’을 평가하고 전략계획의 개선사항 및 향후 방향 설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결정하였다. 

2.2.3. 포괄적 커뮤니케이션 전략 이행 및 UN사막화방지 10년(UN Decade for 

Deserts and the Fight against Desertification(2010-2020), UNDDD) 

  결정문 ICCD/COP(12)/L.18을 통해 당사국총회는 당사국과 시민사회단체, 기타 이해

관계자들에게 사막화 및 토지황폐화 방지, SDGs 달성에 가뭄의 영향 완화의 중요성을 

알리도록 권장하였다. 

  사무국은 주요 전략 주제에 다른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하고 DLDD에 대한 인식제고

를 위해 지속가능토지관리(SLM) 사업의 사례를 파악하며, UN사막화방지 10년

(UNDDD)에 대한 결의안과 포괄적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이행 조정을 지속할 것을 요

청받았다. 

2.3. 주요 의제2: 협약의 효율적 이행 

2.3.1. 리오 협약 간 시너지 증대 

  이 결정문(ICCD/COP(12)/L.1)은 3대 리오 환경협약(UNFCCC, CBD, UNCCD)의 공동 

지표 개발과 역량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증대 등의 노력을 요구하면서 협약 간 시너

지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2.3.2. 추가 투자 재원 확보: 재정 체계와의 관계 

  사무국은 UN사막화방지협약(UNCCD)과 지구환경기금(GEF)의 양해각서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결정문(ICCD/COP(12)/L.19)에서는 사무국과 지구환경기금(GEF)이 개정

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그 개정안을 제13차 당사국총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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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요 의제3: 계획 및 예산 

  결정문 ICCD/COP(12)/L.23에서는 2016-2017년(2년)의 기간에 협약의 계획 및 예산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Ÿ 2016-2017년(2년간) 사업예산액: 약 210억 8,000만 원

2.5. 주요 의제4: 절차상의 문제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의 참여에 대한 이 결정문(ICCD/COP(12)/ 

L.20)은 시민사회단체가 리오 환경협약 관련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간 시너지 창출과 

상호연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2.6. 제12차 당사국총회 결과 요약 

  UN기후변화협약(UNFCCC)은 기온 상승을 제한하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생물다양성

협약(UNCBD)에는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Aichi Target)가 있듯이 UN사막화방지협약

(UNCCD)은 최근 SDG 목표 15.3에 포함된 토지황폐화 중립(LDN) 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이번 COP 12는 SDG 목표 15.3.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UN사막화방지협약(UNCCD)

의 이행을 위한 강력한 수단”임을 결의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동 결정문에 대한 협

상에서 COP 12의 당사국들은 협약의 전개 과정에 관심을 갖고 향후 미래 가능성을 인

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절에서는 UN사막화방지협약(UNCCD)이 미래와의 연계

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요 위임 사항과 최근 과제 및 기회들 사이에서의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2차 당사국총회(COP12)는 정부 간 지속가능개발 관련 회의 

일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COP 12는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의 채택 이후 한 

달 뒤에 개최되었고, 이 시기는 파리 기후변화협약총회 개막 한 달 전이었다. 이 회의

들은 당사국총회(COP) 및 부속기구의 결정과 논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 UNCCD 사무총장(Luc Gnacadja)은 토지황폐화의 ‘0의 순효과’ 개념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개념은 차후에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에서 “지

속가능개발 맥락에서 토지황폐화 중립 세계 달성을 위한 노력”으로 다시 언급되었고, 

2015년 9월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에서 SDG 목표 15.3으로 통합되었다. 

  제12차 당사국총회 성과들 가운데 SDG 목표 15.3은 “토지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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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SDG)”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 온 시민사회단체들(CSOs)과 특히 2년 전 개최한 

COP 11에서 전지구적 토지 목표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중요

한 성과로 여겨졌다. 당사국들은 최종 결정에서 “통합적이고 불가분하며, 지구적이고 

세계적으로 적용가능한” SDGs를 인식하는 것과 “염원적이고 지구 차원의 목표들을 국

가의 계획수립과정과 정책 결정에 통합시킬 방법”에 대한 각 정부의 요구 사이에서의 

균형에 대해 고심하였다. 

  사무총장(Monique Barbut)은 임기 초 2년 동안 UN 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의 지도적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2015년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이르기까지 토지황폐화중립

(LDN)을 위한 논의를 이어 나갔다. 특히 터키 앙카라에서 사무총장(Monique Barbut)은 

전 세계 토지 전망(Global Land Outlook)에서 발표한 ‘연간 1,200만 헥타르에 해당하는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잔여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을 상

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강조하였다. 

  COP 12 폐회식에서 사무국장은 제12차 당사국총회와 토지황폐화중립 결정문으로 

인해 UN사막화방지협약(UNCCD)이 향후 15년 간 명확한 계획과 방향을 찾을 수 있었

다고 말하였다.  COP 12 결정문은 SDG 목표 15.3뿐만 아니라 토지황폐화중립(LDN)과 

기후변화완화의 관계를 통해서도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와 협약의 관련성이 보다 

커지는 데 역할을 하리라 보여졌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UN사막화방지협약(UNCCD)의 통합에 관한 COP 12 결정

문에 따라 사무국은 “사막화·토지황폐화·가뭄(DLDD)에 관한 최상위 기구”로서 SDG 목

표 15.3 달성에 필요한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채택하여야 한다. 

  일부는 토지황폐화중립(LDN)이 이미 지구환경기금(GEF)과 터키 정부, 민간부문으

로부터 국가적 토지황폐화중립(LDN) 목표 설정을 위한 자금지원 약속을 이끌어냈다

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협약의 근원과 지역수준에서의 요구가 존중되어

야만 UN사막화방지협약(UNCCD)이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통해 진보할 수 있을 것이

라고 하였다. 

  제13차 당사국총회(COP 13)는 2017년 독일 본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임시 의제로는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와 UN사막화방지협약(UNCCD) 시사점, 협약의 효율적 이행, 

의사결정에 과학 지식 연계, 과학기술위원회(CST) 보고서 검토’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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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농업위원회, 공동농업정책 간소화 조치 발표

 EU농업위원회, 공동농업정책 간소화 조치 발표

 m EU농업위원회 집행위원(Phil Hogan)은 일련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간소화 조치를 발표하였음.

- 그는 규정의 간소화를 위한 공동농업정책 기본규정의 변화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음.

 m동 조치들은 2015년 11월 16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농업위원회에서 공개되었음. 

- 발표된 조치사항의 내용에 따르면 입법규정 및 입법권한 위임규정들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지만, EU농업위원회는 조치사항의 주요 내용에 대한 변화의 가

능성을 열어둔 상태임.

 m금번 조치에는 농업인들에게 예비검사를 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실제 

현장 검사에서 발견되는 실수로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돕는 방안이 

포함되어있음.

- 또한 회원국들이 자발적결합지원(Voluntary Coupled Support, VCS)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과 회원국들에게 공동의 농업개발자금을 조

성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m EU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첫 번째 조치는 예방적 차원의 예비검사를 공동농업정책 

1기(P1)의 적용단계 정책 일부로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 예비검사조치로 인해 각 회원국들은 신청기한 마감 후 최대 35일 동안 농업

인들이 새로운 규정을 활용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농업인들은 처벌의 걱정 없이 문제점들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음.

 m EU농업위원회 집행위원(Phil Hogan)은 동 조치를 통해 많은 농업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문제인 서류양식 준비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감, 또한 벌금이나 불허가에 대

한 끊임없는 우려 등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 또한 예비검사제도가 농업인의 이익과 원활한 국정운영, 그리고 공동농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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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발생가능한 문제를 미리 예상

함으로써 처벌로 인한 농가지원금 삭감을 방지해야한다고 언급함.

- 동 제도를 통해 회원국 정부는 정책운영의 간소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

라고 함.

 m EU농업위원회 집행위원(Phil Hogan)은 2016년부터 현장검사의 강도를 완화하는 조

치를 발표하였음.

- 각 회원국들이 일부 정책들에 대해서 현장검사의 실시조건을 완화함으로써 

현장검사를 간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함.

- 동 조치로 농업인들의 부담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정책운영에 따른 

부담도 상당히 감소될 것이라고 언급함.

 m지난 3년 간 회원국들은 현장검사를 실시해왔으며 검사를 통해 오류가 발견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2% 미만임.

- 향후 일부 정책들에 대해서는 검사표본의 범위를 대상 농가 중 5%에서 1%로 

감소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임.

- EU농업위원회 집행위원(Phil Hogan)은 표본선택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현장

검사를 줄일 수 있다고 언급함. 예를 들어 한 번의 현장검사에서 다양한 표본

을 검사하는 방법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함.

 농촌개발정책 및 녹화정책의 간소화

 m EU농업위원회 집행위원(Phil Hogan)은 공동농업정책의 농촌개발정책에 대한 조치도 

발표함. 

- 첫 번째 조치는 공동청구시스템(collective claim system)의 관리규약 도입임.

- 공동청구시스템이란 농업인들이 그룹을 지어 2기(P2)의 농업·환경 및 기후 정

책과 관련된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임.

- 동 제도로 인하여 농업인들이 단독으로 행동할 때 보다 공공재를 더욱 효과

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함.

- 또한 2016년의 주요 간소화 조치들 중 하나로 공동농업정책 2기(P2)정책의 

‘금융상품 계획 규정’을 간소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고 밝혔음.

 m공동농업정책 1기(P1)의 환경보호정책(일명 녹화정책)에 관해 금주에 또 다른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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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정책이 발표될 것임. 동 정책으로 농업인들은 보다 편리하게 ‘녹화 목적의 농지 

사용’ 신고 서류를 수정할 수 있게 될 것임.

- EU농업위원회 집행위원(Phil Hogan)에 따르면 동 제도는 경작계획을 조정해

야 할 필요가 있는 농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

이라고 밝혔음.

 m지금까지(15.11.20. 기준) 발표된 공동농업정책 간소화 정책은 다음< 표 1>과 같음.

정책 관련 CAP 부문 관련 법률 적용가능시기

생태보전지역(Ecological Focus Area, EFA)의 
기록사항 간소화*

P1 : 생태보전지역(녹화정책)
직불 지원금 
‘권고사항’

2015

생태보전지역 인접지역의 규정 완화* P1 : 생태보전지역(녹화정책)
직불 지원금 
‘권고사항’

2015

토지구획식별시스템(Land Parcel 
Identification System, LPIS)내 영구초지 
기록사항 규정 완화*

P1 : 생태보전지역(녹화정책)
직불 지원금 
‘권고사항’

2015

생태보전지역 설정 기준 완화* P1 : 생태보전지역(녹화정책)
직불 지원금 
‘권고사항’

2015

예비검사 이후 35일간의 유예기간 설정** P1 : 직불지원금 입법 규정 2016

현장검사의 축소** P1 : 직불지원금 입법 규정 2016

토지구획식별시스템(LPIS)내 영구초지 설정 
기준 완화**

P1 : 생태보전지역(녹화정책) 입법 규정 2016

회원국의 자발적결합지원(Voluntary Coupled 
Support) 조치 간 자금 전용 허용**

P1 : 결합 지원 위임 규정 2016

자발적결합지원 조치의 단위지원금액 조절 
권한 회원국에 부여**

P1 : 결합 지원 위임 규정 2016

자발적결합지원 조치에 대한 변동사항의 
고지 과정 단순화**

P1 : 결합 지원 위임 규정 2016

청년농업인 지원 자격 규정 단순화** P1 : 청년농업인 지원정책 위임 규정 2016

농촌개발정책의 공동청구시스템** P2 : 농촌개발 자금 입법 규정 2016

  주: 1) P1: 1기, P2: 2기.  

      2) *5월 발표, **11월 발표.

자료: Agra Europe.

 결합 지원, 청년 농업인 정책

 m EU농업위원회 집행위원(Phil Hogan)은 공동농업정책 하의 자발적결합지원(VCS, 

Voluntary Coupled Support)정책에 대하여 세 가지 변화를 제시하였음.

- 금번 변화로 인해 결합지원제도가, 특히 시장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 간단하

고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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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첫 번째 변화는 회원국 정부에 다른 VCS자금 간의 전용을 허용하는 것임. 

- EU농업위원회 집행위원(Phil Hogan)은 동 변화에는 ‘각 회원국 정부야말로 자

국 내 특정분야의 문제점을 가장 먼저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주

체’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견해가 담겨 있다고 언급함.

- 또한 각 회원국 정부는 지원금의 지원금액 단위를 조정할 수 있게 됨. 이에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고려하여 보다 작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늘

릴 수 있음.

- EU농업위원회 집행위원(Phil Hogan)은 VCS정책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통지

하는 과정을 간소화할 것을 제안하였음. 이로써 정책 변화에 대한 불필요한 

형식주의를 타파하여 정책 변화가 효과적·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회원국 정부가 자금 전용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언급함.

 m두 번째 변화는 위임법률을 통한 것으로 청년농업인 정책에 대한 규정을 간소화 

하고 회원국 정부에 청년농업인 자격판단의 재량범위를 늘리는 것임.

- EU농업위원회 집행위원(Phil Hogan)은 청년농업인과 일반농업인(청년농업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이 하나의 법인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

에 청년농업인 정책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각 회원국 관계기관의 판단 권

한을 확대하기로 하였음.

- 이는 어떤 법인이 청년농업인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데 대해서 보

다 높은 유연성과 보완성을 요구하는 몇몇 회원국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

었다고 설명하였음.

- 일부 회원국들의 법 제도 하에서는 법인 경영권을 청년농업인과 일반농업인이 

같이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대한 판단에는 매우 어려움이 많았다고 덧붙임.

 기본규정에 대한 변화

 m EU농업위원회 집행위원(Phil Hogan) 앞서 간소화 조치로 인한 변화 대상에서 공동

농업정책의 기본규정은 제외되며 권한 위임 및 입법 규정들과 회원국 정부의 입

법 지침에 대한 변화만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기본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공동결정절차를 거쳐 EU이사회와 의회의 승

인이 있어야 하며 이는 보통 장기간이 소요됨.

- 그러나 EU농업위원회 집행위원(Phil Hogan)은 2017년에 소위 ‘중간 점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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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공동농업정책의 기본규정(예를 들어 녹화정책 등)에 대해서 보다 심층

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음.

 m EU농업위원회 집행위원(Phil Hogan)은 앞서 밝힌 조치나 검토사항 중 일부는 기본 

규정을 개정해야 실행가능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 예를 들어 생태보전지역 검토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들에 대해서도 기

본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활동농업인(active farmer) 정의와 같은 농

업인들의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기본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수 있음.

 m농업위원회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2013년의 공동농업정책 개정이 있고서 채 몇 년

이 되지 않은 현 시점에 공동농업정책의 기본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규정 간소화

를 위해 불가피한 부분인지에 대해 의견이 나뉨.

- 독일, 네덜란드, 영국, 덴마크, 스웨덴, 폴란드 등은 기본규정의 개정이 필요

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등은 현 시점에서 

개정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함.

 공동시장체제(CMO) 간소화 및 기타 변화들

 m농업위원회의 금주 발표에 앞서 EU집행위원회는 이미 EU의 농업정책을 간소화하

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발표한 바 있음.

- EU집행위원회는 모든 공동농업정책의 규정을 검토해왔으며 첫 번째 조치는 

지난 5월 발표된 생태보전지역(Ecological Focus Areas, EFAs)의 입법절차를 완화

하는 방안임.

- 또한 EU집행위원회 농업위원회는 2015년 지원금 신청 기한을 6월 중순까지

로 연장했으며 결합지원 대상 가축의 자격요건을 완화했음.

- 현재는 농업위원회가 주로 직불지원제도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공동농업정

책의 공동시장체제(Common Market Organization, CMO) 규정의 간소화와 농촌

개발정책의 입법절차 개선 또한 검토 중임.

 m농업위원회는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꾸려 약 200여개의 CMO규제사항들을 EU 

리스본 조약의 규정에 맞도록 조정 중임.

- 이들의 목표는 현재 200여개의 CMO 규제사항을 약 40개의 위임 및 입법 규

제로 줄이는 것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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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인해 정책운영이 보다 수월해지고 EU 각지의 관할 기관들이 비용과 자

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함..

 m  EU집행위원회의 경영위원회는 금주에 발표된 조치들에 대해 이미 긍정적인 반

응을 보였음. 

- EU집행위원회는 12월 중순 경 금번 조치들을 채택하여 내년 1월부터 발효할 

것으로 보임. 조치들 중 일부는 2015년에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임.

- 차기 간소화 정책들은 2016년 봄에 발표될 것이며, 와인 지원정책과 과채류

에 관한 규정, 무역구조, 육류분류, 회원국에 대한 통지절차 문제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정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임.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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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새로운 EU식품규정안 승인

 유럽의회, 새로운 EU식품규정을 승인함.

 m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장기간 미뤄온 1997년 법안의 개정안인 EU식품규정

을 승인하였음.

- 그러나 이사회는 동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음.

 m 2015년 10월 28일, 유럽의회의원들(Members of the European Parliament)은 이사회와 

함께 도달한 장점적인 타협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함.

- 일부 예상보다 큰 차이로 타협안에 대해 지지를 표함.

- 투표결과는 찬성 359표, 반대 202표, 기권 127표임.

 m유럽의회와 이사회는 장기간의 회담을 통해 복제규정에 대한 별도의 합의에 도달

할 때까지 새로운 EU식품규정안에 포함된 복제동물 식품에 관한 EU 규정을 검토

하였음.

 m신규식품규정(novel foods regulation)은 EU이사회의 공식적인 승인이 필요함.

- 유럽의회는 이전에 회원국들이 균등적용(uniform application)을 보장하는 보조 

법안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개정안을 지지하였기 때문에 이사회의 

공식적인 승인이 확실하지 않음. 

- EU이사회가 동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협상을 해야 함.

 m신규식품규정안은 유럽의회에게 위임규정(delegated acts)과는 달리 거부권(veto)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식품승인 및 갱신에 대한 시행규정(implementing 

acts)의 적용이 거부됨.

- 유럽의회의원들은 위임규정을 도입하는 데에 실패하였는데, 이는 개정안 시

행규정을 예견하는 EU집행위원회의 제안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함.

- 개정안은 두 유형의 시행규정안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야 할지에 대한 것은 명

확하지 않음.

 m자문절차는 이미 승인된 신규식품의 초기 EU목록을 채택하는 데에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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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EU집행위원회는 식물, 동물, 식품 및 사료(Plants, Animals, Foods and Feed, 

PAFF) 상임위원회의 회원국들의 투표에 의해 제한받지 않음.

- 신규식품은 안전에 대한 사전평가가 이뤄지며 EU에서 법적으로 생산 및 판

매되며, 건강상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임.

 m인증(authorisations), 철회(withdrawals), 갱신(renewals) 등 다른 모든 경우에 있어서 EU

집행위원회는 PAFF상임위원회에서의 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 투표에 의해 결

정된 시험절차를 적용해야 함. 

- 이는 EU집행위원회의 초기 제안을 채택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PAFF 상임위원회가 그에 대한 지지 및 반대를 할 자격이 있는 

다수를 찾는데 실패할 경우에만 해당함.

 m유럽보수당(European Conservatives)과 개혁주의자들(Reformists)의 성명서(개정안)에 

대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신규식품에 대한 의회의 위치를 초안한 정치그룹 북부아

일랜드 위원(Jim Nicholson)은 투표가 유럽의회와 EU이사회 간에 해당 법안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를 보증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일부분에 대하여 이사회와의 합의가 

이뤄지는 동안 개정안은 잠시 지연될 것이라고 언급함.

- 성명서는 전반적으로 낙관적임.

- 유럽의회의원들은 최근 건강식품으로 열풍을 일으킨 치아씨드(chia seeds)처럼 

간소해진 절차 및 체계로 시장에 출시될 신규식품을 허용하는 제안을 채택할 

경우 EU식품산업은 더 밝은 미래를 보장받을 것이라고 함.

 m유럽 식음료산업협회(Food Drink Europe)는 현재 새로운 식품을 승인하는 데 30개

월 이상 지연되며 이는 제품 1개당 평균 400만 유로 정도의 기업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식품회사의 새로운 제품에 대한 투자 또한 낙담시킨다고 함.

- 현재 평균 승인기간은 35개월이지만 새로운 중앙집중식 접근법은 크게 18-24 

개월까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임.

 m복제에 관한 논쟁문제로 개정안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EU집행위원회가 

동 법안으로부터 복제문제를 분리하여 별개의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옳은 일임.

- 개정안은 식품회사의 신규식품 투자뿐만 아니라 EU 식품산업의 부흥, 일자리 

창출, 다양한 새로운 신제품 출시 등을 촉진시킬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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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제동물식품에 관한 합의는 아직 미정

 m투표에 앞서 논쟁에서 관계위원(Nicholson)은 유럽의회의원들에게 지금은 앞으로 

나아갈 시기라며 개정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음.

- 복제동물식품은 또 다른 문제로 처리되었으며, 나노기술에 대한 안전성문제

는 위임규정에서 다룰 것이라 언급함. 

m 스페인중도우파 유럽의회의원(Pilar Ayuso)은 유럽의회에 동 개정안은 동물복제에 

관한 법도, 나노기술에 관한 법도 아니라고 언급함.

-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을 지원

하자고 언급하며 유럽의회의원들에게 호소하였음.

m 환경·공중보건 및 식품안전위원회(chair of the Parliament's environment, public health 

and food safety committee)위원장(Giovanni La Via)은 상정된 개정안이 최선의 합의일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m 복제동물식품은 별도의 법에 의해 규제될 것이지만 개정안은 복제동물식품에 대

한 세부 법안이 채택될 때까지는 신규식품법이 복제동물식품을 포함할 것임.

- 그러나 유럽의회는 복제 동물의 자손(offspring) 식품에까지 확장하는 개정안을 

지지하지 않았음. 

- 유럽의회는 나노물질을 입자(particles)의 10%로 정의하는 개정안을 거부함.

 중앙 집중식의 인증 절차

 m개정안은 신규식품에 대해 중앙 집중식 인증 절차를 도입함.

-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의 위해성평가를 포함하

며, 실제로 거의 실행되지 않았던 상호인증(mutual recognition)에 소요되는 승

인 시간을 대폭 감소시킴.

 m신규식품은 1997년 5월 15일 이전에 EU에서 상당한 정도까지 소비되지 않은 식품임.

- 유럽의회의원들은 새로운 법안에서 동 정의를 더욱 엄격히 함.

- 예를 들어 수정된 분자구조(modified molecular structure), 미생물(microorganisms), 

균류(fungi), 조류(algae) 식품과 세포(cellular) 또는 조직배양(tissue cultures) 또는 

곤충(insects)으로부터 얻은 식품을 포함함.



세계농업 제184호 | 223

m 유럽의회 성명서에 따르면 신규식품은 새로이 개발된 혁신식품이거나 새로운 기

술 및 생산공정을 활용하여 생산되어 온 식품으로, 이는 곤충과 나노물질뿐만 아

니라 균류, 조류, 새로운 색료(colorants)를 포함한다고 설명됨.

m 또한 EU에서는 이전에 전통적으로 소비된 적이 없는 반면, 세계 다른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소비되는 식품을 포함함.

- 이에 제3국의 전통식품들이 EU시장에 허용될 것이며, 단순화된 통지

(notification)절차가 이러한 제품에 적용될 것임.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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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농장위원회, 새로운 신규식품법 승인

 EU농장위원회 장관들, 공식적인 새로운 신규식품법 채택

 m EU집행위원회는 신규식품법은 식품안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업이 소비

자에게 혁신제품을 제공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언급함.

- 2015년 11월 16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농장위원회(Farm Council) 회담에서 신

규식품법이 승인되었음.

- 동 법안은 2015년 12월 8일 경, EU공식 출판 이후 발효될 예정임.

 m관련 EU기관들은 기존 신규식품에 규정의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

지만 일부 동물복제에 관한 의견 차이로 인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음.

- 유럽의회와 이사회 협상가들의 임시협정에 대한 ‘제 1독회’에서 돌파구가 마련됨.

- 이는 별도의 복제규정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EU 신규식품규정안에 

포함된 복제동물식품에 관한 EU규정을 살펴보기 위한 것임.

  m 2015년 11월 11일, 상임대표위원회(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COREPER)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유럽의회가 10월 28일 진행된 투표의 마지막 순간에 합의문에 

추가한 두 개의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함.

- 상임대표위원회가 합의문의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규정 채택의 지연  

또는 채택에 대한 위협과 함께 다시 협의를 해야 했을 것임.

- 그러나 개정은 사소한 것이었으며, 몇 개월간의 힘든 협상과정을 통해 협의

된 합의문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상임대표위원회가 그 법안을 수용 할 

수 있었음.

  m EU집행위원회 보건 및 식품안전국 집행위원(Vytenis Andriukaitis)은 신규식품법 제

안에 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정치적 동의를 환영한다고 언급하였음.

- 신규식품법 개정안은 EU 소비자들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식품안전을 보장함

과 동시에 기업의 혁신적인 식품공급을 허용하며 더욱 효과적인 환경을 마련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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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한 요식 지양

 m신규식품에 대한 인증절차는 1997년 규정(258/1997) 하에서는 3년이었지만, 새로운 

규정 하에서는 EU 중앙식인증과 함께 작용하지 않은 상호인식시스템(mutual 

recognition system)을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평균 1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은 위해성평가를 책임 질 

것임.

 m초안 규정(draft regulation)은 또한 상임대표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위원회 합의문에 

명시된 대로 포괄적인 권한(authorisations)을 제공함으로써 행정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됨.

- EU신규식품 목록에 인증 및 등록이 된다면 신규식품은 모든 식품 기업가들

에 의해 EU시장에 출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다른 기업의 동일한 신규식품에 대한 이중 신청을 피할 수 있으며, 특히 중소

기업들의 수혜가 있을 것임.

- 현재의 규정 하에 신규식품들은 국가 차원에서 인증되며 신청자에 한에 유효함. 

 m개정안은 전통음식에 대한 간편한 접근을 보장함.

- 새로운 규정은 안전한 식품 사용의 역사를 가진 제3국의 전통음식을 EU 시장

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이러한 식품에 대한 신청자는 적어도 25년 간 제3국 인구의 상당수에 의해 

안전하게 소비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이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sation,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sanitary and phytosaniitary committee, SPS committee)에서 페루에 의해 제

기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임.

 m개정안의 신규식품의 규정 범위는 명백하게 공학 나노물질(engineered nanomaterials)

을 포함하는 식품을 포함함. 

- EU집행위원회는 국제 수준에서 합의된 정의 또는 기술 진보된 공학 나노물

질의 정의를 채택해야 함.

 m개정안은 또한 곤충을 포함하며, 곤충의 명확한 인증절차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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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일시적으로 복제동물식품을 포함하지만 자손복제식품을 포함하지는 않음. 이는 

현재 EU이사회와 유럽의회가 협상 중인 별도의 복제에 관한 규정이 채택되기 전

까지 신규식품으로 간주될 것임.

 m 1997-2014년간 EU 인증을 요청하는 약 170명의 신청자들이 있었음. 

- 지금까지 약 90개의 신규식품에 대한 사용인증이 통과됨.

- 인증된 신규식품은 치아시드(오메가3 지방산이 높음)와 같은 EU이외의 국가 

전통식품과 박테로이드(DSM 23964)와 함께 발표된 열처리(heat-treated)우유 제

품과 같은 최신 기술혁신 방법을 사용하여 생산된 식품을 포함함.

- 개정안은 새로운 법안의 발효일로부터 약 2017년 말까지 2년간 적용될 것임.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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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농업관련 문제 논의

 파리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개최

 m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가 프랑스 파리에서 11월 30일부터 개최됨에 

따라 식품 생산 및 농업의 탄소배출문제가 다시 정책안건으로 대두되었음.

 m영국 야당인 노동당대표(Jeremy Corbyn)는 기후변화와 식품 및 수자원 안전문제는 

기존의 국가방위조치들과 더불어 국가안보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였음.

- 영국 왕세자(Charles) 또한 현재 시리아 비극의 주요 원인으로 지난 5~6년간 

지속된 가뭄을 지적하며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나야 했다며  

노동당대표(Jeremy Corbyn)의 발언을 지지하였음.

 m노트르담대학 세계적응지수(ND-GAIN, Global Adaptation Index)에 따르면 시리아와 

리비아, 예멘 등은 기후변화의 충격이나 악영향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지속적으

로 악화되고 있음. 

- 이는 무력충돌로 인해 사람들이 기후변화 영향에 보다 취약해지며, 이는 불

가분관계(inseparably relation)임.

 m UN 보고서 ‘기후관련 재난으로 인한 인류의 피해(Human Cost of Weather Related 

Disasters)’에 따르면 2005-2015년 8월까지 연평균 335회의 기후관련 재난이 발생하

였음.

- 이는 1995-2004년에 비해 14% 증가한 수치이며, 1985-1994년에 비해서는 거

의 2배로 증가한 것임.

- 동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관련 재난의 증가량 중 얼마가 기후변화로 인한 것

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계산할 수 없지만, 미래에 극단적인 기상상태 발생

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시리아의 밀

 m한때는 자급자족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식량 생산량이 전체 수요의 절반밖에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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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시리아는 남아있는 인구 중 절반 이상이 영양결핍이며 식품공급이 불안정한 

상태임.

- 시리아의 농업부문은 집중적인 중앙 정부시스템이 붕괴하면서 심각한 타격

을 받았음. 

- 시리아 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수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에 종자보조금과 

연료를 제공하고 수확 직후 밀을 높은 가격에 환매하는 등의 지원정책을 실

시하여 왔음.

- UN 식량기구의 고위 관계자는 올해 들어 시리아 북쪽에 위치한 주요 밀 재

배지역에서의 무력충돌이 심화되어 농민들이 경작지에 접근하는 것조차 힘

들어지고 있어 올해 작물재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음.

 m UN 식품 및 농업기구의 북아프리카·근동(Near East, 아라비아·북동아프리카·동남아

시아·발칸 등을 포함하는 지역)지역 사무국장보(Abdessalam Ould Ahmed)는 2년 연

속으로 비가 많이 오는 좋은 기상예측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고 언급함.

- 시리아의 충돌이 더욱 확대되어 식량생산에 대한 악영향도 심해졌다고 언급함. 

- 오늘날 시리아 내부는 농산품 생산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며 시리아의 농업

인들은 안전문제나 제품 저장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농업을 지속해 나가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함.

- 또한 시리아 전체 밀 생산량의 70%가 생산되는 하사카(Hasaka)나, 라카

(Raqqa), 데이르 알-조르(Deir al-Zor) 등의 곡창지대에서 무력충돌이 더욱 심화

되었다고 밝힘.

 m동 지역들은 올해 들어 미국의 공습 지원을 받고 있는 쿠르드족 민병대(YPG)와 

무장단체 IS간의 무력충돌이 심해졌음. 

- 최근의 충돌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장 심각한 상태이며 만약 서구의 강대

국들이 공습을 강화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더 많은 난민이 유럽으로 

유입될 것임.

- 이외에도 충돌은 알레포(Aleppo)지역과 하마(Hama)지역의 살 알-그합(Sahl 

al-Ghab) 평원, 이들리브(Idlib) 북서부지역 등에서도 심화되었으며 이들은 모

두 경작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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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가 많이 내렸던 작년의 날씨는 적절한 시기에 비

를 뿌려 지난 10년을 통틀어 경작을 위한 최적의 기후 조건을 만들었으며 이로 인

해 2015년 밀 생산량은 244만 5,000톤으로 가뭄시기에 비해 월등히 증가한 양을 

기록하였음.

 수년 간 높은 보리의 생산량

 m보리는 2006년부터 경작면적 대비 가장 높은 생산량을 보였으며, 좁은 경작지역에

도 불구하고 2015년 기준, 98만 6,000톤이 생산되었음.

 m그러나 비가 많이 내리는 좋은 기후조건도 2015년의 경작지 감소를 막지는 못함. 

- 경작지는 무력 충돌이 시작된 2011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였음.

- 현재 밀 재배면적은 1960년대 이후 최소로 좁아졌으며 밀 생산량은 아직 무

력 충돌 이전 생산량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m UN 식품 및 농업기구의 북아프리카·근동지역 사무국장보(Abdessalam Ould Ahmed)

는 충돌 규모가 커지면서 이미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농산물의 저장, 운송, 판매

에서의 여러 문제점들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함.

- 지역화폐가 달러대비 평가절하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으며, 만성적인 

비료 부족과 함께 연료가격 상승으로 생산비용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임.

- 또한 농업인들이 농산물 운송을 위해 전선을 지날 때마다 농산물의 일부를 

내놓아야 하며 이러한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언급함.

 가축 배설물과 탄소배출문제

 m반면, 런던에 위치한 싱크탱크(think-tank)인 채텀하우스(Chatham House)는 탄소배출

과 가축문제에 대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음. 

- 이들은 육류생산으로 인한 탄소배출량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5%에 

달하며 이는 모든 자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의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 배출량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지난해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하고 있음.

 m Glasgow대학과 공동 집필한 ‘변화하는 기후, 변화하는 식습관: 육류소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에서 이들은 육류의 과소비를 줄이기 위해 합심하여 행동하지 않는다

면 지구온난화가 위험수준인 2℃ 초과를 막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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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텀하우스는 미국의 1인당 육류소비량이 하루 평균 250g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는 전문가들이 적당하다고 권장하는 양의 거의 네 배에 달

하는 수준이라고 함. 

- 유럽과 남미의 주요 육류생산 국가들 또한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음. 

- 반면 세계에서 가장 육류 소비가 적은 나라는 인도로 인도의 1인 하루 평균 

소비량은 10g이 채 되지 않음.

 m선진국의 육류소비량은 일정 수준에서 멈추었지만 일반적으로 소득수준과 식습관

은 상관관계가 있음.

- 중국 등 국가에서는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육류소비가 급증하고 있음. 

- 채텀하우스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식습관의 변화와 함께 인구증가로 

인해 2050년까지 전 세계 육류소비가 75%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함.

 육류세(Meat Taxes)

 m채텀하우스는 파리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이전에 제출된 120개국

의 정책 가운데 21개국의 정책에만 가축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포함

되어있다고 밝혔음. 

- 육류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은 없었음.

 m채텀하우스는 회원국 정부는 가능한 모든 정책도구를 동원해야한다고 주장함. 

- 특히,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음식에서 채식 비중을 늘리는 방법을 통해 지

속가능한 공급자의 수를 늘리고 여러 관청이나 학교, 군대, 병원, 교도소 등의 

공공기관에서 식사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

라고 주장했음. 

- 또한 가격구조 개혁을 통해 육식으로 인한 환경적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고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장려할 것을 권고하였음.

 m이에 채텀하우스는 육류소비에 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해결

책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음. 

- 이들은 소고기 1kg 당 1.76 파운드(2.49 유로)의 ‘탄소세’를 부과하면 소비량을 

14%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함.

 m그러나 최근 멕시코와 EU에서의 ‘설탕세’ 철회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특히 경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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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어려운 시기에 유권자들은 먹는 즐거움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음.

- 세금은 섬세하지 못한 정책 도구로 가장 가난한 소비자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경향이 있음. 

- 또한 전 세계 많은 사례에서 담배, 술, 음료 등의 세금이 다른 정치이슈에 자

금을 조달하기 위한 세금확보 방안으로 활용되기도 하였음.

 m육식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OECD 34개국의 가축에 대한 보조금은 2013년 기준 

53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소 한 마리당 190달러를 보조하는 것과 같다고 말함.

- 그러나 육류 또한 시리아인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품이며 육류에까지 

세금을 부과하려 한다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리아의 입장에서는 불쾌

한 일일 것임.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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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통계청, 2003-2013년간 EU 농가조사 발표

 EU통계청(Eurostat), 2003-2013년간 EU내 농가 수 1/4 감소 발표

 m EU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EU 내 약 25%인 400만 개 이상의 농가가 2003~2013년 

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남.

- EU통계청은 2015년 11월 26일 발표한 ‘2013 농가조사’(Farm Survey 2013)를 통

해 10년의 조사기간 동안 전체 농지면적은 대체로 변화가 없는 가운데 전체 

농가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며 따라서 EU의 농업부문이 점차 소수 농가

로 집중되어 왔다고 밝힘.

- 결과적으로 해당기간 동안 EU 내 농가 규모는 2003년 평균 11.7ha에서 2013

년 평균 16.1ha로 약 38% 확대됨.

 m프랑스와 스페인은 EU 내 가장 많은 농지를 차지하고 있음.

- EU 27개 회원국(조사 당시 크로아티아는 회원국에 미포함)의 농지 중 프랑스

는 약 1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페인은 1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영국(9.9%), 독일(9.6%), 폴란드(8.3%), 루마니아(7.5%), 이탈리아(6.9%) 등의 순임. 

- 2003-2013년 간 농지면적의 감소 폭이 가장 큰 나라는 키프로스로 약 30.1%의 

면적이 감소했으며 다음으로는 오스트리아(-16.3%), 슬로바키아(-11.0%) 순임.

- 농지면적 확대 폭이 가장 큰 국가는 불가리아로 60.1%의 증가가 있었고 다음

으로는 라트비아(+26.1%), 그리스(+22.4%), 에스토니아(+20.3%)순으로 나타남.

 체코와 영국, 평균 농가규모가 가장 큰 회원국

 m EU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키프로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원국에서 농가규모가 성

장하는 추세를 보였음. 

- EU에서 농가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체코로 평균 농지면적이 133ha로 나타남.

- 나머지 회원국들의 농가규모는 평균 100ha에 미치지 못했으며, 영국이 체코

의 뒤를 이어 평균 93.6ha의 규모를 보였음.

- 이외에는 슬로바키아가 80.7ha, 덴마크 67.5ha, 룩셈부르크 63.0ha, 프랑스 

58.7ha, 독일 58.6ha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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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평균 농가규모가 10ha에 미치지 못하는 회원국들에는 몰타(1.2ha), 키프

로스(3.1ha), 루마니아(3.6ha), 슬로베니아(6.7ha), 그리스(6.8ha), 헝가리(9.5ha) 등임.

 루마니아, 농가 수 현재 1위

 m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EU 전체 농가 중 약 1/3이 루마니아의 농가라는 점임. 

- 루마니아의 농가 수는 약 370만개로 EU 전체의 33.5%에 해당하는 숫자임.

- 폴란드는 루마니아보다 약 200만개가 적은 140만 개(EU 전체의 13.2%)의 농

가수로 2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이탈리아(약 100만개, 9.3%), 스페인(100만

개 미만, 8.9%) 등의 순임.

 m 2003-2013년 간 아일랜드(+2.9%)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에서 농가 수가 감소함. 

- 동 기간 슬로바키아와 불가리아의 농가 수는 절반 이상(각각 -67.1%, -61.8%) 

감소되었음. 

- 이외에도 이탈리아(-48.6%), 에스토니아(-47.9%), 체코(-42.6%), 리투아니아

(-36.9%), 헝가리(-36.5%), 라트비아(-35.4%), 폴란드(-34.2%), 영국(-34.0%) 등에

서 급격한 농가 수 감소가 나타남.

 농업인의 고령화

 m EU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EU 내 농가경영인 중 약 1/3이 65세 이상으로 나타

나며 농업인들의 고령화 추세를 보임. 

- 이러한 추세는 포르투갈에서 가장 두드러졌으며 포르투갈은 농가경영인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이었음. 

- 이외에도 루마니아(41%), 키프로스(40%), 이탈리아(39.7%), 불가리아(36.7%), 

리투아니아(34%), 스페인(33.3%), 크로아티아(33.3%) 등이 높은 고령화율을 보임.

- 이와 반대로 독일(6.5%)과 오스트리아(8.6%), 폴란드(9.6%), 핀란드(10.2%), 프

랑스(12.4%), 룩셈부르크(14.4%) 등은 낮은 고령화율을 보임.

 m 35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의 비율은 폴란드(12.1%)와 오스트리아(10.1%)를 제외하

고는 전체 회원국에서 10% 미만에 불과한 낮은 비율을 보임. 

- 젊은 농업인 비율이 가장 낮은 회원국은 키프로스(1.7%), 덴마크(2.5%), 포르

투갈(2.5%), 네덜란드(3.1%) 등으로 나타났음.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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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농업위원회, 돼지고기에 대한 새로운 PSA제도 
공개 예정

 EU농업위원회, 돼지고기에 대한 새로운 개별저장지원금(PSA, Private 
Storage Aid) 제도 공개 예정

 m EU농업위원회 집행위원(Phil Hogan)은 2015년 11월 16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EU농

업부 장관들과의 농업위원회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계획을 발표하였음. 

- 금번 회의에서는 EU농업부문의 시장 상황과 최근 발표된 지원조치 내용에 

대한 결과 보고를 다루었음. 

- 지원조치의 내용은 개별저장지원금 제도가 12월 1일에 있을 회원국 전문가들

의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임.

 m농업인들이 낮은 가격과 낮은 마진으로 인해 시위를 진행하고 있었던 9월의 농업

위원회에서 EU집행위원회는 5억 유로 규모의 농가지원정책을 발표했음. 

- 동 정책에는 목표 지원정책 예산인 4억 2,000만 유로가 포함되어 있음.

 m당시 돼지고기에 대한 새로운 개별저장지원금 제도 또한 계획되었지만 아직 구체

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었음. 

- 돼지고기에 대한 첫 번째 개별저장지원금 제도는 지난 3월에 시행되었지만 

낮은 참여율로 8개월 만에 종료되었음.

- 금번의 회의를 통해 농업위원회 집행위원(Phil Hogan)은 지금까지 시장의 변

화 과정을 면밀히 살펴왔으며 지금이 새로운 개별저장지원금 제도를 도입하

기 위한 적기라고 함. 

 m지난 3월의 기존 제도에 비해 새로운 개별저장 제도의 지원금은 20% 상승했으며 

신선라드(돼지비계) 또한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임. 

- 수출을 위한 저장기간을 조기에 종료할 수도 있음. 그러나 이는 최소 저장기

간인 2개월의 기간 후 가능하며 지원금 또한 삭감되는 불이익이 있음.

 m새로운 개별저장지원금제도 도입 계획에 대해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환영 의사를 

밝혔으며 오스트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등 국가는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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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회원국들은 현행 개별저장지원금 제도에 보다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필

요하다고 강조했음.

 m지난 9월에 발표된 농가지원정책에는 공동농업정책(CAP) 보조금의 조기 집행과 

추가적인 진흥기금 조성 등 탈지분유 개별저장지원금제도의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었음. 

- 한편 EU집행위원회는 버터와 탈지분유에 대한 EU의 조정매입 가격을 인상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바 있음.

 유제품정책의 변화

 m EU농업위원회 집행위원(Phil Hogan)은 지난 9월에 채택된 정책들의 효과성을 적절

히 평가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것은 사실이라고 함.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1월 

1일부터 EU이사회 의장국을 맡게 되는 네덜란드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함.

 m현재 의장국인 룩셈부르크는 회원국들에게 배분한 문서를 통해 EU집행위원회가 

전달한 최근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현 상황에 대해 간략히 평가했음. 

- 룩셈부르크는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추세들이 나타났다고 밝힘.

- (유제품 가격 정책이 시행되는 동안 가장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유제품 가격

에 대해서 의장국 룩셈부르크는 지난 8월 이후로 가격이 대체로 상승하며 시

장 상황이 최근 몇 주간 약간 개선되었다고 평가함. 

- 그러나 룩셈부르크는 아직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기엔 시기상

조라고 덧붙였음.

 m EU농업위원회 집행위원(Phil Hogan)은 보조금 정책에 관련된 일부 자료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음.

- 예를 들어 신규 개별저장지원금정책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기 시작하고 3주 

간 독일과 네덜란드, 체코가 신청을 했으며 총 저장량은 약 2,300톤에 달한다

고 밝혔음.

 m이와 동시에 공공매입의 양과 기존 개별저장지원금제도의 저장량이 지난주 기준 

각각 20톤, 280톤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음.

- 반면 제도시행 초기 3주간 치즈에 대한 개별저장량은 아일랜드와 스웨덴, 영

국, 이탈리아에서 국가별 최대치에 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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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와 프랑스에서도 신청이 이루어졌으나 네덜란드는 총 할당저장량의 

78%, 프랑스는 2% 수준에 머물렀음. 

 m EU농업위원회 집행위원(Phil Hogan)은 내년 1월 15일까지 10만 톤 이하의 미사용 

할당분을 신청회원국에 대해 재분배할 것이라고 밝혔음.

- 버터에 대한 개별저장지원금 신청은 최근 몇 주간 감소했음. 이는 계절적 영

향에 따른 재고감소와 함께 크리스마스 등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보임.

 돼지고기생산자들과 낙농업자들의 어려움

 m의장국 룩셈부르크는 문서를 통해 설탕과 돼지고기부문은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

고 있다고 밝혔음. 

- 특히 돼지고기생산업자들은 계절적인 가격하락과 더불어 생산량의 증가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으며, 내년 초는 되어야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 밝힘.

- 또한 설탕부문의 경우 모든 저율관세할당량을 사용했음에도 2015/16년 기말 

재고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례없이 낮은 설탕가격을 기록했다고 언급함.

- EU집행위원회로부터 최종 자료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시장상황을 면밀히 관

찰하여 시장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한지 검토 중이라

고 덧붙였음.

 m반면 일부 회원국에서는 심각한 가뭄피해가 있었음에도 곡물, 유지작물, 단백질작

물(콩류 등)부문의 시장상황은 대체로 긍정적인 편임. 

- 의장국 룩셈부르크는 과채류 부문 또한 러시아의 수입금지조치에도 불구하

고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힘.

 농업시장 ‘태스크포스(task force)’에 대한 비판

 m농업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회원국들은 집행위원(Phil Hogan)이 제시한 일명 농업

시장 ‘태스크포스’계획과 태스크포스의 첫 보고서가 2016년 말에나 발표될 것이라

는 점에 대해 비판하였음.

- EU집행위원회는 최근(11월 초) 태스크포스에 참가할 14명의 전문가를 뽑기 

위해 참가신청을 받은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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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스크포스의 신설은 지난 10월 EU집행위원회가 시장 불안정성과 가격 변동

성으로 인한 문제들의 대응책으로 제시한 계획들 중 하나임.

m 그러나 금주의 회의에서 벨기에와 프랑스, 영국은 2016년 말까지 태스크포스에서 

보고서가 발표되더라도 너무 늦다며 비판함. 

- 또한 EU농업의 일부 부문은 현재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보다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농산물시장 현황판

 m금주 회의에서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에게 새로운 온라인 ‘농산물시장 현황판

(dashboard)’을 소개했음.

- EU집행위원회는 ‘농산물시장 현황판’을 통해 농업인들이나 기타 관계자들에

게 낙농업, 소고기, 곡물, 돼지고기, 가금류부문의 최신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음.

 m EU농업위원회 집행위원(Phil Hogan) EU농식품부문이 성장 중인 세계 농식품 시

장에 진출할 준비가 되었다고 함. 그리고 정책입안자로서 우리의 역할은 농업인

들과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적절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

이라고 함. 

 m현황판을 통해 가격 정보, 즉 시장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가격 

변화를 해석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한다고 밝힘. 

- 또한 생산량과 무역량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이에 영향을 주는 재고량이나 

환율, 기상정보 등의 요소까지 포함됨.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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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공동시장, 중국 농식품 수입 감소로 큰 타격 우려

 MERCOSUR(남미공동시장), 중국의 농식품 수입 감소로 가장 큰 타격 

 m중국 경제가 진정세로 들어서면서 농산물 제품에 대한 수요가 수출 증가세를 보

이던 경제권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며 특히 MERCOSUR(남미공동시장) 지역

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임.

- 한때 21세기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높은 성장을 보이던 중국이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최장기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2015년 8월 중국의 수출은 전년대비 5.5% 하락했으며 올해 8월까지의 수출액

은 총 1.4% 감소함. 

- 일부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는 중국의 다양한 제조업부문이 경쟁

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됨. 

- 중국의 수출품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현저히 상승했음.

 m중국의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라 수입은 수출보다도 급격히 감소함. 

- 2015년 10월까지 중국의 수입은 10개월 연속으로 감소했으며, 수입액 기준 

14%가 감소했음. 특히 식료품의 수입이 크게 줄었음.

- 이러한 감소세는 분명히 미국이나 브라질 등의 주요 수출국에도 영향을 미치

지만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등의 개발도상국의 수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

치게 됨.

- 또한 아프리카와 동부유럽에 대한 중국의 식량생산 지원정책 투자도 감소

하여 동 지역의 식량생산 또한 타격을 입게 됨.

 가격에 대한 영향

 m지난 수년간 식량가격의 상승에는 중국의 식품수요 증가가 주요한 동인이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 저개발지역의 식량생산 또한 증가하게 되었음.

- 또한 중국의 경제성장, 특히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득증가로 인해 중국

인들의 식습관은 급격히 변화하여 곡류 대신 소고기, 가금육류, 돼지고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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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요가 증가하였음.

- 예를 들어 1985년 평균 육류소비량은 1년에 20kg 정도였지만, 2007년에는 

50kg로 두 배 이상 늘어났음. 

- 곡류에 대한 직접소비는 줄었지만, 가축 사료수요 증가에 따른 곡류수요가 

증가하였음.

- 과거 중국은 옥수수나 기타 사료작물에 대해서 자급자족하였으나, 육류와 유

제품 소비 증가로 사료용 작물수입은 증가함.

 m중국은 동물성 단백질을 자급자족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중국의 

육류 생산량 증가를 보아 콩이나 기타 단백질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했다고 할 수 

있음.  

- 중국은 전 세계 콩의 주요 수입국임. 전 세계 콩 수입량의 3분의 2 정도를 수

입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미국이나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 수입됨.

 m중국 농산물부문은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부터 점차 

세계시장에 개방되었음.

- 중국은 쌀 등의 품목에서는 아직까지 대체로 자급자족하고 있는 반면 유지종

자나 유제품, 옥수수와 설탕 등의 제품의 무역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

- 2001-2012년간 경제성장과 식품소비행태 변화의 결과로 인해 중국 농산물 교

역량(수입 및 수출)은 279억 달러 규모에서 1,557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으며 

농산물 수입의존도는 6.2%에서 12.9%로 두 배 이상 증가함. 

- 중국의 현재 농식품부문 무역적자는 330억 달러 이상임.

 중국, 도시화 진행

 m중국의 추가적인 수요 증가분은 필히 수입 증가로 충족되어야 함. 

- 중국 농촌의 노동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며 영토 내 경작지와 

수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곡류에서 예전과 같은 높은 자급률을 유지하기 어렵

기 때문임. 

- 1980년대부터 2011년까지 도시인구는 4배로 증가했으며 2010년까지 1년에 약 

2,000만 명씩 증가하였음.

 m그러나 중국 내 식품생산량, 특히 육류생산량은 지속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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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수요 증가 또한 수입 증가로 충족되어야 함. 

- OECD는 2022년까지 중국의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이 EU를 제치고 세계 최

고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m중국의 우유생산 또한 수요량 증가를 따라잡지 못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의 유제품 소비는 2022년까지 3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유제품 수입

은 약 20% 상승할 것으로 보임. 

- 탈지분유와 전지분유가 유제품 수입 상승분의 82%를 차지할 것으로 보임.

 m그러나 중국의 경기가 둔화양상을 보임에 따라 ‘중국이 수입량을 얼마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의문이 제기됨. 

 브라질, 가장 취약

 m중국이 지난 10여 년 간 식품 수입을 늘리면서 브라질의 콩, 돼지고기, 가금육 수

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연간 농산물 수출규모가 187억 달러에 달하는 브라질은 다른 개발도상국들 

중에서도 중국의 수요 감소에 따른 타격에 가장 취약함. 

- 종합적으로 지난 12개월 간 브라질의 대 중국 수출량 감소는 총 122억 달러

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 중 많은 부분이 콩과 육류수출의 감소분임.

 m중국이 브라질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은 2001-2014년간 매년 17% 이상씩 증가하

며, 2013-14년에는 235억 달러에 달했음. 

- 중국은 태국의 가장 큰 수출국이기도 하며 인도네시아와 남아프리카도 

태국에 이어 많은 양을 중국에 수출함.

- 중국의 주요 수입식료품은 콩, 설탕, 냉동 닭과 식용내장 등임. 

 m최근 OECD 보고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과 브라질간의 새로운 농산물 무역 

패턴으로 브라질의 농업과 중국경제는 긴밀하게 상호작용하게 되었음.

- 브라질의 유지종자시장은 가장 규모가 큰 만큼 가장 취약한 상황이며, 뒤를 

이어 식물성기름시장과 설탕시장이 위험한 상황임. 

- 반면 가금육류와 기타 상품들은 비교적 영향이 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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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종자 최대 수출국

 m OECD의 2023년 예측에 따르면 중국 경제가 크게 성장하는 경우에는 중국의 전체 

유지종자 수입 수요량은 2024년까지 2.9Mt(2.9%) 증가하며 증가분 중 절반(1.5Mt)

은 브라질에서 수입될 것임.

- 위의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브라질의 유지종자 생산자가격(도매가)은 2.6%

상승하고 총 생산량은 2.4Mt 증가하는 등의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이는 중국 경기침체 이전에 예측된 것이긴 하나 이를 통해 중국의 수요 증가

가 브라질의 경제성장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음.

 m 2014년에 브라질은 중국 콩 수입량의 절반가량을 수출한 것으로 보임. 

- OECD는 브라질의 비교우위로 인해 기타 국가들에 대한 브라질의 유지종자 

수출량은 약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24년까지 1.9Mt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함.

- 브라질의 유지종자 총 수출 및 생산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2.9%, 2.4%가 될 

것으로 예측됨. 

- 그러나 OECD는 중국 경제성장의 둔화로 브라질의 대중국 유지종자 수출은 

2024년에 1.4Mt 감소할 것으로 보았음.

- OECD는 브라질의 기타 수출품(특히 설탕과 가금육류) 또한 중국 경제의 영

향으로 유지종자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함.

 세계 농산물 경제의 변화

 m분명 최근 경제성장국들의 농산품 생산이 급증하면서 국제 농산물 시장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특히 중국의 빠른 성장과 세계 무역에서의 역할 확대로 인해 에너지와 천연

자원 개발이 촉진되었음.

- 중국이 개도국으로부터 원자재 및 식품 수입을 늘리면서 개도국들은 최근 세

계적 불황의 영향을 덜 받게 되었음. 이는 특히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더욱 

두드러짐.

 m 2005-2009년간 중국-라틴아메리카 간 교역의 성장률은 두 배로 증가하였음.

- 2009년의 글로벌 위기로 MERCOSUR의 수출량이 모든 나라에 대해 감소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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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도 대중국 수출량은 감소하지 않았음. 

- 당시 MERCOSUR의 미국 수출량은 26%, EU 수출량은 28%가 감소했지만 아

시아로의 수출은 겨우 6% 감소했으며 대중국 수출은 오히려 5% 증가했음.

 m중국은 곡류와 유지종자 이외에도 라틴아메리카로부터 육류나 유제품, 식용유, 과

채류, 어류 등의 농식품류를 수입하고자 하였음.

-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는 현재 콩 수출량의 78.7%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음. 

- 다른 식료품의 중국 수출 비율도 높음. 육류와 가금육류의 식용내장 수출량

의 17%가 중국에 수출되며, 이외에도 콩기름과 가죽, 밀가루, 육류, 육류내장 

및 어류 등의 수출량 중 많은 부분이 중국에 수출되고 있음.

 m브라질의 농산물 수출 증가는 중국 시장의 성장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브라질의 경우 콩의 66.5%, 콩기름의 34%, 가죽의 30%가 중국으로 수출됨. 

- 우루과이 또한 중국 수출량의 비중이 높음. 콩의 89%, 양모의 95%, 그리고 밀

가루와 육류의 66%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음.

 콩 생산량의 증가

 m중국의 입장에서는 콩의 수입이 가장 중요함.

- 중국이 수입하는 콩기름 중 71.5%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산임. 

- 또한 콩 수입량 중 52%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산임. 

- Southern Cone지역(남미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로 이

루어진 원뿔꼴 지역)에서의 유지종자 생산량 증가 원인은 중국 수요의 상승임.

 m Southern Cone의 5개 남미 국가는 21세기의 첫 10년간 콩 생산량이 221.4% 상승하

는 기록을 세웠으며 이들의 2010년 총 생산량은 132Mt로 남미는 세계 주요 콩 산

지로서의 입지를 굳혔음.

- 이들 중 아르헨티나의 콩 생산량은 1995년 불과 12Mt에서 2010년 52.6Mt로 

급등하여 가장 두드러지는 증가폭을 나타냈음. 

- 이 국가들에게 중요한 질문은 ‘중국의 수입 수요 성장이 지속될 것인가?’임. 

 m OECD의 ‘2014 중국 농업 및 식품분야 전망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소비량 증가 속

도가 중국 내 생산량 증가를 앞지를 것으로 예측함.

- 보고서는 향후 10년간 조금씩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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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추세는 지난 10년간 중국의 소비량 증가가 연평균 3.4% 증가한 것에 비

해 농산물 생산량 증가는 3.2% 증가하면서 지속되어왔음.

-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성장속도는 다소 줄어들어 소비량은 연평균 

1.9%, 농산물 생산량은 1.7% 증가할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해 중국의 농산물시

장은 현재보다 조금 더 개방될 것으로 예측됨.

- 그러나 이러한 OECD의 예측이 최근의 경제성장 둔화 상황에서도 적중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임.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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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양돈산업, 구조적 난관에 직면

 프랑스, 돼지고기 시장 심화된 위기 봉착

 m프랑스 돼지고기생산의 60% 이상을 판매하는 돼지고기 시장(Marché du Porc 

Breton, MPB)이 심화된 위기에 봉착함. 

 m지난 8월, 프랑스 최대 돼지 구매자인 협동조합 Cooperl와 Bigard그룹이 MPB로부

터 철수하였음. 

- 이들에게 판매하는 돼지는 전체의 약 30%를 차지함.

- 부재의 구매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프랑스 농무부장관

(Stéphane Le Foll)이 제안한 목표 가격(1kg 당 1.40 유로)에 판매하는 것을 거부함.

- MPB는 양돈산업의 심장부에 위치하며, 국가 돼지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장임.

 m그러나 결국 목표가격에 따른 판매와 함께 불확실한(fragile) 평화가 재개되었으나, 

불안정한 휴전은 Jean  Floc'h group의 멤버인 Bernard SA와 Charles SA에 대한 구매

자들의 이탈로 인해 10월 8일에 깨어짐.

 m MPB의 나머지 구매자들은 슈퍼마켓(예: Interrmarché’s Jean Rozé 사업부문)이 소유

한 기업들이나 여러 소매유통업체들에 공급하는 기업들임.

- 소매 업체들은 경매가(價) 1kg당 1.40유로를 지불할 여유가 있으며, 불공정 거

래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동 가격에 대한 지불의지를 보이길 원함.

 불확실한 해결책

 m예견된 위기에 대한 장기 해결책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음.

- 전 프랑스 농무부장관(Bruno Le Maire)은 2009년에 발효된 경제현대화

(Modernisation of the Economy, LME)법을 개정하던 당시 소매 업체들에게 공급

업체들과의 가격협상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도움을 손길을 요청한 바 있음.

 m현 농무부장관(Stéphane Le Foll)은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인 정치적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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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을 차지하고(margin-grabbing) 있는 일부 유명기업의 후속 압력(the pressure 

of downstream)이 강함.

- 역설적이게도 상류의 공급업체들과 달리 각 소매업체들이 강력하게 저렴한 

가격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소매업체들 어느 누구도 그 가격을 지불하지 

않을 것임.

 위험한 게임

 m지난 주 육류산업 본체인 Culture Viande(전 SNIV-SNCP)는 정부의 개입과 생산사슬

의 지원을 정부에 촉구하였음.

- 공보담당자(François Cassignol)는 “육류산업의 문제는 철저하게 공개적으로 미

디어와 카메라 앞에 공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을 장려하는 것은 위험한 

게임이다”라고 언급하였음.

- 공보담당자(François Cassignol)는 식육가공업자(meat processors)와 가축생산자

(livestock producers)는 품질이나 농업부문의 고용보다 생산능력(capacity)에 대비

한 약화된 생산시스템을 가지게 됨으로써 저렴한 식품정책에 대한 대가를 지

불했다고 주장함.

-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기술적인 부문에의 장관의 지속적인 개입과 

여러 차례의 각료회의는 정치적 결정의 부족을 만회할 수 없다”고 주장함.

 m Culture Viande의 공식적인 방침은 “도축업자와 세공자는 오늘날 가축업자(livestock 

farmers)들을 고난과 불확실한 위치로 몰아넣는 (이전)결정들에 따르는 것을 거부

하며, 이러한 정부와 EU집행위원회는 축산업부문의 이익에 반하는 공동농업정책

(CAP)의 최종 목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언급하였음.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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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의원들, 불공정무역관행 관리 규정 요구

 EU농업위원회, 불공정무역관행 해결 위한 EU의 입법 요구

 m EU농업위원회(agriculture committee, ConAgri)는 EU 식품공급망에서의 불공정무역 

관행(unfair trading practices, UTPs)을 해결하기 위하여 EU입법을 요구함.

 m 2015년 11월 12일, EU농업위원회 유럽의회의원들은 선두위원회(lead committee)인 

내부시장 위원회(internal market committee)의 의견 투표에서 찬성 29표, 기권 2표를 

보이며 농민들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추가 조치와 불공정무역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EU회원국들의 노력과 더 개선된 조정을 요구함.

- 농업부문의 유럽의회의원들은 2013년 9월에 만들어진 현재의 자발적인 공급

망활성화방안(Supply Chain Initiative, SCI)은 “공급망에서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

는데 부적절하며, 불이행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의 부족을 포함한 주요 결점

들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함.

- UN농업협동조합협회(Copa-Cogeca)는 EU법률에 의해 뒷받침되는 원고인

(complainant)에 대한 확고한 법적보호를 계속하여 요구하면서 공급망 활성화

방안(SCI)에 대한 동참을 거부함. 

 m EU집행위원회 위원장(Jean-Claude Juncker)은 2015년 9월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업자와 돼지고기생산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EU집행위원회의 제

안에 따라 일부 (낙농업)소매업체의 과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쟁에 탄

력을 가함.

- EU집행위원회는 제시된 조치의 일환으로 식품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함.

- 이는 공급망에서 약자인 농부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

의된 수많은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EU의 새로운 ‘높은 수준의 그

룹(High Level Group)’의 생성하기 위한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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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무역관행 해결을 위한 중요한 단계

 m EU농업위원회 조사위원(Mairead McGuiness)의 보고서를 통한 투표를 식품공급망의 

공정성문제를 정치적 의제로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라고 언급함. 

- 이는 불공정무역관행의 농장 소득과 식품공급사슬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EU농업위원회의 우려를 반영함.

 m유럽의회의원들은 적시의 법안제안을 촉구하였으나 기업 간(business-to-business) 

불공정무역관행(벨기에,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

전에 채택된 국가 법안을 가지고 있는 회원국 내의 보호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고 주장함. 

- 또한 불공정무역관행 규칙을 위반하는 자들에 대한 제재의 적절한 범위를 요

구함. 

 m EU집행위원회는 식품공급망에서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부들이 생산자협회

(Producer organisations, POs)에 가입하도록 장려할 것을 요구함.

- 최근 공동농업정책(CAP)의 개혁이 심각한 시장불균형시대의 경쟁규칙으로부

터의 일시적인 예외를 허용하고, 모든 부문에 대한 운송계약(delivery contracts)

을 제공하며, 일부부문에 대한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을 확장하는 여러 

조치들을 도입하였음. 

 m내부시장위원회는 2015년 12월 7일, EU농업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그들의 보

고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임.

- 유럽의회는 2016년 1월, 또는 2월 총회에서의 보고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

정임.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11.13.)

 



해외 농업 ․ 농정 동향

248 | 2015. 12.

G20, 농업과 식품체계를 위한 실행계획 선언

 G20, 농업과 식품체계의“책임 투자”및“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의 
새로운 실행계획 촉진 선언

 m G20 회원국 지도자들은 농업과 식품체계(food system)의 책임투자(responsible investment)

와 지속가능한 생산성 증가를 위한 새로운 실행계획 촉진을 선언함.  

 m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식품체계에 관한 G20의 실행계획은 식품안전에 대한 시

장 투명성 개선과 식품 손실 및 낭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음.

- 그러나 새로운 구체적인 단계는 거의 포함하지 않음.

 m최근 터키 안탈리아에서 개최된 G20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실행계획은 2014년 11

월의 G20 식량안보와 영양프레임워크(G20 Food Security and Nutrition Framework, 

FSN)를 따름.

- FSN은 식량안보와 영양에 관한 조치에 대해 통합되고 지속가능한 장기적 식

품 체계를 기초로 함. 이후 시행계획(implementaion plan)으로 동의됨.

- 새로 채택된 실행계획은 G20의 FSN목표를 이루기 위한 접근법과 단계들을 

설정함.

- G20회원국들과 저소득 개발도상국들과 관련하여 소규모 자작농(small holders)

과 가족농(family farmers), 농촌의 여성 및 젊은 농업인(rural women and youth)

들의 요구사항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음.

 m농업과 식품체계에의 책임투자 촉진에 관한 실행계획은 ‘농업 및 식품체계의 책임

투자 원칙’과 ‘토지, 수산업 및 산림보유권(tenure)의 책임 있는 관리방식에 대한 자

발적인 지침’의 UN협력을 가리킴. 

- G20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UN FAO)와 다른 국제기관들에게 이러한 원칙

의 조작화(operationalisaton)에 대한 지침 제공 요청을 공식적으로 전달함.

 m식량안보에 대한 시장투명성 개선과 관련 실행계획은 식품가격의 변동을 줄이는 

농업시장정보시스템(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 AMIS)의 역할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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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회원국들은 정기적이며,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비교 데이

터를 공개함으로써 글로벌 데이터와 시장투명성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협

력에 동의함.

  농업 과학자의 역할

 m지속가능한 생산성 강화와 관련한 실행계획은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식품체

계 달성 목표와 함께 농업 최고 과학자들(Agricultural Chief Scientists)의 회의를 적극 

지지할 것임. 

 m또한 지도자들은 G20회원국들과 저소득 개발도상국들 간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

를 선언함.

- 자문, 확장 및 농업혁신시스템과 관련 정책경험 및 성공 사례를 공유하기 위

한 것임. 

 m한편 G20 농무부장관들은 식품 손실과 관련하여 국가들이 식품 손실 및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개선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 것을 제안함.

 m G20은 주요 경제 대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 EU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에 의해 대표되는 EU와 함께 아르헨티나, 호

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멕

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터키, 영국, 미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11.27.)

자료 작성: 홍예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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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시아

□ 일본, IT기술 활용한 토마토 생산 효율화 실시 

▪일본 식품기업 카고메는 IT를 활용한 농법으로 가공용 토마토생산을 실시함. 

▪또한 NEC사와 연계하여 세계 각국의 계약농장에 최적화된 재배방법을 도입함. 

유럽

* 프랑스 식품기업, 노년층 위한 다양한 식품 출시 

* 스웨덴, 중국 대형목장의 낙농기술자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실시 

* 이집트, 냉동식품시장 급성장

아메리카

* 미국 FDA,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폭 강화 

* 미국 FDA, 하루 설탕섭취량 50g미만으로 권고 

* 일본, IT기술 활용한 토마토 생산 효율화 실시  

* 일본, 유업계 농후 유제품으로 매출 신장 도모 

* 베트남, 조미료 시장 확대 

* 중국, 내년 전지분유 수입량 금년보다 늘어난 40만 톤 전망

* 인도네시아 정부, 커피산업 보호 위한 커피 수입관세 4배 인상 계획

* 말레이시아, 육류 초과수요

아시아

  세계 농업 브리핑 (2015. 12)1)

1)

 * 세계 농업 브리핑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농업 홈페이지(http://worldagri.krei.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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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인공위성 및 드론 등 농장에 설치한 센서로 수집한 기상정보 및 토양데

이터를 분석하여 각국의 농가수확량을 최대화시키는 최적의 물과 비료의 배

합 및 공급방법을 제안하는 것임.

▪먼저 해외 대규모농장에서 노지재배를 하는 가공용 토마토를 대상으로 시작할 

예정임. 

-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향후 국내 토마토 농가 및 자가농장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함.

▪카고메는 반제품을 포함하여 연간 약 100만 톤의 가공용 토마토를 조달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약 800개의 계약농가로부터 주스용 토마토를 조달하고 있음.

- 가공용 토마토는 포르투갈, 대만, 호주, 터키 등 해외생산이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음.

▪대규모 노지재배는 하우스재배보다 생육관리가 어려워 농가의 경험이나 기술에 

의해 수확량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재배 노하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수치화하여 효율적인 재배기술 보

급을 실시함.

▪세계적으로 가공용 토마토 소비량은 2000년에는 약 2,600만 톤이었으나, 신흥국

의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 등을 배경으로 2012년에는 4,000만 톤을 돌파하였음. 

- 향후 2021년에는 소비량이 5,000만 톤에 달할 전망임. 

▪케첩 및 소스의 원료가 되는 토마토 페이스트(tomato paste) 가격은 10년 간 2배 

이상 인상되었음. 

- 카고메는 세계 3위의 케첩브랜드로 토마토 생산을 위한 주요산지 재배면적이 

제한되어 있어 수확량 확보를 위해 NEC사의 IT기술을 도입함.

▪가공용 원료로 쓰이는 농산물의 경우, 세계 주요산지에서 조달되고 있으며, 효

율적인 수확량 확보가 안정적인 제품공급과 가격안정화에 영향을 미치므로 적

극적인 IT기술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가공용 토마토, 파프리카와 같은 비교적 생산규모가 큰 농산물의 

경우, IT기술을 접목시킨 공급량 안정화와 효율성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내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업체도 안정적인 원료공급을 위해 IT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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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조미료 시장 확대 

▪베트남, 조미료 시장이 커지고 있음. 

- 현지 주부와 직장 여성들을 주요 목표고객으로 하는 간편 조리용 조미료 제

품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으며, 현지인들의 입맛 변화에 따라 서양식 소스류 

소비도 늘고 있음.

▪Euromonitor International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간 베트남에서 판매된 조미료

(소스·드레싱 포함)는 50만 3,300톤이며 이로 인한 매출은 총 8억 5,746만 달러

에 달함. 

- 이는 2013년 대비 11% 증가한 수치로, 2010년 매출과 비교해서는 무려 51% 

증가한 것임.

▪베트남에서 조미제품 시장이 이토록 크게 성장하는 이유는 첫째 대부분의 베

트남 음식 조리법이 피쉬소스 등의 전통 소스를 베이스로 한다는 특징이며 둘

째, 빠르고 간편한 요리법을 선호하는 현지 주부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조미료 시장은 조리용 소스(Cooking Sauses)와 테이블용 기본 소스(Table Sauses)시

장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요리용 소스로는 고형육수, 분말소스, 액상소스, MSG(인공조미료), 허브·향신

료, 파스타소스 등이 있음.

▪최근 베트남 시장에서는 MSG 소비 줄고, 고형육수와 분말소스 소비 늘어나고 있음. 

- 지난 5년 간 베트남의 MSG 매출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고형육수 제품군은 

뚜렷한 매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 또한 소금, MSG, 설탕, 고춧가루 등이 혼합된 파우더 타입의 소스제품 매출도 

꾸준히 상승 중임. 

- 이는 간편한 조리방식을 선호하는 현지 여성들의 조미료제품 소비트렌드에 

기인함.

- 테이블용 기본 소스(Table Sauses)로는 피쉬소스, 케첩, 마요네즈, 머스타드, 간

장, 칠리소스 등이 있음.

▪베트남 현지인들의 식탁에 기본적으로 놓이는 소스는 느억맘(Nuoc Mam)이라 

불리는 베트남 전통 피쉬소스, 간장, 그리고 칠리소스임. 

- 이 중에서도 피쉬소스는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애용되는 조미료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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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베트남 전국에서 판매된 피쉬소스는 32만 5,000톤으로 금액상으로는 약 

4억 7,63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 이는 베트남 Table Sauces 제품군 총 매출액의 76%, 전체 조미료 시장 매출액

의 약 56%에 해당함. 

▪베트남의 매운 칠리/페퍼소스 시장의 성장도 눈여겨볼 만함.

- 칠리/페퍼소스의 현지매출은 피쉬소스나 간장에 비해 저조한 편임. 

- 그러나 매운 칠리소스의 용도가 매운 맛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한 테이블 

비치용 기본소스에서 조리과정 중 매운맛을 내기 위한 양념용으로까지 확대

되면서 칠리/페퍼소스의 현지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또한 베트남에서 급속도로 늘고 있는 패스트푸드 체인도 칠리소스 시장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베트남 대도시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각종 패스트푸드 체인에서는 기

본 디핑소스로 토마토케첩뿐만 아니라 칠리소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

이한 사항임. 

▪개인기호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현지인들은 감자튀김을 찍어먹는 소스로 케첩

보다는 칠리소스를 더 선호하는 편임. 

- 2014년 베트남의 칠리소스 판매량과 판매액은 전년대비 각각 6.6%, 13.1%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해외여행, 유학 등을 통해 세계의 다양한 음식을 접할 기회가 늘고, 이를 

가정에서 직접 조리해서 먹는 현지 소비자가 생기면서 양식 조미료 수요도 증

가하고 있음.

-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토마토케첩과 마요네즈 판매량이 그 단적인 예임.

▪2014년 한 해 동안 베트남에서 팔린 토마토케첩과 마요네즈 양은 2010년 대비 

각 43%, 6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양식소스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베트남 국내업체에서는 아직까지 해당 소스

류 생산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또한 최근 현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식품위생 관련 사회적 이슈로 인해 보다 

안전할 것으로 판단되는 수입제품을 찾는 소비자들도 일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베트남의 조미제품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2014년 조미제품 수입액은 2013년 대비 20.4% 증가했으며, 주요 수입국은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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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등으로 나타남.

▪음식 한류바람에 우리나라 양념소스와 장류도 덩달아 인기가 상승함. 베트남 내 

한류가 음식에까지 확산된 것은 이미 오래 전 일이지만, 우리나라 대중문화에 

열광하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드라마를 통해 우리나라 음식을 접한 현지 중·

장년층들 또한 한식에 관심이 높음. 

▪우리나라의 식사문화는 물론 간장을 베이스로 하는 한식 조리법이 베트남의 식

사문화 및 조리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 현지인들은 거부감 없이 한식을 즐기고 

있으며, 가정에서 직접 한식을 만들어보려는 이들도 늘고 있음.

▪현지 한식 애호가들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한식재료 구매처와 레시피 정보

를 공유하고 있으며, 온라인쇼핑몰, 베트남 대형마트, 한인 거주지역에 있는 한

국마트 등에서 각종 소스와 양념장을 구매하고 있음. 

-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고기 양념소스와 고추장이 특히 인기를 끌고 있음.

▪현지 가정주부와 직장여성들을 중심으로 간편 조리용 조미료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음. 

- 우리나라와 같이 국물 요리가 많은 베트남에서는 다양한 국물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고형육수와 특정 요리에 특화된 복합조미료 수요가 높음. 

- 이외에도 베트남 가정식 조리를 위한 조미료 분말이 다양하게 시판되고 있어 

요리에 서툴거나 바쁜 현지 여성 소비자들 사이에 크게 인기를 끌고 있음.

▪반면 최근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식품안전 관련 이슈로 인해 현지 주부 소

비자들은 제품 원료와 가공과정에 매우 예민한 편임. 

▪따라서 위생과 건강한 이미지의 브랜드 구축을 통해 타깃 소비자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5.11.19.)

□ 중국, 내년 전지분유 수입량 금년보다 늘어난 40만 톤 전망 

▪미국 농무성 중국사무소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내년도 전지분유 수입량이 금년

도 추정량 35만 톤에 비해 5만 톤이 증가된 40만 톤으로 예상된다고 함. 

- 동 예상 수입물량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사상 최대 물량인 60만 톤을 수입

하여 세계 유제품 가격 폭등을 불러 일으켰던 물량에 비하면 35% 정도 줄어

든 물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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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전지분유 재고물량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추정치가 차이가 나지만 호주

의 투자전문사인 맥커리사는 지난달 현재 중국 내 30만 톤의 분유 재고가 있으

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

▪현재 중국 내 우유생산량은 주로 북부지역에서, 소비는 남부지방에서 이루어져 

냉장시설 부족 등으로 전지분유를 생산한 후 환원유를 소비하는 물량이 많음.

▪2016년  중국 내 전지분유 생산량은 190만 톤이며, 재고량은 최근 4년 간 가장 

낮은 8만 9,000톤 수준으로 전망됨. 

▪탈지분유 내년 수입량은 21만 톤으로 금년도 보다는 1만 톤 정도 늘어나지만 

지난해 25만 3,000톤 수입량에 비해서는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됨.

▪한편 주요 수입국은 뉴질랜드와 유럽이 수위를 다투는 가운데 내년도에는 자유

무역협정체결로 호주가 미국을 제치고 3위의 탈지분유 수입국이 될 것으로 발

표되었음.

※ 자료: 낙농진흥원(2015.12.03.)

□ 인도네시아 정부, 커피산업 보호 위한 커피 수입관세 4배 인상 계획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의 커피산업 보호를 위해 2016년부터 커피 수입관세를 

4배 인상할 것으로 보임.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로스팅된 커피콩, 커피분말, 인스턴트나 믹스커피 수입업

자들에게 지난해 보다 5% 인상된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앞으로 수입관세의 

20%에 해당하는 세금이 더 부과될 것이라고 함.

▪반면 농업부는 2016년 1월부터 국가기준을 적용하여 저품질의 커피생산업자들

을 가려낼 것이라고 밝힘.

▪인도네시아는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에 이어 세계 4위의 커피생산국으로, 매

년 약 70만 톤의 커피를 생산하며 그 중 65%를 수출함.

▪한편, 인도네시아는 커피 수출 대상국인 미국과 핀란드에 비해 적은 양의 커피

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은 1년 간 1인당 평균 4.3kg를, 핀란드는 11.4kg를 소비하는 것에 비해 인

도네시아는 1인당 1.1kg으로 비교적 적은 양을 소비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의 커피산업 보호정책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

로 인해 커피콩이나 커피분말뿐만 아니라 인스턴트 또는 믹스커피 수입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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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세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5.12.07.)

□ 말레이시아, 육류 초과수요 

▪말레이시아는 매년 20만~25만 톤의 육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자국 내 공급

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임.

▪초과수요 발생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제안하고 있지만 농장주들의 긍

정적 반응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음.

▪말레이시아 농업기반산업부차관(다툭 타주딘 압둘 라만)에 따르면 페를리스 캉

가(KANGAR, PERLIS) 지역에서는 약 5만 톤의 육류만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함.

▪2015년 12월 21일 페를리스에서 개최된 농민의 날의 연설에서 그는 육류 수요

를 충족하기 위한 가축사육 촉진을 위하여 전국에 200~500마리의 소, 물소, 염

소를 사육할 수 있는 약 67개의 위성농장을 설립할 수 있고 언급하였음.

▪또한 주 정부는 소, 물소와 염소사육을 위하여 8,000개의 방목지역에 대한 토지

제공 등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코코넛과 팜오일 농장에서 가축을 사육

하는 통합 농장의 개념을 소개하기도 하였음.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대안은 가축업자 등 관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

지 못하였으며, 정부 관계자는 육류 초과수요 충족을 위하여 인도, 호주, 태국, 

미얀마 등에서 수입하는 방안을 제안함. 

▪말레이시아의 육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우리나라는 

한우의 할랄인증 추진을 통해 이슬람 국가로의 수출 진출 확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5.12.11.)

 2. 아메리카 

□ 미국 FDA,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폭 강화 

▪FDA는 2015년 11월 13일, 식품 수입자에 대한 위생 및 안전관리 최종규정 발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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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식품수입자들로 하여금 해외식품생산시설이 미국의 위생 및 식품안

전관리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에서 생산활동을 하는지 등을 검증하도록 

하는 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FSVP)에 대

한 최종 규정을 발표함.

▪해외 식품생산시설의 검증을 해야 하는 식품수입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

의 미국 소유주(owner) 또는 수탁인(consignee)임. 

- 만약 미국 소유주 또는 수탁인이 없을 경우, 미국 유관기관 또는 수입 당시 

수탁업체의 외국 소유주를 수입자로 정의함.

▪FDA해외공급자프로그램의 적용대상 여부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함.

- (http://www.fda.gov/downloads/Food/GuidanceRegulation/FSMA/UCM472461.pdf).

▪식품수입자의 주요 의무는 위험요소 분석, 식품위험 및 해외공급자 위생활동 평

가, 해외공급자 검증, 시정조치 등임.

▪위험요소분석(Hazard Analysis)은 개별 수입식품에 대한 알려진 또는 예측가능한 

위험요소를 파악하는 것임. 

- 생물학적(기생충·박테리아 등), 화학적(제초제·농약 등), 물리적(유리조각 등) 

위험요소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임. 

- 관리 부재 시 각 위험요소의 발생가능성 등을 분석해 관리 필요성을 평가하

며, 식품수입자가 관련문서를 검토 및 평가한다는 전제 하에, 제3자의 위험요

소 분석도 가능함. 

▪식품위험 및 해외공급자 위생활동평가(Evaluate Food Risk and Supplier Performance)

는 수입식품에 대한 위험 및 공급자에 대한 활동평가를 위해 식품수입자는 위

험요소 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평가기준 활용이 필요함.

- 예를 들어 해외공급자 또는 공급자에게 생물 또는 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는 

위험요소를 방지할 수 있거나 상당히 저지할 수 있는 공급단계의 개체(entity) 

파악하여야 함.

- 또한 위험요소 및 해당 수입식품에 대한 FDA의 식품안전기준 관련 해외공급

자의 이행실태를 파악하고, 해외공급자가 과거 위생문제 발생 시 취했던 조

치 등 식품안전 관련기록 파악하여야 함. 

- 필요 시, 해외 생산자의 재고관리 및 유통관행을 파악하고 식품수입자가 관

련 문서를 검토 및 평가한다는 전제 하에 제3자의 평가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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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급자검증(Supplier Verification)은 식품수입자가 해외공급자의 위험요소 분

석 및 평가를 기반으로 검증활동을 실행하는 것임. 

▪생산시설에 대한 연례정기점검활동은 대부분의 식품수입자들은 해외공급자의 

생산시설에 대한 연례정기점검이 필수임. 

- 단, 정기점검 이외에 수입자가 문서를 통해 해외공급자가 미국 기준에 부합

하는 생산활동을 한다고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경우 다른 검증방안 

활용 가능함.

- 또한 샘플링 및 검사, 해외공급자의 식품안전기록 검토, 식품수입자가 관련 

문서를 검토 및 평가한다는 전제 하에 제3자의 검증활동 가능함.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는 해외공급자의 안전기준 미달 시, 해당공급자가 위

험요소를 해소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하는 등의 시정조치가 필요함. 

▪예외대상 수입식품으로는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타 규제 대상 식품, 연구용 

또는 개인섭취용 식품 등이 있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대상 식품으로 어류 및 해산물, 주스 등 FDA의 

HACCP규정에 이미 포함돼 있는 식품임.

▪타 규제대상 식품은 미생물학적 규제대상인 야채통조림 등 저산성(low-acid) 통

조림식품으로 미국 농무부에서 규제하는 특정 소고기, 가금육, 계란(egg)제품임.

▪연구용 또는 개인섭취용 식품은 연구 및 평가를 위해 수입되는 식품으로 개인

이 섭취하기 위해 반입하는 식품. 

▪이외에도 가공 후 재수출 예정인 식품과 주류 및 특정 주류 관련 재료 등이 있음. 

▪최종규정 발효일은 최종규정 관보 게재(2015년 11월 27일)일의 18개월 후임.

- FDA는 13일 관보 게재 이전에 최종규정을 발표했으며, 11월 27일에 공식적으

로 게재할 예정임.

▪금번 최종규정으로 인해 미국으로 식품을 수입하는 업체가 해외공급자에 대한 

검증을 하도록 의무화되고, 검증활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어 미국 수입업자들의 해외공급자 선정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임. 

▪또한 미국 내 현지법인을 통해 미국으로 식품을 수입하는 우리 진출기업들도 

수입자로서의 검증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일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단, 경쟁국대비 수준 높은 식품위생관리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

로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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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FDA의 수입식품위생관리 관련 모니터링 필요함. 

- 추후 FDA는 이번 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 등 식품안전현대화 관련 정보를 

대외에 제공할 예정이며, 관련 기업들은 FDA규제 동향 모니터링이 필요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5.11.19.)

□ 미국 FDA, 하루 설탕섭취량 50g미만으로 권고 

▪미국 식품의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과도한 설탕섭취가 미국 

최대의 사망유발 원인이라는 연구결과 발표에 따라 하루 설탕섭취량을 50g 미

만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였음. 

▪FDA는 하루 섭취 칼로리 중 설탕으로 인한 칼로리가 전체의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함. 

- 그러나 탄산음료를 좋아하는 미국인들로서는 FDA의 권고한 설탕 50g 섭취량

을 제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FDA권고에 따르면 3세 이상인 경우 보통 탄산음료 한 캔만 마셔도 섭취할 수 

있는 설탕량인, 하루 12.5티스푼 이상의 설탕을 섭취하지 않아야 함. 

▪설탕과 꿀, 고과당 옥수수시럽 등은 주로 탄산음료와 쿠키, 사탕 등에 많이 함

유되어 있지만 요구르트나 그래놀라(아침식사용 시리얼의 일종), 곡물로 만든 

빵은 물론 케첩과 파스타용 소스, 과일 통조림, 완성품 수프 및 양념장과 같은 

저지방 식품들에도 함유되어 있을 만큼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

▪식생활지침자문위원회 위원이자 하버드대학의 영양역학 교수는 우리가 먹는 식

품에 숨어있는 당분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였음.

▪지난 수십 년 간 지방이 비만증가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방을 건강을 해치는 최대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 그러나 최근 영양학 연구들에 따르면 일부 지방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반면 

당분이 건강의 최대 적으로 떠올랐음.

▪FDA는 이와 함께 현재 단순히 당분 함유량만 표시하도록 돼 있는 음식물포장

을 앞으로는 이를 천연식품에 따른 것과 첨가당분(added sugar)으로 구분해 표시

하도록 함.

▪2014년 체결된 한-미 유기농 상호동등성협정으로 한국산 유기가공식품이 미국

에서도 유기농 마크를 사용할 수 있어 미국 시장진출이 용이한 가운데 설탕대



세계농업 제184호 | 263

체 감미료 수출을 고려해볼 수 있음. 

▪최근 FDA가 트랜스지방 퇴출규정을 발표하고, 설탕 권장량, 글루텐-프리 식품

을 권장하는 등 미국 정부발표에 따라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건강식품 인식을 

확대해 변화하는 미국 식생활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5.11.14.)

 3. 유럽/아프리카

□ 프랑스 식품기업, 노년층 위한 다양한 식품 출시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현재 인구의 23.7%에 달하는 1,500만 명이 노년

층임. 

- 이에 마케팅전략 전문회사(Senior Strategic)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 식

품산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Respect Nutrition사 제품(Galettes Protibis)은 노인들의 영양실조를 방지하는 식품

으로 인기를 끌고 있음. 

▪Vitagora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60%가 영양실조를 겪고 있음. 

- 이 중 50%는 입원상태이고 나머지 10%는 가정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 이에 

노인들의 영양실조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고 있음. 

- 특히 쉽게 뚜껑을 열 수 있으며, 빠르고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식품, 미각

을 잃은 노인들을 위한 식품 등이 있음. 

▪또한 Cerelab사가 만든 고영양 빵(G-Nutritio)은 지난해부터 판매를 시작하여 현

재 유럽, 일본, 미국 등으로 수출되고 있음.

▪육가공식품으로 유명한 프랑스 식품기업 Charal은 노년층 소비자의 특징을 세분

화하여 노년층을 포함하여 고기를 많이 먹지 않는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실시함. 

▪또한 고영양의 먹기 쉽게 가공된 식품뿐만 아니라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물

질이 함유된 트로피카나 항산화주스(Tropicana Essentiels Antioxydants), 미용기능이 

첨가된 영생초코렛(chocolats Eternity) 등도 인기를 끌고 있음.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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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중국 대형목장의 낙농기술자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실시 

▪스웨덴의 세계적 유제품 포장전문회사인 테트라팩사는 자회사인 드라발사와 협

력하여 향후 5년 간 중국 내 대형목장 기술자 150여명에 대해 낙농전문 연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함.

▪금번 연수를 위해 중국 유업협회와 체결한 협정에 따라 중국내 300두 이상의 

착유우를 사육하는 대형목장의 기술자 중, 축산학과나 수의학을 전공하고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연수생들을 선발하여 목장경영은 물론 번식, 영양, 질병관

리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동 연수프로그램은 중국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이들 대형목장에서 사육하는 

젖소두수를 지금의 45% 수준에서 60%로 늘리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

고 있음.

- 실제 교육은 중국 내 시법목장에서 2달간 예비연수 후 스웨덴의 실습목장을 

방문하여 실시될 예정임. 

▪한편 중국정부와 스웨덴은 지난 2012년 낙농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한 바 있으며, 스웨덴에서는 지난 2013년 중국내 학교 우유급식을 담당하는 194

개 낙농목장에 대한 기술교육을 통해 우유품질을 유럽수준으로 향상시켜 연수

효과를 입증한 바 있음.

※ 자료: 낙농진흥회(2015.12.03.)

□ 이집트, 냉동식품시장 급성장 

▪이집트 식품시장은 높은 인구성장률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음. 

- 2015년 연간 식품소비는 13.5% 증가했으며, 2019년까지 식품소비는 지속적으

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정부의 농업보조금 삭감에 따라 신선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냉동 및 가공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음.

- 이집트 정부는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해 보조금감축 정책을 진행함. 

▪2014년 냉동식품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5% 증가했으며, 판매액 기준 성장률은 

닭, 오리 등 가금육이 22%, 가축류가 18.6%를 기록하며 냉동육류식품 소비가 

크게 확대됨. 

- 냉동육 소비 증가는 신선육 공급부족에 따른 초과수요 발생에 기인하며 특히 

15% 정도 인상된 가격으로 인해 저렴한 냉동육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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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남.

▪2014년 냉동 가공식품 시장의 영업이익은 29% 상승하였음. 

- 신선육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영업이익은 호조를 보인 것으로 분석됨. 

▪이집트의 대표적인 냉동육업체(Poultry Processing)는 약 25%의 시장점유율을 보임. 

- Koki와 American brands 등은 윙, 너겟, 필렛, 치킨버거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제

품을 출시하였음. Koki는 제품 사이즈를 다양화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함

으로써 2014년 20%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였음. 

- Egyptian International은 이집트인들 입맛에 맞춘 현지식 양념의 냉동식품을 출

시하여 2014년 기준 52%의 영업이익 성장을 기록함.

▪이집트의 냉동식품 가공산업은 주로 Mido, Faragello, Koki 등과 같은 현지 업체

가 높은 소비자 인지도와 신뢰도를 바탕으로 이끌어가고 있어 글로벌 기업의 

시장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한국산 냉동어류식품의 이집트 수출은 2015년 8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438% 

증가한 340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다국적 식품기업들은 이집트를 중동 및 아프리카 권역 내 수출 중심국가로 주

시하고 있음. 

- 이는 이집트가 인구는 이미 8,700만이며, 연평균 2%대의 인구성장을 기록 중

인 거대 내수시장 때문임.

▪이집트 냉동식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됨에 따라 냉동식품 제조, 관련 

설비 등의 진출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됨. 

▪이집트는 가금류와 가축류의 경우 이슬람식 도축법에 따른 할랄제품만 취급하

므로, 할랄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냉동생선이나 채소류 시장으로의 

진출도 고려할 수 있음.

▪이집트 냉동식품시장은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집트 사람의 기호나 식

성에 맞는 제품을 개발과 품질 경쟁력 등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5.12.04.)

자료작성: 홍예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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